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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꾀 論文集올 내면서

第6共和園 出l뻐以後 政府는 開放과 和解홉 追求하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副應하며 우리의 總體的 國力뼈張동에 험업어 南北間의 對決올 止擔하고

北韓윷 民族共同體으l 얼훤으로 包容해 나가려논 統〕政策옳 推進해 왔습

니다.

이는 1988년 r7 . 7太統領 特別宣즙」파 1989\선 9월 11일 第147回 5E期

國會 開쩔式에서 大統領의 特別演說로 廢表훤 「한띤쪽꽁동체 統一方案」

으로 짧體化되었습냐다.

주지하다시며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一實性있게 법主 •平和 • 民主의

原則윷 바탕으로 하고 있요며， 進一步하여 統-까지 서로의 實體활 尊童

하고 共存共榮흘 追求하는 「南北聯상」와 中間過程융 거쳐 統「줬효共和國

윷 實現해 나가는 包括的인 政策方向을 提示하고 었습니다.

政府는 이려한 政策方向에 立빼하여 南北對話에서도 轉換期的 內外↑뿜勢

와 北韓 .1뽑융 背景으로 南北홈位級쩔談 및 體育， 文化分野에서의 交流

풍 實質的인 信賴i휠成과 和解與件 i훌成율 위해 努力하였습냐따.

아옳려 政府는 民主化의 착실한 進展과 함께 統-問題에 때한 國民 各

界各層의 다양한 意見收敵이 무엇보따도 중요하다는 認識에서 이를 충분

히 政策에 反映하도혹 努力하고 있숍녀다.



統-온 j휩과 ~t 全體 fER;의 담 由와 平和와 緊榮융 약속하고 保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統一論議는 現實에 바땅윷 두고 超黨的 數與

와 合意릅 이-륙힐F는 方向으효 컨전하게 展開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努力의 --環요로 製作웬 本書는 지난해 發刊한 論文鎭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魔와 政策方向」에 이온 두번째 論文集업

냐다.

이 論文集은 그동안 國內外 學者플이 여려 機會에 liJf究 •魔表한 굴줍윷

編輯한 것으로서 한민쪽꽁풍체 統-’‘方案을 보다 體系的요로 liJf究하는데

도움이 펼 것으로 기때합니다.

아울러 本書‘의 內容에 수확펀 筆者와 意‘見이 반표시 우려院의 見解와

일치종F는 것01 아념윷 밝혀 줍녀다.

1990년 12월

統一政策혈증義 崔 文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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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축공통처| 統-方擊의

理論的 背景

朴 i훌 植

(조지아大 敎授)

1. 序 論 N. 한민족공동체 接jJj;方法論i : 政驚試藥

II. 한띤쭉꽁홍체 統_..方‘案와 當薦性 V. 結 릅

III. 民族共同體의 I뽕論H띤 背景

I. 序 論

19891션 9월 11일 노태우 때통령온 품회연셜에서 第6共和國의 統一方案

율 驚表하였다. 그후 국내의 여러 기판， 혹히 國土統一院에서 출간펀 여려

文默에서 “한민쪽꽁동체 統一方案”에 때한 해셜이 발표회었다.

。1 論文의 덤的은 °1미 政府에서 발표된 그 統-方案의 理論的 背景올

되풀이 하거나 評價훨운데 있논 것이 아니라 !E 하나위 다른 理論的 基盤

* 이 輪文은 1989年 12져에 作成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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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개함으로써 이미 발표펀 “한만쪽풍동체” 形成의 必然性과 當짧性융

지척하고 또한 이를 寫한 具體的 政策代案을 模索 또는 建議하는데 었다.

第 6쨌和國이 제시한 이 統〕方案은 챙부가 출범이후 홍얼문제에 때한

국민의 따양한 와견융 여려 경로룹 풍해 수렴한 결파의 @휠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政治的 便宜에 의하여 쪽홍척으로 제시되었떤 그

어노 統‘論보다 더욱 合理性이 표Jl. 時代的 흉當性이 높따jl 보아진다.

筆者 역시 평소부터 한반도 풍얼은 “政治統一”이라논 좁은 볍주활 초월

하여 “~族統“” 이라씀 개념의 重要性을 力說하여 왔따.(참조: 1989년 6
월 18, 25, 7월 2얼 KB앓} 제 3TV에서 발표된 “없族共同體의 ￥뿔論的 基

盤") 여기에서 펼A}는 정부찍 統-方案윷 보완시킬수 있논 論理的 基盤융

제시함으로서 더욱 충실하고 설득력이 있는 政策決定에 도움이 되기릅 希

望한다. 물폼， 現寶的 與件과 政治的 制限性융 펴부로 느껄 수 있논 立樓

이 아니라 딴순한 학자(그것도 海外에 거주하는)의 나이브(naive)한 시

각에서 分析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융 것이다. 그려냐 다른- 한현으로 볼

때 해외에서 韓半島외 國內外情勢활 좀더 客觀的 o로 !f.:한 國際政治씩 변

5'..블 좀 더 巨視的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可能性올 고려할 때 本論文이

政策決定過程에 도움이 펼 수도 있지 않융까 회망해 본다.

II. 한띤쪽공동체 統-‘方案의 當寫性

統一方案으로서의 民族共同體라는 搬;씀은 그 搬念휩體찍 셜뷰력이나 섬

려척 매력이 있어서 選定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흘 뷔해서는 우선

다콘 方法와 非現寶性율 인쟁홉}는 현실감각01 앞서게 되었떤 것이다. 또

한 東北亞를 위시한 世界政治의 변화블 갱혐척으로 °1해송보 지식에 그

기반윷 두었다고 볼 수 었으며 나아가서는 “平和”라는 大命題를 향한 未

來指向的 훌想에 기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1. 政治統-요| 非現實性



한민족공동체 統v 方案의 輪理的 背景 11

南北01 協商( Negotiation) 융 통하여 平和的으로 統-한다는 것은 이며

非現實的 著想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따. 이와같온 悲觀

的 論理에는 다옹과 같은 세가지의 엄연한 사실이 그 저변에 효료고 있

기 때문에 그것이 확고부동한 현설이 되고 말았다.

첫셰， 많은 학자플oj(예컨데 John W. Benton) 理論的으로 또는 實證

的으로 내어놓온 命題가 있다. 그것은 바호 종協이란 利뚫와 利害의 상충

에서 그 解決點0 1 모색회는 것이지 質파 質윷 딸리하는 雙方間에는 適用

되지 아니하는 搬;융:이라는 것이다. 즉 個A間이나 集團間이나 國家間올

막론하고 量융 추구하는 이해찍 관계가 아니라 異質的 價f휩觀과 行動規範

을 가지고 있윷 때논 따협에 외한 의견대렵의 해소가 不可能하다는 말이

다. 이렇게 볼 때 南北關係는 量의 差異에서 對立되논 관계가 아니따 그

블사이의 차이는 理念， 價植， 生活哲學 똥 A閒意、識 構造나 社會文化 범體

외 差異에 依하여 對立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풀셰， 1낭북-판계는 엽 H 스스로외 體뼈l의 흉當性(EE논 正統性)온 相對方

體制찍 否定왜 기반위에 두는 zero-sum 관계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흉協에 의한 統一이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앓械이란 相互共益 (posi t ive

sum :E:눈 共同善)융 낳게하는 方法이기전에늪 그 實現I뽀이 없는 것이다.

南·北關係야말로 相互전定의 토때위에서 엽體의 存;在意義플 추구하여온

政治史흘 가지고 있다고 보아 큰 오류가 아낼 것이다. 따라서 이와갈은

관계가 시챙되어 南北01 量에 依한 훌훌爭關係가 되거나 相互利益윷 기대혈

수 있는 판계로 변하지 않으면 타협이 不可能하며 또한 政治統-로의 合

意點윷 橫索한다는것이 극히 어볍게 훤다.

셋째， 더욱 칙접적인 政治統一 悲觀論의 이유로논 政治A블의 定I폐

(orientation)융 플 수 있겠다. 南北음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플의 觀

得權을 양보하면서까지 統←-‘을 원치 않는 것이 척나라한 우려의 현실이

다. 그려므로 相互交流가 오랫동안 활쩍 열렸었고 지급에 와서는 장벽이

完全히 무너지다시펴 훤 東西獨도 題一政府와 .單一魔法윷 딴드논 것이 어

려운 이유는 바로 이 觀得權의 게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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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政治統一이란 分斷된 우려에게는 매혹적인 命題이지만 그 實

現性이 결여훨뿐 아나라 오히려 이감이 매혹적인 神話 (myth)룹 政治的

편의 (政權延長， 政策正當化)에 이용하여 온 것이 우려의 政治史였다고 해

도 過룹이 아낼 것이다.

2. 世界史으| 鋼流와 北方外쫓

1988년 7월 7일에 발표훤 소워 北方外交의 本質온 설로 世界史의 조류

에 부합완 政策이라고 보겠다. 뿔흔 第 6共和國의 政治的 與件운 그와 갇

은 획기척인 政策0] 요구펀 것도 사실이며 노태우 대홍령의 政治基盤읍

구축종}는데 하나의 발판이 펀 것도 否定할 수 없지만 理念파 體制를 초

월하여 國交룹 추구한다란 것온 後期冷戰時代(post -cold war era)에 부

합되는 政策方向이라고 보겠다.

확히 국제정세플 고찰할 때 北方政策운 선견지명이 있었던 著想이라고

분석할 수 있며， 헝가려， 유교 체포， 풍란묘 동의 東歐 社會主훌훌 國家블

온 물볼， 소련. 얹體어11 .£ 륜 變↑h플 경험하고 었으며 01는 冷戰에 와한 世

界縣1좋흉 급71야는 무너n:려고 발 것이다. 그려나 이갚은 社會主義 國家

외 개혁 바람옳 西歐自由民主主義의 송리로 보아념기는 것은 오류가 아

널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촬운 각각 자체내의 構i효的 ;f廣올 인정하고

보다 개방되고 個A의 인센티브를 조장시키는 가운데 塵業化와 經濟成長

융 꾀하기에 이프렸다. 뿐만아니라 共塵主義i黨政治에서 多黨觀選올 수

용흉}는 政治 풍토활 조성하고 있다. 이는 ·黨獨載， 흑히 情報政治에 기

반올 둔 공포의 정치가 塵業化와 園際市樓에서와 경쟁에는 效率性이 높

지 짧}는 결론을 제각기 내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려나 더 重要한

直接的인 원인은 소련외 改薰政策에 따분 外交政策의 변화에 기인되어

東歐 共麗主義의 변화가 加速되었따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의 고료바

초표가 급격한 개혁블 포콸척오로 딴행하지 아녀하였다면 오놓날과 장온

東歐와 變化는 기때함 수 없을 것이다.

:J.려하여 韓國의 北方政策이 때활 만나게 되었따. 떠욱 業國의 經濟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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灌로 언하여 韓業tjl易摩據이 챔예화되고 따라서 한국으로서뜰 새로운 시

장이 시급히 요챙되는 때 東歐의 變化는 참으호 중요한 變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외 共I폐經濟體밟 IJ( EC )의 形成을 1992년에 내다보는 세계갱제

구조는 한국의 北方政策을 더욱 고무적으로 유도하려라고 기대원다. 여기

에는 더욱 복합적인 經濟情勢의 樣相이 기때퇴지만 유럽공동체의 역함이

加重되면 펼수복 한국은 경제책 활로올 多樣化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한국이 헝가려와 국교를 맺었다는 사실이 內容보따도 상징척 효과가

지대하며 이는 他社會主義 國家블파의 교역의 확때에 흔 역할을 하여 왔

다. 김영삼 총재의 소련방문이나 정주영 회장외 경제외교논 참g로 重要

한 北方外?交와 단면이라고 보아진따. 특히 韓蘇國交樹立， 韓中 우역대표

부‘ 설치 동은 北方外交의 成功的 結實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폼별기 위해서는 수딴방볍융 가려지 않는다논 ::L려한

누명윷 쓰지는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아우려 經:;햄젠J 寶flj플 추구혐다고

하떠라도 어떠한 理;念的 ;E는 價↑直觀的 大義名分이 서는 原則윷 내세 우

면서 經濟活·動올 하여야 할 것이다.

3. 平和的 解決으| 必然性

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의 궁극척 IE짧性01 바로 平和的 接近法이라논

데 있다. 이때의 :if和라는 熾念:은 딴순히 “戰爭不在”라는 소극적 와미륜

가지는 것이 아니다. 民族共[Ii]體흘 추구함으로써 南北間온 불폴， 南과 北

의 各iU:f:쩔內에서도 :if和흘 조성하여 더육 바함직한 A間共同體흘 形成할

수 있다는 可能性올 우려는 童要視하고 또한 이올 높게 評{寶해야 할 것

이‘다다

지급까지으찍~ 5모L릎 統→論에 E도i 平和的 接jjf論이 提示되였지만 이플의 때

부분은 딴순히 오놀날과 같은 파펴력이 막강한 南北韓01 武力行使에 依

한 統〕올 한다는 것은 R:族범體의 엽;없을 의 0]하기 때문에 용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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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논더1 그 論理的 基盤을 두어 왔다. 불론， 이 같은 見解는 잘못원 것

도 아니며 전쟁올 치루고 統一을 한다는 것은 現實感覺이 우푼한 하나의

感‘想論에 不過한 것도 사설0]다. 그리하여 많온 사렴플은 平和냐 統←一0]

냐외 擇{‘을 避할 수 없다면 우려는 명화릅 擇활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先平和， 後統→”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받아·줍여지고 있는 現寶이기도 하

따. 그려나 本論1:이 提첩}는 “平和”란 더욱 긍챙적언 와미가 있으며 民

族共同體 形成이야말로 이장온 격조높운 “平和” 造成융 ilJ能커l 한다고

믿는더l 그 職~의 特異性을 갖는다. 보다 구체척인 平和論은 本論文과 따

보 며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민쪽공동체 統一方案의 當짧性파 正當性의 기반을 훌어 보

았다. 그렇다면 이;찰은 옳은 착상인 “民族共同體”의 性格은 파연 어떠하

여야 하며 우려논 이 統‘方案의 本質융 어떻게 보아야 활 것인가?

ill. 民族共I퍼體와 理論的 背景

民族共同體라는 搬念에는 세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첫째는 血織

共I혀體라는 의며이며， 풀째는 社會共同體라논 획미이며， 세째는 平和共l허

體라는 의미가 있다. 그 중에 社會共同體라는 의u]와 平和共同體라논 찍

미가 다소 중복회는 듯한 인샘 주지만 本論1:에서는 그플을 別個의 懶

;웅:으로 定驚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1. 血緣共同體

하나의 民族0]냐 또는 그 어떤 접딴에서도 그 구성웬이 血緣의 同質性

을 가졌다는 발온 매우 중요하다. 왜냐ξ맨 血緣同質性에서 우리는 情續

와 感情， 쭉 性格의 同質性을 기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民族國家

가 單‘民族이라는 벌은 그 民族의 性品(뿔族性)와 同質性융 意味하기

때푼에 극히 심오한 시사생 (implication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강온 血緣共同體찍 인간관계는 利害打算에 의한 횟約關係7} o}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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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정에 와하여 이루어지는 A間關係를 영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民

族을 혼히 情이 많은 民族이라고 한다. 정이 많기에 눈불이 많은 民族이

기도한것 감다.

韓R族온 그렇기에 담딸려 宗敎的이고 情諸的이며 感↑뿜的이다‘ 이에 따

르논 병폐도 적지 않지만 또한 횟約關係가 아년 A情의 판져1 . 냐아가서는

“사랭”의 관제흡 체험하며 사는 IX:族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랑올 0]루

지 못할 때 엠숨하는 恨을 쉽게 느끼며 산다. 그때서 혹자논 우려 民族융

m와 民族이라고 효}논 것이기도 하다.

우려 民族온 이와깥이 血a:!t l펴體이기 때문에 R:族分斷의 아폼이 쉽사

려 씻겨지지 않고 날이 갈수복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이 되지

않고는 헤어진 血緣올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믿기에 우려에게는 民族統一

이란 必然的이며 당연한 宿願이 아낼 수 없다，

항간에 統一不必要論까지 때두되고 있논 것 같으냐 이는 잘못휩 착상

이다. 政治的 統一빽 실현이 어렵다고 해서 R族統一 댐體릅 否定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려는 政治統一파 N:族統一율 區別하여 생각할 펼요가

있다. 엄격히 따져 본다면 政治統‘一01 없이 :£ R族統 ‘을 추구활 수 있

다. 그련 견지에서 보아 한민쪽꽁동체 統-方案야 특별한 와미룹 가지게

펀다. 쪽 民族統一은 하냐와 過程이다. 政治統~온 척어도 이혼척으뭉라

도 完빼시킬 수 있지만 民族統一은 첼로 完成되는 성질찍 것이 아니라

보다 完金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논다. 그렇다변 이와 깥은

民族統 씌 구현윷 추구송파 共同體形成 역사 하나의 過程이기에 그 과

정에로의 출발은 어느 때01고 가농한 것이다. 지금 分斷회어 있는 상태에

서도 共同體形成읍 通한 民族統一올 추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빈쪽꽁

똥체 統i方案”은 未來에 시행펼 수 있는 方案이 아니라 바로 지급 분딴

펀 상황와 한국에서부터 그 추구가 비봇되어야 할 것이다 具體的 政策方

向 模索온 다옵 意에서 論及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온 것

용 한띤쪽공동체 統】方案온 당위성융 가졌쓸 뿐아니라 實現性융 통시에

內包하고 있는 착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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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寶共 l폐體

하나외 社會( societ y)는 여려 기능윷 가진 뿐I]度블로 구성되어 있요며

또한 밟IJ度는 여러 가능을 이행하는 個A構成員에 의하여 그 存在가 지속

원다. 이렇게 볼 때 共同體로서의 社會는 그 사회의 存續을 위하여 必要

한 여러가지의 기 놓블이 相互補完關係를 유지하며 존속되논 것이다. 이같

온 유기척 인 가능와 補完關係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사회논 하나의 有

機體ii.서의 形象을 만플게 되며 이때 비로소 共同體 ( communi ty)가 기인

되논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共同體는 묶수한 형태， 쭉 유기적인 機能的

補完關係플 이북했올 때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따따서 하나와 共同體안에는 質음 달려흉뽀 여러가지의 가능이 共存하

게 되며 이J같은 기능의 찢樣'I'뽀이 더욱 풍부할 때 한층 더 원숙한 共同體

가 形~되는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有機體는 그 體制內의 機能블이 相互

補完關係， 즉 調和 (harmony )촬 이루며 共存하게 되늪 젓이따. 調和랴는

것은 얼사환란한 체계흘 유‘도하쓴 것이 아니라 異質파 異質의 補完關係에

서 펴 높온 'IX元에서찍 同質性(均一性)을 創造해내는 것을 意味한다.

마치 음악에서의 하모니 (harmony )처렴 多橫한 종류의 음색이 화음을

이룰 때 個體의 性向은 더욱 륜 個體로서의 特練性윷 고수하지 않는다는

떼 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社會도 마찬가지따. 하나의 共同體논 共同善

융 창조하기 寫하여 各已 個體톱이 엽已의 {없性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共同善 創造에 不可分한 ↑앓劉을 수행하는데 그 存在意義가 있다고 認

識하여야 함 것이다. 더욱 구체척요로 고찰한다면 社會共同體호서의 民族

共同體풀 짧한 要件융 따읍과 창01 툴 수 있올 것이다.

자. 共同善외 提示

어느 個A이나 集團이나 또는 國家.£:2. 자체의 존속올 正當化시키는

存在意義흘 분명히 해야 한다. 存在意義는 그 업的設定에서 비롯되는 것

이다. 어떻게 보면 政治歷史에서 경햄한 모든 政治理念플온 그뜰01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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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는 사회의 목적을 明示하였고 그 목적， 츄 共同善을 기준으로 모픈 l얹

策과 政治行寫룹 평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컨떼 資本主義的 民主主義

는 엄E8라는 jtl펴善을 至 h 텀標로 제시했다띤 社會3::義l'l(J 共塵꺼E義논 平

等分配(또는 分配찍 .IE義)블 그 존재의 북표로 삼게된 것이다. 그려나 업

由l..-t 平等이란 이 u1 낡은 상푸에 볼과한 搬念으로 전학되고 딴았다. 염 FE

民主主議社會도 디由풀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社會惡융 노정시키게

된 것도 우려는 現代없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社會主義g 자체

내찍 모순， 툴히 贊困파 魔敗의 만연에 의하여 그 명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벼는 얼마든지 목격하게 되었다， 超塵業段階의 民主主

義社會가 겪고있는 여러가지 병폐(文化的 類廢， 딩然f뚫境破壞， 社會뽑IJ度의

觸壞 等)에서부터 第三世界의 民主主義 國家쓸의 사회불안， 갱제단， 기타

“構造的 暴力”이 만연휩율 구태여 더이상 論하지 않더라도 資本主義的 f\:

옳초義와 병폐의 심각성윷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반쪽꽁똥체 ”찍 JC페善올 A間尊嚴性에 불 때 우려의 共同體의 理~

的 基盤유 웰 A類共l비體 lf%~을 위한 볕거륨이 펼 것이며 이렇깨 펼 때

01 共同體論01 보편4땅성있는 說得力-융 향유할 수 있게 펼 것이다.

그램 A間와 尊嚴性01란 어떤 뜻윷 내]I.하고 있-으며 그것의 밥현을 위

한 구체적언 與件온 우엇일까? 우션 共同善으로서의 A間의 尊嚴性옳 筆

者는 셔l가지로 나누어 고창하고자 한다. 쪽 生存權와 존엠성， 選擇權의 존

엄성， 그려고 “사랑”의 존엄성윷 A間尊嚴性의 mt;설:的 內잡으로 규정하고

자 한다. 좀더 자셔l한 論議는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異質性과 多樓性

어느 챙부이든 政治統合 (poli tical integration) 융 J1X. J}J的오로 이루지

옷하게 되어 政權의 不安윷 두려워하는 나머지 일사분란한 體짧IJ確立윷 희

망종}논 경향이 있다. 그려나 혼히 軍A文化(mili tar y culture) 에서 쭉격하

풋이 同質性， 劃一性만 강조하는 나머지 質的인 多樣性을 포용하지 않는

경향이 또한 政治現實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더욱 政治社會가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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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權이 공고치 않는 갱우는 劃一主義흘 지향효F는 나머지 獨善的 政治률

꾀합 때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혼히즐 政治가 制度化 퇴어야 安定

S린다고 한다. 이때의 制度化란 다룹이 아니라 多樣한 機能的 엽律性을 인

정하면서 異質性을 소와시키는 것이 아나라 異質性윷 制度속어l 포용(ac 

commodate) 하는데 그 묘미가 있논 것이다.

前i뽀한 것처렴 調和환 質을 딸려하는 個體둡야 相互補完關係흘 形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조화릅 위해서라도 異質的 f훨‘l뽀융 가진 個體를과 多

樣性있는 制度와 價植觀 빛 信;융:體系 (Belief Systems) 를 발전시키고 보

호하여야 할 것이다.

다. 開放된 f롬愈體系(Open Belief Systems)

異質과 他見解륜 수용효F는 열원 마음이 무엇보다 必要한 것이 共同體形

成 과정이다. 個人이나 集團이 됐執에 사료잡혀 쭉션척인 信;짱:體系륜 고

수합 때 民族共同體‘훌 위한 調和와 寬容옳 잃게 되는 것이다. 여려 社會

心理學者(여l컨더I Milton Rokeach)블은 開放왼 마용( open mind)야 없야

는 信念體系의 變化나 成長이 혜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客觀性있는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려는 너무 오래통안 여러가지 神話 (myths )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그

가운데 政治理念 특히 “民主主義” 또는 “초體思想"(北韓의 경우)이라논

神話에 현혹되어 科學性이나 事寶性이 결여펀 가운데 獨善的띤 信;캉‘體系

블 고접하여 온 터이다. 南北韓이 서로의 體制흘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보

다 必要한 것이 지급까지 갇혔떤(딸혔떤) f릅;훌:體系플 我執에서부터 解放

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南은 北옳 팽가할 때 범由라는 民主主義의 懶念왜

R度에서 볼 것이 아니며 北은 南흘 평가할 때 分配의 ~等에서반 기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따당성있는 共同善언 A間尊嚴性에 그 기반을 푸어

야 할 것이다. 그려기 위하여 時代的으로 낡아버렸고 世界史的으로 썰폭

력이 없쓴 낡은 信;웅:體系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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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公益遺求와 相互補完

社會共I同體에서의 A間關係는 相互排他的언 제로一섭 (zero-sum) 와 관

계를 止揚하고 서뚱 tlJ得끊 보는 포지려브 ι섭 (positive-sum) 의 판계폴

찾아야 할 것이따. 이는 機能的 補完關係를 모색송}는데서 必然로 ]可能하

게 웬다. 現代社會는 그려고 現代政治는 專門家쓸에 의해서 수행되는 여

러가지찍 기능즐에 찍한 것인 한 어떤 個A이나 集團， 또는 政府機構가

必要以上찍 쭉넓온 기능융 전담할 때 社會共|혀體의 t끽衛이 파펴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 多元的 l앉治社會(plur alist poli ty 혹온 polyarchy)의 우

수생이 나타나는 것이다. 언뜻보기에는 가장 非能率的이고 浪費가 많은

돗한 polyarchy가 결국 더욱 安定되고 長期的 一貴性융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논 것이다. 이와칼흘 多元社會에서는 各 個體閒와

相互補完關係룹 형성하게 되고 그플깐씩 機能的 關{系網 ( functi onal net

work)올 떠나서는 存續할 수 없논 것이 이의 特l포이라고 볼 수 있다. 기

능사이의 補完關係휠 이루기 위하여서는 各 機能찍 領t했。1 분명히 규정회

어야 할 것이며 “越權”척인 行薦는 삼가되어야 혈 것이따. 이와감이 한

사회에서찍 機能定義 ( role definition)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專門化볼 꾀한따는 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떠욱 核心的인 要없은 他

~ 機能을 존중하고 他의 領域을 첨뱀치 않논다는 文化의 造成이 先行되

어야한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은 有機的 共I혀體로서의 社쩔共I펴體흉 形~하기 위한 試圖는 우

선 南北韓이 서보 他의 否定의 토대위에서 댐我의 lE統性 또는 1£當性올

모색하여서는 안쩔 것이다. 他의 否定이 아니라 버我의 肯定에서 存續외

따당성융 모색흉}는 것이 重要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변 한국은 떠욱 긍정

적이고 숭고한 理念設定을 함으로서 이에 國策의 基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따. 여기에서 上述한 “A間尊嚴性”융 至上問題로 삼는 새로운 理念創

造가 重要하게 대우된다(이에 관해서윤 後i쁘하71호 함) .

지금까지 民族共同體가 하나의 有機的 社會共同體호서 발전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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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要素흘 툴어 셜명하였다. 이려한 視角에서 볼때 한빈쪽공동체 統

‘-方案온 l南北關係에서 비로소 始作되는 것이 아니라 南北이 各各 업體內

에서 지급의 時點에서 착수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흘 위한 구체적인 政策

的 試案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論及

휩 것이다.

3. 平和共同體

“한빈쪽흥동체”는 하나의 平和共l司體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는 두가지의 意味가 있다. 첫째， 위에서 칩及된 것처럼 韓半島에 축적되어

있는 무기의 파펴력으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또다시 I헤族相爭윷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平和的 方法으로서가 아니고서는 統一냄體와 意蕭

가 답득하기 어려운 命題가 훨 수 밖에 없다. 풀째로， 더욱 심오한 이불적

인 외미활 우리논 “'P40"라는 搬念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平和”라는

~念、이 공 共同體의 內容 (propert y)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띄 課題 ( task )

가되어야 한다.

우벼의 R族4t-同體論에서 이해되는 平和딴 릅수한 의 0]률 가져야 한다.

자금까지의 政治學이나 國際社쩔學에서 다루논 平和의 擺;옳:몫 극히 통속

젝인 것으로 戰爭의 解消 또는 戰爭狀願의 排除를 외미하였융 뿐이다. 명

확하게 분석하자변 戰爭의 不在논 平和가 훨 수가 없다， 平和란 戰爭파

戰爭의 空間을 와미하는 소극척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나된다. 쪽，

平和의 定義블 이의 屬|生 (property )를 料明함으로써 가농한 것이다. 平和

의 屬性윷 딸지 못하고서는 이흘 추구하고 培養 ( growth)시킬 수 없다.

平和논 그 딩體의 屬性흘 가져야하며 이 屬性이 成長되고 職眼펼 때 lf1和

가 더욱 꽁고히 되고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 戰爭에도 륜 전쟁이 있고 작

은 전쟁이 있풋이 平和에도 본 뺑화가 있고 작은 平和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고 만얼 戰爭不在가 平和라면 어I껴 흔 平和가 따로 있고 작은

平和가 따로 있겠는가.

팎和는· 創造되어야 한다. 戰爭에서부터의 111避가 야니라 平和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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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창조시켜야 하며 또 成長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려는 平和활 前

~한 調和라는 懶;승:에서 찾올 수 있지 않올까 싶다. 잠재척 인 敵(poten

tial enemy)과 敵사이는 分明쪼 異質的oj며 ;ffi互背反的이다. 이창용 異質

과 異質와 調和흘 창조송F는 것이， 그려하여 떠욱 높은 Ik元에서의 共同善

올 찾는 것 그것이 바호 平和와 構緊이어야 한다. 그 敵對性과 異贊性이

3.면 폴수혹 :J. 사이에서 기대되는 平和 역시 본 平和가 아낼 수 없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南北의 對立과 그블사이외 異質性은 oj루 形줍할 수

없으려반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틀이 共同善융 찾고 조화률 이

풀 때 콘 調和와 큰 -'frO릅 創i월활 수 있다블 理想、야 한띤족공동체 統一

方案에 내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토폭 本質的인 平和的 關係는 어떻게 創i휠펼 수 있올까?

쭉， 異質파 異質사이의 調和는 어떻게 模索되어지는 것얼까? 여기에는 몇

단계의 認識論的 組織( structure)이 있다.

가. 同質性파 異質性익 옳바른 理解

南北韓은 民族共l同體 形成올 政治的~~료 해결하려고 政策的 方案윷 모

색하기에 앞서서 兩體짧1]， 兩社會， 兩政治文化， 兩國民의 理念:體系 等 多角

的인 比較~)f究를 함으로써 그블의 異質性파 「허質性을 正確하고 “客觀的”

으로 또한 認識論的으로 分析하고 올바론 지식윷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려

하기 위해서는 우엣보다도 兩文化(政治文化)의 ;本質을 ffd:會學的， 認識論

的， 心理學的， 기타 관계되는 分野의 視角에서 겹토하여 理論定立을 하여

야 활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筆者는 南北韓의 同質性은 民族)(化(國民意識 포함)에

있고 異質性은 體밟IJ나 政治信;융:體系에서 뚜렷야 냐따나논 것으로 분석하

고 싶다(보다 구체적인 論議는 前記한 KBS特講에서 소개되었음).

이 要없은 知識의 範$훌에 국한되는 것이다. 즉 相흉에 때한 풍부하고

lE確한 知識왈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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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理解 增進

理解(Underst anding)환 懶念을 우리는 올바료게 알6}푸어야 한다. 理

解란 意見一致풀 의 oj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意見…致가 요히려

理解릅 배제하고 合훨:에는 이해가 必要조차 하지 않게 원다. 理解란 雙方

와 差異릅 알고 受容하논 태세룹 와미하게 훤따.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相互關係는 의견의 차이흘 그때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강은 理解가 先行되지 않고서논 調和 또는 相頁補完關係활 61훌 수

없따. 마치 音樂的 調和에서 보돗61 個個의 音色온 相對方의 差異플 얄면

서 自已의 特練性을 견지하는 가운데 調和휩 和짧으로서의 同質的 音色이

創造되는 것이다.

이와같온 理解는 相互외 對話에서 可能하게 펀다. 對話불 Communi

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語源야 Community 쭉 共同體와 7환+블데 의

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對話없이는 理解增進이 不可能하며 理解增:進 없

이·는 調fD릅· 결실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平和가 조생되지 않기 때문에 共

同體 形成이 어렵다는 一連의 論理를 생각해 볼 수 있따，

다. 코뷰니케이션( Communication)

코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을 f뽑報의 交換 또는 交流라고 定養한

다. 보다 더욱 포괄책으로 의견 ( opinion ) 갖換윷 포함시키는 것이 바함직

하다. 쪽 사실적인 情報 (factual information) 뿐 아니라 價植觀(value

position)포 서로 交換하고 調整함요로서 相互와 補完關係흘 찾는 그 파

정올 우리는 로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척인 情報가 풍부하게 交換훨 뿐 아니라 價植觀의 交換도

보장흩}는 表現의 담由가 적어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따. 그렇기에 홉論， 集

會의 댐由는 매우 줌요하며 民族共同體 形J1t에 不可避한 要件으로 풍장하

게 펀다. 이켓용 비단 국내에서뿐 아냐라 南北間에 더욱 원활히 되도폭

권장하는 것이 바함직하다. 南北와 그 어떤 組織이나 團體.£ 서로의 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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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올 交換하는 것이 必쫓용한듯 하나 例컨떼 北韓社會는 지금 소위 “主體”

理念으로 만연되어 있는 가운떼 南의 基督敎， 룹히 카톨력 또는 民쨌神學

과와 對話풀 희망종댄 것 처렵 보도되논떼， 이같은 構問的 또는 宗敎的

討論의 t었을 陽性化시캠으로써 相Ii.理解 또는 올바른 비판놓력윷 7]우는

것이 바렴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려나 北韓의 現實이 情報交流에논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단시얼내의 비약을 기때할 수는 없을 것이따. 그려나 아

푸려 앞질이 험하다손 ~]더라도 意思統通과 相互理解增進을 뷔한 51뮤니

케이션이 없다면 平和的인 共同體形成이 不可能하다는 것은 하나의 鐵則

(Iron Law)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까지 筆者늪 民族共同體의 要因윷 血緣共同體， 社會共同體， 그려Jl.

:if和共同體로 規定하고 야플 要因플와 性格융 규명하였다. 그렇다면 그와

장은 共同體의 要因을 촉진시키고 권장시킴으로써 참따운 “한띤쪽공동체”

形成융 뷔하여 어떠한 政策的 方案쓸 模索할 수 있윷까? 이 문제를 제N

창에서 다루기로 한다.

N. 한민쪽공홍처l 接짧方法論 : 政策試案

海外에 있는 學者가 國內 現，實에 때한 感鷹의 부쪽o로 인하여 정부가

당변하고 있는 政治的 限界性올 모료는 경향이 혼히 있기 때문에 政策建

議흉 시도한다는 것이 따당할렌지 모르겠다. 다만 直接 間接3로 따소냐

마 참고가 훨까하여 政策決定過程에서 考慮해 주기폴 바라는 마음요로 몇

가지의 試案을 論讓하고자 한다.

지급까지 民族共同體 統i一論의 當寫性과 그 內容올 분석척￡로 논찍하

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政策의 착상을 해본다면 다움과 강다.

1. 散育과 國民的 理解

지난 198맨션 9웰 「한띤쭉창홍체 統‘一方案」이 발표된 이후 앨마나 포콸

척이며 조직척인 敎育活動이 國內에 展開회었논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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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統一院에서 발표한 “우려는 통일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풍 몇편의 弘

報寶料만 海外에서 接할 수 있었다. 불론 신문풍 言論機關에서포 연굽이

되었지만 民族統一論이 °1혼척 체제흘 구비하고 그 暫學的， 社會科學的

說得力과 現實性있는 方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기찬 冊究와 敎

育作業이 훨요하다.

本 小考에서 분석편 정도의 복합성 있는 理輪設定파 보다 더 풍부한 내

용의 구축윤 품폼， 구체척인 方法論윷 더욱 一實性 있게 내어놓아야 할

것이따. 붙폼 北方外交의 具現이 ‘한민쪽 統一”의 표상이라고도 하쨌지

만 비반 外交分野 뿐아니라， 교육분야에 까지 구체척으로 반영훨 必要가

있는 것 깥다. !E한 言論機關윷 흉한 활기찬 討論파 敎育活動이 바함직하

다，

2. 民族同質性 回復

南北은 지금까지 적용범위한 體倒l觀爭용 하는 피청에서 相互의 異質性:B:.

는 特性읍 부상시키고 강조한 냐며지 南北여 同質性이라고는 전혀 없는듯

한 인상음 우려에게 주어왔다.

우려띤쪽찍 同質性온 理;상:과 體制의 'Ik元이 아니라 文化的인 次元에 있

는 것으로 南北韓올 통하여 생활저변에 흐르는 意識構造， 生活뽑性에서

찾이·볼 수 었으며 各分野에 답아있논 民族遺塵에서 그 共通性을 찾아·봅

수 있다. 따라서 歷史， 考古學， 룹語學 等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共同iJf

究 및 學術I했流는 바람직하며 現 行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政策의 상理性과

說得力올 부여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南北온 풀폰 中國과 蘇聯에 있논 韓園學 iJf究에 조예가 깊은 학자

툴와 交流， 학술심포지움 等흘 매우 의와가 3..따고 볼 수 있다. 이풀 위한

努力이 個A學者뜰에 의하여도 행해지는 것을 動樓해야 하겠지만 政策的

언 協調와 {뽕護7~ 時急하다고 생각펀다.

뿐만 아녀라 :l. 동안 分斷의 歷史에서 政治的 또는 理;상:的으로 채색되

었떤 藏術의 각분야에서까지 獨엽性율 回復하여 民族薰術 發見， 觸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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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하다(이 點에서 본다면 北韓의 改童이 더욱 要求휩 ).

또한 찰은 趣룹에 입각하여 우려는 歷史의 再整理가 부환척이라도 되어

야 할 것이따. 例컨더l 獨立運動史만 하더라도 한국의 史學者흘에 찍한 歷

史와 北韓學者에 依한 歷史는 깥은 獨rr史이지반 현격한 차이가 있음올

목격할 수 있따. 보다 現實的인 歷史찍 整理가 時急하따. 휴히 만주에서

體驗的 冊究흉 하여온 학자플 또는 목격자블0] 쭉기전에 歷史整理에 공헌

할 수 있논 기회풀 주어야 할 것이다(경회대학교 :if和冊究所에서 제출한

冊究計劃j書( 1990)의 중요성윷 지적하고 싶음). 야와같은 작업용 計劃파

持久力이 있는 노력이 없이논 不可能하며 國家的띤 lk.元에서 배려해야 할

얼이다.

3. 離散豪族 間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現賣的인 結賣윷 쉽게 맺지봇하고 었는

核心的앤 문제이다. 北韓에 ll]한따면 한국온 더·쭉 척극척이고 제so척언

노력흘 많이 기울였따고 볼 수 있다. 우선 中國와 朝雖族 itt會와찍 A道

的 췄流는 10餘年이 되도확 계속해 왔으며 그 結實.£.3...다고 보겠다. 욕

히 KB앓} 같은 애스 마며어률 이용한 方法은 매우 효과가 컸요며 따라

서 이제는 中國의 朝雖族社會와외 찢流의 門은 활짝 열려게 되었따. 그려

나 南北韓 사이와 離散家族再會는 아직 부진한 쌍태에 있다.

먼저 相互 離散家族狀況융 상세히 수록하여 情報만이라도 交換흩}는 事

業0] 추진되었으면 한다. 말하자변 Data Bank 찰은 Pool율 만플어 離散

家族와 情報흘 땀아푸는 制度풀 相對方에 제의함이 바람직하다. 불폰， 청

치척 활편때문에 이산가쪽 자신블이 참가하기릅 꺼려는 갱향이 있는 것온

사실이다. 그려나 政治性올 排除함 수 있는 모든 方便을 홍시에 撥索하면

서 원하는 사함블만이라도 加擺}는 制度가 確立되었요면 한다.

4. 機能的 組帶關係

社쩔共同體로서의 民族共同體 形成올 위한 機能的 組帶關係 형성윷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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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南北온 두가지의 級帶關係 構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南北韓에

서 같온 機能分野에 관련왼 힘l度나 A的 資源(예컨데， 훌훌術A， 體뽑A， 宗

數A， 學者 等)의 交流풀 據大훌F는 일이다. 가놓한한 이와강운 機能A의

交流나 合作온 政治的 ~는 政權的 束續과 制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밤

직하다. 폴째로， 南北의 여려환야(확히 經濟)에서와 合fF活動 !E.논 分業活

動윷 확대함으로써 文字그대로 相互補完의 關係활 0].루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은 두발할 여지가 없다. 或者는 北韓이 經i齊的요로 困境에 빠져

있￡녀 無慣으료 援助하자는 제의포 하지만 이는 共I司體形成고}는 관계가

없는 척상이다. 經濟分野에서 合營이나 또는 作業分擔(分業)와 형식올 취

하는 것이 民族共同體 形成에 도움이 훨 것이다.

한컬옴 나아가서 多國家 經營機構에 南北이 같이 鍵與홈}는 것도 도움이

펼 것이다. 예컨떼 蘇聯과 南北韓， 中關과 南北韓， 또는 日本과 南北韓0]

合擊}는 사업올 모색하는 것이 長期的으로 民機共同體의 발판을 마련하

는떼 도움이 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시베리아 開發事業에 南北

이 同흉한다푼가 中園의 內陸地方용 開魔흩F는 얼에 南北韓0] 함께 창여함

수 있는 기회를 모색'8"}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따.

5. 쫓樓性의 彈調

이미 지적한 바와강이 社會共同體로서 異質的언 機能을 가진 組織 또는

鎭團와 調和를 기반￡로 훌F는 한빈쪽공용체는 폭넓은 異質的 要素， 휴 多

據性윷 수용해야 할 것이다. 第 6 共和關에서 더욱 활성화훤 름論의 自由，

野黨의 政治醫與， 폭넓은 理;용:툴의 受容 等 일련의 발전은 社會共同體 形

Jl'};에 도움이 되논 현상으로써 높게 명가되어야 하며 앞오효도 더욱 콘 발

전을 기대해 본따. “한민쪽공똥체 統一方案”외 Jl'};1l:j뺑程에 찢橫한 興論율

체져l적으로 수렵하였다란 사실 또한 긍정척인 評價률 받아야 활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기는 政治理念의 多據性0] 制度化되어 빼l度밖에 無軟序한

政治 行짧흉 예방하는 政治風土가 확렵되어야 함 것이다. 制度를 0]랄한

行篇는 無賣任한 行짧가 훨 경향이 크기 때문에 모분 政治行짧는 힘l度안



한띤쪽공총체 統-方聚의 옳理的 背景 27

으로 딸어 플여야 할 것이따. 소련 및 東歐， 폭히 루마니아에서 일어냈떤

사때에서 우려논 多樣性의 制度化가 安定원 政治發展에 必須的이려는 사

설을 복격흩}게 되었다.

6. 體制의 相對性과 改筆으| 必要性

南北韓°1 서로 相對方의 理;용:파 體制의 差異훌 受容 또는 용남하는 것

이 션행되어야 統一의 與件이 조성된다는 생각은 혼히 하고 있으며， 이같

은 사실운 原則的으로 7· 4共同聲明에서 이미 천명휩 바 있다. 그려나 실

질적으로 相對方의 體뼈j가 理;찮;을 용맙 또는 수렴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

다. 왜냐하변 그룹은 各E 스스로가 가장 正義효우며 철대책으로 우훨하

다논 載念에서 벗어나지 봇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體制나 制度도 향

상 때와 與件에 適應하면서 改薰되어야 한다. 北韓의 體힘J.£ 소련 및 기

따 사회주의 국가가 갱험하고 있는 改華윷 無限定 i꾀할 수 없읍 것이며

韓國 역시 지급까지 고수해온 체제의 기반에 폭넓운 改薰옳 지속척오로

딴행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制度는 相對的이다. 그 社寶가 追求하려는 업

的이 딸라지변 制度나 法 또한 變1~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園內外 그려고 韓半島의 變化에 )1輔하는 改華이 必‘要하

다. 뿐만 아니라 北韓흘 연구하고 理解하는데는 새로운 見地(perspec

tive)를 받°1플여서 그들 體制를 좁뎌 껴환책으로 평가하는 때포플 갖추

어야 할 것 같다- 예컨떼 主體思想반하더라도 北韓ifrl:쩔에서 !f.. 그플의

“AR;"이 어떻게 인식 (perceive)흉않가릎 中心으로 主體思想、에 판한 社會

科學 또는 經嚴的 知識01 時意한 것 같다. 우리사회에서 문제시된 소위

“主思~"의 문제도 그렇다. 그플올 딴순히 백안시하고 소와시킬려 흩}논더l

서 間題와 解決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법주에서 그뜰파 學間的，

!E.논 理論的 討論(對話)이 아쉽다. 成者는 말하기블 그풀운 저롤척인 f룹

念:에 사보잡혀 있기 때운에 그툴파는 對話가 되지 않는다고 체볍한다. 그

것도 상당한 현실생있는 고참띤 것 참다. 그려나 現體制풀 고수하고자 하

는 사랑률 역시 어떠한 信念에 갇혀서 開故훤 마읍으로 對話와 討論어l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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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논 자세가 아쉽다숙한 생각올 하게 펀따.

우려의 體制나 制度의 相對性과 流動可能性윷 인쟁하고 漸進的 :J..려고

發展的 改경홉윷 소흉히 하지 않는 자세가 必賣하다. 이것온 우리 국째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되고 진전되어야 함 것이다.

7. 共同훌파 理愈創造

前項에서 現代社會는 理;흉:의 뿔白時代로 접어플고 있마는 사질을 시사

한 바 있다. 共塵主義도 자체내외 취약첨때운에 더 이상 그플 사회에서

현실생있논 生活와 指針 또는 社曾變it의 里程뚫흘 제시하지 봇할 뿐 아

니라 寶本主薰的 民主主議 역시 無分別한 “體展”으로 언한 類廢的 風i朝가

만연혜었다고 A]척하였다(이와창온 分析에 환해서는 筆者의 著書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Cambridge: Schenkman Press,
1984)룹 참조).

冷戰時代의 한t會縣序， 國際練序훌 윗받첨하여 왔떤 이풍 이념뜰이 無力

하여 점과 똥시에 兩陣營에서 꽁히 회생된 것은 A間 옵體이며 따라서 A

間의 尊嚴性올 구가흉}논 소려릎 날°1갈수록 높아지고 었다. 이강운 歷史

的 風i朝는 이미 學界에도 파급되어 새로운 理念創造의 基盤을 서무료논

학지플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따. 韓半島는 그풍안 아나 지금포 冷戰的 1!t

界縣序찍 가장 챔예화훤 위치에서 南北이 대치되어 왔으며 急變하논 f많界

찍 f*J추률 도외시하면서까지 훌훌縣F폼률 고수하고 있는풋 하다. 이같은 사

실온 北韓에 더욱 더 만연되어 있는 것은 現寶이다. 우려는 우려와 눈앞

에서 푸너지고 있는 世界練序폴 척시하고 또한 韓半島룰 分斷시켰고 ss
분단의 歷史흉 지속시켜왔떤 낡온 세계질서의 改草에 능동척요로 임하여

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려는 우려만을 위한 理念이 아니라 A類共同體

가 추구해야할 理念융 創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같온 運動°1 천

세계 인류가 잘구하는 A閒尊嚴性올 꿇上課題로 삼는더l서부터 얼어나야

할것이따.

A間의 尊嚴性을 위한 先制條件요로 우선 @生存權파 @選擇權을 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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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물론 어떻게 보변 社會主義논 無塵者의 “*存權”윷， 民主主義는

大짧의 “選擇權”올 中心으로 發想펀 理念이라고 볼 수 있지만， 21셔l 기황

내다보는 오늘의 A類가 구가효}는 생:. 4權과 選擇權은 더욱 포짤척 인 意味

룹내포하고 있따.

가. 生存樓

불폼 모든 사람의 生存융 최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分配의 定義( dis

tributive jl빠ice )가 펼수요인이겠지만， 이와같온 分配도 하나외 社會내

지 國家와 안에서만 국한하여 생각할 것이 아녀라 世界的 ( global)인 視角

에서 고찰함 必要가 있다.

또한 A類와 ~存權(확히 未來풀 向한)율 보장흩F는데 도용윷 주는 理;양:

온 環境類廢( ecological deterioration)를 據防 또는 解消시키려는 意志와

方案이 내!£.되어야 한다. 한국 역시 지금까지 ‘成長”에 주력하였으나 環

境의 질적 향상올 꾀하는 政策的 또는 法的 惜置가 必몇하다고 생각된다.

이잡온 것이 政i엄統i一論에는 聯關性이 없겠지만 h;族統一， 共同體形成쓸

취한 새보운 理念에는 기 펼굿 考慮‘되어야 혈 事項이다.

지금까지의 歷史는 武力 또는 經濟力에 依하여 국가의 우열이 결쟁퇴었

지만 21세기의 世界族序는 표게 世界與論에 순용펼 것이라논 展望은 더

이상외 論議가 펼요없을 것 같다.

나.選擇樓

01 搬;웅:역시 西歐I:t=E3;:義에서 발종}는 選擇찍 엽 由， 즉 政治的 엽由만

융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本質的으로 分析해 본따변 選擇이란

A間行寫(human behavior) 자체이다. )뽕擇윷 더욱 폭넓고 내용있게 하는

諸要件 ( condit ions )올 우려는 마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가운데 중요

한 要素로서논 (a)選擇휠 對象 ( alternati ves)이 다양하고 풍부할수확 더

욱 바람직하며， (b) 그툴 때상에 때한 풍부하고 조직척인 情報가 가능해야

하며， (c)選擇行짧엄體에 대한 며由가 保障회어야 하며， (d) 이 모폰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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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理解할 수 있는 知性的 能1J (cognitive capability) 이 있어야 하며，

(e) 選擇行屬흘 중요하게 느끼고 選擇에 척극책이어야 흩댄 性向 (motiv ‘

ation) 이 또한 必要한 것이다. 이같은 다섯가지의 條件을 창딸시키는 敎

育， 社會， 經濟政策을 구체척으로 펴나7]-는 것이 國民의 選擇權율 숭상하

는 理~을 構觀F는 길인 것 같다(구체척띤 政策플을 여려가지 플 수 있

겠으나 이 논문에서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물론 새로운 理念創造의 指

針용 여기에서 論하는 生存權파 選擇權에 국한해야 한따는 것온 筆者의

主觀이q. 보따 뎌 설득력있는 價植觀이 제시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

는 것이 바합직하다. 다만 여기에서 g옳調하려논 것은 낡은 理;설:에 집착하

지 말고 韓半島의 與件파 世界史的 服絡융 고려하여 떠욱 合理性있는 理

;t創造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雄忠가 우려에게 必要하다는 딸이다. 우려

民族은 그련 도전윷 감당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는 兒解릅 따력하고자 하

는데 筆者의 텀的이 었다.

v. 結· -
-
-
-
여本論文에서 한민쪽공동체 統一方案의 當짧性파 政策외 바람직한 理論的

基盤플 캡토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이며 제시왼 “한만쪽풍동체 統〕方案”

이 하나와 政策口號에 그철 것이 아니랴 좀더 체계척인 理論的 基盤올 갖

출 수 있는 搬念的 그려고 理論的 要素를 提1)\하였다. 나아가서는 具體的

인 政策模索을 짧한 딴서 ( clues)플용 열거해 보았다.

이 論文온 한국와 政策決定者블이 당변하고 있는 여러가지찍 與件的 制

約을 우시하고 쓰여졌기 때분에 觀;정:的인 점이 없지 웹. 그려나 今後 한

국와 政策換索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회망하며 !f. 기때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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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論構造

具 宗 톨

(中央 H 報 論說쫓員)

I. 머려딸
II. 統-의 }ft:.

I. 머려말

Ill. 統‘ ·에 있어서의 韓國R族主義의

1!i:뽑~ -Ut로려언主義 運動

N. 뱃음말

페레스트로이카는 세계사의 흐름에 많은 영향윷 미쳤다. 그중 중요한

켓의 하나는 새보운 民族國家 (na tion-state)形成運動의 촉발이다. 그 결

과 지금은 分斷民族國家의 통합과 복합빈쪽국가의 분열이 하나의 시대척

추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당북 예벤의 홍합과 동셔 독얼의 통얼용 푼딴빈

족외 재결합에 의한 R族國家Jf; 5x:의 예다. 소련과 유고술라비아， 체쪼쏠로

바켜아와 연방해체 움직임훈 多 It族國家의 분열어) 외한 민족국가형성찍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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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 속한다.

分斷民族인 우려의 관심윷 끄논 것온 그 중에서도 分斷民族찍 再統合야

마. 예멘과 독일외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푸가지 현상에 유의활 펼요가 있

다. 그 하나는 두 나라가 모두 資本主義와 社짧主義랴는 상반원 이절체제

블 펑화적으로 홍앨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촬온

그 두 체제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팽화척으훌 통일 · 연합하거나 연방융

이루는 것은 불가농하따고 주장해 왔다. 역사상 션례가 없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그려나 역사와 창조성을 외면한 그 논리릎 이제 실제적인 역사

의 전개과정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 다론 하나는 分斷民族윷 재홍합시키

고 었는 가장 강경한 요인은 R族主義(nationali sm)라논 사실이다. 지끔

까지는 각기 다콤 체제하의 民族主驚가 내척인 사회체제와 외척인 국제체

제릅 극복하고 평화척으로 결합펼수 있읍까에 대해 극히 懷疑的이었따.

그러나 이 懷疑 역시 예벤과 폭일의 풍합파청에서 현실척으호 부정꽤 나

가고 있다. 이강온 이질체제간의 팽화적 통합과 이질체제하와 민쪽주의적

결합의 성현가놓성은 體制分斷윌· 겪고 있는 우려에게 희망적 교훈으로 받

아촬여지고 있다.

현때외 국가분딴은 총체척인 분단이다. 분딴국가블은 모릎 분야에서 철

저하고도 완전한 분딴을 겪고 있다. 그려나 그 중 기본척언 것융 간추려

보면 인척 요소로서의 f었族分斷， 용치기구로서와 國家分斷， 이냄 또는 제

도로서의 體制分斷으로 대별활 수 있다. 따라서 분딴의 홍합은 民

族統合 · 國家統合 • 體밟1J統合의 세 차원으로 구성펀다고 봅수 있다.

따라서 민쪽홍일온 이 3개 차웬와 통합읍 홍해 하나의 民族共同體 내지

民族國家릅 건셜하는 파정이라고 합수 있다.

韓國民族共I司體 形成은 역사상 두개의 단제룰 거쳐서 이뤄져왔다.

제 1~}는 新羅의 三國統一이따. 古朝蘇01래의 한인사회는 部族聯盟國家

흘 거쳐 3국시대찍 王朝國家로 성장해 왔다. 그려냐 그것온 만주와 한반

도에 캘쳐 넬려 분렵된 행태였따. 이것이 7세기 신라에 의한 삼국풍일로

셰 l 차 민쪽홍일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것온 비혹 고전척 형때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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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나라 최초와 民族國家形成이다. 야것운 서구식 근대형 민쪽국가보

다 훨씬 빼F론 풍양척 띤족국가다.

그려냐 신라풍일은 종국 農나라라논 와세의 지원하에 이뤄진 縮小統

이다. 신라통일은 滿洲의 넓온 땅과 다수의 빈쪽옳 상설했다. 高句麗 유빈

와 상당수가 당나라와 홍치·룹 펴해 신라로 이주하기는 했지만 우려 민족

의 규모와 體城은 고구려와 절반정도로 쭉소훤 불완전한 統‘a이다. 그려

나 선려논 뽑과와 전쟁율 통해 한반도 대부푼에서 중국군융 축출함요로써

우려 민쪽파 이 땅찍 중국변업율 저지， 민쪽의 복자성융 유지항수 있었다.

제 2차 민쭉꽁동체형성은 高麗찍 건국이따. 신라홍일이후 고구려 §홉城

에서 漸海가 건국되어 南北朝時代가 옐렸였다. 발해는 15땐 만에 멸망했

으나 신라말기에 다시 3국이 정랩， 신라는 세 나라로 분란됐었다. 이것이

後三園이다. 후λ랩올 홍일하고 이뤄진것이 高麗따.

홉麗의 건국으로 우려는 다시 民族統-을 딸생， 한반도룹 근거로 民族

共同體흘 건설·유지해 왔다. 여기에 건셜된 한민쪽공똥체는 혈연·역사·문

화촬 공유하논 반얼민족국가였따. 그려나 이렇게 유지돼 온 맨쪽팡봉체는

1945년에 다시 분딴했따. 이 훈딴융 극복하고 다시 홍일훤 하나외 民族國

家， 民族共同體흘 건설하는 것이 지금 우려민족이 당면한 가장 큰 파제이

다.

이 블온 한국의 맹화척 홍일을 통해 單一民族共同體흘 건설효}논떠l 요구

되논 원칙과 방식흘 모색하고 통일의 전개파챙에서 韓國民族主養가 취해

야 할 형태와 방식올 알아보는데 목적플 두고있다. 예벤파 폭일찍 홍일파

쟁에서 보는 바와 찰이 우려도 民族主義的 바땅위에서 資本主義와 共塵主

義로 分斷펀 밤북의 異質體鼎l륜 팽화척으로 홍합할 수 있다논 전제위에서

이 품용 작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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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統--의 方式

1. 南北韓요| 統-方塞

통일방안에 대해 착없} 변화촬 거즙해온 당북한은 이제 어느 정도 정

형화왼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외 통일방안은 1960년 8월에 표

면화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랩방안J(高蘭聯웹制j)이다. 밤한와 홍일방

안훈 그보다 늦은 1989년 9월 국회에서 발표원 「한민쪽공동체 통일방안」

이다.

가. 北韓의 高훌훌聯취}힘j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관념운 196땐 8월 14일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려나 당시로서는 단순한 용어의 범주룹 표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따.

따라서 그것은 구체적 내용융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1973'년 6월

23일에는 「고려연방제」라는 이·룹으로 나따났다. 명챙이 한딴계 구체척이

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용은 크게 발전돼 있지 않았다. 지금의 圖顧聯햄빼l

는 198땐 10월 재 6 차 때회에서 공식 풍장했다.

북한의 商麗聯츄R힘l는 크게 세부분￡로 구생돼 있다. 첫째논 연방제 설

현에 션행돼야할 5가지 전제조건이꾀 풀째는 연방제의 구체책언 내용(설

현방안)， 셋째는 연방제하에서 준수돼야 항 시챙방챔이다.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은 CD 맙한에서 國家保安法을 벼l지할 것 ®統경홈

黨(한국빈쪽민주전션)을 포함한 모돈 딴체 •개언의 황훔융 합볍화할 것

@남한정권융 聯共政權으로 대체활 것 @미국파 북한이 平和協定을 체결

하고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할 것 @미국온 한반도 분열책동과 내정간섭

을 배격할 것 등이다.

연방제는 이갇운 先決條件이 이뤄친 다옴에 실현왼다. 구체척으홉 북한

。
ri

@思想파 힘l度외 차이흘 인챙하고 담북이 명등하게 참여하여 민주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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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부로서 고려연방공화국을 수렵하고

@그 統·‘i政府 법에서 담북이 흥동한 권려 · 외무플 갖는 공화국(지방

정부)홉 수렵하여 지역자치릅 행하며

@聯햄機構로서논 最高民族聯챔會議와 聯휘3常設委員會를 셜치하고 이

기구가 남북와 지역정부촬 지도하변서 전반적인 사업율 관장항 것이라고

져l시했따.

연방챙부의 施政은 다옴과 같은 방침에 따라서 실시된다. 북한이 내놓

온 10大 施政方針온 φ 민족의 大團結r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 @

밤북간의 교풍·풍신의 얼원화 @업主政策 @福社政策 @해외동포의 권

익용호 @민족문화의 창딸 @평화척인 對外政策 @民族聯合軍외 조직

@對外政策의 홍앨적 조정 등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先決條件을 중시한다논 점에서 「션혁명 후풍일」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따. 공산활홍의 합법화와 聯共政權 주장홉 남한의

국가와 체제플 부정하는 것으효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先決條f챔

담한의 챙부와 국가릅 인정치 않고 이질체제의 핑’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연방제」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운 일반적인 연방제보다

는 약하고 國家聯合보다는 강고한 그 중간체제에 가깝다. 더구나 북한은

한률로논 연방제로 표가하면서도 영어로는 국가연합을 뜻종}는 Confeder

ation이라고 쓰고 있어 내용상 혼환올 일으키고 었다.

고려연방제는 연방꽁화국 아래에 푸개와 지방챙부와 민쪽연합군옳 푼다

논 점에서는 연방제에 가깝다. 그려나 연방정부기구를 쌍방 때표로 구성

되논 최고빈쪽연방회와와 연방상셀회의에 국한시키고 있어 국가기구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에 가깡따. 북한은 60-7땐때에는 연방제

가 「홍일와 파돼|제」라고 했다가 80년대부터논 「홍일와 최종형태」 라고

하고있어 혼란율 주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홍얼원칙이나 딴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포 모호

성율 보인다. 10대 施政方針에서 민쪽과 자주·명회를 내캘고 있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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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통일이후씩 정책방향이기 때푼에 統-原則이라고 볼 수 없다. 統一原

則온 통일의 전제이거나 통일과청에서의 준척이라는 점에서 極政方針과

다료다.

나. 南韓외 한민족공똥체 統”끼f껴$

한민족공동체 홍앨방안은 제 6공화국이 제5풍화국의 「민쪽화합 민주홍

일방안」윷 토때로 작성하여 노태우 대풍령이 198앤칸 9월 11일 제 147회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남한의 풍앨방안이다. 01것온 統】原則과 統‘方案

의 두 부분으로 구생돼 있다.

統-原則으로는 자주·명화·밴주톨 제시하고 있다. 엽主는 와세의 깐섭

을 받지 않고 민쪽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쪽이 주체가 되어 풍일홉 추

진한다는 것올 의u]한다. 후和는 무력사용이나 혁명방식용 배제한다람 것

이파 民主는 통일 과정이나 풍일 이후에도 국민의 의사에 따륜다는 것윷

와uj한다.

한번쪽공동체 홍힐방안온 궁퓨적오로는 單一tt;族國家 건셜흘 추구하되

그 파도체제로서 南北聯合 (Korean Commonwe 떠th)률 제시하고 있따. 정

부는 담북연합에 때해 “1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찍 관계‘를 증진시켜

통웹기반읍 조성하려는 과도척 홍앨체제”라고 셜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

북연합을 “국가연합이나 연방파 깝온 교파서척 개념이 아니라 통일울 지

향한 긍쟁적이고 과도척인 혹수한 결합형태”랴논 것이 1까.l)

정부는 이처렴 담북연합을 국가연합과 구별하고 있지만 학문책 입장에

서는 국가연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國家聯잡은 각각 주권융 갖는 폭

렵원 북수의 국가가 조약에 찍해 결합흰 상태륨 말한다. 따라서 각 국가

외 국민은 자국의 국책을 갖논다. 답북연합와 경우 담한과 북한은 각각

주권윤 갖는 쭉렵국가이고 1낭북한 동포논 각기 담한파 북한의 국척올 계

속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연합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1) 국토흉일원 용앨연수원， 「統…問짧 J (서울. 199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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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聯合이 國家聯合과 다프다는 정부의 설명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

을 국가로 간주할 수 없는 법활적 ·민족적 이유때문이라고 이해펀다. 지끔

담북한은 각기 상때방을 폭렵된 국가로 팡식 인정치 않고 있다. 오히려

헌법에는 전체 한반도플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姜英勳 국무총려

가“한국식의 통일방식을 만플어 F和共仔과 國家聯合을 통해 담북한찍 통

일을 창조할 것”이라고 했을 때2) 말한 푹가연함은 꼼 「한빈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南北聯合을 가료킨 것으로 추려된다.

담한의 통일방안은 i힘北頂上會談에서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하고 01 현

장에는 평화와 홍얼을 위한 꿇;j;:方案 ， W1i不可f훗에 관한 사항， 南北聯合

機構의 셜치 ·운영에 관한 표괄적인 합의촬 규정보확 했뎌. 남북연합의 기

구로는 최고결정기구로서는 南北頂上會議， 협의조정과 실행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南北開1짧會議， 남북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통앨헌법을

기초하고 통얼 방법파 결펴촬 마련하는 南北評議會， 그려고 실무지원기구

로서 共同事務處룹· 푸기로 했1:}， 이런 기구구성의 성격도 념북연합01 국

가연합엄음 시사허고 있다.

한민쪽장용체 홍일뱅·안은 남북한야 남북연합월 거쳐 바로 횡입국기·보

나가도확 함으로써 통일을 국가연합파 딴일민족국가외 2단계로 설정했다‘

2. 統-요I 3原則

통일의 원칙이란 統-過程이나 똥일이후에 준수돼야할 기본 춘칙이다.

따라서 統一原則은 통일방안이나 그 집행방식을 규제하고 나아가서는 새

로 건설훨 풍얼국가 구성의 기본원려가 된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몽입원칙융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홍일방안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함 조전을 구비하지 못했다. 담한의 한빈

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엽主 · 平和 · 民主의 3원 칙윷 제시함으로써 북의 결

2) 한국일보， 1990. 7. 18(2면 ) 이 71 사는 유럽윷 방문중인 강영훈 총려가 파려

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융 보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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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올 보완하고 있다. 이 3원칙은 19721션 1뿜간에 합의 · 공포된 r7·4꽁

동생명」이 제시한 自主 · 平和 · 民族大團結의 원칙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펼 수 있다.

여기서 꺼}주의 원칙은 다소 푼제훨 소지가 있다. 여기서 발하논 자주의

의미는 번족자결주의 정선에 따라 주체적으로 풍얼플 실현해야 한다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따. 그려나 그것은 목렵훤 빈쪽에게 구태여 자주와 원

칙올 내세윷 펼요가 있을까하는 명분상의 문제와 한국홍일 운제흘 다른

외국과의 E}협없이 밤북한만의 합의로 가농할까 흩}는 현설생의 문제블 제

기한다.

통일온 우려 빈쪽의 의사와 이익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현돼야 한다

는 것온 더 말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는 정에서 자주의 원칙은 제시휠 펼

요가 없다. 한반도 홍일은 당북한과 청치 · 군사척으로 벌접한 판계에 있

는 미국·소련 ·중국풍 세계 3때강국과와 협외나 그룹의 홍의없이는 불가

능하다는 접에서도 자주의 원칙은 제시휠 펼요가 없따.

따라서 홍일올 합려적으로 추진하고 홍앨국가·활 올바로 전셜하기 위해

서는 현상인정 · 평화공존 • 띤주주와풍 3개의 원칙이 펼요하다.

가. 現狀認定의 原則

대화에 와함 평화척인 南北統-의 대천제는 現狀의 相互認定이다. 지끔

찍 답북관계가 챙체되어 있는 가장 륜 원인의 하나는 바로 남북이 현실척

으로 엽연히 존재하는 현상플올 인정하지 않는데 었다. 지금 한반도는 남

북으로 분딴되어 답북에 각각 폭렵된 국가가 건셜돼 있다‘ 당북은 각각

얼정한 영토와 국민， 그려고 주권올 가지고 있논 엄연한 國家社會흘 행성

하고 있다. 담북온 각기 쪽자적인 쟁부흘 가지고 자기 영토내의 모픈 인

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L.렴에도 붕구하고 양측 챙부는 서로 상

대방을 국가로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양측 사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앨반적￡로 통용되는 國際法規

나 國際關係가 흉하지 않논다. 국가간의 때풍하고 자연스런 교섭이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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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 교환도 없다， 이련 상태에서 원활한 관계발전은 기때하기 어렵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공식적인 相互認、定이나 相互承認온 없다. 그려나

그블은 서로 상때방윷 몹시척으보 송인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자

유로운 불척교역과 인적왕래가 별다룬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옥얼찍 경우는 서북과 동폭이 상대방윷 꽁식적A로 송언하여 서로 대표

부불 교환하고 유엔에도 함께 가업꽤 있다. 그졸은 統一原則에서도 'I민

족 2국가」임울 공식으로 내세워 서로 상대방융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관계

에 준하여 모든 관계·륭 맺고 있다. 1민쪽임융 강조하기 위해 여려가지 명

칭이 고안돼 있지만 설질적으로논 상때방올 엄연한 主權國家’로 인정하고

있다.

그려나 우리의 경우는 담북이 서로를 중국처 i검 사실상 인정치 않고 복

일처 i컵 공식책으로도 인정치 않고 있다. 현 상태흘 따개하기 위해서는 먼

저 중국처렵 묵시척인 相표承認關係에 뜰어가고 일정한 딴계에 이르려서

는 독벌~j렴 꽁식척인 相互承認關係률 이북해야 한다.

나， 平和共存외 原~IJ

홍일융 위해 명화블 포기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이 민쪽내부의 풍족

상잔이라면 어떤 렛가룹 지불해서 i콰도 전쟁율 막아야 한다. 그려나 우려

는 이 II I 두번이나 武力統…의 시도를 갱험했다. 그 모푸가 대화나 협상보

따는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일방적으로 점령하는 統-’‘方式 01 였

다.

그 첫번째가 북한의 남칩으로 시작된 6·25이다. 이것은 북한측의 반쭉

쟁부수립 논자인 金日6x의 무헥봉일전략의 실천이었다. 김일성은 담한보

다 앞서 군때흘 조직하고 군사력율 강화하여 답한융 챔꽁했다. 그것온 푸

말할 것도 없이 밤한윷 푸력으홍 점령하여 공산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일

성은 한때 낙동강01북의 전체 한반도블 홍일했었다‘ 그려나 미국의 전쟁

개업으토 김일성의 우력통일전략은 실패로 끝냈다.

무력통일의 두번째 갱험은 李承8없에 의해 시도됐다. 이것온 당한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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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옥챙부수렵 논자인 이송만의 무력통일전략찍 실첸이였다. 이송딴온 6·
25때 낙동강전선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하에 답한 전체륜 수복한 뒤 그

여세륜 몰아 195맨 10월 1일 38선윷 념어 북진했다， 며국융 포함하여 유

엔외 16개회원국으로부터 병력 •장비 •불자의 원조블 받아 막강해진 군사

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송만은 북한올 점령함으로써 똥얼융 성취하려했다.

그려나 이승만의 우력통일전략온 중국와 개업으로 역시 설패했다.

이 두번외 무력통일 실패는 종래와 남북한 통일전략을 平和統一홍 대체

케 했따. 휴전후 남북한 정부가 모두 平和統‘一政策융 꽁식적으로 채택한

것온 그런 우력홍일전략이 성공훨 수 없다는 교훈올 수용한 것야다.

平和共存와 原則은 냥북한외 인민과 정부 · 군대가 충몰하지 않고 상대

방의 생존권을 존중흉}는 것을 의미한따. 따라서 평화꽁존은 체제공존을

포함한다， 그련 점에서 명화공존의 원칙은 현상인정의 원칙과 표려관계를

이분따. 따라서 이 두 원칙은 상호 인과관계흘 갖는따.

다. 民主主義의 原fll]

통일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용 統一i웰程에서 민쪽외 홍의에 의한 절차와

방식윷 결정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統一國家왜 建國理念을 민주주의로 한

따는 이중책 의며홉 갖는다.

남북한와 통일방안은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각기 자기측 국민의 자유로

운 토폰과 합와활 거쳐 결정돼야 한다. 南北協商에도 국민의 챙당한 때표

기구가 나와서 각자 합의된 방안를 놓고 토의룰 벌이고， 거기서 새로이

합의원 統一方案이나 統…憲法도 양쪽 국띤의 사전 또는 사후 송언을 받

아야만 효력올 발생할수 있다.

민주주의 원칙은 統一의 主體가 특챙져l급이나 정파가 아니고 민족구성

원 전체라는 의미를 갖논다. 따라서 띤족성원의 합볍척 위임을 받은 딴체

나 기구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統一作業올 말융 수 있다.

여기서 소수에찍한 독재냐 계답푸쟁온 용답되지 않는다. 특정계급의 주

도하에 반대계급올 E}도하거냐 소수접단이 국빈와사를 배격하고 홍일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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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룹 수는 없다. 그런 집단이 統一國家의 政權융 맙아서도 안된다. 민쪽

성원의 참여나 동의하에서만 통일이 이뤄지고 새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따.

3. 統-으I 3段階

분딴국가의 갱우 무엇이 분딴됐는7~를 살펴볼 때 크게 보변 Ii:族 · 國家 · 體짧IJ

이따. 이것이 곰 분한와 실체이다 물·폰 분딴자체가 총체적이어서 실제로

는 모든 껏01 분딴됐다. 중요한 것 중에 領土分斷이 었다. 그러나 홍일때

상으로서의 영포는 륜 의미가 없다. 민족과 국가 · 체제가 통일되면 영토

의 통일은 저젤로 이뤄지기 때문이이‘다다

따g랴}서 統一의 對象은 연적 요소로서의 民族， 홍치기구로서의 國家， 이

법파 제도로서의 體制로 압축휠 수 있다. 南北統一은 이 기준에 외해 3딴

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딴계는 民族統一， 제 2딴계는 國家統一， 제 3한제

는 體制統一이다. 민쪽봉엘은 국가연합의 형때， 국가풍일은 연방국가의 형

태블 취한다. 최종단계얀 체제‘홍합이 이뤄지떤 홍일이 완성된다. 그 때의

쟁치적 행때논 증oJ-집권적인 딴일 민쪽국가가 펀따i ol 려한 딴계별 순위

는 홍합이 비교적 쉽:if.. 셔급한 정도륜 기준으호 설정해 본 켓이다.

가. 國家聯合 : 民族統…외 段階

국가연합(Confederation)온 각각 주권율 갖는 2개이상 국가가 수평적

으로 결합하여 낀멸한 협조하에 공」함} 목표률 추구ξ보 구성체다. 각 구

성국가들은 꽁폼으로 결성한 연락기구륨 중심으로 유기적인 協力關係풀

유지한다‘ 역사적으호는 1774년 미국 137"주가 때륙회외 (Continental

Congress)흘 구성하고 1781변 미주연합 (American Confederation) 융 결

생하여 영국에 대향한 이후부터 1789년 헌볍을 채택하여 미합중국이 건국

되기까지찍 協力體制가 이에 속한다. 1876년 봄열의 각 영방룹이 북봄일

연합(Nor th German Confederation) 오로 결함한 이후 1871년 통일이 완

성되기까지의 협력체제도 國家聯合이었다 J) 국가연합단계에서 담북한은

3) r國家聯合事例빠究J. (서울 :국토홍얼원. 1986), p. 1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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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외 국가 •사회체제률 유지하면서 횡적으로 결합하여 협력관계활 발전

시켜 나간다. 각각 주권윷 갖는 국가이기 때분에 담북운 어떤 문체에 때

해서도 거부권흘 갖논다. 따라서 이 딴계에서 답북간의 협의논 완전얼치

에 의해서만 7냥하다.

담한측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南北聯合의 기구보 제시한 남북간

의 정상회의 •각료회의 · 평의회 •사무처와 북한이 고려연방제 홍일방안에

서 제시한 최고민쪽연방회찍 •연방상셜위원회등은 모두 국가연합외 연학

기구 내지 공동협의기구가 된다.

이 딴계에서는 남북간에 인적 통합이 이뤄진다. 국경이 개방되어 남북

한 인민이 상때방 지역을 앤제 어I껴로나 자유홉게 왕래혈수 있다. 그러나

國家와 體制는 계속 분반돼 있다. 따라서 이 딴계늄 'I민쪽 2국가 2체제」

상태가 펀다. 홍앨61전의 풍서폭관계릎 國家聯合으로 공식화회지논 않았

지만 실철.적으로 준국가연합척띤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냐. 聯해國豪 : 關察統‘의 段階

연방국가(Federation)는 제한훤 주권읍 갖는 2개이상의 지방정부가 역

시 제한된 홍치권을 갖는 하나의 中央政府풀 중심으로 캘합훤 국가체제

다. 연방정부의 판할하에 있는 모은 인민은 비폭 지방챙부를 딸려한따해

모 같은 국척플 갖는다는 챔에서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연방국가와 각 地方政府와 聯춰3政府의 상호관계는 조약이 아니라 하나

의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도 국가연합과 따르다. 聯햄國家의 국

빈파 쟁부는 하냐의 영토와 하나찍 주권윷 공유하는 감은 국번이다. 따라

서 영토와 주권， 국민윷 딸려하는 국가연합파는 구별펀다.

역사척으로는 1789년 연방헌법채택이후와 미후 1871년 통일이후의 독

일과 지금의 소련， 스위스* 복일등이 聯춰3關家다. 연방국가의 경우 외교권 ·

군사권 ·화폐등은 중앙의 聯챔政府가 행사하냐 내쟁의 때부불은 지방정부가 관

장한다. 聯좋B國家制는 영토가 넓거나 다빈족 복합국가 또는 폭일과 같이

지방적 특색이 다양한 국가플이 채택하는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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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 딴계에서 지금의 담북한 정부는 상땅한 자치권을 갖논 지역정

부로 존속하고 그 위에 딴일 연방정부가 서서 두 지역정부볼 관할한다.

이 딴계에서 담북은 정치적으로 홍얼되어 하나의 국가활 갖게완다.

북한외 i칩麗聯추뼈IJ논 이 딴계에서 통일윷 멈춰 統-國家의 形態활 연방

제로 상정하고 있따.::1.려나 영강많지않고 딴일빈쪽외 국가이며 지방

척 확색이 심하지 않온 우려나라가 연방제홉 핵해야 함 이유는 없다. 따

라서 통얼훤 우려외 국가체제는 單一民族國家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

일국가체제로 딴일민족국가촬 지향하고 있는 담한찍 한민쪽꽁풍체 통일방

안이 보다 현실성과 합려성을 갖는다.

연방국가 딴계에서논 담북간의 國家統合이 이뤄진다. 이 딴계에서 우려

는 통옐펀 하나외 국가릅 갖게 펴어 정 치척 황합이 완성펀다. 그려나 우

려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앤 國家形態는 아직 아니다‘ 비록 정치적 o로는

하나의 국가가 됐다해도 체제는 계속 共塵主義와 資本主義로 분딴퇴어 있

따. 따라서 이 반체논 fl번족 1국가 2체제 」 상해가 훤따.

聯춰3國家에는 여려가지 챙때가 었다. 갈용 연 tlJ국가라 해도 소련과 미

국， 서쭉의 국가체제쓴 서로 다료다. 북한이 제시한 i힘麗聯체制또 그 많은

연방제도중찍 하나다. 따라서 연H랩가 딴계에서는 북한측의 고려연방제

도 고려와 때상이 쩔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 2딴계의 국가형태로 받아

플여 지려면 먼저 북한에서 자유호운 토론파 비판을 거쳐 완성된 구체적

인 방안이 왼 다용 그것이 담한 4천만 겨레와 풍외흘 받는 민주방식찍 첼

차률 거쳐야 한다.

다. 單-‘·民族國靈 :體制統-의 段階

전체 인뷰블 하나로 묶는 세계국가 건셜의 꿈은 평화주의A}블의 오랜

01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상가와 이론가쓸이 여러가지 구상옳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아직도 民族國家를 단위로 하는 국가춤심

의 국제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國際社會에서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은 아직도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행동준척이 되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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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국가흘 초월하는 地域共同體 運動이 전개되

고 있따. 1992년 때홍합을 단행하는 유럽꽁동체 (EC )가 그 대표척인 예다.

이와 유사한 운똥온 아베려카대륙과 스칸뎌나비아， 홍담아 그리고 중동찍

아랍세계에서도 일고 있다. 그려나 아직도 국가논 가장 중요한 딴위가 회

어 있다. EC도 국가촬 기본딴위로 하논 국가연합윷 복표로 할 뿐 그 자

체가 딴일국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분딴펀 우려민족와 01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홍일휩 單-‘R族國

家의 건썰이따. 국가연합01나 연방국가는 딴일밴쪽국가로 가는 과도적

인 한시적 형태일 뿐이다. 딴앨민쪽인 우려찍 民族共I허體는 한반도 전처}

를 영역으로흩}는 하나의 정부， 하나외 국가， 하나의 체제블 갖는 單一~族

國家여야 한다.

따라서 統一의 最終段階는 民族統-과 國家統一에 이어 體없IJ統一이어야

한다‘ 이 과엽이 완성됩 때 우폐의 분딴훤 민쪽 · 국가 · 체제의 풍합은 완

생원다. 야것이 완전한 南北統 이다. 이때는 'I띤족 l국가 1체 제」 상때가

된다.

體制統合은 이볍찍 통합과 제도의 홍합윷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시엘이

요구회고 부작용도 콜 것으로 예상된다. 쭉일온 지금 화폐통합을 가지고

경제체제의 풍합작엽흘 전개해 냐가고 있다. 1990년 12월 政治統合을 끝

내jL 딴일국가률 성랩시킨다 해도 體制統合은 시작딴계에 불과하다. 우려

의 경우 그홍안 담북이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분딴돼 왔기 때문에 교

류와 왕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톡일보다는 체제홍합은 한총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풍얼의 3딴계는 옐종의 이념형(ideal type) 統-構想이

다. 따라서 짧은 이 3단계를 그 순서에 따라 전부 거쳐야 할 펼요가 반

드시 있는 것온 아니마 풍일올 보다 촉진시키고 순조홉게만 진행시킬 수

있따변 복수의 딴계흘 동시에 밟거나， 그중 일부흘 생략하고 뛰어념올 수

도 있다. 펼요하다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통일전의 독얼은 國家聯合段階릅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설상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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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협력관계흘 유지해 왔다. 인적 •물적 ii!.류가 이뤄지고 방송와 상

호 시챙이 허용됐다. 펀지와 소포등 우편도 자유롭게 소홍꽤 왔다， 이런

과쟁은 國家聯合段階에서 기때펼 수 있는 효과플이다.

홍얼전 서폼은 聯해國家였다. 따라서 동복의 여려 주펄이 자체결외에

찍해 서독헌볍 제23조에 따라 개별적 혹은 집딴적으로 서쪽연방에 편입판

다면 통얼복앨운 聯몇E國家體밟Ij가 왼다. 지방적 흑색이 강해 연방국가보

되어있는 목얼은 그 수준에서 갱치적인 국가홍얼 작업을 끝낼 것이다. 그련

점에서 폭얼통얼은 우려보다 정치적 홍일에서는 한 단계 적온 것이 원다.

분명한 것온 지급 연방제 국가플도 때부분 國家聯合段階플 거쳤다는 사

설이다. 더구나 우려처램 분딴이 철저하고 전쟁파 때결올 지속해 온 상태

에서는 상당한 기간외 國家聯合段階릅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판딴된다.

따라서 南·北統一은 민쪽 ·국가 · 체제릅 차례로 홍합해 냐가는것이 합려적

인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III. 統 一에 었어서의 韓關民族主議왜 投害”

-i凡코려연主義4 ) 運動

R族온 영원한 존재다. 빈쪽의 영원성온 장기적언 목표와 이상을 가지

고 창조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더욱 찬란하게 보장된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우리 한민쪽은 전체가 꽁혐F는 션명한 理想、과 R標를 가져야

한다.

한빈쪽의 단기목표는 민족역량와 축척， 중기복표는 통얼펀 민쪽국가의

전섭이고 장기목표논 세계척인 지도국가보서의 성장이다. 민쪽역량의 축

적이란 담북한의 공고화올 흥해 민쪽으} 총체척인 역량옳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통일국가 건셜이란 1945년이후 냉전체제의 형생파챙

4) 이 글에서 한국이라논 표현은 대한민국이라는 딴어가 아니라 냥북한을 모두

포함하논 우리나라 전체흘 포휩}논 뜻으로 사용했따.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

의 정치공동체 명챙 (국호)은 그냥 남한 또는 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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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세의 개업과 내세찍 분랩로 결파훤 남북분단흘 해소하여 단얼빈족

국가로 통합되늪 것올 의미한다. 세계지도국가의 성장이란 홍북o}시대인

21세기에 국제사회룹 이·팔어 냐갈 소수 선진국가군와 얼원이 되논것올 말

한다.

이찰은 한민쭉의 복표흘 딸성흉훈 수단 :E..논 과정의 하나로 V凡韓民族共

同體(Pan-Korean Community) 와 결성이 요구펀다. 이 공통체는 1갚북한

뿐반 아니라 해외에 거쉽}는 동포흘 포광한다논 점에서 況民族的 성격올

갖는다.

따라서 범한민쪽공홍체는 푸개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한민쪽의

본향인 당북한 언민용 구생훤으로 하고 한반도를 그 영역으로 효F논 ?생치

군사공홍체다. 이것이 곧 통얼민쪽국가보서 범한민족공홍체의 중핵 01 원

따. 이것융 〈小韓民族共同體〉라 할 수 있다. 줍째는 전세계의 한인옵 구성

원으로 하는 문화사회공통체다. 여기에는 소한민족공동체의 남북한 인민

과 미국 · 소련 •줌국 •일본풍에 군접해 있는 한인룹이 포함훤다. 따라서

이껏올 〈大韓民族共同體〉라고 할 수 있다. 때한번쪽꽁동체논 국가상태가

아년 사회상태에 머물려 있께 휩다. 벙한민족공동체는 이 푸개의 빈쪽공

동체가 겸쳐짐으로써 완생된다.

범한민쪽창똥체의 이냄이나 그 쟁선척 배경이 바로 ?凡로려연主義(Pan 

Koreanism)다. 뱀:i!.려언주의는 보편생을 갖는 국제주의적 민쪽주의다.

이련 챔에서 뱅코려언주의는 민쪽주의이면서도 뻔협하고 배따척언 국수주

와적 민쪽주와 (Ultra~ Nationalism)냐 맹목적 애국주의 (Chauvi띠sm)와

다르다.

지금까지 우려사회에서는 담북통일수준의 소한민족공홍체만을 생각해

왔따. 그러나 한국민쪽주와의 그련 한계는 수청돼 나가고 있다. 남한과 해

외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소한민쪽주의의 한계률 념어 대한민족주의 운동

이 시작돼 있다. 이 범한번족주와 운똥온 중국 ·소련풍 공산권 한인사회

의 척균척인 호응윷 받고 있다. 이갇온 확대휩 차원와 한국민쪽주와는 남

북홍일에서 중요한 가능융 하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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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況효훌훌運動으| 歷史的 展開와 :I 理論

여기서 범추와(Pan- I8m)5)란 i凡이라는 접뚜어가 불은 병칭워 민쪽주의

내지 팽창주의 운똥파 그 이데올로기를 지챙한다. 법쭈의는 대체꿇 19세

기 유렵의 산풀이다. 그 때표적인 예는 범주와와 시초가 되는 범쏠라브주

의 (Pan ~Slavism)와 이에 대한 안따떼제로 동장한 범게료만주의(Pan 

Germanism)운동은 민쪽주의의 한계룹 념어 팽창쭈외의 형태흘 전개됐

따. 범솔라브주찍는남방진출울 시도하떤 제청 려시야가 쇠퇴해 가논 오

토만 려키제국 영내의 남 슬라브 민쭉쏠흘 려시아지배하에 두려는 팽창주

와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볍게르만주의는려시아의 남진챙책에 맞션 폭앨

의 홍방쟁책에서 비롯됐다. 이 우 세력의 춤폴흥 발발펀 제 1차세계 대전

이 발칸반도에서 시작훤 것은 려시아 남진쟁책3로서씩 범슐라보주외와쪽

일 동진정책으뭉서의 뱀게르만주의의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업

종한다.

강대국의 범주의7t 팽창주의 내지 제국주의호발전된 것펴는 딸려 약소

국플의 볍주의는 자위적 빈족주의 테우려 안에서 전개됐다. 띤쪽보따는

일정 지역융 기초꿇}는 속지척 법주의는 팽창주의보다는 지역이익올 공

동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려나 톡얼지정학이 제시한

범지역이론(Pan-Regionalism)온 나치스 독일의 팽창주의 이롱요로 등장

했다.

범주의는 어뎌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 푸개의 뱀주로 나울 수 있다.

하냐는 빈족주찍에 바탕올 두고 특정 빈쪽율 단위로 하여 민쪽공동체를

추구하읍 屬A的 범주의다. 다흔 하나는 지역주의에 바방융 두고 앨정 지

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공동체흘 추구효넓 屬地的 범주의다. 속인적 범주

5) Pan-Ism은 기존 출판풀에서 사용된 예를 발견치 봇한 상태에서 훨자가 편와

상 사용을 시도해 본 용어다. 훨X까 조사한 한도 안에서논 이와 유사한 용어

로 앨본의 勝田吉太郞이 「近代 ( 0 ν 7) 政治思想史J (홍갱 : 창문사， 1973)에

서 영문표기없야 〈범운홍)0 1라는 말올 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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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하나의 정치공동체효서와 국가블 추구하여 적극적 · 공격적 성격읍

지년다. 속지척 법주와는 때체로 갱제공홍체에 역점을 두어 역내 다수국

가의 결합을 지향하고 소극척 •방어척 성격올 띤따.

속인척 법주위에는 뱀 슬라브주의 · 볍 게료만쭈외 • 뱀 푸란주의 · 뱀 아

랍주의 등이 었다. 법 쪼려언주와도 속인척 범주의로 구분훨수 있다. 속지

적 범주와에는 범 oμ1 0l쭈외 · 범 유럽주의 · 범 아메리카주의 • 범 아표리

카쭈의와 송}우스호펴의 볍 지역쭈외동이 있다.

가. 법 슬라브주의

려시아가 주도한 법 습i!.}브주의는 슐라브계 언어률 쓰는 모든 민쪽쓸융

공풍의 챙치 · 경제 · 문화책 기반 위에서 연합 •통얼하려는 사상과 우올훌

말한다. 그것운 오스료려아의 합스부르크제국과 터키와 오토만제국으품부

터 용념유렵찍 슐라브족블을 해방시켜 러시아의 보호와 홍제하에 두고 보

스포려스 •다다넬스 두 해협올 려시아가 장악한따는 행홍°로 표현됐다 6)

범 슬라브주의는 세 단계융 거쳐 전개 쨌따.

제 1단계는 천 슐라브주의 (Slavophilism)다. 이것운 19세기 전반기 :>r

량스혁명이 설패하여 유랩이 반홍기에 접어툴었윷때 려시아 언탤려겐차뜰

사이에 벌어진 서구파(Wes terners)와 습라브파(Slavophiles )와 때논쟁

속에서 성장했다. 뱀 슐라브주의는 이 천 슐라브주의에서 유래됐다 7) 양

시의 논챙은 냐폴페온전쟁으품 싹터서 유렵을 휩쏠게 펀 민쪽의식과 01
전쟁에 참전하여 서구를 견문하고 새로이 각성훤 려시아군 장교딴의 더l카

브리소료반란(D ecabrist Revolt. 1825년 r12월 반란J)의 영향윷 받아 얼

어났다 8)

6) Alan Palmer, Dictionalγ of Modern History 1789-1945, Penguin Book,
1986, p. 221.

7) Westerners와 Slavophiles에 대해서는 Edie, Seal없 & Zeldin ell, Russian
Philosophy vol. I, (Chicago: Quadrangle Books, 1965), pp. 155-424 및 勝

田의 전게서 637-644률 참고할 것，

8) MaCrea, Plano & Klein, The Soviet aηd E없t European Political Diction
mγ， (Santa Barbara: ABC Clio, 198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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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에서 서구파는 서유렵와 합려주의적 전홍과 거기서 파생되는 가

치률 발전의 동인으로 보고 려시아가 모든 것을 서구로부터 배워플여 후

진성을 극복하고 끈때호않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렌 점에서 서구

파는 개방적이었다.

그려나 슐라브파는 유렵이 러시아보q 과학기술이 앞서고 정치 · 갱제적

으로는 강하나 도펙적으보는 러시아가 더 술수하다고 강조했다 9) 그것은

러시아챙교(그려스정교)와 러시야 농촌사회외 기봉딴위인 자연꽁동체 P]
료(Mir )때문이라고 보았다!O) 슬라브파는 기술이나 경제와 같은 불질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의 교회와 농촌에서 보존되어 온 정신적 요인이 더 큰

발전의 동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같은 러시아의 전통과 가치 위에서

러시아의 미꽤흘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슬라효파

는 예쐐적이었다.

당시의 천쫓라브주의의 사상이나 세계관은 개인적 수준에 머불려 있었

따. 따라서 :-7-것온r 조직이나 강랭과플 관계없는 개인릎의 생각이었을 뿐

이다. 천솔라보주의는 려시아국경 밖의 슬라브빈쪽블에 때해서는 거의 관

섬윷 가지고 있지 않았다 11 1 따라서 그것은 려시아 안에서 학자 · 이론가

에 의해 때표되는 문화운동적 또는 순수이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따.

제 2딴계는 친 슬라브주으}의 범 슬라브주의화따， 천슬라브주찍가 볍슬라

브주의로 발전한 것은 크려미아전쟁 (Crimean \\1ar : 1853 - 56)이후 악사

코프(Ivan Aksakov ; 1823-1886)에 의해서였다. 크려미아전쟁에서 러시

ot가 영국 · 프랑스 풍 서유럽 국가들에 패배하꼬 천쟁중 다른 슐라브쭉，

욕히 담 슬라브쪽과 접촉올 갖게되어 러시아는 새로운 띤족적 각성기률

맞게 됐다. 전쟁에서 군사척으로 패배한 려시아가 국제척 고렵과 국내적

후진상태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위한 칠은 사상 · 운화변에서

슬라브민족플을 통얼하고 러시아가 그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

9) 낌학준， 「소련정치론 J. (서울 : 일지 사. 1976), pp. 43 ‘45.

10) ，-岩波 世界歷史 J， vol. 20, (동갱 : 암파셔점. 1979). pp. 304-305
11) MrCrea, Plano & Klein. op. 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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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어났다. 이때 악사코프논 대표척인 이론가였다. 악사코프는 슬라브민

족의 통일은 정북이나 힘을 통해서는 안되고 도댁올 션행시켜 도펴적으로

풍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련 제한펀 수딴의 선택온 군사책으로 서유

럽에 대항할 수 없었떤 당시의 려시아로서는 볼가펴한 일이었읍지 모른

다. 그때 뱀슐라브인플에게 폰과 물품읍 모아 보내는 풍 문화 · 자션 활동

올 벌였다. 그곳 청년촬융 려시아에 유학시켜 장학금용 지급하논 것은 슬

라브자션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12) 이것이 법 송라브주외 운동의

효시였다.

제3단계는 볍 쏠랴브주의의 국가정책화다. 복앨홍엘은 범 슐라브주의의

생격을 일변시키는 제기가 됐다. 독얼홍일찍 기운은 1866년 프려시아가

보오전.쟁에서 이긴 뭐 1867년 북독일연합올 조직하면서 더욱 고종됐다.

이에 범 숲랴브주의자틀은 쏠랴브세계활 풍엘하여 정치적￡로 독일에 대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려시아군의 파제에프와 체효냐비프， 외교환

이二Z냐려브에 ( Paul Ignatiev)풍이 범 솔라브주의 운동어l 가밤했따. 이로써

범술라브주의는 분화젝운동에서 정치 · 군사척 국가행동으로 옮아가7] 시

작했다 13 )

이깥은 국가행봉화시때의 볍 쏠랴브주의 때변자는 역사철학자띤 다낼레

프스키 (Nicholas I.Danilevski ; 1822 - 85)였따. 그는 1869년에 펴낸「려

시아와 유렵 J ( Russia and Europe)에서 술라브의 우월성융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서구문화는 쇠퇴하고 있으나 려시아문화는 딸전하고 았다"14)

고 말하고‘슬라브 문화， 휴히 려시아문화가 영광스렵게 되기 위해서는 슬

라브가 서구로부터 챙치적으로 해방돼야 한다. 이 해방은 전쟁에 의해서

만 생취휠 수 있다. 려시아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 송려의 결과는 러

시아가 주모하고 콘스딴려노풍을 수도보 하논 슐라브연방(Slav Feder-

12) r암파세계사j， op. cit.
13) Ibid.
14) Edie, Scalan & Zeldin: Russian Philosophy, Vol. IT , (Chicago: Quad

rangle Books, 1965),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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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날레프스키의 논정훈 국제판계의 지배척인

요소논 꾼사력에 기초한 힘이라는 것과 터카랭해협도시 이스딴촬옳 수도

로하는 슐라브연방올 건설해야 한다논 것이었다.l5) 다낼레표스키와 01 판
냄이 뛰에 때 려시아주와로 발전했다. 그와 역사관이 훗날 스팽글러 (Osw

aId Spengler)에 영향을 미쳐 스펜긍려의 「서구의 볼락」 의 가최 됐다.

제4딴계는 범 게르만쥬의와와 충롤이다. 2애l기에 툴어 뱅 슬라브주와는

발칸지방에 판섬윷 폴려 때세르비아운똥(Great Serbia Movement)과

캘부했따. 오포만터키찍 지배하에 었다가 1878년 폭렵한 답슬라브계인 세

료비아는 20세기에 접어플면서 종족과 문화가 세르비아와 같-ctJ!.. 생각되

는 모픈 언번융 자국와 관할하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공 때 세르비아운동이다. 세료비아찍 똥합대상이 혜는 슬라브족온 오토만

체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오스트로-헝가려 제국의 남부에 거주

하고 있었다. 게르만족씩 오수프려아가 1908년 보스니아와 헤료체고비나

왈 병합하자 대 세로비아주의자들은 요스프려아외 항스부프그제국에 대해

적때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용 요쇼트려아제국내의 솔라브쪽에 대한 불만

션동과 봉기지원으로 나따녔다. 이 운흥은 1914년 6월 28임. 오스트리아황

태자 페르뎌난도부부의 암살로 절정에 이료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했다.I6)

벙 슐라브주의는 러시아제국주의의 담하정책을 촉진하고 팽창주와흘 정

땅화송}는 01폼으효 작용했다. 려시아는 같은 슬라브계언 폴환드흘 오스프

리o~ .프려시아와 함께 셰차례에 철쳐 환함하고 폭랩을 억압함으로써 많

은 혜택을 받았다. 려시아는 또 그 영내의 다른 솔라브족뜰 사이에 점중

흉운 빈족의식윷 딴압했다. 이런 일련의 사설은 범슬라보주외가 러시아

15) Warren B. Walsh,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 Modern Histor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5, p. 273.

16) Burns & Ralph, World Civlization, vol. 2, (New York: Norton & Com
pany. Inc., 1964), pp. 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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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창주의 쟁책와 도구였읍윷 의미한다 17 )

나. 범 게르만주의

범 게료만주의는 범 슬라브주의와 성장 · 밥전에 때웅하여 생쳤다. 그것

은 전체 게료만빈족을 결속시켜 그 생활권융 확때함으로써 독일 제국주의

의 세계지배를 확렵로자흩}는 주장 내지 운용이다. 범 게료만쭈의는 그것

이 확보코자하는 영역의 넓이에 따라 3개로 나뉘어 진다.

켓째논 때 게르만주의다. 게，르만주의지플 가운데 과격따룹이 주장하는

대 게료만주찍는 독일중심의 중부유렵뿐만 아니라 념부 유렵의 발칸과 서

아시아까지 진출하여 영국과 장온 식만제국올 건설해야 한다논 내용이마18 )

이것은 비게료만쪽파 그 지역까지활 지배하는 게르만의 생활공간윷 확보

하자는 것이따. 제1차세계대전은 세제적 제국찍 건셜올 꿈꾸는 이 대 게

르딴주의의 복표를 성취하려떤 모험이었다.

풀째논 중 게르만주의다. 이켓용 유럽의 포툰 휴톤인 (Teutonic people)

올 통합하여 중부·유랩어l 쭉일이 영도흉}논 대홉척 제국·흘· 건셜하는데 복표

를 두고있따. 이 제국은 폭얼윷 중심으로 하여 서쪽찍 벤마아크와 네탤란

드 •룩생부료크， 념으로는 요스트려아와 스위스， 풍으로는 바르샤바까지의

폴란드풍 중부유럽의 때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중 게료만쭈의자플온 주

장했따.

셋째논 소 게료만주의다. 이것은 중부유랩과 당부유럽(발칸지역)와 폭

일제 게르만족을 통합하여 폭염이 지도흉}는 지역적 제국윷 건셜효넓떼 목

표흘 푸고 있다. 소 게르만주의논 버 게르만쪽야나 전체 튜혼인융 포활하

기 보다논 훨씬범위흘 홉혀 게르만쪽 종에서포 독일계반을 통합때쌍￡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앨 · 오소E려야와 얼부 발칸지역이 포함펀따. 범게

르만주외와 주츄는 이 소 게효만주의였다.

17) Adam B.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Soviet Foreign Poliη 1917‘73,
2nd e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p. 10.

18) Ibid., pp. 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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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게묘만주와가 유라시아때륙에 걸쳐 세계적 제국윷 추구했다면， 중

게료만주의논 중부유렵의 류롭족을 통합}는 때륨적 제국， 소 게료딴주의

는 쭉업계 게묘만쪽융 통합하는 지역적 제국을 추구하는 팽창주의였따.

볍 게르만주와는 게표만의 맨쪽척 우월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게로만

쪽은 다흔 밴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자만심과 거가서 오는 비따협성윷 휴

갱으흥 한다. 뱀 게료만주의찍 이념척 기원은 펴히테 ( J.G.Fichte J762 

181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펴히테는 로마가 정치 •종교적요뚱 쇠방한

후 라딴세계이후의 유랩융 지배할 「폭일인와 위때한 숙명」 융 강조했다.

복일인온 그 정신적 우월성 때문에 다흔 유렵인플에게 명화률 보장해 줘

야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19) 역사학자 프라이취케 (Heinr ich von Treit

chke;18펴 - 96)는 목얼의 중상총 국민블에게 따띤족에 때한 관용융 !I..기

하라고 강조하고 폭일온 약한 이웃플 지배활 권려가 있다고 7년쳤다.%)

범 게료만주의가 대우훤 것은 1871년 독엘이 통일되고 제국주찍로 전환

하면서였따. 법 게료만주의는 려시아와 갱쟁관계에 있떤 땅시 북일찍 국

제관계룹 배갱으로 하여 풍장한 뒤 범 쏠라브주의에 때항하면서 그 영향

융 받아 생장했따. 이렌 점에서 볍 게료만주의는 뱀 솔라브주의와 숙명적

대결관체에 서게 됐다.

볍 게르반주의자쏠은 많은 딴체를 만룹어 운동의 주체로 삼았다. 대표

척인 것이 전폭일협회 (Alldeutcher Verband) 였다. 전복앨협회는 경제신문

정치가인 후겐베르그 (Alfred Hugenberg, 1865 - 1951)에 위해 1891년에

조직됐다. 초기에는 지식인플。1 01 협회워 주축율 이루었으나 뭐에는 정

치언 •자본가룹이 합류， 한총 행똥적인 딴체로 발전됐다. 전톡띨협회는 해외

식민지 획특과 그 수딴으로서의 해군력 중강， 지도적 자철윷 갖춘 톡얼띤

쪽의 비복얼앤 억압， 반유태주와풍올 강조했다. 전복얼협회는 중산총왜 지

지를 발았고 독점자본가의 이익올 옹호 •대변했다.2l )

19) 때e Encyclophedia 이 Americana, International Edition, (New York:
American Corporation, 1968), vol. 21. pp. 225-226.

20) Burns & Ralph, op. cit., pp. 430-431.
21) r정치학대사전J， (서울 : 박영사， 1980), p.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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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밖의 볍 게르반주의 딴체로는 1887년 창설되어 자본가와 융커 겨l급

의 이익을 때변하는 독일식번협회 (Deutsche Kolo띠싫gesellschaft) 와

1898년에 창셜되어 철강분야의 쭉점자본윷 용호하는 폭일함대협회(D eu 

tscher aflotten Verein) 둥이 있었다.g)

이상와 3개 볍 게르만주의 딴처l는 톡일황제 벌헬흡2세가 189젠션 톡얼의

세계정책 대선언융 한 이후 활똥윷 적극화했다. 그툴은 번번한 집회와 많

운 신문 · 잡지룹 통해 제국주의적 챙책과 국수주와척 션전을 벌였다. 이

처렴 볍 게르딴주의는 버스마보요이후의 독일 제국주의의 세계챙책을 촉

진하고 植民主義 팽창정책을 합리화흩많 이혼과 운용이었다는 점에서 뱅

슐라브주의와 같온 속성을 지년다.

따. 범 투란주의

범 푸란주의 (Pan ~ Turanism)는 오토만제국의 붕펴파정에서 터키인이

땅한 폐배와 보욕， 그리고 개인척 · 칩딴척인 자존심 손상에 대한 반발훌

동장했다. 범 투란주의는 모픈 터커언의 딴절파 파거.의 영팡 회복에 목척

용 두고 있었따.잉) 이것온 얼명 범 터7'1주와 (Pan~Tur퍼sm)라고뚱. 한다.

범 푸란주의 창시자는 오토만 황실의 고판엔 엔버 파샤(Enver P잃ha)

따. 따샤는 중동에서 홍o}시아， 지중해에서 태팽영까지의 모든 터커져l 인

민의 딴컬올 강쪼하변서 하나찍 대 연합(Great Confederation)결성울 주

장했다. 파샤논 푸란주의 운동을 세계적으로 펴기위해 중앙o}시아와 터키

쪽 사회에 플어가 활통했다. 그의 범 푸란주와 운홍온 1920년 볼쉐비키

정권이 중앙아시아의 바쉬마치 반란(Bas따lachi Rebel)을 분쇄할 때 파

샤가 거기서 사망함으로써 끝녔다.

나치스 독일은 제2차대전중 범 투환주의룹 부활시켜 터키와 복얼이 제

휴하여 反蘇同盟용 체결하려 했으나 설폐했다.찌)

22) Ibid.
23) Lowrence Ziring, The Middle East Political Dictionalγ， (Santa Barbara:

ABC-Clio Information Services, 1984), pp. 152-155.
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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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아랍주외

범 아랍주의 (Pan-Arabism)논 아랍세계의 政治 · 經濟的 統合올 목척으

로 하는 사상 내지 운동융 말한다. 이것온 중동찍 이라크에서 때서양 연

안의 모려따니아까지 아시아외 좋동과 아프려카외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

인 거주지역을 그 영역으로 한다.엉) 이 지역용 예외없이 회교도 우세지역

이따.

범 아랍주와는 19세기 후반 아프가녀 ( Jamaladin al-Afghani )의 범 회

..iiI:주의 (Pan-Islamism)에 뿌려흘 푸고 있다. 뱀 회..Ii!.쭈의는 種族 · 릎語 ·

國籍에 관계없이 모든 회교도둡여 야슐람의 정치권력 재건에 참여할 것윷

요구종낸 사상파 운풍을 딸한다. 아프E가나는 19세기블어 봉격화훤 中東의

°1슬람세계에 대한 서양기북교의 첨략과 지배흘 제거키위해 회교도뜰°1

챙신적요로 재생하여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아프가녀와 복적운 회교의

가치흘 강조함으로써 보따 독렵척언 이솔함 세계플 확렵효}월더l 있었다 26 )

범 회..ii!.주찍논 ￡픈 回敎世界률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볍 o}랍

주의가 때상으로 흉}는 영역보다 더 륜 세계률 구상하고 있었다. 법 회교주

의는 뱅 아합주의가 제외시키고 있는 비아랍 회교국， 가령 터71 .이란 · 아망}니

스탄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같은 나려촬 까지릅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따. 법 회교주의는 종교플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屬A的 m，主議나

屬地的 m，主義와 구별펀다. 그려나 중통과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국가흘

그 핵심으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범 회교주의는 범 아랍주씩를 그 일부

로 하변서 멀접히 연관돼 있다. 실제로 범 아랍주찍는 아포가냐찍 법 회

교주와 관념윷 계송하여 그 이녕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25) r정치학대사전J， op. cit., p. 659.
26) Lowrence Ziring, op. cit., p. 68.
27) Pan - Islamism 천반에 관해서는 Hans Kohn, A Hi싫oη of Nationalism in

the East, (Michigan: Scholarly Press, 1969), pp. 38-54.(Ch. ill Pan-IsI
amism)용 참's..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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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아랍주의가 政治運動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 때전중인 1917년 英國

이 발표한 발포어선언 (B떠four Declaration) 올 계기로 해서였따. 영국 外

相 발포어외 이룹으로 발표된 야 선언에서 영국이 아랍세계와 챙신적 본

향인 펠레스려냐에 유태인 국가와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아합인틀

이 이에 거부와 저항율 표시하고 나서 법 아랍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그후 범 아랍주의는 이집트외 나셰프(Gamal Abdel Nasser; 1918

70)풍 아합빈쪽주찍자들에 계송되어 아랍인의 民族解故과 o}합국가와 獨

立追求 理;念으로 활용되었다‘ 지꿈온 國家單位찍 民族主義에 벌려 ::L 세

력이 크게 약화됐요나 이스라엘어l 때한 아렵인플의 적때관계가 제숙펴는

한 뱀 아합주의는 그 역흥적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올 것이따 셜제로

지금도 아랍국가간의 連帶룹 과시하는 각종 政治 •經濟 機構와 존재와 활

풍이 계속되고 있어 범 아랍주의의 힘올 과시하고 있따.

마. 법 아시아주의

뱀 0씨아주의 (Pan-Asianism)는 0씨아 여려 국가와 민쪽의 딴결에

의한 새로운 아시아의 건설에 목쩍윷 푼고 있다. 이 i凡亞主훌훌는 아시아

띤쪽블온 유럽인과 본질척으로 다륜 흑생윷 가지고 었다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

범아주의에는 세 종류가 있다.잃) 그 하냐는 구미 열강찍 침략에 때향하

여 。μl아 제 띤쪽의 각성과 딴결， 그려고 民族薰命파 국가목렵흘 추구하

논 중국 孫文(1866 - 1925)의 때 아시아주의따. 따음은 인도 네루(Pandit

Jawaharlal Nehru; 1889 - 1964)와 아시아 中立主議다. 네루는 제2차 때

전후 구미열강에 찍한 풍서 冷戰體制에서 제3세계흘 형성하고 있는 아시

아언블운 그 어느 얼방에 현입되지 발고 단결과 협력옳 풍해 쪽자척인 킬

읍 캘어 나갈컷융 주장했다. 그의 中立主義는 非同盟 路線으로 밥전하여

28) r정치학대사전J， op. cit., p. 659.
29) Ibid., pp. 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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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政治에서의 제 3세계 국가플와 행동노션이 됐다.

마지막은 얼본의 k東亞共榮主義다， 일본온 뒤늦게 帝國::E義化하면서

구미엽강이 분할점랭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플을 텔춰하려는 이본척 무기

로 大東亞共榮主義를 내캘어 구미열강 세력에 때항하면서 그플을 야시아

에서 축출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운 동북아시아와 동담아시아 오세아니아

까지의 서태명양 지역용 太東亞共榮團으로 하여 *東亞共榮主義의 대장으

로 셜쟁했다. 때평양 전쟁은 일본이 이 구상을 설현키위해 도발한 전쟁이

다.

바. 범 유럽주의

뱅 유럽주의 (Pan-Europeanism)는 종교， 역사， 문화적으로 넓은 類似

性융 가지고 있논 유렵세계 통일운동외 하나이다. 이것용 유럽의 명화주

의와 경제협력‘올 위해 하나의 륜 聯챔을 추구한다.떼) 이 t凡歐洲主義는 범

주와， 욕히 屬地的 볍주의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언 것으로 평가쩍고 있다.

제2차 때천 01후 서유웹 국가툴01 추진하고 있는 퍼歐洲主義는 경제적

으료는 유랩공동시장때CC )， 안보변에서는 북대서양기;규(NATO)로 구체

화되어 었다. 이것용 근래 유렵풍용처]( EC)로 강화되어 사실상 국가연합

차원의 가놓올 하고 있다.

유렵공홍체는 199깐션 말까지 대 홍합융 계획하고 있다. 서유렵과 단절

상태에 있떤 홍유렵의 공산국가블도 1989년 페레스토중이카의 앵향하에

소련의 통제로부터 자유화되면서 유럽공동체 가입올 추진하고 있다. 뱀

유럽주의는 포랑스 드골(De Gaulle; 1890-1970) 와 「대서양에서 우촬까

지」와 구상이나 서독 료란트(Willy Brandt; 1913-현재 )와 東方政策에

서도 잘 나따나 있다. 유렵共同體의 정치척 統合이 완료되변 유렵은 하나

와 거대한 國家聯合으로 발전되어 뱅 유렵주찍는 확고한 실천적 딴계에

플어서게 된다.

30) Ibid., pp. 66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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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況 코리언主義£1 性格

가.意味·對銀·譯題

범 쪼려언주와 (Pan -Koreanism : ~凡韓主議)줍 여기서논 한인계 혈똥용

지년 세계의 모든 연간을 공홍의 운화 사회척 기반위에서 결합하여 하나

찍 변쪽공동체풀 구상'i5}논 사상 내지 운풍이라고 규정한따. 따라서 01 뱀

한주의는 한국 民族主義의 外延펀 형태이고 인척 대상은 전 세계의 한언

으로한다.

뱅 코려언주의는 인적 토때흘 혈홍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인의 며가 있

으면 누구나 빠韓主義의 주체가 훤다. 비폭 그가 우려 言諸나 文化와 딴

철꽤 있다해도 況韓主義는 그플 주체로 받아플얼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

다. 따라서 뱀한주의의 구성원은 남한 언구 4천2백만파 북한의 2천3백만，

해외동포 5백만 등 총7천만명이다.

해외거주 한언은 이종적 성격쓸 갖는따. 屬A的 차원에서 그흘은 한밴

쪽의 구성원이 되지만 屬地的 차웬에서는 거주국의 국민으로 되어 었다.

쪽 그플온 우려 띤쪽이면서 5!..'국인 南韓이나 北韓찍 국적온 가지고 있지

짧t. 이램 배경 때푼에 범한주의가 추구하는 民族共I혀體논 푸개의 차원

으로 나뭘 수 밖에 없다. 그 하나는 전체 한인으로 구성되는 뱀세계척 민

쪽꽁똥체다. 이것이 팔 문화， 경제척 생격의 社會共同體포서 大韓民族共同

體가 원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찍 한인iL로 구생되는 한반도적 규모의 民

族共I司體따. 이것은 쟁치군사책 생격의 국가꽁통체로서 小韓民族共同體다.

잘은 한민족이면서 거주지가 한반도의 안이냐， 밖°1 ti에 따라 성격이

딸따지고 海外同뼈가 이중적 지뷔·를 갖는다해도 한반쪽 전체가 추구ξF블

목표흘 하나로 한다란데 iJt韓主훌훌의 중요성이 있따. 범 i쿄려언쭈의는 民

族主藥야기 때문에 民族와 統~‘， 獨立， 發展을 지향한따. 따라서 분딴펀

쪼국의 南北統←一과 홍일 이전 !E는 이후외 국가척 업主獨1L， 그려고 전

세계 한민쪽의 왈첸과 번영흘 추구하게 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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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t운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용얼이다. 民族 •國家 · 體뼈j자 총체척으

로 분딴돼 있는 조국윷 홍합하여 하나의 國家共同體플 건셜흩}는 홍얼운

rJt韓主義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分節펀 民族共同體틀 회복하여 세계적

으로는 하나의 血緣的 文化的 民族共同體률 결성하고 국내척으호논 풍앨

왼 쟁치， 국가적 民族共同體률 수랩흉}는데 있어서 ?凡韓主義의 역항은 막

중하다. 北韓이 개방융 거부하고 폐쇄와 대결을 추구종}는 상황에서 中

國 •廳聯 동 공산권 한인사회찍 역할온 혹별한 와미가 있다.

나. 登爆외 背景

뱀한주의 운동은 8땐때 후반의 우려민쪽사에 복별한 의미흘 부여하고

있다. 제 6풍화국이 플어서고 §홍聯， 中國， 東歐플 대상으로 개방척인 北方

政策흘 전개해 나가면서 이 운풍은 싹프기 시작했다. 그것은 짧씨、平 중국

와 개방적 實用主義， 고르바효표 소련의 혁신척 페레스프로01카와 노태우

때풍팽의 북방정책이 갖는 공통외 교차관계에서 여푹훤 결과봅。1뎌 . 당현·

에서 rJt韓主훌훌 運動이 일어나게 원 배경혼 세가지뭉 설명혈 수 있다.

첫째논 現‘賣的 背景이다. 분딴원 조국의 再統一과 홉어진 빈쪽와 再結

合에 대한 국민척 욕구가 해외 한인과의 결속윷 추구하게 되변서 범한주

의는 시작됐다. 낙후휩 前近代的 사회로 존좁해 오다가 만성척인 빈곤과

부딴한 착취， 그려고 가중되는 외세의 침략올 펴해 國外로 나간 해외동포，

出國家族융 찾아내고 판계플 회복하려는 국민척인 노력이 북방관제찍 개

방파 함께 당한에서 엘어났다. 이련 노력온 신문， 방송의 현지취재와 학계

의 현지답사， 기업인의 시장모색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풀째는 社쩔的 背景이다. 지금 당한은 사회책으로냐 국가척으로 크게

성장돼 었다. 한국경제는 6맨때 이후의 고도성장올 풍해 지금온 세계 선

진국 수준흘 육박해 가고 있다. 찢易量은 세계 10위줍 기룩했다. 쭈려쓴

원첼논 농업국에서 원조홉F는 공업국이 됐다. 외교척오로는 딴철했떤 공

산권파도 접촉이 01뤄지고 수교관계도 확때되고 있다. 한소간에는 이미

頂上會짧과 청식수교가 이루어졌다. 韓縣關係의 모형온 시~t는 있겠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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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판계에도 도엽휠 것이마 더구나 사상 최때규모， 최고수준의 올렴찍을

치루고 거기서 세계 4위 ， 아시아 제1위 국가가 됐다. 올렵역행사 파쟁에서

세계에 소개원 담한외 벌전상과 한국인의 성숙도는 내적인 자신잡파 외적

인 위선을 아울려 고양시켰다. 이것이 공산권과왜 관계개선을 가휴화하여

그곳의 韓A社쩔 정촉이 더욱 확때됐다.

셋째는 精神的 背景·이다. 이것은 이념으로서의 f강族主義 챙신의 함양을

의미한다. 지쯤 담한사회， 혹히 챙년지식총에서는 우려의 전통과 고유뭄화

에 때한 긍지률 가지고 그것융 계발하려는 노랙과 함께 대외책으보 자주

성을 확렵 ·선양하려는 외지로 총만꽤 있다. 國學分野의 급진책 발전파

!y..美思想와 확때 풍 최끈의 현상은 民族主義 고양의 동기이자 결과다. 이

런 민족주와척 의식은 對業依存와 감소와 中廳와의 접근융 통한 국제관계

의 균형 추구룹 가져 왔따. 이것은 범 세계척언 민쪽주의적 사고로 확때

되어 법 코려엔주의로 연결됐다.

이갇은 現實的 · 社會的 · 精神的 배경에서 지금 남한과 세계의 韓Ai社會

問외 긴띨한 관계가 새로 개책되어 확산돼 냐가고 있다. 그 결과 해외 한

앤플 사회에서도 조직01 강화되어 본국과의 체제적언 접촉이 이뤄져 나가

고 있다. 특히 蘇聯 • 中國 •東歐 동 共塵團 韓A틀의 담한 방문과 담한인

플의 共塵R휩 끓問은 러시상태흉 이루고 있고 그것온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다.

다. 必要性에 대한 짧識

뱀 쪼려언주의 운동온 우려의 現實問題률 해결해 나가는데 설젤적요로

펼요하고 유익하따는 인식때문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 인식온 담

한사회에서는 어느 갱도 共感帶률 형성하고 있다.

첫째는 세계 4輝體制안에 놓여있논 우리찍 國際體힘j와 地政學的 여건에

때한 인식이다. 한반도는 분딴펀 채 지금 業國 . B 本과 中國 •蘇聯의 世

界 4大彈國의 포위망안에 풀어 있따. 이 네나라논 불리척으로나 정신적으

로 세계의 최강융 자럭*하는 냐라율이다. 현실적으호 이 네나라는 統→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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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올 포함하여 政治 · 經濟的 뼈IJ面에서 직접 ·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정세와

한빈족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P] 칠 능력파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우려 j따外同服는 야틀 4大輝國에 집중되어 있다. 그 분포는

中國이 186만명으로 가장 많고 美國이 116만， EJ 4: 68만， 蘇聯 46만명의

순위로 돼 있다.31 )이 4개국 교민은 전체 j따外韓A ‘9-] 97%흘 차지한따. 따

라서 이들 국가의 韓AM會의 역할이 韓國과 4~.명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

융 미칠 수 있다. 야틀괄 효과척으로 동원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j凡韓

主義 운동의 효융화가 요구된다.

풀째논 우려 海外同뼈의 권익과 지위훌 발전시키고 옹호해야 한다는 인

식이다. 우리 }없外同뼈논 모두 그플의 거주국에서 소수면쪽을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갱우 J뜰은 비참한 歷史의 회생자이다_ 4강의 한인플 가

운떼 재미동포흉 제외하고는 모두 非엽發的 動機나 他律的 作用에 의해

母國으로 부터 분리원 사렴을이다. 中國과 蘇聯와 한인플은 주로 朝蘇朝

末期와 터/$: 뺀K統治 시기에 정치적 딴압과 갱체적 수탤， 사회적 박해

때문에 출국한 사팎블이거나 그 후손블이다. 在 fI !펴빠휘 경우는 口本 軍

國主義에 의해 강제 쟁용된 사땀플과 그 후손플이다. 따라서 이플은 모쭉

이나 주재국의 보호릎 받아야 한다. 0] 련 보호블 보다 적극젝으로 확실하

게 보장키 위해서도 퍼韓主義의 역함이 요구왼다. 실제로 해외한인플이

최근 조직화되면서 그플의 권씩보장은 國籍國이나 母國으로부터 신장되고

있다.

셋째는 體制統合의 實嚴이라는 인식이다. 지급 해외동포는 共魔主義團

에 약 240만， 자본주의권에 약 260만으로 균형율 이루고 있다. 南韓파 北

韓， 美國 -B 本외 한인사회와 中國 · 蘇聯외 한인사회쓸 묶어 하냐의 民族

共l헤體로 결합시켜 그 안에서 접촉과 교휴블 계속해 나갈 때 資本主義와

共塵主義， 開板社會와 閒錯j社會， 多元社會와 一JC社會라는 異質體制l와 접

합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올 해결해 냐감으로써 담

31)(경향신문)， 1989년 9월 10일 (외무부자료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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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통합에 대비할 수 있게 원다. 南北統--은 평화척 · 수명척인

體制統合을 통해서 이훌 수 밖에 없따고 볼 때 한빈쪽공흉체의 이;잡은 가

능은 특별한 의미률 갖논다.

지금 자본주찍 사회와 꽁산주의 사회는 사물의 인식방법이나 문제의 해

결방식에서 많온 차이률 보이고 었다. 그것이 두 체제가 꽁풍으로 일올

추진할 예 본 장애물이 펴고 있따‘ 각자 독렵펀 상때외 국가툴 사이에도

그렇거-블 하불며 하나의 統-國家를 지향송파 우려와 경우 이같은 體制共

存， 體制結合의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려는 이 경험윷

지굽.Ql 東F헬獨 統-過程과 견주어 보면서 교훈파 지혜를 찾아야 한다.

넷째논 통일작업의 일환이라는 인식이다. 총체적으로 양극화된 담북한

와 홍앨은 지극히 어려운 파제다. 이 小韓民族共同體에 비해 범 세계척인

大韓民族共同體 결성은 훨씬 수월한 과제이다. 따랴서 빈족똥얼과 딴앨국

가 건젤에 앞서 면쭉의 캘합과 띤쪽의 社會共떼體 결성올 시도하는 것은

통일， 족 民族統合파 國家共폐體 전셜융 보ct 쉽게 흉F는 방법의 하나가

3댈 수 있다. 야련 챔에서 大韓民族共I툴]體 결성은 小韓K:族共同體 건셜에

서 거쳐야 할 과정의 하나라는 의미룹 갖는다.

다섯째는 21세기의 동아시아시때에 대비한따는 인식이따. 동아시아시대

에는 한반도의 統】國家가 중요한 역활윷 하게 된따， 오랜 역사의 과챙에

서 한번족온 朝蘇 · 中國 · 日本의 東亞 3국 가운데서 문명의 매개역할윷

맡아 왔다. 용양의 때륙문화가 우월하면 우려가 그것율 성나라 日本에 전

수하여 일본용 개명시켰다. 우려가 H本에 푼자와 산술 · 종교， 각종 기술

파 학문융 전해주기 전에는 H 本온 야반과 암혹의 사회였따. 서양의 海洋

文化가 우월한 지금은 우려가 그것융 대륙의 中國에 전수해 주는 편이다.

이 東짧 3국중 中國은 공산주의만융 경험했다. 台灣이 자본주의룹 경험

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에서 보면 너푸나 작고 약한 위치에 있다. 8;本온

餐本主義만을 경험해 왔다. 앞으로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

하고 통합훤 세계로 된다. 지금 공산주의가 폰 변혁과 자툴주의화촬 걷고

있지만 그것이 공산주찍 챙산을 가져 오려라고논 볼 수 없다. 지금 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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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겪고 있는 진통온 1929년 이후 資本主義가 社會主義的 요소블 받

아플여 修1£하고 있던 西方體制의 진홍과 장온 것이 펼 것이다.

그런 시때에는 공산주의만 편식한 中國이나 자본주찍만쓸 편식한 H本

보다는， 국토의 절반이 나뉘어 담과 북이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설

험하고 그것윷 생공적으로 키워온 한민쪽이 보다 우월한 지도척 입장에

서게 된다. 더구나 H 本은 침략전쟁으보 국제척 전과자가 회었다. 그블의

民族的 理念환 편협하고 배따적인 國*후主義的 한계를 념어서지 못하고 있

다. 중국은 너무나 낙후돼 있고 급변종}는 시대의 전운에 발맞춰 냐가기에

는 행族性01냐 國家規模에서 볼 때 너무나 둔한 편이따. 그런 양국의 취

약점이 우려에겐 없다.

삐韓主義 운용은 우려가 유혈의 진통을 겪으며 키워온 남의 자본주의

문화와 북의 공산주의 분화를 융합하여 이것윷 우려 고유와 전통적 띤족

문화뷔어} 한총 높은 차원의 새로운 문화로 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혈을

하게 펀다.

라. 特性파 目標

볍 ji려언주외는 이같은 現實的 · 長期的 認識윷 바탕요로하여 춤발했다

는 접에서 民族利己主義에 입각한 기존으1 ¥，凡主義와 구볍된다. 분명히 ‘%

韓主義논 帝國主義의 팽창정책 - 침략전쟁의 도구로 이용된 선진 열강플와

i凡主義運動과는 근본척A로 다륜 特性과 目標릅 갖는다. 이런 륙성이 i凡

韓主義외 당위성파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첫째 특성혼 t凡韓옳義가 現狀認定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凡韓主義논

남북이 분딴되어 각각 다른 체제와 폭랩뭔 주권국가로 존재하고， 해외 한

인블은 韓民族~I司體가 캘성된 뒤에도 계속 현재와 거주국 국민으훌 계속

존속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는 45.명體制에 놓여있다는 제약적인 현실을 연

쟁하고 있다. 쪽 현재의 상해블 있논 그대로 받아툴여 그 위에서 새로운

판계발전과 호혜적인 권익증진을 추구한다‘ 이웬 점에서 씨韓主義는 기존

의 법주의가 현실올 부정하고 현상따파흘 용혜 팽창을 추구하여 국제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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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 야기하고 끝내는 전쟁으로 발전한 점과 따르다‘ 이것은 j凡韓主義와 현

실성율 의미한다.

불째 혹생은 國際主義 정선에 기초한다는 챔이다. 볍 코려언주의가 비

확 민쪽주의적 풍기에서 잉태되고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

논 목표와 수단온 철저히 國際協1J과 共存共榮의 정선에 기초륜 두고 있

다. 따라서 삐韓主義는 영토적 팽창율 기도하거나 민쪽이익만율 배따책으

로 추구하지논 않는다. 민쪽외 이씩파 발전을 도모하되 국가간외 E}협정

신올 존중하고 國際族序와 t앉界平和블 위해 노랙한다. 이런 점에서도 범

한주의는 빈쪽의 이익올 배E}책으로 추구하여 국제철서와 인류맹화륜 파

괴하고 전쟁을 불사했떤 범솔라브쭈와나 볍게료만주의와 구별훤다.

셋째 폭성은 文化社會共同體의 추구라논 점이다o ¥fl，韓主義 운동이 政治

軍事共同體륜 추구하지 않는 것용 아니지만， 그것올 우리 만쪽의 배따척

엔 영역으로 국제책으로 공인돼 있는 한반도안에서의 南北統_0보 국한시

키고 있따. 따라서 그것운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펴해나 불0]

익올 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온 우려 띤쪽외 쭉렵성파 생존에 훨

요한 최소한찍 과제다. 삐韓主義가 밖으j료는 사회문화책 민쭉공용체 결성，

안으로논 챙치군사적 민쪽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민족의 범

위흘 확대규정하고 그 민쪽전체룹 하나의 챙치군A많똥체로 묶어 때 제국

용 건설하려번 기존 범주의와 구별훤다.

이련 흑생에 기초하여 rfL韓主義논 3개의 중요 목표를 갖는따. 하냐는

세계척 규모찍 「韓民族文化社會共同體」 결성이다. 정치 · 꾼사척 풍일올

배제하논 0] 꽁동체릎 大쪼려어나즘(大韓主義)의 표현0]다. 다융 목표는

당북한읍 풍한 한반도척 규모의 「韓民族政治軍事共同體」전셜이다. 이것온

훈딴상태룹 챙산하고 딴웹 민쭉국가홉 건설하는 과제다， 이 民族共同體는

小코리어나쯤(小韓主義)의 표현이다. 마지막 복표는 세계척 규모의 언류

꽁동체와의 共-￥￥파 協力이다. 그것은 국제션련윷 흉해서 추구한다. 톡히

한인 집딴거주국이며 우리 주변찍 강때와세언 중국 •일붙 · 소련 · 미국외

협조률 통해 우려 문제릅 유리하게 해결해 냐가면서 國際社曾에서의 민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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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와 권익윷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國際主義의 표현이다. 이

세가지 목표가 딸성되면 우려 한민쪽은 21세기의 홍。μ1 0μl때에 세계사

적 사명윷 람당할 주체호서의 자격과 때세플 갖추게 된다.

3. 況 코리언主義 運動.£1 展開

법 5J..려언주의 운동온 o]u] 념한과 해외 한인사회에서 시작돼 있다. 우

려 민쪽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련 국제적 인 韓國R族主義 우￥ .0

1988년 이후 답한에서 시작되어 蘇聯 · 中國외 한인사회로 확때되어 나가

고 있다. t凡韓主義 운동은 몇개 단계를 거쳐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지급

온 제2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第 1段階 : 韓A社會으| 相互 接觸과 交流

뱀 코리연주의 운동의 첫 딴계논 본국과 해외 한인사회， 그려고 각국

한언사회 상호간의 활별한 접촉파 교류다‘ 01것은 서울 올렴팩올 계기로

中國 · 蘇聯파의 관계자 증폭외변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禁J룹의 땅으로 여겨져 온 중국31} 소련에때한 입국이 허용펴면서

남한의 선푼 · 방송 취재딴온 경쟁적으로 양국와 한인사회흘 찾아가 보도

하기 시작했다. 주요 때상지역온 만주의 延邊과 소련찍 사할련 · 우즈

베크 · 카자흐스딴이었다. 이에 병행하여 學者 · 專門家 · 企業A의 방문파

교류가 활발해졌다. 꽁산권 韓A社會의 幹部나 學者 · 룹論A · 企業A ' 官

束플도 남한울 방문하여 상호관계는 더욱 확때됐다. 여기에 大韓充十字社

의 야산가쭉 찾기사업이 병행되어 가족깐와 방문도 활발해 졌다.

또하나 주목할 현상은 「해외한민쪽대표자회의」다‘ 1987년에 시작되어 2

년딴위로 각국융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 회의는 해외 한인블이 주체가 되

는 모임요로 과거의 전례가 없논 범한빈쪽운동의 일환이다‘

제 1차 海外韓뚫族代表者會議는 1987년 11월 15얼부터 17일까지 ， 재얼

거류민딴주최로 東京에서 엽렸다. 여기에는 비팡산권 31개국 한인대표 3

백여 명이 참7~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밝은 21세 7]흘 전망송}는 해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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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융 벌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 ·88올렴팩

지원방안 동도 논의했다. 이플은 南北韓 챙부에 대해 南北頂上會談의 조

속한 개최， 이산71쪽 재회장소로서의 〈만담와 공원〉건셜융 요구하고 한국

챙부에 때해서논 橋E\!;廳의 신셜， 海外f짧8월의 財塵權과 數政權 인정 및 부

여， 교민자녀 교육을 위한 보조 및 敎育官 파견풍율 촉구했다.잃) 그려나

공산뭔 한인때표가 창가치 않았다는 챔에서 부족함이 있다.

제 2차 海外韓民族代表者會議는 東京會議찍 결정에 따라 1989'년 6월 22

옐부터 25일까지 美洲韓A總聯合會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때회 처음으로 中國 · 蘇聯등 공산권의 한인때표블이 참석했따는 점에서

각별한 와미가 있다. 36개국에서 3백여명의 대표가 참가한 워싱련회의는

〈우리늄 한겨레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쩌) 이 회의는 권

익옹호 ·교육문화 · 경제산업 •홍얼연구 · 혹별등 5개 분과위원회률 구성하

여， 보다 구체척 •전푼적으흥 심도있게 접끈했다‘는 챔에서 발션된 모습윷

보였다. 참가자촬온 〈워싱헌선언〉을 채태， 橋民廳 신설， <만담의 공원〉 설

치흘 거품 촉구하고 홍염문제연구활 위해 海外韓tt.族統”一委員會풀 구-성했

다 34)

그려냐 iJt韓主義運動 제 1단체의 가장 괄쭉할 만한 현상온 〈한민쪽체육

때회〉와 개최다. 서울올램팩 1 주년 기볍행사찍 하나로 大韓體育會 주판하

에 1989'년 9월 26일부려 10일간 서울과 수원일원에서 제 1회 때회가 열

렸따. 이 때회어l논 공산권올 포함하여 45개국 3개 지역에서 48개램 ， 1천3

백70명이 참가하여 9개 一般種팀 (촉구 · 배구 •탁구 · 배묘띤련 •청구 •육

상 ·수영 •권투 •유도)파 6개 民↑용種덤(그네뛰기 · 씨륨 •낼뛰기 • 연날려

기 •줄다려기 •활썼) 기따 2개 종목(바둑 •향1)에서 갱연윷 벌였따.

韓民族體育大會에는 다수의 학자 •분엔 · 앤론인 •기엽인 · 연예인 종이 동

행하여 훨발한 교류룹 벌였다. 이 행사가 세계 한민쪽의 결속과 동철성

32)(한국일보)， 1987년 11월 17앨

33)(중앙엘보)， 1989'관 7월 1일

34) <쪼션얼보)， 1989년 7월 5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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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크게 기여했읍훈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올램펙과 아시안게

임이 없는 해블 꽃라 격년제로 한민족체육대회툴 벌이고 촉히 공산뭔 참

7~;;(l흘에젠 체재비활 보조키로 했다.

이상 언혼보도와 이산가쪽의 재회 · 海外韓.R族會議 •體育大會 등 4개의

차원이 지속척으로 밸전되면 범코려안주와의 제 1딴제는 성팡적으로 마무

려훨 수 있따. 이것은 이미 성꽁딴계에 접근하고 있따.

나. 第 2段階 :況韓民族協寶£1 結成

범코리안주의 운동와 제 2딴계 과제는 전 세계 한인사회활 제도와 이데

올로기로 묶어 하나의 조직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일01다. 우선 각국의 지

역 한인사회블 국가딴위로 통합하고， 이것을 다시 하냐와 세계척 조직으

로 결합시켜 m，韓民族協會( Pan-Korean Association;약챙 PANKA) 또

는 全韓民族輔 (All - Korean Association; 약칭 AKA)릅 구성송댄 것이

따. 그것은 大韓民族主義에 지초플 푼 社會文化的 民族共同體륜 추구한다.

소련에서는. 1990년 5월 전소련 고려엔협회뜰 결생했다. 씨것은 @꽉 희망

척인 현상이r+.

m"韓!;I;;族1쩌會외 중앙본부는 셔울에 두는 것이 따당하다. 담한은 북한과

함께 한민쪽와 본토활 형성하고 있는 떼다가 전체 한민쪽 인구와 60%가

남한에 살고 있다. 범한주와운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융 뿐만아니라 앞으

로 이것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현재로는 담한뿐

이다. 외교관계릅 보아도 북한보다는 당한이 한총 폭넓고 두터운 外交網

옳 구축하고 있따. 북한에 순수한 번간세력이나 딴체가 없는 것도 써韓民

族協會本部릅 서울에 두어야 함 하나의 이유가 왼다.

범한빈족협회와 그 산하 국가별 또는 지역별 기구에는 기농별 부서툴

푸어 같은 분4댐} 전문가플끼려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서.로 교류 · 협력

포확 한다 기능별 부서에는 國學者委員會， 商IA委員會， 民f짝演擊A委貝

홈， 體育A委員會， 宗敎A委員會 동이 포함될 수 있다.

깨韓民族協會의 사업은 국학분야 학자와 전문가의 연구 지원，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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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민속꽁연교류， 체육 및 종교행사가 된다. 그 밖에 챙년학생찍

유학융 알선하여 해외교포의 모국연구， 본포인의 4강， 룹히 中 · 蘇冊究에

편의를 제꽁한다. 그 밖에 4강 한인단체 상호간의 한인유학생교류도 권장

한다. ¥}L韓~族協會가 유의할 사엽의 하나는 전 세계 한인플용 갚은 민쪽

이따는 인식융 갖도확 역사 •문화훈야의 精神敎育용 강화장F는 벌이따.

범코리안주의 운동의 01떼옴로기는 民族主義와 國際主義로 한다. ¥Jt韓

民族共同體의 모든 성원이 조국의 統一 • 獨立 •發展을 추구흩}는 한편， 國

際fi'D와 善魔의 원칙 위에서 환국과 거주국의 관계발전과 이익증진을 함

께 도모해야 한따. 해외동포찍 경우 얼차적으로는 국척국가인 거주국에

충생하고 이차책으호 국적국의 볍률과 정책의 범위 안에서 모국융 위해

기여하게 해야한다. 퍼韓民族協會외 중앙에서논 해외교포플이 거주국 안

에서 t凡韓主義에 의해 펴해플 당하지 않도확 셔l심한 주의플 기울여 행통

함 펼요가 있따. 이런 챔에서 뻐韓主義 이념은 國際主義的 普遍性흘 가져

야한다.

다. 第 3段階 : 單-民族國豪으| 建設

범쪼려안주의 운홍의 제 3단계 과제는 분딴된 밤북율 통합하여 한반포

에 딴일민쪽국가풀 건셜하는 얼이다. 통일이 완성되변 中期的 i凡韓主義運

動은 얼딴력짓게 휩다. 따라서 당북통일은 j.;블찍 상황에서 천개할 수 있

는 중기척 범한주와 운동와 最終段階라 활 수 있다. 그려나 여기서 범한

주와 운통이 불나는 것은 아녀다. 이 운동은 통얼이후에포， 우리가 세계의

지도국가로 생장훤 이후에도 계속되고 확때돼야 한다. 況韓主藏의 장기척

목표연 민족와 발전은 끝이 있윷 수 없는 우려민쪽의 영원한 과셰이기 때

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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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況코2.1안주의運動요| 可能性과 限界

가.可能性

법코려안주의 운동온 ::J.. 규정원 생격과 지금의 국제상황와 측변에서 볼

때 유떠한 점이 많다.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추진해 나간다변 소기 의

목척올 딸성할 가능성이 결코 낮A1논 않다.

첫번째 가능성은 現狀認定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찾올 수 있다. 볍코려

안주의는 現狀認定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 땅사국연 4

강와 기득권올 침해하거냐 기존 국제질서활 위협하지 않는다. 따라서

美 . tl 이나 中 · 蘇의 방해가 예상려지 않는다. 이것은 범게르만주의나 볍

슐라브주의가 현상타파활 목표로 출발한 것과 근본척으로 다료다. ‘%韓主

義찍 출발 시점도 한국이 내적으로 經濟 · 政治 •外交면에서 크게 발전되

고 있는 때라는· 점에서 딴청감이 있다. 이것온 겼려미아 선생에서의 패배‘

독일의 통일 장 좌접펀 긴장상태에서 출발한 범솔라브주와 운똥이나 강력

한 영국 · 려시아 · 프짱스씌 견제와 모전융 받으며 출벌펀 볍게효만주와

운동의 경우와 따르따.

두번째 가농생은 if!.和主義 •國陳主義的 行動原理에서 찾을 수 있따. 범

코려안주의는 배따척인 國*후主義나 변협한 민쪽우월주와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선원과 우호룹 전제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 이것훈 서구와의 무

력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다널레포스키의 판냄용 수용한 범슬라브주의나 軍

事力觸化， 植民地獲得옳 외치고 나선 범게르만주의와 다르다.

셰번째 가농성온 제한원 목표의 추구라는 現寶主義에서 찾올 수 있다.

뱀표리안주의는 전체 한언옳 포활하는 하나의 국가릅 추구하지 않는다.

주채국의 협력과 정책의 한계 안에서 느슨한 文化社會共同體률 추구할 뿐

이다. 해외한인사회들도 국적국의 체제룹 벗어나 띤좁집단윷 딴워로 분려

톡볍할 힘과 의지릅 가지고 있지 않다. 한띤쪽의 결속과 유때흘 추구할

뿐 풍합이나 선똥을 배격한다. 오직 빈족척 동젤생윷 유지 · 발전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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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과 본국 공동의 발전과 우호흘 지향할 뿐이다. 뱅한주의늄 상때국

가의 거부권윷 언정하고 최대의 이억보다는 차션의 복표륨 추구하기 때문

에 상때국의 방해흘 면하기가 쉬워진다.

네번째의 가농성온 오촬날의 유려한 국제환경에서 찾융 수 었다. 미국

과 일환은 오랜 우방오로서 우려 교민의 자유활동윷 인정하고 있다. 중국

과 소련도 최근 우려와외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한인사회불 내셰워 한국

과의 접근을 꾀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올 제외한 3국이 다민쪽국가로서

소수민쪽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련 추세는 퍼l레쇼트로이카와 진전파

함께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중국이 天安門事件(1 989. 6. 4) 이후 개

혁과 개방음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접근이 자기네 국익윷 침해한따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4강이 한인찍 대규모 거주지라는 챔.£ m，韓主

義 목표달성 에 유려한 조건01 따.

나.限界性

그펴나 ?凡韓主義 운뽑 제약흩}는 요인도 없지 않다. 이렌 여건온· 운홍

의 복표흘 제한시키고 성공 가능성융 저하시킨다.

첫째의 한계는 國土의 分斷과 北韓의 孤立主義에서 발견웬다. 담북분딴

온 때외로 진출할 민족의 에너지룹 푸익하게 소모시킨다. 南北對時는 해

와동포로 하여급 조국에 때한 애착이나 헌신의 기회률 박활하기 쉽다. 일

본에서와 갇이 그블을 푸 개의 때협적인 진영으로 갈따 놓흘 가능성도 없

지 않다. 북한의 배따척인 폐쐐와 고렵주의는 더욱 륜 밟IJ約要因이다. 북한

은 지금까지 민쪽행사에의 참여흘 거부해 왔다. 해외 한빈쪽대표자회의냐

한민쪽체육대회에는 불참하는떼 그치지 않고 방해까지 하고 있따.

풀째논 국력의 상대척 한계에서 발견된따. 벙쪼려안주의 가장 론 상때

국이자 유관국인 미 • 일 •중 · 소는 각기 셰계 최강그룹의 국7뿔이다. 한

반도는 사실상 이플에 포위꽤 있는 상태다. 따따서 범3!려안주의는 中國

에 때한 失地回復이냐 소련의 한민쪽 강져] 01동에 대한 비판은 현재로서는

유보해 두어야 한다. B 本의 在日橋脫 볍적 지워보장도 관첼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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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모우 우리의 국랙이 약하기 때문이따.

셋째의 한계는 세계 韓A社會의 지리적 분산에서 발견펀다. 滿빠|외 한

인사회를 제외하고는 전체 한언을 밀접히 결속시켜 강력한 공용체로 만플

7] 에는 너무나 거려가 멀다. 그려나 딴주마저 북한에 찍해 차단되었다. 이

련 상때에선 、싸韓主義와 목표나 활용이 제한펼 수밖에 없다.

그려나 좌첼할 펼요는 없다， 한계논 극복해 나가면 펀다. 한계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깨韓主義運動에 용참시켜야 한다， 북한0] 술수

한 民族的 大義에서 범코리안주의 운동에 참여한다면， 상이한 체제찍 진

영블로 분단돼 있는 한인사회의 결속은 울본 범한주찍운동의 中期目標인

民族統--도 그만큼 앞당겨칠 수 있다. 이 운풍의 성꽁윷 위해서는 民間主

導 원칙이 적용돼야 한따. 범쫓라료주외나 범게르만주의가 실패한 요인용

국자가 척극 개업 · 주도하여 결국온 그것이 國家政策에 종속혜고 國家主

義 · 帝國主議의 도구가 됐다는데 있다. 따라서 볍코려안주의운통은 순수

한 民間主導찍 民間運動()로 발션떼어 나가야 한다.

N. 맺움말

우려와 民族統一은 지연혜고 내부분열은 계속되고 있다. 강때국 사이에

끼여있는 우려와 생존과 번영은 내적 만결과 외척 션련을 홍해서만 가능

하다‘ 화우의 갈등과 남북의 때렵은 민쪽에너지외 낭비다. 이런 민족적 과

제와 내부적 모순올 극복할 수 있는 길의 하나가 바로 범코려안주의 운동

이다. 이 民族運動이 효과척 o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과 함께

이 운동의 견연차 역할을 맡아야 한다.

위에서 논술펀 볍코려안주의 性格과 입標는 지극히 한정훤 형태의 켓이

다. 이것은 우혀의 입지적 여건이나 시때척 상황에서 오는 불가펴한 제약

이따. 현실적 4당성과 능력의 한체흘 벗어난 목표의 추구는 비싼 대가만

지불할뿐 겸코 성꽁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업종원 교훈이다. 이련

이유로 지답의 상황에서는 政治軍事的 民族共I허體는 한반도에 국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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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세계적 밴족공동체는 문화사회척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따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려 민쪽의 기상마저 스스로 제한활 펼요붙 없다. 만주

는 역사상 우리 변족찍 고토이며， 세계는 우려가 뻗어나가야 함 영원한

邊境이라는 것융 부정해서는 안 원다. 지금의 한쳐l성 때문에 우려 民族主

義가 기본적A로는 小韓主義에 머물려 한정된 大韓主義흘 추구할 수 밖에

없지만 대한주의 자체풀 포기하는 것은 아냐다. 전 셰겨l외 한연블올 응칩

벽 강한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시키고 과거의 영광올 되찾는더l 목표률 두

는 때한주찍는， 한만쪽의 영원한 이상파 원동력으로 겨레외 가숨과 머려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요블날 民族國家 단위보 벌어지고 있는 격렵한 國|際廳爭이나 地域的 統

合運動의 추세로 보아도 우려와 民族統〕은 시급한 과제다. 하루라도 빨

려 빈족국가홉 건설하고 맨족 공동체플 회복하여 굽변송F는 세제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 그것은 볍세계적인 韓國民族主義 정선과 당북간외 :if
和共存 원척플 바탕으로하여 담북읍 풍일함으보써 가놓해진다. 그려나 지

끔으로써논 統一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현설척으로 가놓한 수

단과 방볍으호 제한왼 목표올 추구ξ}는 신중성을 보여야 한다.



한민홈공동체요| 寶現方讓

_[I南北聯合』올 中心으로-

申 iE 鉉

(慶熙大 敎授)

L 序 論

H‘ 한빈쪽공용체 統-方案의 特徵

Ill. W南北聯合』와 構j월와 機能

I. 序 論

R‘ u南北聯상』찍 實現方案

V. 結 論

이제 1995년이 되면 우려 民族은 분딴 반세기를 맞게 펀다. 過去 수천

년동안 지숙되어 용 홍질적인 民族歷史에 비해 보면 분딴 반세기는 時間

的 o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그려나 이 기간중에 우려 빈족온 앨찌

기 갱험해 보지 못한 分斷의 고홍과 따해흘 땅해 온 것이 사설이다. 서윷

* 이 論文온 1990年 5져 第6떼 美해|地城統一問題學術會議에서 發表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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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팽양에 각기 수렵된 政權블온 이념이나 체제상 결코 兩立하기 행픈 침

척오로 상이한 國家縣序볼 형성하게 되었고 급기야 1950년에는 쌍방간에

戰爭올 웹으키게 되었다. 3년간 계속된 韓國戰爭은 동서냉전의 국제적 갈

등과 連緊되어 우려 빈쪽에게 과도한 회생융 가져다 주었￡며 R族內외

불신과 적때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戰爭이 休戰으로 중지원 이

후에도 南北韓은 休戰線율 사이에 두고 군사적 對lit훈狀態를 지속해 왔으며

정치적 · 사회적으료도 챔예하거l 분려， 대렵펀 分斷體制릅 행생해왔다.

分斷體制가 같은 역사와 문화 및 전통올 가지고 있는 우려 民族의 同質

性을 크게 약화시켜 왔음온 말할 것도 없고 계속 軍備觀爭용 촉진시켜온

결과 민쪽 전쳐l외 生存까지도 위태홉게 하고 있다. 비록 戰後에 형성된

대렵척 東西兩極體制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옴에포 불구하고 한

반도의 南北對決構造는 여전히 그 긴장의 쟁도률 이완시키지 뭇하고 있

다. 따라서 練一어l 때한 띤쪽척 염원은 역사척， 땅위척 차원에서 增大되고

있지만 그와 설했온 요히려 現實파 벌려 떨어져 있는 것이따.

분딴 이후 이흘 퓨밝쉰I 統一國家를 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번 것

은 아니다. 南北韓이 각기 자신의 업장에 와거해서 상땅수의 統}方案풍

을 제시해왔지만 그 어느 것도 이유야 어떠*않 기때했떤 성과흘 가져오

지 못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對內外的 條件플이 변화합에 따라 새로운 홍얼방안

플이 제가되고 포 그플의 실현올 위한 기반융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R族

史的 요구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려한 方案블온 홍얼에와 장랙한 民族的

意志릅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이흘 통해 그블씩 實購的 過程01 체계

척요보 據索쩔 수 있기 때문o이야1 "‘다따

o이l련 액락에서 한국와 第 6 共和國 政府가 제시한 「한빈쪽공동체 統一方

案」은 주목해 활 만 하다. 야 방안은 한국의 盧泰愚 大統領이 198댄션 9월

11일에 국회에서 행한 特別演說올 통해 발표되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

案은 새로운 통일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책어도 197맨대 이후 한국정부가

취해온 통얼챙책의 基;휩論理률 배갱으품 하고 있움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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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멸려는 평화통일원칙을 명시한 '7·4南北共 [ilJ聲明J (1972 )에서부터

북한윷 사설상의 國家實體보 인정한 '6·23덜言J (1973), 빈쪽전체의 화

합을 강쪼한 'ft族to合 民主統一方案J (1982), 그려고 가까이는 북한올

민족공동체 행성의 同伴者로 규정한 '7·7特別宣言J (1988) 등이 한민족

꽁똥체 統}一方案와 背景的 요소플이다. 물론 한민족공똥체 統一方案은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나 실천과정의 전제 그려고 때내외척 환경찍 변화

풍에 있어 앞에서 열거된 통일방안들과 다흔 特性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꽁동쳐1 통일방안은 그의 提案背景과 관련해서 새로운 측면볼윷

강조하고 있다1) 무엿보다도 이 통일방안은 새로운 國際環境워 풍장을 전

제로 하고 있다. 1980'션대 후반에 플어서부터 東西￥U解體制의 풍창환 념

북한 홍일윷 접끈장F는더l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環權的 變數로 인

식되고 있다. 業 · 蘇間의 신데탕프 형성과 세계전역에 절친 軍縮의 움직

임， 국가플간의 갱제， 사회적 相互依存性외 증대 그려고 중국， 소련 및 동

구 사회주외 국자둡외 &행파 開111똥;은 분병히 한반도 통일접근흘 워한

새로운 環境쓸 구성하고 있는 것이따， 이틀어 韓半島 內外에서 행성되어

온 때립책인 꾼사， 전랙쳐1계는 불폼 념북한간회 훌훌購構i불외 기반을 변화

시킬 것임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냐의 예로서 南北對決와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블와 융關J&車.91 물결속에셔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

는 「北方政策」은 남북한 홍일환갱의 죠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흘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려한 國際環境의 변화속에서 근본적으로 冷戰의

산불인 韓半島 분만올 극복하고 풍일윷 지향할F는 새로운 接iIi:方法이 모색

되어야 한다는 인식속에서 한민족꽁동체 統一方案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한편， 共同體 統--方案은 또한 한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變化

블 배경으호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굽속한 經l齊1ft :!총을 이쭉해

1) 이에 때해서는 이홍구，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基調와 實擺方向”， 국토

홍얼원， r한민족공똥체 홍일방안의 이론척 기초와 정책방향J， pp. 9-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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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오며 그 결과 한국사회가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촬 경험하게 되었

다. 변저 한국사회의 國際化가 보다 더 구체척으로 실현펼 수 있었다.

198양칸 서울옴랩팩 때회와 198앤션의 「한민쪽 체육대회」풍이 그 때표척 연

實例블이다. 이툴을 통해 우려 民族은 민쪽척 일체감읍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풍시에 統-을 위한 잠재척 기반의 형생 가능

성윷 종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까 韓國社會는 내부척으로 번주화 과정을 추구하는 가운떼 統一接

近에 때한 증대원 국민척 關心파 짧與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통안

權威主義 체제속에서 통일문제논 쟁권의 專有物보 간주되어 왔따. 따라서

이에 때한 國民틀의 자유로운 논의나 의사표시논 엄격히 규제펼 수 밖에

없었다. 그려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民主化 i뀔

程온 국민플의 정치척 참여와 경제적 명똥성을 확대흉훈 동시에 統一論議

의 開放化올 가능케 했다. 이 과정에서 韓國社會외 각 쳐l총플이나 세력플

은 과거의 統-政策이나 方案줍어1 대해 비교척 자유로운 입장에서 批뻐j的

견해룹 제시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統‘-運動융‘ 전개흩}는 방향 o로 나아갔

다.

統一論議가 다양하게 제가되고 그의 실현융 위한 운홍01 組織化되는 상

황에서 第 6共和國 政府가 한변족공동체 統“‘方案윷 져l시한 것은 어느 쟁

도 한국사회 내부의 時代的 要求와 연판성을 갖고 있따는 점을 간과할 수

없올 것 창다.

한국 정부의 새 統一方案01 아푸리 시대생올 반영하고 또 내용상 論理

的 體系률 갖추고 있다함지라도 중요한 것온 그의 實輝性 여부이다. 앞에

서도 지적한 바와 장이 分斷 이후 다수의 통일방안플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統一에의 接i효용 현실화시캘 수 없었따논 사설온 어떠한 방

안이푼 그의 實嚴可能性의 쟁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챔올 例示

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한민쪽꽁동체 통일방안을 여하히 셜현할 수 있올

것인가 하는떼 초점윷 두고 몇가지 問題‘빡블올 검토해 보고자 한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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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빈쪽공홍쳐l 홍엘방안에서 核心的 요소로 제시왼 「南北聯合J (The Kor

ean Commonwealth)의 실현윷 뷔한 l얹治的 · 옮Ij度的 方案줍을 모색하는

더I °l 논문온 重點윷 두고 있다.

01련 목적요로 이 논분에서 한빈족공통체 統-方案의 特徵플올 살펴

보고 01와 연환해서 南北聯合융 실현하기 위한 방안플을 모색하는데 있어

펼자는 分析의 변의상 세가지 水準플을 셜정하여 각 수준에서 적철한 방

안블이 어떠한 것이 있쓸 수 있을 것인가를 겸토해 보고자 한다. 세 가지

수춘플이란 1)一方的 (Uni lateral)， 2) 雙務的( Bilateral), 그려고 3) 多邊

的( Multilateral) 인 수준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一方的 水準은

한국내에서， 雙務的 水準은 남북한 판계에서， 그려고 多i흉的 水準은 한반

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체계와 구성국가즐간의 포광척인 相互ff用 Ont

eractions)속에서 각기 南北聯合의 실현을 위해 펼요한 惜置들이나 方聚

플윷 검토， 분석해 보는 것이다.

n. 한변쪽꽁통체 統‘一方案와 特徵

과거에 韓國政府가 내놓온 통일방안툴과 비교해 볼 때 한만쪽공홍체 統

一方案01 그 基本原則이나 內容構없 및 추구하는 덤標面에서 어떠한 확정

플윷 갖고 있는 것인가? 이에 관해서논 대체보 다옴파 같은 4가지 觀點룹

이 제시펼 수 있다.

첫째로 한민족공홍체 統…;깐案은 統一國家롭 셜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民族共l폐體 !E논 民族社會의 再形成 및 發展윷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물

폰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에서 民族懶念이 중심적인 요소로 제기왼 것은 한

민족공똥체 統一方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윷 위한 基體的 搬;융:요로 민

족이 강조된 것은 「民族和상 民主統一方案」에서도 찾아볼 수 있였다. 여

기서논 領土的 · 政治的 分斷으로 인혜 민쪽내부외 7t製과 異質性용 극복

하여 번쪽의 再結合옳 실현함으로써 통앨국7~풀 실현하겠t~는 의도가 內

包되었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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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려나 한빈쭉풍동체 統-方案에서는 北韓이라는 지역에도 강온 민축

성원요로 구성되어 있는 政治的 實體가 존재하고 있다논 인식에 며우르는

것이 아니다. 北韓윷 “民族共I폐體의 一員”요로 포용하여 띤쪽의 共榮용

추쿠함으로써 홍일왼 近代民族國家의 셜현올 워한 기반올 다철 수 있다논

基本命題가 내재해 있다. 西歐 역사에서 보면， 민쪽국가의 형생에서논 民

族(Nation)과 國家 (State)가 개엽적으로나 실제적으풍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 갱우툴이 있었다. 聯念上 민쪽온 주로 심려적， 문화척 속생올 갖고

있는데 반해 國家는 정치적， 볍적 촉성을 갖는 것요로 이해되었다. 그려고

民族과 國家는 각기 독렵펀 것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다. 쪽 國家없는 민

쪽의 존재가 가능했떤 반면 民族없는 국가도 좀재할 수 있었다. 결국 두

개녕이 얼치하게 원 것은 近代民族國家의 形成에서 비훗되었떤 것이다.

그려나 근대민쭉국가 형성에서 두 懶念블은 반드시 통시적으로 결합했떤

것온 아니따. 예풀 틀변 獨遭와 갱우 민족의식이나 동질적 문화의식이 國

家出現에 앞서 챙생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붉 君主國家;가 R族意識~ 형

생에 앞서 춤현하였다‘ 대부분찍 제3세계국가촬윤 국]~가 민쪽윷 창Eξ해

나7t는 경향융 띄었다 2)

韓國파 깥온 分斷國에 있어서는 서구 근때민족국가나 제쩌계 국가·블의

경우플이 똑같은 의 0]로 척용펼 수늪 없다. 그려나 한민쪽공동체 統一方

案은 민쪽사회(혹은 공동체)의 再創造나 民族共榮體블 형성， 발전시켜 나

감으로써 분딴된 남북한올 하나의 民族國家로 홍일시키굉냐F는데 그 흑

칭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한흘 구생하고 있는 민쪽성원블이 分斷 이

전에 하냐의 政治體制下에서 살아 왔고 또 높은 수준의 민쪽척， 문화척

同質性율 유지해 왔기 때문에 民族共榮와 추진과 공동체의 채형성을 강조

하고 있는 한민쪽공동체 統-11案은 그 基;本方向에서 우려 民族와 역사성

과 현실성을 함께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Reo Michristenson 빼 Others, Ideol앵ies and Modem Politics, 3rd E벼tion， (싸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Inι， 1981), pp. 21-22.



한민족꽁풍쳐}의 實現方業 79

불째로 한민쪽꽁동체 統一方案은 北韓에 때한 인식에 있어 흥 變化률

특쟁으로 하고 있다. 分斷이래 한국에 있어 북한은 敵對的， 鏡爭的 혹은

공종적 때상으로서 인식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려냐 새로운 홍일방안에

서는 북한이 R族共페體 形成을 위한 -員으로 그 존재가 확인펀 것이따.

쪽 북한용 빈족의 엘부로 구성된 정치적 설체로서 相갚信賴와 和解 및 協

力룹 바땅으로 공동번영올 추구흩}는 民族共同體 形成의 rl피{精‘」로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北韓에 대한 인식의 轉換은 第6共和國 政府가 발표한 r7·7욕별선언」에

서 분맹하게 나따났다. 야 선앤몫 북한을 敵對關係에서 「선와와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다. 그려나 이것은 담한과 북한이 개개의 獨立된 國家로

서 상반판계블 규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統-國家가 실현훨 수 있융 때

까지 暫定的인 조치로서 민쪽핑동체내외 複數關係로 한정시킨 것이다. 이

는 결국 남북한에 1民族 2體뿜IJ가 존재하고 있다는 基本原則에서 분단국

룹유찍 二元的 關係률 성정하고자 용땐1 그 목적이 있쓴 것이다.

한빈쪽핑동처l 統一方‘藥은 :1려한 원칙하어l 統-國家흉 실현하쉰 파청에

서 담한파 북한음 1때 1와 I펴等性}폈則윷 잭용할 찍표를 내포하고 있따. 이

원칙은 한국이 북한울 동등한 協商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냐 :E눈 「南北

聯合」와 구성에 있어 北韓외 때표성을 北韓외 그것과 똥같이 설정한 것에

서 잘 나타냈다. 南北韓 代表性의 원칙은 기본척으로 담북한간의 lfl i'D的

共存의 수용흘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쌍방 어느 한쪽도 唯i代表權윷 주

장황 수 없다논 뜻이 含홉용되어 있다.

셋째로 한띤족공홍체 統一方案은 南北韓이 완전한 統一國家활 수렵하기

까지 그려한 복표블 지향하는 「中閒段階」를 제시하고 였다는 챔에서 다륜

어떤 통일방안보다 다론 特徵율 갖고 있다. 그동안 밤북한이 제시한 統一

方案플은 때부분 結·果보서의 통일만을 강조했을 뿐 그려한 통일에 이르7]

까지의 過程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혹별한 關心올 기·울이지 않았다. 사

실 分斷의 시발이나 분딴 후 南北韓 關係륜 고려해 볼 때 統-에 이르는

과정올 전제로 하지 않뜬 통일방안온 너무 分斷現實윷 s..와시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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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지 않융 수 없다. 이것은 南北韓 統{→이 그렇게 당장 실현펼 수

있는 목표로서만 看f故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南北韓이 분딴 이후

쌍방간에 형성해 놓은 T1릅파 對立體뽑I]흘 극복하거나 또는 서로의 좀재를

인정송}는 共存의 단계릅 거치지 않고 꽁바로 統“윷 활성한다는 것은 非

現實的이다.

또한 分斷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파정까지 中間段階륜 거쳐야 한다는

것온 오히려 담북한0] 빼商過程융 흉해 상이한 이익과 입장율 調整하고

管理해 나갈 수 있는 융통생올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파척

인 접근방법이 펼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통일을 지향하는 中間段階에서 남북한간의 상

호협력과 공동번영율 도모하여 統-基盤율 조성해나가기 위한 구체척인

過滅的 統-體制로서 「南北聯合」와 형생윷 제시하고 있다. 이것온 결국

民族共同體흘 형성하기 위한 훨요한 가능음 수행하도록 조직된 統* 媒介

體언 것이다. 그려냐 南北聯合은 생격상 북렵훤 두 개 國家촬깐왜 관계가

아니라 1\;族內部에서의 룹딴펀 푸 政治的 實體플간와 特珠關係릅 형생하

는 것올 토때로 하여 궁극척으로 統一國家플 설현효F는 中間段階홀서의 性

格파 기능율 갖고 있기 때문에 「民族分斷의 固定化」라는 왜미논 척철하지

않1-.

대체로 세 가지 測面플에서 한민쪽공통체 統一方藥이 갖고 있는 特徵플

이 컴포되었따. 결국 이 統-方案운 맙북한간의 홍일과정윷 統合(Inte 

gration) 개념으로 연계시키면서 그려한 통일과정용 실제적요로 추진해

나갈 수 있논 南北聯合의 개념읍 具體化하고 있는데서 가장 두드려진 特

徵이 있다고 보겠다.

Ill. r南北聯合』와 構造와 機能

1. u'南北聯含』으| 意義

南北聯잡은 매우 목혹한 意、味흉 내포하고 있다. 이것온 그 자체로서 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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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블 실현하는 最終形態가 아나고 남북한깐 상호협력과 교류 및 공종

번영읍 통해 홍일기반으로서 민족공동체릅 형성하기 위한 過樓的 統一過

程 推進體보서 참챙적 성격윷 갖고 있다. 南北聯合은 담한과 북한이 현존

政治體빼j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일종와 聯合形

式으효 조직휩요로써 독랩된 國家間와 관계가 아년 民族內部찍 흑수한 관

제로 행생되고 그에 相應종}는 기능플융 수행하도혹 되어 있다.

개념상 南北聯合은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이본에서 일반척으로 논의되어

온 國家聯잡( Confederation) 이나 聯춰3制( Federation) 와는 다혼 의미률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당북연합이 英x으로 The Korean

Commonwealth로 表記된데서도 잘 나따나J!.. 있다. 본래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와 여따 17世紀 理論家플이 논의해 온 바에 의효F변

Commonwealth 라는 用語는 어떤 사회질서의 구성원플이 공통훤 복리나

사회척 복지를 집딴적요로 추구하려는데 利害關係흘 따 함께 갖고 있는

것윷 의미했다. 그려고 그려한 社會福빼씌 추구에 따라 정치에 때한 必慶

性이 결정되며 나아가 그것올 판장할 수 있는 援과 制度가 형성되는 것3

로 이해되였다. 절국 Commonwealth 개념은 初期段階에서 구성원블(혹은

구생국가플)이 共通的으로 추구활 수 있는 경제발전이나 사회복지와 같온

利書關係가 있윷 때 쪼직되는 結合體륜 의미했으며 이때 구성원플 상호간

에는 特珠한 關係가 형성， 유지월 수 있다는 것을 함축했다.3) 이련 의미

에서 南北聯合이 Commonwealth 와 성격윷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오

히려 英聯合 (The British Commonwealth)파 類似性윷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불론 분단국인 남북한깐와 관계에 적용되는 혹수한 결합형태라

는 점에서 싱J'o l성 01 었따.)

주지하는 바와 같이 英聯合은 구성국7뿔이 英國 國王윷 결합의 상갱으

로 하면서 同等한 地位와 기능수행융 기초로 결합된 휩治的 共同體인 것

3) Roger Scruton, A Dictionaη of Politic띠 ThO!앵ht(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82),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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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英聯合의 구성국가플운 상호관계에서 同等한 地位를 가지면서 대내

외적으로 완전한 獨立國으로 활동한다. 그려고 그플은 相효間에 협력과

이해를 종전시키고 폭히 경제적으로 共同利益올 추구하는데 중요한 업的

을푸고 있다.

한편 國家聯合이나 聯춰밟IJ는 그 구성 정치단위툴에게 어느 정도의 댐律

的언 권위와 권한을 願與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툴야

하나의 統治體(혹은 결합체 )풀 구성하여 때내외적으로 主權國家로서 권능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정이 었다. 불론 前者의 경우에서 後者의 경우

보다 構없 政治單位블와 폭자적인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

갱이다. 쭉 강력한 中央政府플 형생하고 있으면서 構~單位틀에게 자율권

을 인쟁하고 있는 것이 懶念上 聯햄制JO 1고 이에 대해 홍일펀 中央政府가

전국가 수준에서 존재한따 할지라도 그외 기농 수행이 國家體制外 구성단

위플의 同意나 合意에 와존하게 펼 때 이련 행때의 정부플 國家聯合이라

고규정한뎌.

南北聯싼은 어떤 형태로픈 통얼펀 中央政府나 國家體뼈l외 형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分斷狀況下에서 통일윷 촉진시킬 수 있는 없族共·

同體플 실현하고 이륜 기반으로 궁극척으로 統一民族國家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요구되는 過體的 f홈置로서 그 存在意義릅 갖게 되는 켓이다. 그것

이 결코 하나와 홍일펀 政治體制나 복렵원 국가룹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신 南北聯合 體制下에서는 담한과 북한이 지금까지 각기 때외적g로

유지해 온 톱랩펀 國家體制호셔와 지위와 역할올 그대로 유지캉}면서 다만

쌍방간의 관계에서논 목렵원 國家間의 關係가 아나라 변쪽내부찍 特練한

關係로서 統--指向的 統合過程윷 뽕풍책으로 추진해나가게 된다. 결국 南

北韓 統一過程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딴이 바로 南北聯合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전체적요로 南北聯合온 그 性格이나 搬念:定議에 었어 매우 년

해한 측면읍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개념이 國家聯合이나 聯햄

制와도 다르며 또한 英聯合과 類似性율 갖고 었으변서도 상이한 면융 갖

고 있다. 또한 南北聯合온 홍일의 最終段階로서 북한이 내세우는 「高體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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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聯훼制」와 딸려 ‘완전한 統一國家로 7}는 過i度的 統一體制’로서 규정되

고 있다. 따라서 南北聯合의 縣은 0]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해흩}는떼

어려운 점융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統一問題를 논의흉않 ~정에서나 또

는 南北韓 ta商j웹程에서 좀 더 具體化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w南北聯含』요| 組織과 投劃

韓國政府가 발표한 한맨쪽공동체 統一方案에 의하변 南北聯合의 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척인 사항플쓸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할 민쪽꽁

동체 헌장에 포함퇴도혹 펴어 있다. 그러나 統一方案에서 한국정부는 南

北聯合이 갖추어야 함 기구톨과 이플0] 수행해야 할 역할뜰핑: 제시했다.

우션 統一~族國家흘 실현하기 위한 과정쏠 이끌어 잘 中間段階호서와

성격윷 갖고 있는 南北聯合은 쌍방 존재에 때한 현실인정에서부터 출발하

여 남북한 共同緊榮쓸 추구하꼬 나아가 R族社會와 동질성파 통합올 촉진

해가논 역할읍 수행하도록‘ 명샤되어 였다. 이것온 결국 담북연합0] 民族

共패體의 회복과 발전‘융 위해 책첼한 역할올 逢1J해야 한다는 것윷 의마

한다.

南北聯合은 〈표 I)에서 나라난 바와 같이 몇가지 機構룹의 設置황 제시

하고 또 이플이 수행해야 할 ↑앓뽑j윌월『 열거하였따.

많챔뀐L햇]

~---------[￥ [oj

〈표 1) 南北聯合樓構

r - ----짧 頂 避]--

[변 ~t 評 꿇융]

事 L쫓옳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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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南北聯合은 「南北頂上會議」흘 두고 있따. 이 회의는 南北韓頂上

으로 구성되며 最高決定機構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統一方

案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南·北頂上會議에서 민족공동체 현장용 採擇하

도록 되어 있다.

풀째로 南北聯合은 쌍방 政府代表흘로 구성되는 「南北開傑曾議」플 셜치

운영한다. 이 기구는 南北聯合 體制下에서 일종찍 澈行機構의 성격파 기

능올 가진따. 南北關價會議는 담북한의 總理가 꽁동의장이 되며 담북한

짱방에서 각기 10餘名 내외의 關價級 委貝플로 구성완다. 그려고 이 會議

안에 언도， 쟁치 ·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常任委質

會흘 불 수 있도록 한다. 南北開傑會議는 주로 南北韓와 重要한 問題플과

民族問題릅 협의， 조정하며 그와 구체적인 접행올 각 常ff委員會에서 람

당할 수 있도혹 하고 있다. 욕히， 南北開傑會議는 1)離散家族 재결합， 2)

政治的 對決:1*態의 완화와 民族的 이익의 共同뼈張， 3)南北韓社會의 開放

파 .+각척언 交流， 交易， 協力의 추진， 4) 행族文化의 창탈과 共I허緊榮의

經濟團形成， 5) 軍事的 信賴構鍵과 軍備統힘J， 6) 現 休戰協定體制와 명화체

제로와 代替릎을 다루도혹 되어 있다.

셋째로 南北聯合은 南北評議會활 셜치， 운영한다. 南北評議尊는 당북연

합체제에서 얼종의 代훌훌機構로서의 성격윷 갖는따. 이 評議會는 100名 내

외로 쌍방올 대표하는 홍수와 南北國會議員으로 구생된다. 南北評議會는

남북각료회의에 대해 짧間하고 統-國家찍 수렵어l 훨요한 준비를 하눈더l

童點을 두고 그 역할올 수행한다. 특히 統-憲法찍 기초와 풍일흘 실현할

방볍과 그 구체적 첼차불 마련하는데 南北評議會가 역할융 하포록 되어

었다. 이 評議會가 統一憲法을 마련할}논더l 있어서는 남북한01 각기 構想

해서 제얀한 초안율 토대로 民主的 方法과 節'j}(를 거쳐 單一案읍 만툴도

록 되어 았다.

넷째로 南北聯合은 각료회의와 명의회와 활동윷 지원하고 決定원 事項

툴윷 집행하는 實務的 f윗뽑u올 땀당하는 共·同事務處올 셜치， 운영한다. 그

려고 서울과 平壞에 각기 常활 連絡代表部륜 마련하여 쌍방 政府間의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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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連絡業務룰 맙.£혹 하고 있다.

한만좁꽁동체 統一方案은 共同事務處볼 포함한 南北聯-fr~ 기구나 시설

융 非武裝地帶안에 평화지역흘 설치하여 운영해 나갈 것윷 提示하고 있

다.(그려한 명화지역을 統一~和市로 발전시켜 냐갈 것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휩 南北聯合워 조직과 역할은 얘우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변에 그치고 있음융 압 수 있다. 보다 더 세부적인 組織構成과 運營 및

施行에 관해서논 담북한이 聯合體힘}의 형성에 합와한 이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북연합은 南北頂上會談에서부터 1값議制

나 쫓員會制블 통해 운영펼 수 있도휴 되어 있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그려한 協議制륭 효융적요로 운영해 나잘 수 있는 방볍파 절차에 판해 南

北韓이 합의룹 보는 엘이다. 南北聯合의 조직구성도 중요하지만 설제로

그려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具體的인 原Q I]이냐 방법 및 젤차 동

에 관해 南北韓이 합의를 볼 수 있융 때 남북연합온 統一民族國家를 실현

하기 뷔한 過癡的 體制보 그 기능‘융 적절히 수행할 수 있올 것이따.

!E.한 ·南北聯상의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機能別 專門性이 t괄휘펼 수 였.£

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풀 줍면， 南北評議食안에도 각 환야별로 分科

委員會물 두어 南北韓 代表쓸이 접촉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홈}는 것

이 機能 i흉行上 효파적얼 수 있다. 이렇게 펼 때 分野別로 공동체형성이

가농해 질 수 있으며 全體的으로 민족꽁동체와 回復이나 發展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N. Ii南北聯合』와 寶現方案

南北聯상案이 비교척 獨創性올 갖고 있으며 또 논려적으로도 10}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뚱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南北韓 雙方이 그와 성격

이나 내용융 수용하고 적용하려논떼 見解릅 같이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이 방안에 대한 北韓의 반웅온 否定的인 것으로 나

따냐고 있다. 북한은 이 방안이 南北分斷을 永久化시키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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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컷온 韓國政府가 념북연합올 통일국가률 실현하기 위한 中

間段階에서 훨요한 조치라고 규쟁한 것과 때조흘 이루고 있다. 그렴에포

불구하고 南北聯合案이 실현되는데 펼요한 몇가지 방안이나 擔置흘올 모

색해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창이 다음과 같은 3가지 水準에서 논찍

해 봅 수 있따，( <표 2)참조) 그려한 방안이냐 조치플은 오히려 南北聯合

싱현이전 딴계에서 취해칠 수 있는 것블이다. 어느 의미에서 :l:쓸은 統一

團家 實現을 위한 !f.. 다론 中間段階에서 모색훨 수 있논 것촬이라고 말활

수 있다.

〈표 2) 南~t聯合의 *現方案

L초

~的
灌
+

準
水

흉훌務的水準

多邊的*' ~훌

內

• 척대적 야미지외 제거

• 볍적， 제도척 장치의 재조정

• 연합추진위원회 구성

• 때화와 교휴의 확때

• 안전공용체의 확보

• 경제공동체의 실현

• 풍북아 지역체계의 안전파 화해 유지

• 한반도 푼제해켈을 위한 「다자간 회의」 개최

• 꽁통 경제협력체와 구생

容

1. -方的 水準( Un i l atera l Level)

이 수준에서는 기몫척으포 韓國엽體가 남북연합용 실현시키기 위해 푸

엇용 해야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초점이 주어지게 펀따‘ 물론 北韓도 개

별척으포 어떤 조치나 方案윷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반 한

민쪽공통체 統}一方案융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論外로 해야할 것이따.

우선 南北聯合體制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내에서의 對北韓 짧識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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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個A的으로나 集團的으로 한국

에 있어서의 북한은 敵對的， 對決的 존재로 인식되는 갱향이 답아 있다.

불론 이것은 남북한간의 戰爭이나 계속된 對lit￥關係 때문에 쉽게 완화내지

이완되기논 협둡지만 南北聯合體制풀 설현하려는 입장에서 그와 갇은 냉

전책 인식체계는 결코 순가능적인 것이 펼 수 없따. 오히려 f7· 7特別宣

롭」에서 강조원 바와 캅°1 북한을- 民族共同體 形成흘 위한 I펴伴者로 적극

포용하고 相互適應하는 인식과 태도가 普遍化펼 수 있윷 u찌 적어도 한국

의 업장에서 南北聯合외 설현을 위한 포때가 마련펼 수 있을 것이다. 이

률 뷔해서는 北韓의 상융하는 태도나 행동이 前提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

로 韓國內에서 그와 같은 북한에 대한 敵對이미지줍 불식시키는 일이 先

行펼 펼요가 었다.

야올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한국내에서 남북한 對決構造흘 전

제로해서 만들어졌떤 제반 볍척， 제도척 장치플 再調整하거나 廢II:.하는

것이다‘ 國家훼 때내왜적 安全維持룹 위한 법척， 져]£책 장치쓸은 여전히

必要하겠지만 답북한깐씩 對決意識01냐 構造활 정화사키는 것블온‘ 南北聯

合을 추진하는 목표와 관련해서 볼 때 全面的요로 再檢討되어야 함 첫이

다-

한편 韓國內에서 담북연합에 때한 이해와 合意활 조성시키기 위해 「南

北聯合推進協議會」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논 것도 척철한 조치가 펼 수 있

다. 사실 한국에서찍 홍얼문제에 대한 접근은 北韓만옳 유일한 상대로 전

제하면서 추진펠 수는 없다. 오히려 統-方案의 실현올 위해서는 일차척

으로 韓國社짧內에서 그에 때한 合意와 支持룹 도춤해 내는 것이 펼요하

다. 이미 韓國社會는 산업화과정을 캘어오면서 구조척 분화와 정치적 多

jf;化룹 이좁해왔 o 며 어느 정도 계층척， 계급적 갈등구조활 표변화시키기

에 이료렸다. 따라서 統〕方案이나 정책이 정부에 찍한 ‘一方的 發表나 宣

룹만으로는 국면적 지지활 받고 있다고 딴뺀}는 것온 非現實的이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려 한국사회에서 統一問題에 때한 인식과

논의는 크게 爾極化되는 현상윷 보여주고 있따. 쪽 한편에서는 r반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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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에 기반을 푸고 自由民主主義와 테두려내에서 韓國의 主導下에

풍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논 업장이 있는가 하면 다환 한편에서는 그려한

統-推i옳은 사실상 反統一:t義에 불파한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자쥬와 명

화 그려고 띤족때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f據主導와 홍일실현을 주장하는

소위 民聚統一論이 때두되고 있따. 統一方(OJ이나 方法을 줍러싸고 앨어나

는 한국사회내에서와 對立파 分짧온 한국챙부가 제시한 統一方案의 실현

올 곤환하게 만드는 요인이 흰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南北聯合을 통한 統

一國家의 실현에 팀標륜 푼 한민쪽공홍체 統一方案이 추진되기 위해서논

무엇보다도 韓國社會內에서 그러한 方案에 대한 國民的 合意圍이 형성3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超黨派的 機構로서 「南北聯合

推進委員會」의 구성은 바람직한 것이 펼 수 있따.

2. 雙務的 水準 ( B i l atera l Level)

南北韓 統一方案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문 실천에 옮겨지기 쩍해서는

남북한 쌍방간의 相互關係에서 추진회어야 한따. 雙務的 水準이딴 바로

남북한 相互關係플 뜻한다. 이 수준에서 담북연합을 실현가능케 하지 위

해서는 우선 雙方間에는 정치， 경제， 사회， 인.£ 풍 諸分野에 결쳐 t4商파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론 이블이 기대했던대로 成果블 가져오지논

봇했지만 적어도 相對方외 입장흘 確認흩F는떼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민쪽공동체 統-‘a方案에서도 제시펀 바와 장이 南北聯合플 셜현시

키기 위한 유일한 수딴운 南北對話인 것이다. 대화릅 흥해 당북한이 聯合

體制에 대한 이해와 그에 때한 必要性윷 다찰이 인식하게 펼 때 그의 실

현온 가능케 휩따. 이런 챔에서 南北對話논 중요한 찍미흘 갖는다. 南北對

話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것은 相對方의 存在블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더 진전펼 경우 相互信賴불 구축활 수 있는 계기가 훨 수 있

따. 그려고 對話를 풍해 당북한간에 꽁식적， 비공식적 接觸파 交流가 增*

S셜 수 있흘 것이다. 담북한의 對話通路논 7}놓한한 多元化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훨 때 對話논 남북연합의 설현에 效果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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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념북연합이 實現되는데는 척어도 두 가지 條件플이 충족

되어야 할 것이다. 하냐논 相互利益의 追求이다. 前者흘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플이 강구펼 수 있으냐 그 중에서도 가창 기초적인 것은 1감북한간의

「安全共同體 J {The Securit y Community}와 구현이다 4) 安全共때體는 구

생원불이 각기 볍적인 獨立性을 보장받으면서 서로 불려적으포 싸우지 않

고 현안왜 爭點플을 .if和的 方法에 의해 해결종}는 것올 흑칭으로 한다.

南北韓 安全共l펴體에서는 쌍방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周邊 國際環境으

로부터 南韓파 北韓의 정치적 실체가 각기 불려적으로 그의 안전융 위협

받지 않는 어떤 保障裝置가 펼요하게 원다. 따시 말하변 담한과 북한의

對外的 安全이 동시척으뭉 保障되어야 한따는 것융 의미한다. 우션척으중

펼요한 것온 雙務的 水灌에서 남북한 안전공통체가 61루어철 수 있도촉

必要한 조치불올 취하논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政治的， 軍事的 측면에

서 많은 수딴졸이 강구훨 수 있다. 그려나 그 중에서도 政治勢力플간의

接觸과 交流를 흉한 상호이해와 신뢰씩 구쭉 그꽤고 쌍방 軍事力와 젝절

한 관려 및 홍제풍이 펼요하다고 보겠다. 붙폼 그 이전에 정치책으효 相

對方의 存在릅 사실척으호 인정하늪 共存惜置가 01쭈어져야 할 것야다.

구체적으로 南北韓 安全共同體툴 이·룩하기 위해서논 ’쌍방간에 정치적，

군사적 측변에서 때화와 교류가 행해져야 한다. 이련 의미에서 「南北韓

頂上會談」와 개최나 「高位政治軍事會談」의 개최 동온 二l려한 共同體를 실

현시키는 유용한 方法이 펼 수 있옳 것이다. 나아가 韓半옮에 파벌하게

4) 이 개념은 본래 칼 .£이취와 그의 연구진들이 북태평양지역에 있는 국가플간의

統잠(Integration ) 過程을 연구하는떼 적용펀 개념이었따. 이쓸은 安全共同體

룹 총합되어지는 사람플의 한 집딴으로 규챙했으며， 이 과쟁에서 펼수적인 요

소호서 가치의 兩立性， 구성 政治單位블의 목적에 의존치 않은 相互 適應能力

그려고 구성원쓸의 형태에 대한 相互 f없測性 등이 중요시되었다. 그려나 여기

서는 南北韓이 특수한 민족 내부의 푸 정치적 설쳐l물간의 관계에서 個別的 혹

용 흉흉務的으로 相互安全體制흘 확보해 나가는 일련의 適應i웰程윷 의며한다. 칼

도이취외 「安全共同體」 개녕에 판해서는 Karl Deutsch and Others, Political Com
mμnity 때d the North Atlantic Area(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 참쇼



00

밀집화되어 있논 軍事力윷 통제하고 제한하며 또한 축소하는 惜置플포 강

구되어야 한다. 족 남북한간찍 遭備統휩1]1홉置가 취해칠 수 있도록 쌍방간

찍 合意導出이 펼요하며 이률 바탱요로 구체척요로 념북한간와 軍훌指導

者툴의 정규척인 접촉이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혹 해뼈}며 나0까 그려

고 「南北韓軍縮委員會」 감은 기구가 구성， 운영휠 수 있올 것이따. 制度的

인 面에서 南北韓 安全共I司體논 현존 休戰協定體힘l률 :if和體힘j로 전환시

키거나 쌍방깐 不可優協定을 縮結하게 훨 때 더욱 분명하게 설현될 수 있

다. 그러나 安全共同體룹 워한 조치블이 너쭈 急進的표로 추진혜거냐 요

구펼 때 그것온 오히려 二l려한 共同體의 維持를 어렵게 만툴 수포 있따.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깊온 不信과 軍事的 對決狀總의 지속 때푼이다. 따

라서 南北韓 安全共同體는 챔진척￡로 상호신뢰와 쟁도블 養積해 냐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따. 이의 출발점운 南北韓 어노 쪽도 統一윷

위해 우력이나 薰짧的 手段융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취흉}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옴으훌 相互利益옳 추구하기 위해서는 !f.짤적인 의미에서 南北韓이

「짧濟共同體」를 이룩해냐기란 것이 효파척인 방볍이 펼 수 있다. 토마스

홉쓰카 말한 바와 같이 共同요로 보전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鎭團的 利益

이 존재함 때， 聯合體( Commonwealth) 가 행생될 수 있다고 前提할 때 남

북연합의 겸우도 쌍방이 q.감이 共同으훌 利益을 볼 수 있논 領城플윷 발

견할 수 있옳 때 그의 설현은 가농케 원다. 이련 점에서 답북한 經濟共同

體의 형성은 남북연합의 실현융 f足進할 수 있올 것이다. 갱제공똥셰 형성

에논 남북한간의 經濟的 相互補完性이 적용되어야 한따. 예흘 쏠면 남한

이 축척해 온 先進技術 및 管理能力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資源파 鳳料

즐01 상호교류휩으로써 답북한은 짧濟的 共同利益올 가져용 수 있ji며 이

것이 점차 확때펼 경우 공똥번영흘 가놓케하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확고

한 기반윷 갖게 훨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韓國政府는 북한의 對外輕濟開

放을 촉진시키거나 참여하려는 政策융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韓國 經濟

界의 자밸척언 對北韓 投餐냐 經濟交流를 쪽진시캘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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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雙顆的 水遭에서논 쌍방이 아직도 역사， 문화 및 언어 풍에 있

어 共通性을 갖고 있기 때푼에 운화척 측변에서 共同活動(합작)을 전개해

냐찰 수 있다. 이련 시도블이 확때펼 갱우 남북한간찍 民族共同體 形成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사설상 南北韓間에는 비록 理念的， 政治的 대

렵이 지속펴고 있지만 찰은 문화， 전홍올 유지해 온 긴 歷史률 갖고 있기

때품에 民族共同體의 형성읍 위한 i쩔在力은 충분히 共有하고 있는 것이

따. 이홉 위해서 우션 랍북한이 共通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領城툴

에서푸터 相互接觸과 交流7}- 구체적으포 偏進되어야 할 것이다.

3. 쫓邊的 水準( Mu l til a tera l Level)

南北聯合읍 실현시키기 위한 惜置즐올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南北韓閒의

판계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척으품 韓半島와 그 周邊 東北亞地鐵

體系間씩 판계포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변 南北韓 統-問題

논 빈쪽 자주적언 역량에 혜해 혜결되어야 하지만 그의 接ili::i뀔程에서 한

반도와 풍욕아지역 體系閒의 관계나 풍북아지역 體系업體씌 변화 풍은 주

요한 變數블로 캡토되어야 한다. 이것온 그만큼 南北韓關係의 변화냐 홍

일과정의 추진이 東北亞地城 體系에 어떤 영향융 미철 수도 있jL 또 그

反對現象도 있올 수 있기 때문이따. 척어도 東北亞地城 體系는 밤북연합

의 실현을 위한 外的 環境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南北韓間와 聯合體힘j가 형성되는데논 東北亞地城 體系가 안챙되고 和解

構遺를 유지해 나0}-7}-는 것이 바람직하따. 왜냐훌땐 이 경우에 南北韓關

係에서도 대결구쪼가 완화훨 수 있고 平和的 方法에 외한 홍일접근이 모

색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려고 東北亞地城 體系가 안챙과 형화률 실현하

게 펼 때 南北韓파 4大輝國플간와 관계에서 相互依存性이 종대쩔수 있고

그련 관계에서 個別國家플은 실리척인 측면에서 國家利益윷 추구훌}논더l

챙책척 우선권융 풀 수 있게 훤다. 흑히 그려한 地域體系속에서 남한의

對北方關係가， 그려jL 북한의 對南方關係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펼 수

있다. 담북한간의 安全 및 짧i齊共同體 形成온 홍북아지역 체제와 밀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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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펀따. 이며 南北韓의 軍事 •戰略問題는 동북아지역의 군사 · 전략체계

와 運緊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安全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한 조

치줍은 東北亞地城의 세랙판계볼 무시하고는 실효률 거풀 수 없게 훤다.

또 그려한 勢力關係룰 전척요보 도외시하고 南北韓 安全共同體를 실현하

기 위한 조치룹이 갱구펼 수 있따는 것도 想像하기 힘툴다. 담북연합용

위한 기반. 0로서의 이렌 공홍체는 동북아지역 체계의 安定과 和解 빛 協

力構造속에서 확보혜어야 하는 것이I짜. 이흘 위해 韓半島 問題解決올 뷔

한 「多者間 會議」나 「東北亞平和協議會議」와 개최 풍운 바람직한 방안이

훨 수 있따. 그려고 냐아가 홍북아지역에서의 軍縮윷 위한 難移的 혹은

多國間 協商.£ 담북연합융 실현하는데 유려한 外的 環境올 져l팡할 수 있

융것이야‘다다

한편’ 東北료亞lJ地뼈域에 워치한 社홉主義 園家흘이 대내적으로 經濟發展올

추진하고 때와척E후 經濟開放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地城國家풍간

의 갱체협력이나 교류·도 챔차 종이l쩔 수 있윷 것이다. 그려고 국가플간의

경체적 相훌交써i가 증때려면 펼수룩 그룹간의 政治的 •軍事的 關係도 개

션펼 수 있을 것이다. 東北끓地域에서 국가플간의 經濟的 交流가 확대혜

고 다원화휠 경우 個別國家플과 경제협력윷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經濟協力體 칼온 「多園間 共同t왜力體制」플 형성시키논떠l 주도

적으포 참여활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城에서 어떤 행때로분 經濟共同

體 形式의 집딴척 협력체가 형생펼 경우 그것용 흉가펴하게 北轉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펼 것이며 결과척으로 南北韓 經濟共同體흘 활생화시키

논떼 實廠하게 펼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南北聯合올 흉한 한먼쪽공용체 실현융 뷔한 몇가지 方案룹이

겹토되었따. 비혹 분석의 {更宜上 세가지 水遭플에서 그려한 방안룹이 檢

討되었지딴 분석수준의 구분온 펼요한 방얀플이 段階的으료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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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따는 것융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블윤 同時的 혹은 交잦的으로 모색되

고 !E 적용펼 수 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實際로 어떤 효파활 가져옳

수 있다. 예홀 풀면 南北韓 雙方關係에서 쫓全共同體가 어뇨 정도 확보훨

경우 그것은 얼방적 수준에서 제가훤 南北韓間와 敵對o]P] Al룹 제거하운

데 肯定的으로 영향윷 미치게 펼 것이다. 또한 多邊的 水準에서 東北亞

地域體系좁 구성하고 있는 국가율간의 多國間 軍縮없商이나 平和會議가

개최펼 경우에도 그 효과는 -方的 水準에서의 信賴때復이나 聲務的 水準

에서의 南北韓安全 및 經濟共同體까지 파굽펼 수 있윷 것이다. 따라서 중

요한 것은 南北韓01 실현가능한 것에서부터 聯合體뼈j룹 형성해 냐갈 수

있도혹 적철한 조치나 방안블을 추진ξF는 것이다. 만약 南北韓이 軍事的

剛面에서 긴장옳 완화하고 상호 안전올 보장하기 위한 펼요성융 우선척으

로 언식하고 그에 판해 一方的 혹온 雙務的 水準에서 어떤 惜置블 취해나

갈 것에 合;흉활 수 있다면 경제， 사회책 측면에서 聯合體힘j플 형성하기

위한 조치블이 마련펴기 전이라표 그러한 방향에서 어떤 i훌展윷 볼 수 있

도혹 相互適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南北聯짧 실현종F는떼는 무엇보다도 雙方이 그러한 연합체제활

구성하논떠l 利害關係률 잘야할 수 있도혹 하는 統상의 상갱을 마련하뜰

것이 바람직하다. 마치 英聯合에 있어 英國國王이 그려한 역할을 밤땅하

고 있는 것처렴 결합 휴은 統合와 상징이 펼요하다. 그려나 南北聯合의

경우 그와 찰은 象徵온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南北聯合융 실현하는

데는 새로야 統合의 상갱융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따. 이를 위해서는

답북연합찍 명칭을 남북한이 콩히 受容할 수 있는 方向에서 새로이 챙한

다든지 홉은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될 「民族共댄j體憲童」에서 그려한 상칭

척 의미룹 包含시켈 수도 있읍 것이다.

統合의 象徵이외에 실젤척으로 밤북한0] 聯合形成에 따깥이 참여할 수

있도혹 하기 위해서는 共同利益의 영역윷 구체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함 것

이다. 南北聯상 자체가 民族共榮올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푼제는 그려

한 共榮體制플 륙별히 經濟的 빼面에서 어떻게 수렵해 냐가느냐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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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풀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韓國이 北韓과 직접 經i齊交流나 協力올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시베려아나 滿洲地城찍 개밥에 北韓과 함께 했同요로

참여하는 방안들이 模索펼 수 있다. 결국 南北聯合은 쌍방간의 協商을 통

해 실현펼 수 밖에 없기 때푼에 그의 體制構成이나 彼뽑j定立의 문제에 판

해서는 韓國이 彈)}性있게 대처해 냐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겠다.



.5:族共同體 憲章과 統-國歲의 포뿔慧

李 容 彈

(서울大 敎授)

1. 머려말
U. 民族共同體 憲훌의 基本前짧

III. 平和와 統一찍 基本方向

N. 機能的 複合體로서의 E윈族共同體

T. 머려말

V. ~族共I리體의 再統合j§\程

'1. 統-國家의 理;캉:

\1. 맺음말

우려워 R族史룹 볼이켜 본다면 그 內部의 흐홈에는 캉언한 民族의 生

짧力과 意志 그리고 슬기흥운 文化的 遺塵올 발견하게 된다. 사실 강언한

f윈族~ 1::命力과 驚展에의 끈질긴 意志가 없였떤툴 우리는 그 숱한 外慢

외 試練속에 파묻혀 이미 오래 전에 民族과 그 xi~的 遺塵윷 말살당해

버렸융지도 모폼다. 그것온 우려의 祖上휠이 거듭되는 外홉의 受難속에서

도 民族의 법E保存과 發展에의 끈철긴 意志、가 꺾여져 본 척이 한번￡ 없

* 이 論:t은 1990年 5月 第6때 쫓洲地鐵統-問題學術슐議에서 發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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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따. 우려 民族온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單一~族으로서의 Jt

it傳統을 繼承 · 魔展시켜왔요며 수많은 外價파 國難속에서도 單一民族으

로서찍 團結力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딴합웬 만족와 盧力올 i훌線히 이어왔

따. 그러나 불행하게도 第::'lk 世界大戰의 종결과 떠불어 東西 兩大陣營

의 톱바구냐 속에서 우리 民族은 우리의 意愚에 反한 國土分斷의 悲薦!윷

맞게 되었다. 이려한 國土分斷온 6·25動홉L융· 겪으변서 休戰線요로 바뀌

었고 종국에논 民族읍 풀로 칼라놓는 民族分斷線01 되었따. 祖園의 分斷

운 엽身의 過뚫에 의한 廳報도 아녀고， 엄 身의 댐由意思s. o~년 他意에

의한 民族分斷의 悲蘭l이었다. 하냐의 民族， 하나의 園家가 他意에 의하여

分斷이 隨要원 채 統一옹 이좁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뽑通파 悲哀는 우려와

갇윤 分斷國의 國民플이 아녀고서논 포져히 설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民族分斷의 40餘年閒 南과 北온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동의 여려 分野

에서 異質化되었고 이와 창용 異質化는 더 以上 放置하게 훤따변 ~;族했

同體는 ~解되어 뼈復펼 수 없릎 狀i兄요효 發展쩔 수포 있따. 우리 ‘ 民族

찍 運命파 將來를 염려8"~는 사함은 누구라도 民族의 統-01 A.道的 見地

에서 뿐만 아니라 民族의 異質it와 民族共|혀體의 Jt解률 放置할 수 없다

는 結論에 도당하게 펀다. 그래서 한민쪽꽁통체 統·方案은 民族生存파

緊榮윷 期約하기 위한 手段요로서와 統‘·윷 志向하는 過體的 政策代案01

라고 활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민쭉공풍체 統-方案왜 基本前提 위에서

우려는 民緣共同體 憲章과 統‘一國家의 理;옐: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民族共同體 憲童온 統一이 實現펼 빼까지의 南北關係룹 규정훌}는 基

本章典의 성격올 가지거l 훤다. 이 憲章은 :qt和와 統·홈 위한 基本方向

뿐만 아니라 이에 의거해서 統一에 이료는 具體的언 中間過程에 대해서

규정하게 펀따.

II. 賣族共l司體 憲靈의 基本前提

統〕훤 祖園온 民族構成員 모푸가 주언이 되는 하냐외 民族共同體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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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담由와 A權과 幸福이 보장되논 얹主國家라고 하겠다. 이려한 民

族共同體논 현재 南北요로 잘라진 民族을 하나로 묶올 수 있논 바탕이

펴며 우리 民族찍 統合윷 이루.:J!.7.냐}는 當짧이자 0]룹 보장효}는 根本0]

라고 하겠따. 그려나 서로 다른 理;웅:파 體힘l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餘

年間 누적훤 깊용 不信파 오랜 對決， 敵對왜 관계률 그대로 두고 하푸 아

침에 統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려나 우려는 國土찍 分斷과 民族의

分製이 外勢찍 一方的 決定에 와해서 초래되었따 하더라도* 우려 f한族이

겪었떤 숱한 試練과 苦痛윷 이제는 종결시키포혹 노력해야 한다. 分斷파

戰亂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에 :ljZ和와 統一에 때한 우리찍 회망도 절실

한 것이 사실이다. 륙히 東西間의 新데땅트의 흉圍氣가 조성퇴고 東歐社

會主養團에서의 改童과 開放이 高i朝펴고 있는 오늘의 狀況에서 우려 民

族만이 分짧과 反답촉에서 民族의 力量왈 非生塵的으로 消純할 必要가

없는 것이따.

南과 北聞쩍 敵對的 狀況이 지속되면 지속펼수복 民族은 異質it훨. 뿐반

아나'* 民族共I폐體와 1L解활 초래하게 펼 것이 분명하다. 地球J.의 모푼

ti:族이 國際政i합의 각박한 現實과 처열한 廳爭속에서 生存찍 질율 採索하

고 있는 소용풀이 속에서 우려 民族은 언제까지나 南北閒의 훌옹$훌關係를

지속해야 되는가 흩}는 푼제률 심각하께 옵間하지 않윷 수 없다. 픔히 우

려는 東西獨 關f쟁의 劇的 慶化와 獨速民族의 統-에 때한 意;휩와 그 努力

와 結寶윷 우리의 分斷克服올 위한 視角에서 思慮깊이 땀味하고 또한 敎

힘II용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한맨쪽꽁홍체 統一方案의 底邊에는 이와 감은 意味에서의 民族共同體의

存續파 分斷克服의 模索을 위한 意志와 具體的 實現方法간의 運驚률 찾아

볼 수 있따. 政府當局者가 지척한 바와 깥이 “이려한 언식의 바황 위에서

統-問題를 民族懶;念융 중심으로 접끈하려는 시도논 『뿔族和合 民主統‘

方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統-方案에서 띤족척 문제

가 도와시훤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분단된 국포와 국가의 再

統-이라논 空閒的 IX元에서 홍앨문제가 다루어쳤으며， 딴순히 分짧과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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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의 펴혜로부터 民族을 구출해야겠뎌란 사명갑에만 바땅윷 두고 있었다.

이에 때하여 『民族和合 民主統-→方案』에서는 민쪽올 홍일문제의 중추척

개념으로 놓고 단순히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려를 념어서 띤족번영의 民族

史와 展開라는 'Ik元에서 풍일불제흘 접끈하기 시작한 것이따.” l)

그려냐 단순한 分斷克服보따 더 절셜한 것은 分斷狀態릅 放置함으로써

慧、起되는 民族共同體의 :Ii.解흘 防止해야 한따는 사실이 더욱 줌요하따는

것이다. 우려는 國家는 有限하지만 民族온 永遺하다라는 命題의 含홉옳

오늘의 分斷狀況에 비추어서 깊이 용띠해 볼 펼요가 었다. 지난 40餘年

間 持續혜 온 韓半島에서의 두개의 異質的 理;용:과 體힘l가 더 이상 지속

완다변 南北으로 分製원 民族共同體는 왈내 그 :Ii.解훌 면치 못하게 펼

것이다.

이제 우려 民族은 스스로 分斷흘 克服하고 統一閒題흘 해결할 수 있는

力量을 갖게 되었다. 『한번쪽꽁동체 홍얼방안』은 61려한 民族의 생숙훤

力훌훌에서 버룻휩 自 f릅感음 바땅요로 해서 北융 반쪽공동체의 일웬요로 !I..

용하핵 R族와 共l폐驚榮질- 추구함L폼써， 홍일문제흘 어노 누기- 아년 담

북한 당사자간에 자주척오로 해결하여야 한며란 것을 기본업장오로 하고

있다. 그려므로 R:族共同體 憲章온 R族共l회體외 :Ii.解륜 防止하고 냐아가

서는 民族共同緊榮과 統一國家활 설현할 수 있는 基本方向파 具體的 方法

윷포함해야할것이따.

m. 平和와 統‘→의 基本方向

R:族共同體의 표解를 방지하고 그 存續율 적극적요로 도모하기 위해서

논 平和와 統-융 위한 基;本方向의 셜챙이 절실히 요구펀다. 民族와 統

이 가장 절설한 課題이긴 하지반 統i의 업標와 함께 그 手段도 중요하

다쓴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발해서 平和的 方홉에 의한 民族

1) 園土統】院， 한민쪽공통체 統·方案의 理輪的 基續와 政策方向， 199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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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體찍 回復과 存續 그리고 이에 의거한 統一이 가장 바람직하다환 켓

용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따. 그렇기 때문에 .IX:族共同體 憲章은 반도시 平

和와 統-융 위한 基本方向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여야 한다. 平和와 統-’‘

에 때한 基本立構은 이u1 平和統一 르大原則에서 明白히 뼈明되고 있지

만 여기에서는 그 原則에 와거해서 보다 具體的 방볍에 때해서 논의하고

자한다.

1. 平和定홈을 위한 緊張繼1D

南과 北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에 대해서 잡意하기 위해 변저 韓半

島에서와 平和定著율 위해 相互 努力해야 한다. 武力에 의한 統-이 얼마

나 非A道的이며 反民族的이며 :E:한 非現實的이라는 것은 01며 6·25戰爭

에 의해서 업증봐었다. 그려므로 南과 北온 相互 誤解와 不겸융 해소하고

緊張의 홈i朝플 완화시키는더l 共同努力율 경주해야 한다. 이미 7·4共同聲

明에셔효‘ 明白히 제시훤 바와 캅이 南과 北온 緊張狀態릅 완화하고 쉽賴

의 환위 71촬 造成하71 위하여 서로 相對方융 中編 排짧하지 않으며 3고

작온 것윷 막홉헤고 it製挑體하지 않으며 i 不意와 軍事的 衝突事故촬 防

止하기 위해서 적극척인 擔置풀 취한다. 南파 北은 雙方間에 紹爭閒題 解

決에 있어서 모푼 형때와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響읍 완전히 止揚

하고 모푼 問題률 相互 對話와 짧協올 좁해 平和的 方法으훌 해결한다.

韓半島에서의 戰爭危險性융 根本的으로 解消하기 위해서 南과 北홉 相互

不可慢協定옳 縮結해야 한다. 雙方온 緊張鍵和와 戰爭防止활 위하여 休戰

體빼l륭 유지하면서 軍備鏡爭올 지양하고 무력때치 상태활 해소하기 위하

여 軍事的 信賴構藥과 軍備統制툴 실현해야 한다.

2. 平和定홉을 위한 南北의 對外關係

南과 北은 緊張羅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南과 北。l 갈이 關際

機構에 참여하는 것옳 반때하지 않는다. 확히 國際聯合에 加入하논 것윷

반때하지 않는다. 南과 北은 統一이 이루어젤 때까지 思想， 理念， 制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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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픈 냐라플과 각기 체결한 慶鏡的 빛 多者

間 國際條約파 빼定올 존중하며 번쪽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協讓한따.

南北間의 소모척 인 廳爭， 對決外交률 종결하고 北이 國際itt會에 발전척

기여릅 활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南北代表가 국제무대에서 자유홉게

만나 민족빽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훌 협력활 것올 회망한다. 韓半옮~. if
和률· 정착시캘 여건을 조생하기 위하여 北이 美國， B 本 풍 우려의 우방

과의 판계흉 개선하는데 협조활 용의가 있으며 우리논 소련， 중국옳 비롯

한 社홉主義 國家플파 關係改善을추구한따.

3. 平和定훌을 위한 相互開放

南과 北01 40年間 分斷훤 以來 民族閒의 異質化가 7;jl.첫j한 분제로 나따

녔다. 民族共l혀體의 存續이나 國際情勢 추이어l서 활 빼 南파 北용 互惠平

等의 原웹下에 相互 또는 모분 國家에게 開放해야 한다‘

南과 ~t은 分斷으로 언한 民族의 :';1.:풍파 활환쓸 해소하여 민확책 신혜

와 화합의 분뷔기흘 조생하기 위혜서 相互交流와 協力흘 홍하여 社食的

開放윷 추진해 나가야 한다. 南과 北은 이산가쪽찍 A道的 再會問題룡 포

함해서 南北間찍 지츄로운 A的 往來와 다각적인 췄流올 촉진할 수 있도

혹 R역， .iR홍， 우연， 홍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

보존 풍 제분야에서 협력하여 야를 위해서 민쪽의 이익올 중진시키는 구

체척언 노력융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갈은 相互開放파 多角的인 交流는 共

同緊榮와 經濟園율 형생하며 南北 모두와 發展윷 °1루:.:i!. ~族構成員 모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N. 機能的 複合體로서찍 民族共I폐體

1. 民族共|司體21 回復과 .iE常的 作I해

民族共同體딴 民族이 集團的으로 生活윷 營~훌}는 共同體률 말한다. 여



R;族共同It 憲1훌파 統一國家의 理念 101

기서 民族이란 共通的인 結束力에 의해서 함께 결속된 A間의 集團이다.

이려한 結束力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共通性에 나따냐는 心理

狀態의 共通性용 기초로 해서 形成된다. 따라서 民族이란 歷史的으로 共

通性파 結束力에 의해서 구성원 集團의 견고한 共同體라고 한따. 그련데

民族의 共同體로서 存續하려면 共通性만으로는 充分한 條件이 펼 수 없

다. 民族構成員블간의 지속척인 意뽑、짧通( communication) 에 의해서 民族

의 實體가 유지펼 수 있따. 그려한 의미에서 “民族은 따고념 特徵이라고

하기 보다란 社會的 學뽑과 뿔性形成過程의 結果라고 하겠다，， 2 )

R族의 生存空間으로서찍 共同體는 領土的으로 境界지워진 社會體系 또

는 서로 맞물려 있는 또는 統合된 機能的 下位體系룹 ( soci al system or

set of interlocking or integrated functional sub -systems)이라고 멜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共同體는 經濟的， 政治的， ;g敎的， 倫理的，

敎育的， 法的，m±.會的 再1.塵 등의 下位體系둡-0] 작동하고 있논 社會體

系라고 할 수 있다.3) 여기서 의 P] ~~논 共同體의 개념온 i調f!] ， 사랑， 우려

意識과 :갚은 흑갱올 포혐·종}는 켓이 아녀라 最4、짧의 合뿔‘볼 포항한다. 이

려한 서로 맞불려 있는 또는 통합된 機能的 下ilL體系플의 複合體로서의

民族共同體논 正常的으혹 作動할 수 있￡냐 It族共同體 自體가 分짧왼 狀

況 아래서논 1£常的으로 fF動할 수 없게 펀다. 더우기 이해한 非1£常的

分짧狀況0] 오래 지속되면 지속휩수확 民族共同體의 分斷원 部分불은 相

互 異質化활 探化시키게 되며 팝기야논 民族共同體의 :[解도 초래하게 훨

것이다. 그러묘로 民族共同體의 회복파 二l 正常的인 fF動율 위해서 過樓

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의 制度化가 요구휩다.

2) Dankwart A.Rostow, MNation", David L.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
pedia of the Soci삶 &iences, VoL II (New York: πIe Free Press, 1979), p.
12.

3) Jessie Bernard, MCommunity Disorganization", David Sills ed., Inter
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m.(New York:돼e Free
Press, 1979), p. 163.



102

2. 過遭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

서로 따른 理念과 體制풀 가진 南파 北이 分斷 40廳年間 누적원 깊온

不{룹과 오랜 對決， 敵對의 關係룹 그때로 두고 흩}루 아첨에 統…올 이룰

수 없논 것이 우려의 現實이다. 南北의 分斷파 이로 발미암은 民族의 異

質化는 南北의 社會構造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있어서 民族의 同質性 회복

용 위한 中間段階를 거치지 않고서 完全한 統…에의 段階에 이룰 수 없

다. 統-로 7}는 中間段階훌서 南과 北은 서훌 다른 우 體빼l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오로 하여 서강} 서로를 인챙하고 共存共榮하면서 民

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융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統一에 접근함 수 있는 中間過程올 制度化하기 위해서 南과 北

은 過鏡的 聯合體制플 셜치하는 것이 펼요하다.(이려한 聯合體制에 의해

서 南과 北운 民族共同體찍 발전융 보다 加速化시킬 수 있다.) 南과 北은

民族共l혀體외 흘 안에서 聯合의 형태로 연계휩요로써 장쟁책으~료 國家閒

외 關係가 아년 民族內部의 *1練關係흘 가지거l 펴며， 안으로듭 相互閒의

關係률 協讓， 調節하고 밖으로는 소모척 훌훌爭올 지양하고 만쪽야익윷 추

구해 갈 수 있따. 따라서 南北聯合은 國家聯合이나 聯合國家의 搬;용:이 o}

냐며 機能的 測面에서 활 때 여러 國家7} 하나의 生活空聞形成용 지향해

가고 있는 유렵공홍체나 노르댁 연합체와 性格이 類似하다고 하겠다.

南北聯合 안에서 南파 北은 각자의 外交， 軍事權 풍윷 보유한 主權國家

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 홍안 單一國家흘 유지해온 民族의 전흉으로 보아

南北聯잡운 1民族 2國家률 의uJ하논 國家聯合이 펼 수 없으며， 分斷狀況

下에서 완전한 統一實現時까지 홍일을 추T하는 참정책 關係라는 챔에서

특수한 結合形態라고 하겠다 4)

그려모로 ft';族共同體 憲章에서의 “-南北聯合온 南北韓間의 民族共同體意

識의 回復， 共同生活團의 形成， 統一國家形成윷 위한 組織파 機能읍 가지

4) 국토흉앨원， 한민족 공동체 홍앨방안(71본해셜자료)， 198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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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過體的언 하나의 協議體制의 性格읍 갖는다. 0]려한 構想、은 韓半島에

南韓과 北韓이라는 두 體制의 存在흘 인정하는 바땅 위에서 두 體制의 關

係룹 平和的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Ii.:族共同體룡 회복， 발전시컴으로써 統

‘-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5) 雙方이 합의한 民族共I허體 憲章에 따라서， 過

據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안에 『南北頂土.會議~， 慶方 政府로 代쫓되논

『南北聞傑會議』와 南北國會議員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 그려고 『共I허

事務魔』릅 셜치한다.

V. 民族共I돼體의 再統合過程

1. 複含的 過程으로서의 統·

民族共同體 魔章에 찍해서 南北聯合01 形l1X;되고 또한 必要한 制度的 裝

置가 作動된다 하더라도 民族共同體가 댐動的으로 회복펼 수 없요며 또한

統一國家오 엽動的，뜨호 실현훨 수논 없다. 40餘年間 分斷된 民族01 二l려

고， 理念的으로 相反펀 體制플01 統一올 성취한다늪 것용 매우 복잡하고

도 어려운 i월程업에 활랩없다. 지난 2年餘問 統一論議블 수렵흉}논 과쟁에

서 확인펀 國民的 合意事項온 첫째 統→이 딴겨l척으로 실현훨 수 밖에 없

으며， 불째 統‘“융 위해서 南北이 諸般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윷 추진하면

서 동시에 軍事的 緊張狀應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셋째 統】

을 추진하는데 있어 南北은 서로의 存在률 인정하고 동용한 입장에서 출

발해야 하며， 넷째 민쪽구성원의 구체적 삶찍 내용윷 람은 統‘一國家의 未

來像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섯째 統一은 엽主， 平和， 民主的 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6) 이와 갇훈 國R的 合意에 反映왼

基本前提는 民族共同體의 회복 또논 形成01 機能的 統合의 段階블 거쳐야

5) 張明奉， “한민쪽꽁통체 統 方案" 그 法的 體系化 冊究(國土統』一院， 1989), p.
36.

6) 李洪九， “한빈족공동체 용일방안의 政策基調와 實體方向”， 한번쪽꽁통체 統-方

案의 理論的 흉隨와 政策方向，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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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含홉하고포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機能統合論者플에 의흩F면

統一( unification) 이란 ‘以前에는 政治的 細帶가 없거나 Eξ논 극히 척온

政治的 組帶만이 있는 單位블로부터 政治的 共同體룰 형성종F논 過程”이라

고 하겠다. a存國家플의 통얼에 판심올 가지고 있논 統合理論家플은 民

族共同體와 감은 다른 政治的 共同體플에도 정치적 統-융 연구하기 뷔한

패려다염 0] 적용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치요냐에 의하면 “共同體는 엄

급充足的인 統合머l카니즘( self-sufficient integrative mechanisms)홀 가

진 갱우에만 완전히 확렵된다.”7) 그 메카냐쯤은 그 自體의 過程에 의해서

제공되며 外的 體系플 또는 구성딴위틀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지속된따.

政治的 共同體는 3가지 종류의 統合 즉. 1)暴力手段와 1£當한 行使의 獨

퍼. 2)共同體의 賢源과 報빼의 뽑j當에 영향을 미치는 政策決定의 中心，

3)政治的요로 意識이 높은 市民뜰의 大多數에 때한 政治的 同一化의 두

드려진 崔點윷 기·지고 있다. 政治的 共l司體와 다륜 國際政治體系플윷 구

별시키논 主要한 特徵은 統合의 챙도에 있다고 하겠다. 어떤 體系획 부냉한

플0] 相互關聯되어 있지반 統合찍 *'選윤 끓올 수도 있요며 Eξ한 낮올 수

포 있따. 그려고 그 相흉依存性은 그 構成單位플에 의해서 스스로 유지펼

수 았다 8)

그려나 우려가 關心융 가지고 있는 것은 分斷흰 實體풀간의 統合01 t협

加되고 있는 過程 쭉 統-過程에 있다. 에치오냐는 共同體흘 지향해서 움

직이고 있는 體系블이 높은 수준의 統合에 도딸되는 경우 때때로 超國家

的 共同體로서의 현재의 유렵共同體냐 스칸뎌나비아體系률 언급종}는 경우

와 혼동하게 되묘로 이려한 애매성용 X꾀하기 위해서 뺨在的 政治共同體블

족， 統合올 증진시키는 파쟁에 있는 體系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聯合體률

(Wlions )이라눈 用語를 사용하며 政治的 共同體틀은 高度로 統合훤 體系

툴올 언급하는 경우 사용훤다.

7) 따nitai Etzioni, ‘ A Paradigm for the Study of Political Unification",
World Politics. Vol. XV, No.1. (1962). p. 44.

8) Ibid.,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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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質的엔 南北의 兩體制가 一時어i] !E논 短期間內에 統·‘’-펼 수 었는가?

또는 一時에 統一훨 수 없다면 兩體制간의 統合이 增加회는 統一過程은

어떻게 착수펼 수 있윷 것인가? 에치오나찍 統-때려다엄에 의해서， 南北

聞찍 統一過程에 때해서 다음과 깥은 質間을 떤철 수 있따. 휴， 첫째 統

過程윤 써떤 條件 아래서 시발되는가? 그려:i!.. 어떤 努力즐01 統‘-過程의

進展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要因플이 統一윷 造成하고 !E 어떤 흉얻因플

이 統-용 방해하는가?

에치오녀의 機能統合論的 폐려따임에 비추어 볼 때 한띤쪽꽁동체홉 흉

한 南北統一에와 漸進的 可能性이 意味있게 換索펼 수 있따. 에치오녀와

繼起的 選擇모델 (a sequenti따-option model)에 의하면 어떤 社會의 再

統合(reintegration)에는 3段階 쭉， 첫째로 願合된 社會(a fused

society), 좁째로 分化원 社會(a differentiated society), 셰째포 再統合

펀 社會(a reintegrated society)가 있다.9) 한민족공동체의 回復올 흉한

南北統---의 i뺑程온- 셰밴쩨 段階어1 照明함으로써 現實的 可能性，올 n암味해

활 수 있따. 南北。1 각각 요랜 가;산에 갤쳐서 分化훤 異質的 社會플 유지

해 왔기 때분에 再統合윷 생취혼댄 것은 어려운 파청엄에 홉렴없따. 再統

合의 경우 分化펀 構i훌훌 거부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따양한 單位內部와

메카니즘은 分化훤 單位플간의 統힘l 뿐만 아니라 合意形成의 측면에서 훨

씬 더 너그렵고 쉬운 轉換的인 社쩔가 훤다.m) 再統合훤 社會블 分化원

社會의 能力파 關合펀 社會와 全體性읍 대부환 유지할 수 있따. 어떤 딴

계로부터 따른 딴계에로찍 轉換은 융합펀 要素줍의 分化와 각 社會的 單

位내의 再統合 뿐만 아니라 사회적 單位플간의 關係의 轉換올 수반하게

펀다. 각 社會的 單位찍 環境的 體系 측， 相互聯關훤 다룬 Jlli:會的 單位쓸

운 변화의 추세가 중딴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각 딴계‘플간의 轉換용 뎌

포활척언 것이 흰다. 첫번째 단계보부터 우밴째 딴계에로의 轉移는 예외

9)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572-573.

10) Ibid.,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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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경우가 있기 논 하지만 民族國家의 풍장을 수반한다. 쭉 統合과 統힘l의

보다 포괄척인 사회적 單位가 형성되지만 相互依存性이 생기지 않는다.

統合과 統制위 유사한 확장은 두번째 딴계로부터 세번째 딴계에로의 轉移

가 완결펴기 전에도 펼요하다. 그러표로 세번째 단계에로외 운동은 分化

와 영향요로 발미암아 분려되었떤 社쩔의 요소플와 再統合 뿐만 아니라

여려 社會틀에셔와 要素블의 연결을 수반한다.ll )

01 려한 再統合過程과 관련펀 命題플은 南北關f쟁의 發展어11 .£ 適用펼 수

있다. 南北이 社會의 再統잡段階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엇 보다도 平和

와 統-의 基本方向 즙， 平和定著흘 위한 緊張樓和， 南北의 對外關係， 그

려고 相互開放에 대한 合意률 거쳐야 한다. 南北이 01러한 일련찍 間題들

에 때해서 合意볼 導出하는떼 성공하다면， 統一에의 i뭘程이 아무려 樓雜

한 것이라 하더라도 南北와 機能的 下位單位플간의 統合可能性은 비교척

容易하게 또한 漸進的으로 종가훨 것이다.

2. 民族共l司體의 最適統合 : 跳羅에서 統·‘쩌|휠

南과 北으보 分斷원 民族共同體에 있어서와 異質化촬 방지하고 나아가

서 同質性윷 점차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民族共同體외 構i훨的 빛 機能

的 下位單位즐의 繼起的 統合過程을 i훌展시켜야 한다. 오랜 기간에 캘쳐

서 異質化원 南北의 푸 社會가 一時에 그리고 全面的으로 統合하기란 物

理的으로나 意識的으로 훌가능하다. 그러묘로 南北間와 統-一은 複合的 i웰

程이라고 말활 수 있다. 여기서 우려는 統一에 이르는 過體的 또는 中間

的 段階로서 南北聯合을 설정함으로써 民族共同體의 회복용 셜현활 수 있

게 펼 것이다. 民族共同體가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톨로 구성원 複合

體이므로 이러한 複合體릅 회복시킨다는 것온 繼超的 過程을 흉해서 점진

척으로 가능하다. 오늘에 이료기까지왜 文化的， 社홈的， 經濟的 및 政治的

異質化의 累積은 어떤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플간의 統合에 의해서

11) Ibid., pp. 57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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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또는 딴계적요로 解消될 수 있다. 에치오냐도 지척한 바와 같

이 “모픈 背景的 特徵플이 統合에 대해서 同}一한 適賣性이 있는 것은 아

니따. 어떤 것은 흔 영향을 미첼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거의 영향융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미치지 않읍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異質性

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統合융 저해한다고 하기보따논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 A種的 超源， 文化的 傳統， 言語 빛 宗敎에 있어

서 背景의 同質性이 安iE的 政治單位에 있어서 必須不可缺의 것이라고 넣

려 알려져 있다. 그려나 事實上 많은 갱우에 반도시 그렇지도 짧t. 文化

的 同質性이 聯合體가 형성되는 문제에 영향올 며철수 있다 하더라도 ::l.

것이 統‘i에 있어서 必須 先行的 條件도 아니며 充分條件도 아니따，13)

統一에 先行펀 .£.은 條件 중에서 政治的 定向과 構i훌의 I폐質性의 영향

이 있다고 딸할 수 없다.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빛 政治的 異質化흘 점

차척요로 해소시키면서 統合윷 지향하려면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統通과

接觸이 要求훤다. 그래서 도0]취가 지쩍한 바와 같이 “어떤 單‘ilL의 意思

ati밟能力이 統 -J월程획 하나와 결정척 要素” 라고 하겠다.

북한의 異質的 單位블간씩 統-찍 跳隨過程에는 척어5:. 두 가지의 變化

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하냐는 境界흘 념어션 A的， 物的 및 統通의 흐륨

이 增加되어야 한다는 챔이따. 어떤 혔it는 單位간의 意思決定量찍 增加

흘 요구하게 되며 그려한 增加펀 共有活動온 單tiL間 흐룹찍 增加 以上으

효 共通的 意思決定와 必要性올 쯤가시키게 훤다. 그 다른 하나는 어떤

한 部門에서의 統一이 따른 部門블에서의 통일융 자국시키게 되는 2~的

超爆郵l 作用이라고 하겠다. 政治的 統‘-過程찍 初期段階에서 ‘F位單位블

간외 “聯合體플은 軍事的， 經濟的， 政治的 및 敎育的 部門플윷 포함한 많

은 社會的 部門블에서 시작펼 수 있다. 그려나 문제운 어떤 部門졸의 統

-이 分製된 民族共同體의 統一에 있어서 最適의 基鍵흘 제꽁하게 펼 것

12)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p. 19.
13) Ibid.,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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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흘F는 것이다.” 14)

南과 北間의 統얘l 이.강l 위한 過程에서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었늪

互惠的인 部門운 文化的 및 經濟的 췄流에서 찾을 수 있따. 확히 “繹齊的

統-0] 가창 폰 波及的 價{훌룹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이 最上의 跳睡基鍵

가 훨 것이다 "15) 文化的 部門파 經濟的 部門0] 最適찍 跳g훨基鍵흉 제공

하도혹 南과 北이 다같이 노력한따변 統‘-過程온 比較的 용이하게 偏進훨

수 있다. 最適찍 跳%훌基魔률 제꽁해 출 수 있는 機能的 下位單않플의 相

互關聯性이 높으면 높윷수혹 波及效果는 떠 t협加훤다.

南파 北이 民族共l펴體찍 回復융 위해서 南北聯合윷 형성하..l!. 同時에 機

能的 統合의 첫 段階에 진업한 후에 그 南北聯合이 最適의 跳體基쨌훌훌 마

련하게 훤다면 安定원 南北聯合으훌 發展훤다. 南北聯合0] 統合의 최고와

수준에 도딸하게 웬다변 그것혼 實質的 政治共同體 또는 뿜族共同體가 형

생된 것윷 왜며한따. 에치오녀의 觀察에 빽하면 統一은 水推의 統合과 充

分한 範圍어i] 0]료자 못흩}는 갱우가 많으며 그 캘파 聯合體는 상당환 71간

存續하게 펼지도 모콘따. 더욱이 높온 J.!<準파 充分한 範圍와 統合온· 렬

統合된 :2.려고 텔 포콸척 統-의 행때보따 도딸되기가 떠 어려울 뿐만 아

냐라 더 위험하다는 것이따. 그찍 反證은 “고도로 統合펴고 !E한 넓온 範

關에 결천 聯合體흘<>] 웰반 확렵원다면 그것률은 찰 統合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콸척이 아년 聯合體플보다 더 安定的이라는 것이다" 이려한 反證

에 비추어 볼 때 “놓은 수줌의 統合운 中間水準의 統合과 낫온 水灌 !f.:는

中間水準 範圍찍 聯合體뜰에서 찾윷 수 있다.”%)

이려한 統合에 환한 命題룹찍 !IIR絡에 비추어 보아， 南과 北온 短時 日

內에 그려고 全面的으훌 再統合을 서두료기 보다논 , 互惠的 原則에 업각

혜서 民族共同體의 回復용 위해서 南北聯잡옹 형성하고 또한 그것용 흉해

서 下位單位플간찍 機能的 統合의 最遭의 跳隨基鍵를 마렴하게 펼 것이

14) Ibid., p. 55.
15) Ibid.
16)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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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南과 北이 統一윷 지향하면서 民族共同體룹 回復하기 위

해서는 中間水準의 統옴파 핫은 水準 또는 中間水準와 範圍의 聯合體， 쭉

南北聯合올 행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따. 이려한 複合的， 繼起的 過程올 거

쳐서 終局的인 統-國家흘 實現활 수 있게 펼 것야다.

VI. 統--國家의 理;설:

民族共同體憲章에 의해서 실현펴어야 할 統一國家는 “띤족성웬 모뚜가

주인이 되는 하냐의 R族共同體로서의 엽由와 A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民

主國家여야만 한다.” l7) 이러한 民主國家는 어느 特定 集團이냐 階級의 專

橫이 없는 體制이어야 한다. 불흘 統i國家외 政治理念， 國號， 國家形態，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統一政策과 園會의 構成을 위한 節£k와 方法 품

은 궁극척으후 民族構成貝 전체의 핍由;意;思가 반영원 統〔憲演에 따라 결

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와 統-國家룹 행성하가 워해서논 統…와 過程을 民

族的 觀點에서 南北이 共·存共榮의 土臺뷔얘서 연합하액 單一R族社會활·

지향함으로써 單-R;族國家를 건셉함 수 있다. 그러나 統…國家를 구체적

요로 실현하기 위한 過程에서， 첫째 民族01 主體가 되는 自초的 統一， 풀

째 民族당由意思가 고루 反映되논 民主的 統， 셋째 對話와 協商융 흉한

平和的 統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統-祖國의 位相과 統一祖國이 추구

해야 할 理念:的 指標로서의 民族主義， 民主主義， 國際主義률 상챙하지 않

윷 수 없다 18 ) 統*國家가 이려한 普遍的 應則블을 추구할 때 비뭉소 民

族의 영원한 담尊과 緊榮 그펴고 당由가 保陣펼 수 있으며 동시에 統一祖

國의 未來像융 제시하게 휩으로써 統-環境융 조성하고 나아가서 우려가

염웬하논 民族統-윷 앞당길 수 있융 것이다.

17) 國土統〔院， 한민족공동체 統-方案 〈基本 解說 賢料)， 1989. 9. 30.
18) 國土統一院， 間答式 統一問題 解說， 198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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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 맺옴발

f랐族共同體 憲章은 觸力한 民族統-→에와 寬;씀와 統-에 이료는 現實的

接近方法윷 結合시키논데 力點윷 두어야 한다. 특히 民族共同體의 Ji.解防

止(또는 民族共同體와 存續)， 平和와 統}의 基本方向， 그려고 統←→에 이

료는 過體的 體制효셔와 南北聯合 그려고 統一民主國家의 實現 풍운 일련

의 複合的 및 繼起的 過程윤 통해서 可視化펼 수 있뎌는 것을 보여주고

있따. 機能統合論者플와 꽤려다임에 의하면 훌顆이 감소되면서 相互依存

度가 종7댄다면 機龍的 統合의 可能性이 상대척으로 중7댄다. 南北閒에

도 이려한 假說이 척용훤다고 하겠따. 南北間에 相互依存性과 機能的 統

合의 可能性이 종가훨 수 있따는 것온 에치오냐의 ‘統合連續性’에서 억압

척 수준이 맞아지면서 功利的 및 規範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융 와미한

따. 다시 발해서 南北閒훼 갈흥뉴줌01 낮·야지면서 機能的 統合에의 가농

성0"1 漸進的으호 높사지게 펀따.

南‘北間의 판체가 機能的 統合의 7}농성윷 초래활 수 있는 챙도로 발전

펀따면 繼起的 選擇모탤에 의해서 제시훤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分化펀 社

會가 재홍합되는 과정파 유사한 방식3로 진전훨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에치￡냐가 再統合의 과청에 대해서 提示한 명제활이 南北韓間의 漸進的

統合에도 책용펼 수 있다고 생각한따. 漸進的 統合어l찍 가농성은 무엿보

다포 南北間의 關係가 相互依存的이며 또한 機能的 統合의 점진척 가능생

이 열려지게 원다변 척어도 癡集파 調和를 흉한 문화척 풍합， 규범척， 기

능척 빛 의사소홍적 차원에서의 사회척 홍합， 사회복지척 차원에서의 經

i齊的 統合 그려고 끝으효 복합적 싸이버네택 메카니쯤 (cybernetic mech
뻐ism)에 의한 政治的 統삽에의 갤이 챔차척요로 모색펼 수 있다. 그려

므로 南北間에는 홉購構造의 변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漸進的 接近에 의

한 機能的 統合에찍 킬이 착설히 추구쩔 수 있다.19) 이러한 의미에서 南

19) 李容弼， “機能統合의 諸理i論파 適用問題”， 민뱅천 연， 전환기찍 통웰문제(서올

:대짱사， 1왜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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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間외 關係에서 機能統合의 理論플올 척용하려면 척어도 현종의 훌훌훌構

i훌찍 변화와 漸進的 接jJi의 방식에 때한 남북의 基本的 合意가 前提회어

야한따.

우려논 民族共同體 憲章01 南北의 合意에 찍해 이려한 機能統合論的 .£.

댈윷 最大限으로 그리고 適實性 있게 수용하면서 제정원다변， 民族共同體

왜 存續과 統一國家의 實現에 기여할 수 있논 가장 合理的 1i案이 휠 것

이라고본다.



統-論議의 法的 分析

_r한민축공룹체 統-方憲」을 줌싫으훨-

崔 ~ 樓

(서윷大 敎授)

1. 統 論議에 있어서와 現實~

當짧 몇 職略戰術

H. 「統…」와 意義

ID. 統*을 ::t配홉않 諸原則

N. 領土條項파 統 ’

v. 圍家保安法과統一

1. 統一論議에 있어서와 現寶과 當寫 및 戰略戰術

우려나라가 統-퇴어야 한다는 命題풀 받아촬이기흘 거부하고 나올 사

땀은 척어도 韓國사람의 펴릅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사람도 없융 것

이다. 그려나 第2lk大戰요로 日本이 敗亡하면서 韓國01 南北으로 分斷된

이래 그 풍부한 統-論議와 攻勢， 提案과 運動 동 統-융 위한 제스쳐나

行動에도 울구하고 南北韓이 統-을 위하여 나아간 것온 불행하게도 아직

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統一운 커녕 딴순한 便紙交換이나 親威옮問죠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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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못하고 있다. 筆者가 統-問題를 西獨學者플파 함께 論議하기 위

하여 西베르련과 西獨윷 짧間하였떤 1988년까지도 統·이려란 말융 꺼내

지도 아니하떤 獨進사합블은 統】용 마무려짓기 뷔한 政治 R程만 몇딸 후

로 남겨 놓운 채 經濟統合요로 實質的인 統‘一율 이0] 다 이루어 놓고 있

따‘ 지금 우려는 어뎌에 서 있으며 어뎌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푸엣용

함 수 있으며 우엇을 하여야 흉밟가?

이 冊究는 1989'년 9월 11얼 政府가 제안한 「한민쪽공홍체 統一方案」 l)

에 관한 法的 視角에서의 分析과 評價풀 덤標로 한다. 잠시 후에 보는 바

와 같이 수 많운 統-論議나 提案， 運動， 제스쳐 풍은 다양한 'Ik元 내지

測面융 지나논 現象-統一政治라고 부프자 왜 한 表現形應인 까닭에 단

순하거나 나이브한 黑白論理에 의하여서는 전체의 모슐플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띤 統-論議에서 慣重論이나 現實論이 대번에 統

‘올 願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主張으로 分類혜강 現象이 지금 우려가 展

開하고 있는 統‘a政治의 한 모숨이다. 사람짤의 視線흘 팔어뜰0]거나 追

從者흘 얻기 위하여는 가장 解明한 浪漫的 統〕갯f案일수흑 좋다. 浪漫的

인 提案이란 非現實的인 提案에 다홈아나따. 南北韓間에 딴순한 便紙交換

이나 故鄭誼問도 이루지 봇하고 있논 마당에 더 륜 讓步와 主權으~11If!審까

지륨 必須不可缺한 前提로 하고 있는 金日成의 聯햄制 統“方案이 ￡히려

제때로왼 統‘方案으로 받아플여지고 었고， 이것찍 亞類의 냄새가 나는

統一方案등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統一方案으로 치면 A間이 생각할 수

1) 東亞日報 1989년 9월 7일자 : 中央日報 1989년 9월 11엘자 ; 朝蘇日報 19891션 9
월 13엘자 . I'한민쪽공통체 홍웰방안(기본혜성자료}J(서울 : 국토홍얼원， 1989}
뚱 참조. 그리고 이 統-方案에 판한 冊究로 張明奉， 「한띤쪽공용체 統-Jj案

-:::L 法的 體系化 liJf究J(서울 : 國土統〕院， 1989} ;張明奉， “한빈쪽꽁동체 흥

얼방안의 法的 構造에 판한 考察，” 「統一問題짜究J. 1권 4호. 235-259면

(1989) : 1한민쪽꽁똥체 統-…方案찍 理輪的 基廢와 政鷹方向J(서울 : 國土統i一

院. 1990} : 1한민쪽공홍체 統一方案의 理;t과 實戰J (서울 : 國土統一院} ;金學
俊， “N:族共同體와 南北韓 體制聯合liJf究·第 6共和園 「한민족공동체 統…方案」

의 背景，” 「統一問題冊究J. 1권 3호.9-32변 (1989)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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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統-方案은 다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따. 그램가하면 總對贊困， 랄동

네의 問題， lff，I\住힘문제， 民生治安문제， 物價푼제， 사치성消費문제， 質易

j힘字， 마약문제， 環境오염 빛 파펴의 문제， 勞使對立 및 全敎組풍의 문제，

與野黨間의 平行線을 긋는 對立 · 算顧으로 벚어진 不安感풍 심각한 國內

문제의 解決이나 合意에도 이르지 못하고 극도의 심각한 分製과 對立에는

아황풋 하지 않은채， 北韓으로치면 住民의 기본적인 衣食間題조차， 딴순한

國內雄行와 명由냐 릅論· 集會·結社의 엄由조차 누려지 못하고 있늄 행

편에， 혹은 觀心융 따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마치 統一에 의하여 모

든 문제가 삽시간에 解決 또는 解消펼 수나 있는 풋이 統一攻勢에 옐올

올리고 있으며 다양하고 가벌한 !E는 때담한 統*方案와 提案이 뛰쳐나오

고 있다. 01려한 統一政治現象을 分析的요로 살펴보변 現寶的 ‘ 理性的 對

話와 함께 浪漫的 · 理想的 · 希望的 효5張이나 觀察이 介在되어 있고， 어ε;

個A이냐 集團0]냐 團體의 텀標達成올 위한 戰略 · 戰術 · 政策으로서의 統

一攻勢나 行動이 있읍용 가려낼 수 있게 완다. 政府가 제안한 한민쪽풍동

체 統--方案쏠 워시하여 어떠한 統-方案이나 運動이나 제스쳐도 이감흔

세가지 剛面에서껴 分析 •評f홈가 가농하다고 생각한따‘2)

우선 첫혜로 지금 우려가 어뎌에 서 있는지， 어뎌로 나아가고 있는지，

쭈엇이 가능한지를 感情의 介入없이 혹은 希뿔的인 觀뼈IJ이나 當짧的엔 主

張 없이 순전히 客觀的인 現實을 놓고 뼈j斷 · 分析하고 展望하며 未來를

놓고 設計홉F는 統…論議가 가능하며， 合理的인 戰略 · 戰術이나 政策이라

변 이러한 바땅 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려한 統-論

講률 現實的 · 理性的 統 i論議라고 하자. 이러한 論議를 위하여 쭈려가

처한 客觀的인 諸與件이나 條件의 存在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未來륜 展

옆하며， 이활 바탕으로하여 實現可能한 턴標와 方向융 설정하며 그 g標

나 方向의 實現융 위한 쭈段 · 方法 · 道具등의 選擇과 그 推進윷 우려가

이야기할 수 있올 것이다. 그려고 우리가 처한 客觀的 與件이나 條件 가

2) 崔*-權， 「統-의 法的 問題j， (서올 : 法文社， 1990), 110-‘116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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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우려흘 狗束혼}는 國際法練序와 國內法~序가 포함되는 것임은 불혼

이다. 그려고 客觀的 與件요로서의 國際法· 빛 國內法縣!字의 存在는 統一

담標 또는 方向 實現의 手段 •方法 또는 道莫에 대한 方法評價촬 不可避

하게 만픈다고 생각한다. 나0봐 붉불윷 가려지 아니하고 마구 분출되고

있는 統-熱氣나 過激한 運動풍.£ 客觀的오로 存在흩}는 現實임에 플램 없

다. 이같운 統】熱氣나 過激한 運動풍윷 순전히 客觀的인 뼈角에서 展望

하는 것도 가능함은 불혼이다.

한편 불째로는 統-‘문제가 남의 나라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려와 運命，

우려의 祖國의 榮光과 民族의 未來7} 환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랍플이

感性的 · 鐵情的￡로 흐르71 쉽고 現實과 希望을 혼홍하며 환상적°로 생

각하고 行動하게 펀다. 사실 客觀的인 與f뺨윷 놓고 理性的으품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도폭 휘어 있지 아니한 統‘윷 지급 당장 이

룩할 것 찰이 熱情에 플떠 統一論議와 運動율 서슴없이 展開홉F는 것은 그

것이 나의 祖國과 民族의 運命， 榮光， 그 未來가 갤려있는 문제야기 때뭄

이따. 이 次元에서의 統‘一論議에서늪 現寶的언 어려움이 ‘꺼려우면 어려윷

수확 더욱 敵情的 · 情熱的요로 統-指向으로 나아가게되는 屬性용 보여주

고 있다. 이려한 IX元의 統一論議블 우리나라 民族主養의 表面모숍에 지

나지 아니한다. 이려한 次元에서획 統-論議는 合理的 · 理性的 論議풀 어

볍게 또는 불가놓하게 만드는 屬性도 지냐고 있따. 現在의 어려옵은 未來

의 榮光윷 위한 試練요로 간주되며 °1훌 극복하기 위하여 펼요하따고 생

각펴는 行動온 그것이 비혹 不法윷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民族파 祖國의

榮光을 위하여 j£當化회논 것으훌 간주된다. 國家保安法이 統一의 컬렴폴

이 휩다고 생각홉}는 것이나 統一이 되면 되는 것이지 金 H成와 聯觸j나

그찍 社會호義°1변 어떠냐 흉}는 생각이 다 이려한 次元의 統‘-짧議언 것

이다. 이려한 非現實的， 浪漫的 統-’“·論議는 宗敎現象에 있어서의 狂信者의

思考나 行動에 비견훨 수 있다고 믿논다. 한국사람이 빠지는 이잘은 情熱

的 · 激情的 統一熱望과 統一論議풀 어느 個Ao1나 集團의 黨利黨略的 홉f

算에서 혹은 고상한 궁극적 祖園統-찍 업標達成융 위한 計算에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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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兩計算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혹은 活用하는 戰略戰術도 상정할 수 있

다. 어떠한 戰略戰術을 짜는 사람은 客觀的으로 存在하논 現實의 엄띨한

分析과 展望에 바탕용 두어 戰略戰術을 짜는 법이지딴 現實 속에 잠재해

있거냐 現在 활불고 있는 統-熱望과 같은 民族主義 要因을 活用송}는 戰

略戰術도 수렵한다는 사실용 주워할 펼요가 있다. 실제로 統*攻勢논 어

떠한 텀標올 뷔한 가장 손쉬운 戰略戰術로 活用되고 있는 사실도 觀察할

수있다.

이려하여 우려는 셰번째로 戰略戰術 ix 5t의 統一論讓도 빨함 수 있게

왼다. 이 次元에서는 戰略戰術윷 추진하는 主體와 텀標에 비추어 統·論

議홉 分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려므로 어.노 個A이나 集團의 黨利黨

略으로서와 統‘一攻勢릅 가려낼 수 있으며， 統一자체를 텀標로 하는 그려

하여 韓民族01 主體인 統〕運動도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변 輝大國

의 利益 IX元에서의 統一運動와 分析도 가놓하따. 쪽 統~論議논 순수히

統一댐體룹 팀標£. 종F는 것도 있지만 숨겨진 黨利黨略(')로서의 統-論議

도，.:1.려고 이 兩要素가 결합펀 統-論讓도 있을.， 수 있다.~려묘로 어떠

한 統一攻勢나 提案야나 運動에 때하여도 딴기척으로나 장71척으로 누구

의 利益， 누구의 榮光율 위한 것이냐 하는 절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려하여 現寶的인 狀況이나 諸與件요로 보아서는， 예컨떼 가장 단순하고

Ai홉的띤 南北離散家族間의 安否便紙와 交換.£ 實現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狀況下에 땅장 南北分斷의 장벽올 허물고 곰 統-올 實現할 수 있올

돗한 기벨한 統一方案(예컨떼 金 B nX:의 聯햄빼j 統一方案이나 그 種類률)

올 내놓는 것은 감추어진 黨利黨略올 가려내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要因으보 작용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統~‘의 戰略戰術로서 民族感情

· 統】熱望에 호소하며 이률 부추기는 統一攻勢냐 提案이나 運動도 있율

수 있다. 사실 따지고보면 統〕로 향훌F는 民族3:義熱↑뿜， 統·…熱뿔은 統·

올 추진케송}는 엔진파 같은 것이어서 아마도 이것이 없이는 궁극척인 統

*은 때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장}면 現狀에 滿足하고 安it할 7}놓

생이 크기 때품이다. 그러나 통시에 黨利黨略으로서의 統-攻勢， 統「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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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 01 存在한다는 것도 알고 있따. 그려고 民

族主義熱情 •統-熱몇용 부추기고 活用하는 I;利黨略으로서의 統-攻勢냐

提案이나 運動온 우션 浪漫的， 非現實的언 統-論議를 불려 일으키며 그

것은 냐아가 그것이 좌절되거나 벽에 부벚쳤윷 때에 대딴히 縣!字 •體힘l

破壞的인 要·因01 되어 體制 !f..논 政權에 不安定을 가져오논 方I퍼으로 전

개되기가 쉽다. 이것이 解放 45주년이 되는 이번(1990) 8· 15볼 져냥한

北의 빠民族大會提案이 노련 것이고 이에 대향}는 南의 民族大췄流提藥

이 가져왔떤 결과이따. 그려묘로 理性的 •合理的 統-論훌훌논 궁극척으j료

는 民族主義의 熱情과 統‘熱望에 호소하는 것이되 浪漫的， 非現實的인

敵情的 統〕論議가 아녀라 現實的엔 冷靜하고 慣童한 統-論讓어야 한다

고믿는따.

이상에서 보여주J짜 한 것은 동앨한 統一흘 가지고 論議플 하여도 각

기 次元윷 딸려협· 論議가 있을 수 있음올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Ikj(;

질· 딸려논 統一論議는 서로 平行線을 그윷뿐 合意에 .£딸할 수 없다. 合

意가 있다변 戰術戰略的인 검‘意일 7]-능생이 표다. 나아가 어떠한 統--提

案이나 方案， 셰스쳐， 統一運動도 이찰용 세가지 Ik元에서의 分析이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펼자와 다른 끌에서 이며 分析한 바와 갇이 金日成의

聯춰뼈j 統·方案온 南韓內에 존재흩}는 非現實的， 浪漫的앤 統〕熱望에 호

소하고 이흘 고뽑}는 험이 강하다. 그러한만합 統一에의 現實的， 理性的

接近이라기 보다는 그블외 南朝蘇解放윷 위한 한가지 戰術戰略 o로서의

統一方案이라고 함이 옳다. 統i에의 中間段階인 體制聯合옳 거쳐 한민족

공동체룹 形成하고 궁극척으로 統-에 이른다는 한민족꽁동처} 統一方案은

南北이 分斷훤 채 異質的인 體制下에 半世紀 가까이 살아온 現實윷 직시

하는 前提로부터 출발하여 한민족공동체의 形成에 점진척 o로 도딸하겠다

는 方案안 정에서 훨씬 現賣的， 理性的 統-論이라고 딴언할 수 있다. 그

러나 지·급 당장에라도 休戰線 념어 컬어플어가 그곳의 북녘 同脫와 어깨

를 감싸안고 허섬딴회하게 統·율 論讓하변 아무련 장애없이 꼴 統-01

實現펼 봇이 멤고 행훨F는 浪漫的 統一熱望에 호소송않 햄온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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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떨어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가 이해할 수 었다고 믿는다.

아우븐 다양한 統-方案융 저l안해 놓고 혹은 統一올 앞당긴다， 統一옳

위한 것이다라논 이룹와 다양한 제스쳐와 行動읍 취하는 앨이 韓半島블

중심오로， 혹히 南韓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統一政

治라고 부를반한 現狀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원다. 그리하여 韓國사람은

아무도 이 統…政治중부터 딩El3스럽지 못하다고 맹논다. 개개찍 提案01나

제스쳐나 行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세가지 次元에서의 分析이 가능한

것플이지만 이려한 個個의 提案， 제스쳐 및 行動등이 한떼 어울려 지끔

統-政治現象올 形fit하고 있따고 활 수 있는 것이따. 이 統-政治가 다른

國內政治 · 國際政治와 맞불려 몰아가고 있는 것임은 발할 펼요도 없다.

휴 韓國윷 풀려싸고 있는 國內 · 國際政治와 동떨어진 統一政治는 없다.

그려한만품 하나 하나의 統←*提案이나 行動은 더 륜 國內政治나 國蘭政治

의 --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쓸 주의할 펼요가 있다.

n. r統…」와 意義

「統一」이 用法에 따라 또는 解典的으로 무엿올 돼 uj하푼 적어도 南北統

-이란 -南北韓 01 하나의 國家촬 形成힐}는 것 이외에 아우것도 아니다. 法

的으로는 「主權」과 「國家」를 同意語라고 하여도 過言o j 아니라고 할 수

있논 만참-主權이 없는 國家는 이 u 1 國家가 아니다-南北統‘一이란 南北

韓이 같은 主權下에 플어7}는 것쓸 의미한다. 主權이란 발 그대로 對外的

으로는 獨立的이요 對內的으로논 最高인 權力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려한 屬l뚫 Al년 主權올 대변흉}는 것온 하나의 法~}추， 그려고 이 法縣

序률 執行하는 하냐외 政府언 까닭에， 南北統-이란 南北韓이 하나와 法

~序와 이 法縣序훌 執行하는 하나의 政府 F에 줍어가는 켓을 의미한다.

좀 더 具體的인 表現을 하변 南北의 it民이 하나와 政府가 制定한 同}한

憲法， 國籍法， 脫法， 兵投法， 뻐法등의 ~配下에 블어7}는 것올 의미한다.3)

3) 前揚 崔大權， 「統-의 法H7 問題J. 76면. 116-11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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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南北統一에 관한 한 이 같은 法的 의미의 統一이외에 어떠한 統

-‘-윷 統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찍문이라고 흩}는 점옳 분명히 하여풀 훨요

가 있따고 생각한다. 오늘낼의 國際縣Ff에 있어서 國際聯合 (UN )과 깥은

國際組織이나 國家間의 協力體밟Ij가 증대하고 있기는 하여도 아직도 世界

는 主權國家룹 基本單位로 하여 構成되어 있논 것이다. 南北統一이란 南

北韓이 이깥온 世界軟I훈의 基本構成單位언 하나의 主權園家흘 形成하A}논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려고 그것이 南北韓야 하나찍 政府，

하나의 速縣序下에 틀어가는 것을 와 01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分明한

統一의 의미에포 붉구하고 설제로 제안펴논 각종의 統一方案이나 행하여

지고 었는 統‘-論議논 불행하게도 統·의 의01플 不分明하게 담겨둔채 展

開되고 있는 것이 룹칭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統}의 의미를 分明

하게 하지 아니한 채 統-方案찍 提案01나 統-論議툴 뺑F는 것이 다분

히 意:圖的인 쪽 戰略戰術的언 갱우도 있고 혹온 알지 못하여 그러한 갱우

도 있따고 판단펀다. 二l 와미콸 알아도 그것을 분명히 하여서는 5:;움이

안원다고 생각하기 때분인 경우도 있올 것야다. 훨자의 따른 끌어l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4) 金R成의 聯츄B制 統-커案은 그것이 진정힌· 聯햄制園

家룹 의미흉F는 것인지 團家聯合윷 의며하는 것인지가 不分明한 것이 특갱

이며， 이렇게 不分明하게 담겨둔 채 聯좋B制 統〕方案용 내놓는 것이 聯햄

과 國家聯合올 스스로 얄지 못하여 그려한 것이 아니고 이 兩者의 差異를

찰 알지 렀F는 南北住民흘 利用하려논 의도때문인 것이라고 보지 않윷

수 없따는 것이다. 이는 聯챔이란 한 主權國家안에서의 憲速上의 地城的

權力分立의 문제에 불과하며 따라서 聯츄8國家란 이미 法的으로 統-이 이

루어진 國象륜 의미종F는더l 반해 國家聯合01란 主權國家間 合意(햇約)에

의하여 共通의 事項(예컨더l 經濟나 外交 · 國防과 잡은 事項)융 共同으로

設立한 機構를 용하여 共同요로 처려하는 裝置에 훌파하며， 國家聯合이

政治發展에 따라 聯햄國家나 單一國家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논

4) 前楊 崔大權， 「統·ι·와 法的 問題J. 93-102변， 116-11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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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數國家로 즉 統‘一0] 이루어지지 아니한 狀態로 답아있높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金 H成이 이려한 분명한 사실올 모프고 聯좋~制 統一方案올 내

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北韓에서 발간훤 「청치사전」올 보변 聯햄國家와

國家聯合의 差異률 분명히 하고 있다.6) 그려고 北韓의 聯햄制方案의 英文

表記흘 앤제나 confederal, confederate라는 單語플 사용하고 있음융 주의

할 펼요가 있다 7) 이에 비하여 南韓의 많온 政治學者나 政治家는 統-와

의미활 몰랴서라기 보다는 「法」이란 統一의 문제에 아푸상관이 없거나 심

지어는 결렴몰이 원다고 생각하여 法的 思考룰 오히려 혜하고 있다고 보

여진다.8) 한번쪽공홍체 뿜方案운 統一에 이르는 中間段階로서의 體制聯

잡이 統一이 아니라는 점쓸 分明히 하고 있는 생이다.

장차찍 南北韓關係는 후술'Bl쓴 바와 깔이 그 進展에 따라 南北韓0] 하

나의 主權下에 률어가논 統一와 狀態에 0낼 수도 있읍 것이:i1. 거기에까

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現在와 南北韓關係보다는 나온 關係률 이룩할 수

도 있올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려한 關係改善에도 이료지 옷한 채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現狀總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올 수 있흘

것이다. 짧에논 0년;;>;] 야냐하변서 現狀態 보따논 改善훤 南北關係로서

는 단순한 郵便훗換이냐 鏡威相互交換행問의 t~定練結0]냐 輕濟혔流률 위

한 慶務協定의 總結로부터 南北不可慢協定練結 •南北軍備縮小協定과 政治

的 · 軍事的 協7E의 練結， 이러한 內容까지 포함한 197낀션의 東西獨基本條

約과 같은 協定의 總結， 나아가 南北韓의 園家聯合(=體힘l聯合)에 이강l

까지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關係흘 상정활 수 있다. 이같은 改善된 關

係가운데 國家聯合關係에 0].르는 것이 南北韓이 統-에 까지릎 이.르지 아

니홉}면서 도딸할 수 있논 가장 밀접한 南北關係의 形成앨 것이다. 聯햄制

5) 崔大樓， 「憲法훌-않j:J:會훌的 接ili':J' (서윷 :빼英h， 1989), 3'재-418면 (聯鋼l

度)가운떼 똑히 377-393면.

6) I.챙치사천J， (형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련방국가”난 창￡
7) 前楊 崔大權， 「統一의 法的 閒題J， 94면， 98면， 117면.

8) 前揚 崔大;홈， 「統一의 法的 間麗J， 6면， 139-1웠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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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가 그것이 진청한 聯햄制度흡 와며종}는 것이라면 바로 統一올 의미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南北이 강온 主權下에 흘어가는 것이기 빼분에 -바훌

그려하기 때푼에 聯해힘l에 의한 統一方案이 바로 非現實的인 統-方案이라

고 할 수 있는 理由가 펀다. 딴순한 그려고 故鄭誌間이나 觀威閒의 安否

찢換과 잘운 A道的이기도한 合意에도 이르지 못하는 南北間에 이보다 훨

씬 많운 양보가 따료는， 쭉 獨엽的으로 法을 휩j定 · 執行하고 獨법的요로

政府룹 構擬뽀 權限(즉 主權)까지 포기하여야 하는 聯合國家의 形成에

어떻게 南北間이 合意에 의하여 ￡활합 수 있올지 와문이기 때문이따. 심

지어는 國家聯合에 01르는 것 자체도 相對方의 잡法的 地位률 肯定하고

共通으로 處瓚파데 合意、하고 信護誠實의 原則에 따라서 이훌 지키고 實

現하여야 ξF논 훌훌務률 지기로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지급과 같은 相互不

信， 나아가 「南朝離解放」의 덤標와 口號에서 보는 바와 찰은 現狀願에 비

추어 보면， 그려고 업챙난 양보가 풍반한따는 챔에서 非現實的언 면01 존

채한따. 그려냐 聯햄빼j度어l 비하면 딴연 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장의 統-이 아니고 南北韓 2個實體의 存在를 前提로한 關係形

成이라는 챔에서 北韓의 公式立樓온 이것이 南北와 分斷狀態률 지촉화시

키려는 용모라고 비방해 마지않고 있따. 그려나 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이

상청한 國家聯合(=體制聯合)이 종국적안 것이 아녀고 장차의 民族共同體

의 형생→統-로의 發展용 指向흉}는 中間段階的 裝置업융 주찍할 훨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환 우리가 想、定한 이같은 南北閒외 諸協定은 現狀을 흉흉

賣흩}는 行짧이지만 統一 그자체논 아년 것이다. 펴고 統一이 또한 現狀

윷 變혔}는 行~임온 물폼이다. 現狀윷 變鄭}환 行篇논 法的으j효 모두

立法行짧라고 활 수 있다F)

그려면 南北韓융 풀려싼 現狀을 法的3로 어떻게 定義활 것언가? 아마

도 國內法的언 面파 園際法的인 面으포 냐누어 살펴보논 것이 순서얼 것

이다. 우션 圍內法的으로 볼 때 南韓의 組角에서 활 째에나 北韓찍 ~角

9) 前婚 崔大橫， 「統-의 法的 問II.!lJ. 138-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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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에나 하나의 國家만이 존재하고 있다. 南韓은 魔法의 領土條項

(제3조)을 흉하여 全韓國에 대한 1£統合法性읍 宣言하고 있고 北韓은 憲

法上의 A民主權에 관한 條項(제 1조， 제7죠 동)올 두어 그렇게 하고 있다.

大韓民國憲法은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옮와 :J.. 附屬島願로 한따oj는 領

±條項(제 3조)을 품요로써 主權이 北韓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

￡며， 따라서 大韓民國 憲法의 騙角에서는 北韓當局용 新옮L團體， 交戰團

體， 기껏해야 事實上의 地方政府 (de facto local government) 에 지나지

않게 훤다. 그련떼 北韓憲法에 의하면 「조선만주쭈의 인띤공화국은 전체

조션인민의 이익윷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외 국가j(제 1조)이고 그 후

權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려에 있따oj(제7조)고 선언하고 있다.

쭉 北韓짧댐은 領±條項에 의하여서가 아냐고 현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조선띤띤 「전체」의 이익융 때표하며， 主權의 擔當者인 A民01란 현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노동자， 놓빈， 병사， 근로인텔려」에 왜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그 正統合法性의 主張을 윗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려한 A民主權의 基鍵위에 서 있지 웹고 쭈장되고 있논

南韓政府환 北韓憲法의 視角에서는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송려

폴 01롭하며 全國的 範團에서 外勢활 물려치고 民主主義的 基폈흉위에서 祖

國융 :qz和的요효 統-하며 완전한 民族的 獨立윷 딸생하기 워하여 투쟁」

(제5항)함올 업標로 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띤꽁화국의 關爭對象인 勢

力일 수밖에 없윷 것이다.

이처랩 南韓의 뼈角에서 보거나 北韓의 視角에서 보거나 關內法的￡로

논 하나의 國家， 하나와 政府가 있을 뿐이고 相對方政府의 存在논 o}예

없거나 가껏하여야 事寶J:의 地方政府이거나 關爭의 對象인 {훨{옮政府일

뽕01따. 쭉 훌훌國에 하나의 國家만이 存在할 뿐이라고 主張"B}는 점은 南北

韓이 共通이다. 다만 相對方政府의 存在를 받01쓸이는 챔에서 南北韓閒에

差異가 생기고 있따고 판단훤다. 적어도 1972년의 南北共 I폐聲明 발표 이

래로 南韓에서는 北韓政府와 存在훌 짧定하고 있으며 이려한 願慶는 1988

년의 70 7선언에 빽하여 더욱 分明히 혜었다고 환딴펀따. 그러냐 北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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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89년의 金 日 成의 新年離에서까지도 南韓政府찍 存在를 받아틀어기

거부하고 盧大統領이나 다환 政黨 •社會團體의 指導者흘 q 칼은 水準에

서 다루고 있다 10) 좋게 보아서 北韓의 立樓온 南韓政府의 存在에 때하여

때반히 애매하다고 활 수 밖에 없올 것 같다. 이려한 立樓운 北韓剛의 戰

略 · 戰術的 計算이야 어쨌떤 홉흉흉聯햄共和團 主張이나 그블의 한 나라(單

一讓席)로서의 UN加入의 主張에서도 견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딴훤다.

이에 비하여 南韓와 立爆은 r_民族 •-國家 .政府」의 公式11 )융 고수하

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려고 한민쪽꽁훔쳐l 統-方案도 척어도 統-까지

와 中間段階인 國家聯合=體制聯合에서는 이 公式에 충실한 것이라고 믿

어진다. 그리하여 對外的ji로는 혹시 2個國家間의 關係7} 펼지라도 圍內

法的으로는 南北關係촬 어뎌까지나 國內法上와 문제로 취급함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렴 園內法的으로논 南北韓에 캘쳐 하나의 國家가 있융 뿐이고 南北

韓용 각기 경우 相對方政府의 存在를 언챙하느냐 마느냐찍 立t옳언데 반해

關際法的요로는 엠연히 우개와 國象가 存在한다논 시·설융 부언할 수 없

다. 南北韓이 각기 獨立한 國際社會의 一賣(園家)~로서 199맨션 6월 16얼

현재로 南韓운 141個國과 外췄關係를 맺고 있으며 北韓용 104個國과 外쫓

關係풀 맺고 있고 同時據交國01 83個國에 이표고 있다. 이처렴 園內法的

jL로는 韓國에 하나의 國家만이 存在송}논떠l 園際法的으로는 2個찍 國家7}

存在한다는 점에서 「現狀」용 서로 :f價되는 二j(;的 構造(dualism)플 지

니고 있는 것이라고 발할 수 있다 12) 야려한 現狀의 =j(;的 構i쏠는 다음

과 감온 모습으효도 냐타냐고 었다. 즉 南北轉政府는 각기 자기반이 全韓

國용 代혔}논 正統잡法政府01고 相對方政府는 잘해서 事實上와 地方政府

엄윷 主張하한 것이 그것이다. 냐0바 아직껏 南北轉間왜 關係홉 規律하

여온 法文書는 6.25韓團戰爭율 停止시킨 UN軍 繼司令官을 -方요로 하고

10) 東亞H報 1989'션 1월 4얼자 1변 렛 R짧 참조.

11) 前揚 崔大홈， 「統一의 法的 閒題J. 66연. 91면. 105면. 121연.

12) 前揚 崔大樓， 「統一의 뿔的 間題J. 73면. 78-7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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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최고사령관과 중공인민의용군사령관을 他方으로 하여 縮結

훤 1953년의 休戰協定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休戰協定온 同協定이 據定

하였떤 “雙方이 共同으로 接혔}는 11찢正 및 增補 또는 慶方.9J 政治的 水

準에서와 平和的 解決을 뷔한 適當한 1쩌定" (休戰協定 제5조 62항)이나 平

和{線성練結에 의하여 代替펀 바도 없이， 그렇다고 과거찍 수많은 종때한

休戰協定 f훌害에도 붉구하고 1907년의 헤이그陸戰法規 (Hague Resolut
ions on Land Warfare) 제40조에 따라 他方외 중때한 休戰協定違反읍

이유로하여 一方이 취할수 있논 뼈定廢棄 權利의 行使에 의하여 또는 긴

급의 경우에 취활 수 있논 즉각책띤 敵對行罵의 再開에 와하여 終了펀 바

없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따. 주지하다시펴， 傳統的( conventional)

인 國際옳에 의하변 休戰01환 敵對行짧의 停止 족 停戰( cease쥐re)일 뿐

이지 戰爭의 終T풀 의미송파 것0 ] 아니따. 그려한 의미에서 韓團에는 아

직 If和가 없는 것이다. 기껏하여야 우려는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야년

狀況F에 살고 있논 것이다. 이려한 二元的 構遺좁 증명이나 하풋이 한면

으로는 休戰線윷 가운데 두고 武力의 對時와 -觸뼈驚의 緊張狀願 및 全

世界흘 무때로한 願顆陰흉흉와 살별한 聽爭關係률 견지하면서 다환 한현으

로논 각종의 對話와 交流촬 간혈적으로 지속시켜 왔다. 이려한 가운더l 나

타난 것이 1972년와 南北共同聲明언 바 이것이 國際法上의 條約이냐 어떠

냐， 이;것으로 相對方의 國家性을 承認한 것이냐 풍의 論議에 상판없이 그

것이， 특히 그곳에 밝힌 統-‘의 三大原則(업主 · 平和 •民族大團結)이 아

직도 效力윤 지속하는 것이냐 어떠냐 하는 것이 그후에 일어난 南홉用 땅

폴發見， 각종의 武力挑짧파 터l려活動 등에 비추어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

이라고 생각종}는 것이다. 이 이외에 南北韓關係를 규율하는 法的으로 確

定훤 것은 아우것도 없다. 그려한 의미에서 우려는 대단히 不安定한 法的

基廢위에 살고 있다. 우려흩 짧햄F는 現狀이 위에서 본 바와 깔이 여러

갈래의 二7G的 構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깥온 規狀찍 不安定性윷

뜻하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現狀」용 變혔판 行짧는 立法行짧염에 플렴없다. ~훨北韓이 統-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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軟序， 統-政府의 산하에 플어가게 되쓴 統‘이툰 한빈쪽공동체 統一方案

이 예정하논 南北(國家)聯合關係에 블어가는 것이푼 또는 南北軍縮協定이

나 19721션의 東西獨基本條約과 같온 새로운 關係設定용 위한 協定總結이

븐 그것이 現狀올 바꾸어 改善원 關係의 形成융 內容 o로 한다는 의 0]에

서 이감은 立法行罵라고 할 수 있다. 立法行寫라고 한 것은 그것플이 새

보운 法雅1흰의 形밟을 의미한다논 뜻에서이다. 사실 우리찍 不安定한 現

狀01 이찰은 J1.法行寫룹 要請하고 있다고 職念化할 수 있다. 國內政治에

있어서는 그것이 安定훤 社會의 그것이라면 現狀變更융 內容요로캉F는 立

法行§앓는 國Et.9.J 代表機關언 國會에 찍한 立法行罵얼 것율 要求하며 現狀

變賣흘 위한 暴力華命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國內社會에 있어서만륨 組織

0] 아루어지지 아니한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現狀의 흉흉更윷 內容요로 흉}는

立法的 行篇로는 戰爭과 關係國家間의 合意(條約總結)똘 룹 수 있다. 現

狀變更의 手段으로서의 戰爭의 不法性이 점차 쯤대혜어온 결과 오쓸날 담

衛戰爭6]혜의 얼체의 戰爭이 不法f~혜었다교 할 수 있따. 第二'If;.世界大戰

에서는 優略戰짧에 때한 個A實任까지 추궁효}논 先例까지 담기고 있따.

오늘날 戰爭의 꺼;法化는 UN과 깥은 國際安保體制 •地城的 安保體制의

구축과 맞물려 있는 것이따. 동시에 國際紹爭의 平和的 解決裝置가 다양

하게 마련되고 있논 現象도 판찰할 수 있다. 오놓날 戰爭이 不法인 것은

무엇보다논 그것이 가장 組織的 大規模的인 A權破樓활 초래효}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맹는다. 그러한 觸壓的연 것이라변 正當化될 수 없다고 믿는

다 13 ) 南北韓와 어느 一方에 의한 他方에 대한 武力찍 使用0] 6.25當時에

그려하였떤 바와 비슷한 UN의 薰團惜置룹 발통케 만든다든지 南北韓01

각기 美國과 蘇聯 및 中國과 練結한 相互防衛條約윷 짧動케 한따고 함파

찰은 문제말고도 말이다. 國際社會에는 國內와 國會와 같은 立法機關은

없따. 그러나 근래에 이료려 UN과 같은 關際機構가 주협}는 立法的인

國際슐議가 척지 아녀한 것온 사설이다. 南北韓關係의 現.狀을 흉更하는

13) 前編 健大樓， 「統-‘의 法的 間題J， 106연， 146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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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行짧논 두 當事者의 合意가 基本이 펼 수 밖에 없다. 이것온 후술하

는 바와 찰이 오늘날 國際法의 一部가 된 民族엽律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要求혜는 바업이 분명하다. 그리고 南北韓의 合意에 의하여 도탈완 結果

(예컨더l 統-이나 改善왼 關係設定)에 때하여 周邊의 鎭大國흘01 . 욕히

養 •縣가 발아블이느냐 어떠냐의 租否權음 政治的으로는 어쨌떤 法的으로

는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려와 立場이다. 不法한 狀願라고 할 수 있

는 始初의 南北分斷 및 그 深化에 責任있는 周邊據大國불은 오히려 現狀

의 改善펀 變更윷 助長하고 이흘 承認하여야 할 義務가 있따.J? 믿는다 14 )

이상에서 論한 바에 비추어보면 장차 南北韓이 나아가리라고 생각되는

킬운 講理的요효 마음 세가지 길이 있다고 懶念化활 수 있을 것이따. 첫

째는 활발한 統一論議냐 提案풍에포 불구하고 제자려결융옳 하논 現狀찍

維持의 길이 있고， 물째로는 南北韓이 위에서 定義한 바 있는 統一의 킬，

측 南北韓이 찰은 法體힘J. 같은 政府 밑에 플어가는 길이 있옳 것이며， 마

지막 셋째로는 장차에야 어찌’&댄 우션 南北韓이 별개의 主體로 담아있는

채 다만 지금왜 그것보따는 훨씬 나은 關係改善으로 플어가눈 길을 블 수

있융 것이따. 廠念的으로 가놓한 세가지 킬 가운데 F협北韓이 실제로 어느

길로 접어툴게 펼 것인가룰 정확하게 驚뼈Ij하기는 험흘 것이I짜. 그려나 現

狀變寶융 內容요로 하는 立法行짧률 1:配하거나 혹온 01에 介在되어 있는

홉間題의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활 간딴히나마 한번 고찰해 활 펼

요논 있다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세번째로 지척한 關係改善의 킬에

포 郵便交換， 總威相互옮問， 또는 經i齊交流를 위한 慶務tbh定의 繹結로부터

南北軍縮協定， 不iiI慢條約빽 總結에 이료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것이 있율

수 있음은 위에서 이며 언급한 바이다. 한민쪽공동체 統一方案에 따라 南

北이 聯合關係에 플어가기로 합의하였다고 흩}는 갱우도 이 세번째 겔의

하나라고 발할 수 있다. 個A間의 횟約이륜 國家間의 合意(條約)이환 그

려고 南北韓間의 協定練結이픈 그것이 農方當事者 사01찍 相對方찍 誠實

14) 前樞 崔大橋， 「統一의 훌的 問題J. 33‘34. 71-73, 143-14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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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行에 때한 f즙賴가 전제가 되는 것임온 말할 펼요도 없따. 相互間의 °1
잘온 信賴가 不在할 때에는 햇約이나 條約 또는 協定의 成jf.자체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이다. 처움부터 誠實願行의 憲、思없이 그려나 誠寶屬行융

할뭇이 보업으로써 相對方으로 하여급 이흘 벌고 짧約이나 條約練結에 나

오게끔 만든 경우라면 歡I휩에 의한 햇約이나 條約임용 쭈장하여 相對方온

그려한 햇約이나 條約에 구속회지 아니함을 주장활 수 있게왼다. 비교척

딴훈한 사항의 南北t1JJ定練結에서도 그러하지만 協定事項이 軍縮이나 不可

慢協定， 특히 體制聯合에 이.없l되면 兩當事者間의 相互{홉賴가 얼마냐 중

요한 成立要件인지늪 再룹윷 요치 아니한다. 야처렴 南北械定觸結에는 相

對方와 誠實屬行에 대한 띔賴가 중요한 만폼 이려한 信賴가 不足한 경우

의 保障裝置가 휩요하게 펀다. 個A間의 찢約에 있어서의 保體이나 擔保

에 상당하따고 활 수 있는 國際的인 保障裝置가 不可優이냐 軍縮파 칼온

國際條約 °1나 協定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딴언할 수 있다. 예컨데 南北

韓閒의 不可優協定왜 不屬行온 바로 不可慢協定이 柳止하려고 훌F는 戰爭

와 좋t짧올 의미하게 훤따. 그려한 의미에서 不可慢協定의 誠實/I行을 擔

保흩F는 裝置의 開魔이 펼요하게 훤다. 그려하여 南北不可層協定이나 軍縮

協定온 韓半島롭 풀려싼 4大鐘大團올 포함한 6者軍縮協定이냐 不可優熾定

의 -覆으로 練結웰따든지 國際鎭團安全保障體힘 I인 UN에 南北韓이 同時

에 加入하게 판다변 이찰온 6者間協定이나 UN機構는 南北不可優協定 °1

나 題縮協定의 關際的 保障裝置의 하나가 펼 수 있윷 것이따 15 )

15) 南北韓間의 不可價뼈定이 되었픈 軍縮協定이 펴었톤 fε환 한민쪽풍홍체 統}方

案0] 훌定웅}는 南北聯좌이 되었푼 그것이 可能하기 위훌뼈 南北韓閒의 相互f홉

顆의 存在가 무엇보다도 가장 훌要한 챔이지만 園際的언 保障裝置흘 마련해

운다는 륨ill.£. 相흩信賴性 못지 아니하게 훌要하따고 생각한다. 開發하기에 따

라서는 不足한 相互f룹賴性융 補뤘F는 熾能.£. 수행합 수 있올 것이라고 뱅는

다. 그러한만품 南北不可優協定이나 軍縮協定 또는 南北聯合形成의 提案의 일

환요로 園際保障裝置폴 척극책요로 「開發」하여 함째 提쫓하면 좋오려라는 생

각이 픈다. 소위 6촬 (南北韓 및 業 • 日 •縣 • 中)閒의 東北亞:ijZ和 •觀協力 3c
流協~ 體뼈l흘 마련하교 이 體制의 ·覆￡로 南北聯合이냐 不可홉 또는 軍縮

協定에 이흔따는 생각찰은 것이 그것이다. 前抱 崔大權， 「統·“의 홉的 118題J.

89-90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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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혜의 완전한 統一풍 나아가는 질에도 論理的으로 다옴파 갈은 세가

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武力의 便用윷 홍한 一方에 와

한 他方의 懶l的 統一0]고， 두번째가 -一方이 他方에 合流송}는 길이며， 세

번째는 雙方의 合意에 찍한 統-의 길이다‘ 南北이 現在의 軍事對特狀i兄

퉁 여려 與件윷 갑안할 때에 武力統一이 실제로 가능하냐 어떠냐찍 문제

활 떠나 무엇보다포 우션 그것이 수많용 A命殺陽등 大規模的인 組織的

A權優害흘 同i*한따는 점에서 포저히 許容펼 수 없는 統←一方案 o로 看做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려한반품 武力統-‘을 排除하고 統一을 論한다면

‘方0] 他方에 컬어줍어가는 「合流」에 의한 統一과 「魔方찍 合意에 의한

統-J만이 가능하다고 뱀는다. 金 日 廣의 聯fl빼j 統一方案찍 聯츄6制l가 「진

정한」 聯좋’‘關家의 그것융 의미한다변 分類論的~£. 흉흉方의 合意에 외한

統i一方案에 불과하게 원따. 單-國家이뜸 聯챔國家이돈 ￡權은 1個이다.

그려묘로 南北이 合意하여 잘온 主權國家로 되는 ut땅에 그것이 꿀이

聯해國家효 되어야할 이유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南北韓이 합쳐 單-園

家가 되퉁 聯좋B國家가 되릎 南北韓이 한國家가 되는 것을 의미허·플 까닭

에 홈方의 合意、에 의한 統〕이란 南韓과 ~t鍵온 각기 統i國家에 플어가

기 뷔하여 자기의 主權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융 외미하게 펀따. 이것흘

政治學的으로 풀이하면 南北韓의 각기의 體制擁護者플이 그간에 누려오떤

職흉權흘 포기흩}는 것올 의며하게 된다. 그러한만훔 南北韓 각기와 짧得

權者 · 體制擁護者을0] 과연 자기틀의 흩%得權윷 t뼈棄하고 統-로 나용 수

있올 것언지에 대한 期待가 현실책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섬

쟁이다. 지난번 大統領選鎭 째(1987)의 兩金.5:의 單一化의 失敗經驗윷 .!i!.

변 祖國愛의 호소반으로 자기의 없得權 빼棄를 의미하는 統一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회의촬 갖게하는 것이따. 가령 金 H 成0]나 金正日，

그와의 그의 追從勢力읍 포함한 北韓體制활 떠받뜰고 있는 勢力플이 자기

의 特權的 地位와 利得을 버리고 나￡지 아니흉}논 한 統…0] 안훤다고 활

때 과연 그룹이 자기플의 臨得權을 버려고 나오겠는가 훌}는 회의가 그것

이다. 그것용 南韓와 경우에도 전혀 同‘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南北韓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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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體制擁護者블이 자기플의 觀得權올 17]하지 아니한 채 統一體制 •

統一政府의 形成3로 나아갈 수 있는 方逢가 있겠논가 하는 점이다. 이것

온 南北韓 兩體制룹 모푸 수렴 · 포섭εF는 第三의 體빼까 있을 수 있는가

훌파 철문。l 훤다고 생각훈따. 이같운 왜미의 第三의 體힘까 있을 수 있

다는 생작용 가지쓴 사밤이 우려나라에 의외로 많으나 훨자의 생각요로는

이려한 第二의 體制는 실제로논 없따고 믿는다.m)

共塵黨이 어떠한 경우에포 政治흘 주도하고 지배효}는 體制(共塵黨의 獨

&的 地位가 正當化 •合法化 되어 있는 體制)와 어떠한 政黨이냐 政治勢

力도 獨古的 地位률 누벌 수 없고 政治的 업由와 平和的 政權훗替가 당연

한 前提훌 되어 있는 多元主훌훌體制 사이에 兩者 모우흉 수렴 · 포섭할 수

있는 第-와 體힘j딴 있용 수 없는 까닭이따. 兩體制와 *￥濟緣序面에만 착

안종뼈 Itt會主義輕濟體制와 實本主훌훌經濟體制 모두줍 수렴 · 포섭하는 第

三의 體制의 7}농성을 믿는 사함블이 의외로 많다. 經濟體制만윷 때어놓

고 보변 j社會主義와 寶本主義의 長點(中央經濟와 富찍 :ijl等配分 벚 f園A

의 經濟的 짧因 · 創훌;力 •生塵力 •續濟成長 •生活水遭의 向上 풍)옴 組잡

한 第교의 體힘J7~ 가농할 것도 같다. 그려나 政治體制훌쭈터 獨rr.훤 經濟

體힘l훌 實際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社寶主義 經濟體制논 설제로

논 園家計홉tl輕i齊體制활 의미하며 園察計홈j輕i齊體倒I논 共題黨이 주도하는

全體主義體制와 결부되어 왔따. 이에 때하여 寶本主義體制j는 個;\°1 짧濟

의 主體가 되는 市場經濟體힘l률 왜미하여 왔고 市樓짧濟는 多元主議的 g
由民主主義體制와 결부되어 왔떤 것이다. 그러한만콤 社會主義的언 關家

計홈j輕濟體힘l가 多元主훌훌的 엽由民主主議體制下에 가놓한가， 역으품 全體

主義政治體制下에서도 市構經濟가 7냥한가 하는 젤분이 제기3쉴 수 있다

고 벌는다. 훨자는 東歐， 蘇聯 및 中團파 北韓의 經驗 풍 A類iD±會의 歷史

的 經驗에 비추어 보거나 理講的 lk.元에서 이같은 젤푼이 상챙흩}논 組合

(combination)이 불가능하따고 믿붙다. 中國의 開放政策윤 中國共塵黨°1

16) 前*톨 崔大權， 「統一의 홉的 間題J， 118-120, 150-151연 ; 前揚 崔大權 「憲法

훌J， 415-417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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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配하는 全體主義政治體힘 l下에 市場經濟原理풀 도입하여 經濟成長융 도

.£.하려는 政策이었으나 個A의 經濟的 自由는 政治的 自由까지도 要求하

게 만플었떤 것이다. 소위 天安門事態는 이러한 事情옳 국척으로 보여주

고 있다. 個A찍 經濟的 당由늠 政治的 법由 없이3죠 7}능한가 하는 것이

따. 역으로 中央執權的인 國家計劃經濟가 政治的 업由풀 내용으로 종}는

엽由民主굶義政治體制下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中央載權的인 統制릅 수

반할 수 밖에 없는 國家Ilt劃繹i齊의 成功的인 運營윷 위하여는 私휴財塵

權， 移轉의 업 EI3, 職業選擇의 법由륨 비롯한 政治的 담 EI3외 相當한 힘l約°1

不可避할 것이라고 믿는다‘ 엄由民主主議는 中央鎭權的인 國家計劃經濟와

兩立할 수 없요며 共塵黨-黨體制인 全體主義는 市樓經濟體밟 IJ와 兩立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범는 것이다. 北韓이 癡j齊的 開放의 必要性에도 폴구하

고 그첫이 폴고l옹 政治的 開放와 要求찍 登爆에 대한 우려와 공포 때문에

과감한 經濟開放政策을 펴지 못하고 있음융 우려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다. 北韓의 體밟IJ가 딴순한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만이 아니고 共塵黨이 支

配하는(소위 唯}體制) 全體主義政治體制와 결합훤 體밟1](複合)이고 南韓

와 體制가 市場經濟와 엽由民主후義가 결합왼 體짧IJ複合인 만륨 兩體制흘

모두 수렴 · 포섭캉}란 第三의 體制는 없다. 그렇다면 浪漫的요보 容易하려

라고 생각되떤 合意에 의한 南北韓와 統-ι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아니

하려라는 것윷 알 수 있다.

*方이 他方으로 걸어풀어가는 合流에 의한 統一이환 合流하는 쪽에서

는 법已體制(複合)흉 버려고 相對方찍 體制(複合)플 받아블이는 것융 의

며한다. 그것은 合流흩}는 쪽의 體制擁護者 •廳得權者틀이 자기가 누려던

廳得權윷 搬棄하는 것융 의미한다. 예컨데 南韓의 政治指導者나 中塵層ft

民01 體制가 주는 홈~H흉權융 ~71하고 金日成 體制에 合流흩}는 것이거나

반때로 金H成이나 그의 i흘從勢力， 勞動黨員플이 자기플의 北韓體制下의

特權的인 a↑훌權을 포기하고 南韓社會외 一員요보 合流하논 것올 의미하

게 판다. 이것이 실제로 업發的인 'IT..元에서 7}능하지 아냐하다는 것은 긴

셜명융 훨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농하다면 법己體制를 거부훌넓 民樂峰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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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어나고 이에 때항하여 政治指導者 등 體힘l擁護者블이 體制j활 지켜낼

수 없게 펼 때일 것이다. 東歐와 社會主義가 허·불어진 것이라든지 東獨이

西獨에 合流t~논 統】에 01랭l 훤 것온 그곳에서 일어난 民殺峰起式 市

民華命 때문이며， 政治指導者 동 體制擁護者블이 법意로 讓f立홀}풋이 社會

主義體制블 포기하고 東獨에 있어서처렴 西獨에 合流까지 하게훤 것이 아

니다. 또 R쨌峰起가 얼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體힘l嚴짧오로 나아가는 것

이 o}념올 주의활 훨요가 있따. 1987년 6· 10 및 6·29 행樂輝起논 體힘j

願覆이 아니고 體制擁護 •體制輩固化(쪽 民主化)로 나아갔떤 것이다. 마

찬가지로 社會主義體制下에서 일어난 民樂據起가 體制顧樓이 아녀고 社會

主훌훌體制의 중홉固化 方向오로 냐아갈 수 있읍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벌는

다. 따만 東歐에 얼어난 事態를 볼 것 장 o 면 가령 北韓에서 民짧峰起가

얼어난따면 社會主義體制願覆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南韓에 合流하는 統」一

이 이루어질 가놓성이 그나마 있다고 믿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南韓體

制활 顧覆하고 北韓體制에 合流하자는 部類가 南韓社會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17 ) 절대다수의 f±民은 그려하지 아냐하넓 것올 우리가 알고 있

17) 個A의 엽E업意思에 맡긴다고 활 때에 北韓體制에 合流하자는 都顆가 南韓A 口

의 30%논 펼 것이며 南韓體制에 잡流하자는 北tt뼈~ 사함은 그곳 A口의 70%
는 될 것이라는 것이 外國A이 보는 推算이라고 한다. 推算의 正確性여쭈야 따

첼 수 있는 성질와 것이 아니지만， 어쨌픈 자기 體制의 生存力에 때한 엽信感

의 不足現象융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원다. 그려하여 相對方의 體制離Rli씩 可

能性이 있는 者를 자기휴에 유려하게 처j用하겠다운 생각이 담아있는 한(北韓

은 아직도 이 夢想융 못 버려고 있는 것으로 힘j斷흰다)， 그려고 開放하더라도

자가 體制흘 지켜낼 수 있다는 법↑릅感이 南北韓 각자에게 形成되어 있지 아니

출훈 한， 南北聯合이든 不可優協定이나 單縮協定이은 또는 經濟交流協力關係와

形成0]나 南北韓間의 엽由f호來 •開放化이든 이에 olE.지 못하려라논 것을 보

여줌다고 생7뼈다. 이려한 씩미에서 南北韓 각자의 엽己體制에 대한 업볍感찍

不足이 南北聯읍용 비롯한 南北씩 關係改善으풍 0].해하지 못캉F는 主犯0] 된

다. 이려한 생각융 더 진전시키변 南北社슐에 환한 한 統←→方쫓올 提示하는 등

統←→口號에만 熟율 올렬 것이 아니고 體制離脫可能性이 있는 分子훌올 體힘l훌

寢者호 I훌換시키는데 7]여할 政治 •탔會 •經椰 •文化政策올 展開하논 것이 실

제로 南北關係률 統一로 進展시키는떼 때딴히 중요하다는 캘혼올 .£충혜 낼

수 있다고 생각혹따. 體制離脫可能分子훌 題짧한 中央 H轉 1990년 9월 11얼자

中央칼렴 宋輔， ‘잠채력반오로 械·안된따” ; 朝雅 H報 1쨌년 9훨 12얼자 崔

賣林 칼혐 “統一의 조천” 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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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갇은 分析에 찍하면 合意에 의종}픈 合流에 의하툰 統

-01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南北韓와 實體룹 인청하

는 前提下에 이루어지는 각종의 1값定縮結 풍을 포함한 關係改善의 걸01

그중 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따.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01 金日成와 聯郭

制 統一方案과 비교할 때 딴연 現實的이라고 한 것이 이려한 뜻에서이따.

이번 199맨 9월4-7얼의 南北高位級會談에서도 드려난 바와 같이 北韓온

아칙포 南韓찍 賣體흘 公式 o로 인청하기를 꺼리고 있다. 어떠한 짧約01

냐 條約이나 1協定에도 必要不可缺한 相互{릅賴는 아직 南北韓間에 存在하

지 아녀한다. 그렇따면 우려의 希望에도 활구하고 南北韓의 과감한 關係

改善으로 나아가게 회논 것모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이지 아녀한다. 그

렇다면 결과혜는 것온 不幸하게도 現狀의 維持에 지나지 않게 려는 것이

다.

1If. 統_..쓸 支配하플 諸應則

國內政治에 있어서 JI.法은 國民의 代表機關연 國會가 憲法등이 發足한

節IXi뺑程올 거쳐 행하며 그렇다하더라도 그 立法온 內容에 있어서 權力分

立의 原理나 基本權의 保障파 강운 憲法上의 原則에 反됐종F낸는 것이어서는

얀훤다. 統-쏘?

原願a則”빠온 없는찬가}냐하는 質間이 가능활 뿐만 아니라 그러한 質問은 실제로 반

드시 제기려어야 한다고 믿는따. 統一은 아우리 좋은 것이떠라도 그것이

武力使用에 찍한 輝壓的인 統一이라면 大規模의 組織的 A權慢害률 同伴

한다는 점에서 if짧化훨 수 없따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統一은 그 主體나 節IX 빛 內容에 있어서 無原則의 것일 수는 없다. 統一

용 새로운 fj(序의 形nt올 의미한따는 점에서 立法行짧이며 立法行짧는 그

것올 행할 權限융 자진 主體가 행하여야 lE當할 수 있으며， 셜사 正當한

立法主體의 行屬이더라도 얼챙한 節/k的 原則에 따라 행한 것이어야하'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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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1.法行짧의 內容0 1 얼정한 }훨則에 反하는 것이어서는 안완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權力에 와한 統一온 안펀다고 한 것온 이룹테

변 統一에 있어서의 節IX的 I없則의 문제인 것이다.

딸할 것도 없이 南北韓의 統一의 主體， 節I};: 빛 內容 풍율 ~配하는 原

~IJ은 民族自決主義와 얹由民主主義의 原則이라고 確信한다.

이려한 !願 IJ이 무시되거나 이에 反홉}는 統一이라면 차라려 統一을 바라

지 않는 것이 낫따는 생각이다. 우엣보다도 南北韓 統←→씩 主體는 韓民族

이며 Ef. 그래야한다는데 대하여 외분올 저l기 흉댄 사람온 없올 것이다. 우

선 民族엽決主義논 멈已運命은 업已가 決定한다환 생각에 基魔흘 푼 것오

로* 統一과 강이 우려와 運命이 걸련 間題야말로 밤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훌가 決定하여야 하며 B:. 우려 스스로가 척극척으훌 아니셔려브

률 취하여 爭取하여야할 問題인 것이다. 그러한딴륨 民族업決主義찍 原則에

는 對外的인 'IJ\元과 對內的언 、￠元의 間題가 있다는 것이 우려의 생각이다.

즉 國際法的으로나 國內法的 o로나 모두 찢當한 原理·原則이라고 믿릎

것이다. 그려하여 對外的언 Ihi;에서 民族업決主義는 自已의 運命온 輝大

國풍 다플 나라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決定한따는 原則이고， 對

內的으로는 君主라픈지 혹은 觸大國이 킬려서 앞에 내세우는 指導者-解

放後에 金 日 ~용 廳聯외 {鬼{蟲로 앞장셔l운 指導者였홉윷 우려가 다 알고

있다 와 같용 國J;\;;과 상판없는 他律的인 權力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가 決定한다는 w.則띤 것이다. 그러표로 이렇게 이해한 ~族법決主議환

被:z配民族찍 獨立에 있어서나 南北韓의 統一과 같은 분제에 있어서는 바

로 國民꿇權외 ffl(、理에 지나지 않게되는 것이다 18 )

사실 民族댐決主義나 民族主義릅 표기종}는 우려 발 「民族」파 國民主權

에 있어서의 「국민」온 상당히 다론 멜인 것처렴 둡리나 英字로는 모두

nation을 語幹으로 하고 있옵융 주의할 펼요가 있다. 民族볍決主養， 民族

主議， 그리고 國民主權을 각71 표기하는 national self-determination,

18) 前根 崔*樓， ~--의 法的 間題， 141-14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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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 그려고 national sovereignty가 그것이따. 물론 nation올 國

家(증 state)와 同意語로 쓰는 事例(國際聯合융 표기하는 the United

Nations)도 였으나， 靜態的 · 法的인 외미로만 쓰이는 國家라란 熾念파 구

별없이 nation올 共通찍 롭語， 歷史， 傳統， 共通찍 所屬感풍에 의하여 뭉

쳐진 一群의 사함윷 나타내는 動態的 · 社會的 의미로 쓰는 갱우가 通例이

며， 이려한 nation이 獨立한 主權國家흘 形成하려고 하논 것이 被支配民

族의 民族主義인 것이다. 이려한 nation이 獨立한 主權國家블 形成한 것

이 國民國家(nati on -state)에 지나지 않는 것이따. 이려한 用例흉 가지

고 살펴보면 民族主義흘 國民主義라고 하돈지 國民主權융 民族主權이라고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主權」廠;웅:0 1 원래 對內的 o로 最高요 對

外的 o로는 獨立的인 權力올 의며하며 그려한 主權의 擔當者가 國民 (nat 

ion)언 까닭에 그렇다면 國民主權이냐 R;族엽決主義는 결국 同-한 것이

훤다. 그렇다면 民族엽決主義는 주로 對外的으로 굶張혜논 園民主權에 지

나지 않게 된다. 民族이라 하였툰 國民이라 하였플 國民이 닮身찍 運命융

자기 소스로 決定한다논 原理떼 지냐지 않기 빼운이다.

오늘날 .R;族엽決主義는 本國요로쭈터의 分離獨:\to1랴은지 領i:흉흉짧쏠

결~함에 있어서 通用되어야 할 「原則」일 뿐만아니라 關係되논 民族 !f.는

住民의 「鎭合的 權flJJ로서 國際法上 o로 承認되어지고 있다.19)

19) 民族법決主義와 原則율 宣言하고 있는 UN總會決議 「植民地獨-sr에 관한 졸룹」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Dec.14, 1960, U.N.G.A.Res. 1514(XV), 15U.N.GAOR, Supp. (No.
16)66, U.N.Doc. AI4684 (1961)) 및 民族엄決의 문제률 鎭合的 權利의 문제로

규정한 團際-sr法으로 우려나라도 加入한 바 있는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환한 園際規約j(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G.A.Res‘ 2200( 때)， 21 U.N.GAOR, Supp.(No.16)52, D.N.Doc. A/6316
(1967), reprinted in 6 I.L.M.368(1967)) 제1조 동 창쪼， 그리고 Hyo Sang
Cha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Divided Countries: Its Applica
bility to Kore.없1 Unification,ft Osterreichische Zeitschrift fUr Offe，빼tiches Rec
ht uru1 Vlikerrecht, vol.35, pp.177-196(1984) :張孝相， “園際A權規約파 南北

韓關係，” 碩岩 훌훌載提博土華If!紀:t 'A.홈과 國際速j， (서울 : 博英m±， 1989),
1-22변 : 李長熙， “西獨의 統-政策와 法的 基廳，” 「法律新聞j， 1990년 5월 7얼

자， 1뼈년 5월 14일제 및 1째년 5월 17앨자 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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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離獨rr.윷 主張하는 民族이나 領±變更의 결정에 의하여 運命융 決定

당하는 住民이 엽E찍 政治的 運命을 스소로 決定하겠다는 업然權으훌서

만이 아냐고 國際法上의 原則이요 權힘j로까지 承認펴고 있논 것이다. 그

헌떼 分離獨rr.의 갱우에 그 法的 表現이 國民主權에 다홈 아년 것이따.

近代初期여1 형성원 國民~權의 原理란 그 主體인 國民이 핍已의 運命을

스스로 決}i::한따는 國內法(憲法)1:의 그려고 國際法1: 權利요 原則의 문

제인 것이따. 결국 이장운 民族엽決主義 빛 國民主權이라는 國內法 빛 國

際法上의 權利와 原則의 문제로서 南北韓의 統一은 韓民族이 그 주체가

펀다는 점용 이곳에서 주장하려는 것이다.

나0까 統→1딴 새로운 法~序의 形成을 왜미흩}논 까밝에 韓民族(國

民)이 統-의 主體가 훤다논 컷온 韓民族(國民)이 法創設者로서 統i憲t용

의 휩j定과 판련하여 憲法制定權力와 擔當者료서 行動훌}는 것흘 의미한다.

그려하여 統一에 꾀하여 形成혜논 法~序의 內容온 이‘흘테면 單i國象~

形態이냐， 聯햄國家의 形態01냐， 政治的 多元主義흘 內容3로 하느냐，

:Jt~薰(全體主훌훌)플 內容으로 하느냐 하는 決定혼 統-“씩 主體(統i憲法

의 制定權力者)인 韓民族(關民 )01 決定한다논 결폼에 이르게 훤다. 그려

고 韓民族(國民)이 統-찍 主體(憲法制定權力者)로서 行動흉}는 경우란 대

체로 위에서 南北韓이 장차 나아가거l 회려라고 璥想할 수 있었떤 여려

킬 가운데에서 南北韓01 r合意」에 의하여 統-읍 이룩하는 경우일 것이

다. 理論上 民짧輝超에 이어 他方(의 體制· 法練序)에 「合流」혼}논 경우에

블 새로운 統-憲法의 빼J}i::의 必要性은 없을 것이다. 그려나 合流해 오는

住民은 지금껏 살아오던 體制 •法~序를 버려고 새로운 體制·法緣序률 받

아률인다논 의미에서 그플로서는 호權的￡로 行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민쪽공동체 統~‘方案01라픈지 UN同時加入提案용 뷔시한 南韓剛

와 혜빼進的 •段階的 統-接it(方案흘 北韓짧局은 民族分斷올 永久化하려논

陰흉흉라고 하면서 政治軍事씁談붕윷 흉하여 단번에 統一용 01룩하자는 主

張올 행하여 오고 있다.

소위「高麗聯觸JJ 統一方案풍이 그것이다. 戰略戰術的언 속마홉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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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번 北韓當局와 統一方案온 統一의 主體(憲法빼J5E權力者f)인 韓民族(國

民)용 앞세우쉰 外見을 지냐고 있다.

그러한만콤 統一의 主體(憲法制定權力者)로 行動하는 韓民族(國民)-北

韓의 選好때로 朝購R族(國民)이라 불려도 우방하려 4-이란 과연 어떠한

韓民族(國民)이냐 하논 質問0] 제기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決定(行動)의 主體로서와 R族(國民)와 와미， 政治指導者와 民

族(國民)과의 關係(쪽 代表의 問題)， 決定의 節~와 內容의 問題 풍율 살

펴지 않을 수 없는 理由이다.

이것은 具·體的으로는 北韓에도 主權的으로 行動하논 住民0 ] 과연 있느

냐， 金 日成과 그 追從勢力이 파연 北韓住B;;의 「代表」이냐， 南韓에서는 政

府를 중심으로한 뽕‘口單一化가 의미하는 바가 무엿이냐 흉댄 절문s. 펀다

고 생각한다.

위에서 民族댐決主義이든 國民主權의 原理이픈 그것은 법已運命온 남0]

아니랴 담E 스스호가 決}E한다는 原理엄을 살펴보았다. 쪽 統一의 3:體

(憲法制定權力者)포 行動I하댄 韓~族(國民)이란 어떠한 決定여냐 그 結果

홉 正當化흉F는 根據로만 작용하는 原理가 아니고 그 決定에 f힘東되는 韓

~族(國民 )0] 스스로 뚫與하여서 그 決定을 행하였다. 다시말하변 韓民族

(國民)이 스스로 決定하였따는 것이 要請되는 原理인 점윷 주꾀할 펼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려므로 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國家形態(單】國家

냐 聯햄國家이냐 등)， 政治的 多元主義냐 一7G主義 (全體렇義)냐의 여부，

政府形態， 그려고 國民의 地位홍에 관한 基本的인 決定흘 韓民族(國民)이

행하였다고 할 수 있기 워하여논 韓民族(國民)이 그 決定에 설제로 蘇與

하였다논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려고 韓民族(國民)이 그러한 決定

에 짧與하였다고 할 수 있기 워하여는 政治의 賣際에 있어서는 韓民族(國

民)을 構敵}는 多數者와 少數者가 그 決定過程에 豪與하여 ‘一大월結에

도딸한다논 것이 참으로 중요하따. 이강은 髮與릅 가놓케하는 것이 룹論

•集會 · 結社의 염由 및 覆與의 범EJ3와 같은 政治的 댐由와 保障언 것이

다. 쪽 多數者뿐만 아니랴 少數者， 심지어논 Ii對者까지도 決定過程에 경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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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하였다는 것파 이룰 워하여 룹論 · 集會 · 結社외 엽由가 保障되어야 한

다논 두 要件(즉 決定過程에의 짧與2j 뭘由와 룹論集會·結社의 업由의 保

陣)이 充足펼 때에 참으로 國民이 또는 韓民族이 決定하였따고 할 수 있

는 것이다.때) 이칼은 두가지 要件온 國民이 憲法율 制定하거나 改正한다

고 할 때에나 母園으로부터의 分離獨立의 품제나 領±變更왜 問題불 決定

함에 있어서나 그려고 우리의 경우처렴 統一을 決定함에 있어서도 모두

흉當한 原理앤 것이따. 이것옳 역셜척으로 이야기하변 짧與의 自由， 름論

·集會·結社의 담由의 保障없이 이루어진 決定온 官製國民의 決定일 수는

있어도 國民이 스스로 決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논가? 이처렴 園~3:權

외 한 表現인 憲法뼈l定權力올 理解함에 있어서나 民族엽決의 原則 내지

權利블 理解함에 있어서 政治的 多7c主義와 基本的 A權의 保障이란 이를

테변 決定主體언 關民(또는 民族)이 構成要素로 작용하는 節次的 原理임

을 주와함 必要가 있는 것이다. 武力에 찍한 統一융 正當化할 수 없는 理

由가운떼 하나초- 그것이 國民(民族)01 決定主體훌셔 行動함에 있어서 要

까t되는 節'IX的 原理어I] N.하기 때붐이다. 그것은 i方에 의한 他方펴 輝制

야지 엄已運命을 스스로 決짧F는 것일 수논 없는 까닭이다. 大韓民國憲

法이 「법 EB民主主義的 基本練序에 입각한 3f~的 統-J(제4조)이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같운 節'IX的 席、理를 와미*않 것이라고 범는다.

지끔까지 展開되어온 南北韓와 統-論議 過程에 있어서 主權的 園民(韓

民族)이 行動하는떼 必要한 이려한 節'IX的 原理 •原則이 과연 充足되고

있는가흘 한번 살펴보자， 결혼척으품 이야기하면 적어포 1987년의 소위

「民主化」擔置이래 南韓社會에서는 이려한 節次的 原理 • 原則(=政治的 훌&

與의 機會， 言論·集會·結社의 담由와 保障)이 充足되고 있다고 斷름할 수

있따. 어느 의미에서는 統-과 판련하여서도 政治的 옳￡與의 機會 및 릎輪

·集會·結社의 엽由가 지나치게 表出되어 이를 i敵종낸 政治指導力이 파

20) 前觸 崔大樓， 「憲法學J. 96-97. 100-101면 ;前據 崔大樓， 「械-찍 홉的 問

題J. 142-143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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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存在하느냐， 폭허 政府의 이감은 指導力이 存在하뇨냐 흉}는 것이 와문

시펼 程度이다. 01려한 遺間찍 事情용 政府가 주장하는 「짧‘口單一化」의

標語속에 잘 블어나 있다.

자기 그룹의 짧與나 복소려가 충분히 反映되지 않았다는 여떠 주장에

때하여 政府는 國民의 多樣한 복소려릅 춤분히 4鐵한 것이고 이렇게 收

敬펀 國民찍 목소려풀 代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졸 것융 요

구하는 주장윷 포함하고 있논 까닭이다. 지금 政府외 한빈족공동체 統-’‘’‘

方案은 바룹 이러한 J/X敏과 代表와 論理에 와하여 1£當化훨 수 있는 것이

다.21 ) 이에 비하여 北韓의 소위「高麗聯햄制」統-方案이 01장은 主權的으

로 行動하는 北韓住民의 節IX的 原、理 •原則윷 과연 充足시키고 있는 것인

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참으로 와문점이 많따. 北韓社會에는 金日成파 勞

動黨이 이끄는 唯*思想體系 •唯一指導體系는 있어도22 ) 政治的 多π主義

(多數者와 少數者의 魔與機會의 ‘平等풍)와 룹論·集會·結社와 自由찍 保輝

01 없논 까닭이다. 金日成과 勞動黨이 이끄는 이외 룹論이나 集會·結社의

딩由는 없다. 金B없과 勞動黨이 φ]11는 ~료지 한가지 목소려만 았따. 이

려한 복소려는· 官製나 觸制훤 國ft;워 목소~1이지 엽已運짧융 자기 스스포

決定하논 國民의 목소려얼 수는 없논 것이다.

政治現象에 있어서의 「代表」란 下意上達과 上意下達의 兩方通行 (two

21) 前揚 崔大權， 「統一의 法的 問題J' 135-137면‘

22) 前揚한 北韓의 정치사전의 「당의 유얼사상교양J ' i당의 유얼λ얘체계」와 「주

체사상」올 함쩨 참고할 펼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兩者를 함깨 창고하면 당

찍 유일사쌍파 주체사상은 결국 동일한 것이다 또는 강흩 것외 兩面이따라는

사실을 알게 훤다. 예컨데 「주체사상」난융 보변 낌얼생저작선집윷 인용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률 이루논 것은 맑스-레년주의적

인 주체사상이며 우려 당의 유얼사상체계는 주체사상입니다‘파 하고 있고 「당

의 유일사상체계」난올 보면 역시 검일성저작선칩율 인용하여 「우려는 맑스

쩌1년주의A냄， 우려 당의 주체새꿇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요로 하여 당안에 유

일사상체계홀 더욱 첼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엽의 사상의지의 통얼율

강화하는 사업윷 총책파업 o로 튼튼히 흘어쥐고 당사업윷 계속 샘화발전시켜

냐7싸 하겠슐니다.과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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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traffic) 의 문제이지 …方通行의 문제가 아나다 r代表」란 國民의 意

思나 利益올 代辯하고 한편 國pi:;의 意思나 利益올 組織하고 指導하여 궁

극책으로 選購동윷 홍하여 國f\:에 대하여 實任용 지는 경쭈흘 말하는 것

이지 잉) 國民에거l 反對意見의 법由도 주논 얼 없이 그려고 國R에게 責ff

지논 앨도 없이 國民옳 01끄는 갱우란 「獨載」이지 「代表」일 수는 없따.

이려한 論理에 비추어 南北對話 過程에서 北韓{빼이 P합韓剛어l 대하여 要求

하는 前提條件(이번 總理會談에서도 보여준 바와 갈은 他方의 體빼l흘 용

호하는 言論의 엽由찍 {購등의 要求)에 때하여 南韓도 北韓뼈에 때하여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政治的 魔與 및 言論 · 集會 •結社찍 얹由의 保障뚱융

主張·要求하여야 하며， 나아가 우려의 統一政策은 北韓社會에서도 이려한

與件등이 形成되도룩， 축 北韓에서도 진쟁으로 「퍼主化」가 얼어나도확 도

와주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뱅는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北韓社會에

民主1~가 얼어나지 아니휩댄 한 南北韓의 統一은 不可能하띠·고 뼈j斷된다.

南韓社會씩 北韓 샘?터成體힘j에로의 合流에 의한 統-可能性01환 그‘깐외

南韓社會찍 ，魔業化와 民主化의 결과 도저히 상상이 까지 아녀캉댄 ;갓이

고， 그려고 武力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융 排除하고 냐면 北韓社會의 R.:E
化없블 統一01 '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까밝이다. 寶現性의 점에서 北

韓社會의 民主化없이 가농한 것은 기껏하여야 南北韓問의 國家聯合:體힘 j

聯合윷 비훗한 雙務協定이나 東西獨關係基本條約의 縮結·과 같은 두개의

實體間의 關係改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뿜日없옳 워시한 北韓體없Ij 擁護勢力블01 자가들의 觀得權용 뼈棄흉}쓴

23) GiovalUli Sartori, “Representational Systems" in “Representation", Inter
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 A.H.Birch, Representation(Lon~

don; Pall Mall Press, 1978), 특히 pp.109-114 ; HalUla Fenichel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특히， pp.232-233; Nelson W. Polsby, “Legislation"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싫by， ed. Governmental Institutions αnd Pro
cesse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s, vo1.5(Reading: Addison - Wesley,
1975), pp.257-319 중 특히 pp.258-262 ;前揚 崔大權， 「憲法學J， 32-36, 3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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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율 의미하게 되는 統一에 合훌，해 올 려가 없융 것이고， 北韓體制(全體

主義·政治的‘一元主義 +國家計劃經濟體뻐J)를 固협}논 統一이라변 南韓fQ~

이 合意해 올 려도， 合월;하여서도 안되는 統-이가 때분이다.

그러변 統一의 節Ik문제에 이어 統…에 와하여 形成할 快!흰의 內容을

~配홀}는 原理·願IJ의 문제흘 살펴보자. 이 u] 살펴본 바와 같이 A間의

平等實現을 텀標로 한다는 소위 社會主義體制란 단순한 經濟體$IJ후반 存

在홈넓 것이 아니고 그 實現의 裝置라고 할 수 있는 國家統制離IJ •全體

主義的 -7G主義體힘j와의 不可分와 結合形態로 存在하고 資本主義體制의

內容인 市場經濟體制는 政治的 多 JG主義 ‘ 個A의 다由를 內容으로하는 범

田民主主義와와 結合形態로 모좁을 c려내고 있으며， 不幸하게 이 兩體뿜IJ

의 中間에 위치하는 第三와 體밟Ij란 우려의 希탤에 불구하고 없다. 쭉 政

治的 多7G主義와 一黨支配의 全體主義논 서로 兩立할 수 없으며 이 兩者

의 中間에 워치흩}는 第三의 體빼l는 없는 것이다. 우려가 統一에 의하여

어떠한 體制흘 選擇할 것인가? 文明發j훌의 <"!] 段階에 셔서 우-려가 選擇하

여야 활 方向온 이며 分明해졌다. 政治的 多π;主義體짧 IJ가 그것이다. 그려

고 A類社會發達애 있어서의 東歐의 變化는· 바로 이려한 發展方向울 극명

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政治的 多元主義는 經濟的 多元主議

(市場經i齊體힘J)릅 要求하고 있따. 政治的 多7G主義는 國家計劃經濟 • 中央

統制經濟와 함께 하지 못하는 屬性을 지냐고 있는 것이다. 다만 :if等의

實現읍 內容으포하는 社會主義의 理想을 져버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려한 社尊主義와 實現용 政治的 多lG主義 · 市樓經濟體制의 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되는 運命올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려

고 政治的 多7G主義와 市樓經濟體制의 흘 속에서의 社會::E義란 東歐와 蘇

聯 빛 中國과 北韓 등 소위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와 같은 것

앨 수 없다.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社會主義란 平等을 위하여 업由블

회생한 경{-o]4변 政治的 多元主義와 市場經濟體制 統合와 흘 속에서의

社會主義는 범由와 平等와 調和졸 內容으로 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平等없는 엄由란 우의미한 如鍵찍 엽由이며 엽由없는 平等이란 A間性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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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殺파 贊困의 平等임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날의 政治的 多元主義와 市

樓經濟體뼈l와 複合은 이려한 段階에 와있논 것이다. 우려 憲法이 「멈由民

主的 基本~序에 업각한 平和的 統·…J(제4조)이라고 한 것은 節次的 原則

와 의미 01와에 바호 이려한 統-훤 縣序의 內容융 支配하는 原則율 보여

주는 것이다. 우연히.도 우려 憲法이 제4조의 이 規定올 가지고 있기 때문

이 아니고 우려가 살아야할， 統一에 의하여 形nY;훨 ~序의 內容은 바로

엽由民主的 基本縣序01어야한다고 믿기 때분에 엽由民主的 幕本練序흘 主

張하는 것이다.

N. 領土緣項파 統一

위에서 소개한 바있는 大韓民國憲法와 領土條項(제3조)과 그려고 國家

保安法01 南北統一과 i휩北對話에 캘렴몰이 되기 때문에 각기 alcl£ 내지

改廢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특히 國家保安法을 廢棄하여야 한다는

主張온 우려 周邊에 때딴히 많다. 위 領土條項01. 그려고 國家保安法이 과

연 統一파 南北對話의 결렴폴이냐， 마치 領土條項이나 國家保安法때문에

統一이나 南北對話가 안펴는 돗한 01러한 3:.張윷 어떻게 評價활 것인가.

國家保安法에 관한 憲法載뼈j所의 決定찌)이나 「南北交流協力에 판한 法律」

에 의하여 國家保安法은 效力융 體失한 것이나 따홈없다는 主張25)에 때하

여는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우션 領土條1월이 「平和的 統一」條項(憲法제4조)과 相衝하며，%) 따라서

平和的 統-올 워하여는 憲法改正와 方法에 의하여 領土條項을 廢棄하여

24)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엘 결쟁， 89헨가 113.
25) 權寧星， “北韓， 조건없는 ‘자유왕래’선언하라 보안볍이 홍얼논의 장애불이 i싼

논려 셜득력 없따” 全敎學新聞， 1990\'! 8월15엘자 卷頭論樓 : 前觸 張明奉，

「한민족공용체 統一方案 그 法的 體系化 冊究j， 81면 둥.

26) 前觸 張明奉， 「한민쪽공동체 統~方案，::1. 法的 體系化 1iJf究j， 60-76변 ;權寧
星， “國家保安法， 왜 改廢롤 미루는가.. ，-新東亞j， 19891션 10월호， 189면 ;金哲
洙， “統一윷 위한 憲法반뜰자，” 中央日報， 1989년 6월 15일자 時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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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憲法學界 얼각에 있는 主張27)에 대하여 살펴보자. 결혼부터 01
야기하면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條項은 서로 衝突하는 것이 아냐

며， 領土條項은 :if和的 統一찍 결렴폴도 아낼뿐더려 이를 改正할 必要도

없다는 것이 우려의 主張이다. 이 問題는 무엣보다도 領土條項 벚 平和的

統一條項이 각기 지냐는 意味에 따라 解決되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종래

의 i밟說的언 見解에 외하변 「大韓民國외 領土는 韓半島와 二l 附屬島願로

한다」는 領土條項의 의미는 大韓民國 憲法0 ] 南韓뿐만 아니라 北韓읍 포

함한 全韓國領에 켈쳐 그 效7]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려EJ응 法的으풍

는 (de jure) 大韓民國의 主權이 北쪽으로 韓 • 中 빛 韓 · 蘇國境에까지

미치는 것이지만， 北輪地域에서와 主權와 行使가 시초에는 蘇聯에 와하여

그다홈에는 北韓政權의 存在에 의하여 事實上( de fact이 방해받아 왔다고

해석되어왔다. 그려하여 領±條項외 이려한 의미에 따라 北韓政權의 存在

환 韓國와 北半部흘 不法的요로 려有하여 그곳에서 不法的인 事實上( de

facto)외 統治權力올 행사하여 온 딴순-한 쨌亂團體나 핫戰團體와 存在(그

려고 北韓의 實體룹 인정하여 겨우 事實上의 地方떠 政府로서의 存在)열

뿐이며， 이려한 論理.룹 더 진전시키면 大韓R國의 rL場에서는 北韓地域에

때하여 北進統一이나 收復이 있을 뿐이지 北韓政權과찍 i:ifI ;f[J的 統一」이

란 생각활 수도 없따논 해석도 가농할 수 있게 펀따. 그러나 설사 領土

條項에 관하여 通說的 見解률 따륜다고 하더라포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와 갇이 平和的 統…에는 따양한 길이 있을 수 있으며 論理的으로 가능한

01러한 平和的 統一의 여려 갤율 하냐 하나 따쳐 보면 그것이 領土條項과

반E시 衝突하게 되는 것인지 의섬소렵게 된다는 점을 주와할 펼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가령 北韓에 北韓體制(社會主義 國家體힘1)룹 거부하는 民

主化가 얼어냐고 이어서 南韓體~IJ에 앙淵F는 獨i뚫J:t 統‘一융 상정하여 보

면 포대체 領土條1월파의 衝突 여부촬 따절 여지가 없다. 문제가 펼 수 있

는 경우라면 P됩 .i t輪이 각기의 主權융 廢棄하고 더 본 統--國家블 形成하

z7) 前揚 金哲洙， “統一을 위한 憲法만옳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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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合意에 왜한 統“」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統一은 南北韓 住民 全體

에 의하여 構成훤 韓民族(國民)이 統一憲法의 制定權力者(쪽 統‘-의 主

體)로서 決%효하는 것이기 때푼에 實際의 過程에 있어서는 南北韓에 걸친

制憲國會외 構Itt올 뷔한 南北韓 全域에 캘천 總選과 國民投票의 節IX흘

밟아야 함 것이다-바로 이려한 統…憲法 없I ]定權力者의 f憂越的 地位에 와

하여 南北韓의 各各의 憲法은 統一憲法 속으로 發展的으로 解消펼 것이며

따라서 通說的 解釋에 따혼 領土條項과와 衝突의 여지는 없윷 것이다.

그려면 南韓에서 提案한 한민족공동체의 構成에 合意하여 南北韓이 종

국척인 統一에 01료기까지와 中間段階언 體制聯合(國際法의 視角에서는

國家聯合) 關係에 플어갔다고 하는 경우에논 사챙이 어떠할 것인가? 0바

도 1972년의 7·4共同聲明 당시에 부벚쳤떤 상황파 유사한 상황에 부벚치

려라고 믿는다. 南北韓이 體制聯合융 形fit하가홍 상意、하였다고 하여 이것

이 大韓民國政府에 의한 北韓의 國家로서의 承認、을 찍미하려는 것은 결쪼

아낼 것이다. 그려므로 體制聯合의 國際法的언 地位야 어쨌떤 그려고 南‘

北韓 각각찍 池國家에 때한 關係야 어떠하픈 이 組織下에서 南北韓은 關

家間의 關f*가 아니라 룹수한 國內法上의 公法「的」언 關係에 즐어가게 된

따.야것온 마치 地方엽治團體間의 合意에 와한 協力關係(예컨떼 共同의

水源地開發과 運營關係)의 設5E~는 地方 엽治團體組合외 設rr.에 비유펼

수 있올 것이다. 만약 體制聯合에 외하여 北韓윷 國家로 承認하게 원다면

이것온 通說的인 와며에 따흔 領土條項에 어긋나게 훤따. 그려하여 政府

도 體制聯合에 찍하여 北韓올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낼 뿐더려 이 體制

下와 南北交流가 픔수한 國內法上찍 문제인 것같이 취급할 것임을 밝히고

있따껴 그려나 體制聯상關係에 플어감으로써 政府는 北韓융 政府로 承짧、

하논 결과 事實上와 地方政府는 가져￡지 않올 수 없게 펀다고 생각한다.

그려하여 종래의 1ft';族 1國家 2政府찍 公式에서 벗어냐지 않게 된다. 다

만 이렇게 봐변 北韓政府의 支配下에 있는 領土의 *韓民園憲法上의 地位

28) 前獨 한민쪽꽁똥체 홍일방안， 35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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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혜는 것이냐 흩F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領土條

項에 관하여 i밟說的인 見解풀 유지하는 한 北韓地域온 顯在的￡로는 마치

地方엽治團體의 管훌홈地域과 비견펼 수 있게 北韓政府의 管輔 쪽 支配下에

플어가있는 것이되 j짱狂的￡로는 여전히 大韓民國의 主權下에 놓여 있논

것으로 漸念化하는 것이 7r농하다고 생각한따셋 그려하여 예컨데 北韓의

南韓에의 合流에 외하여 統〕원다고 하는 경우에는 北韓領域에 때하여 i替

在하여 존재하떤 主權이 顯在化되는 것이라고 발항 수 있게 된다. 가랭

私法理論을 웬용한다면 北韓政府는 信託法上의 受託者의 地位에 서고 大

韓民國은 委託者의 地位에 있게 휩다-北韓住民은 受益者의 地位에 션다

*고 懶;월;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 ) 다만 장시후에 보는 바와 잘이 領‘士

條項찍 의미룹 종래의 i밟說의 見解와 따르게 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理論

構成의 必要性이 사라지게 현다.

사실 西獨 훌;$:法 제 23조 빛 제 146조의 規定方式과는 딸리 全韓半島에

大韓民國와 主權이 며천따고 宣言한 領土條項의 의비에 관하여 形式論理

的인 解釋만이 능사논 아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변 憲法制定權力의 決定

이 그 憲法힘J5E權力의 形成어l 짧與하지 못하였떤 地域(쭉 北韓地域)에 때

하여 어떻게 抱束力융 가지는 것인가 하는 의분이 제기회논 까닭이따.

大韓民團의 統治權이 現實的으로 北韓地城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始初

부터 統治權이 미치고 있떤 領域內에 m.亂이 얼어난 결과 뺏亂團體가 차

지하고 있는 地域에 統治權이 미치지 못하게현 갱우와는 달려， 大韓民國

의 統治權온 처용」유터 北韓地城에 미치지 못한 채 춤발하였떤 것이다 그

랩에도 불구하고 兩경우를 동일시하여 꿨옮L으로 인하여 사실상 統治權01

미치지 봇하란 懶L地域에도 憲法의 效力은 당연히 미친다는 理論을 우려

의 경우와 창이 처음쭈터 統治權이 미치지 아니종}는 것으로 출발한 경우

에도 憲法上의 宣홉반윷 끈거로 適用하는 것은 f홈宜的인 解釋01거나 論理

29) 前婚 崔大權， 「統-외 法的 問題J. 91, 123면，

30) 註(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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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飛體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었다. 더구냐 「韓國짧의 법由와 獨立의

ill!速한 獲得에 판하여 짧間」융 행하며 최초의 韓園政府활 구성할 國쏠議

員와 選出올 뷔한 選짧를 藍뼈함 UN臨時쫓員슐(U띠ted Nations Tem

porary Commission on Korea)가 접곤할 수 있었떤 地城의 , 쪽 業軍이

퍼領하였떤 南韓地城의 住民반01 行使한 憲法制定權力이 비홉 過半數 이

상찍 韓國民01 이 地城에 居住하고 있었더라도 파연 어떠한 法理어l 찍하

여 위의 委員會가 접근할 수 없었떤 따라서 選驚가 實施될 수 없었떤 北

韓地城까지에도 훌當하는 憲法올 힘j定할 수 있는 지가 이미 지척한 바와

찰이 疑間이다. 北韓地城에 i훌훌f한 縣聯軍當局의 PJj害에 의하였든 그곳왜

共塵主義者룹의 ffi좁에 의하였든. UN藍視下의 위 選爆에 數加하지 아니

한 北韓住民에 「代身하여 行動」한다논 것은 政治的 의미률 7}젤 뺨l지

法的으로논 nt.:n:.펼 수 없는 理論이라고 할 수 있올 것이기 때붐이다.

職;念上 憲法힘l定權力용 憲t鐵!훈를 創設하는 治源的 · 업律的 權力이지

만， 그려나 그것이 無所不~ 權力은 아니며， 그려하여 憲*훌制5E權力포 얼

챙한 制約에 服하지 않율 수 없다. 우선 憲法制定權力은 超園家的인 A閒

외 權利에 抱束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그 權力을 行使함에 있어서 처

한 地理的 빛 歷史的 狀況에 의흩F여 뼈l約받올 수 밖에 없다. 밸할 것도

없이 大韓民國憲法좁 制定한 憲法힘l定權力은 그 權力윷 行使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어진 地理的 •歷史的 條件에 왜하여 制約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하여야활 것이 아년가， 쭉 위의 UN藍臨下의 選鍵가 가능하였고 따

라서 위와 UN藍騙韓圍쫓貝會가 UN빼會의 決훌훌에 쫓아 選짧顧騙‘ 빛 홈힘

問이 가놓했던 南韓地城이라고 훌}는 歷史的 •地理的 條件의 힘j約下에서

그 權力行使가 7}농했떤 것이다. 이러한 챔용 大韓民國政府가 UN總會에

서 韓半島의 唯‘-合法政府풍 承짧받은 것이라고 알려진 1948년 12월 12얼

찍 UN빼會決議의 文혐올 업멀히 검로하여 보면 그했l서도 블써난다고

믿는다. 빼會는 「藍時委貝會찍 藍視와 協훌훌7} 가능했요며 全韓園園民의

總對多數가 層住하는 地城의 韓關에 때한 有效한 3짧d와 管輪權윷 7}진

잡法政府(大韓民園政府)가 樹立되었다는 것파 同政府는 同地城의 選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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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의 업 E립意뽑、의 正當한 表現0]였으며 臨時委員會가 藍視룹 行한 바 있는

選짧에 基鍵플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 (政府)가 韓國에 있어서의 唯~‘한

이러한 政府」임용 宣릅하고 있는 것이따. 쭉 이 宣즙홉 大韓民國政府야

말로 UN藍視下에 合法的인 節IX.흘 밟아 樹立원 政府이며 그려한 政府로

서는 韓國에 있어서 唯-와 政府 (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라는 와미와 宣言이지 韓半島全體에 有效한 支配와 管轉權용 lJ]치는 唯一

의 合法政府임올 선언한 것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따.

이려한 여려점에 비 추어 憲法제3조 領土條項에 판한 通說的 見解의 기

초가 된 삶題， 측 大韓民國憲法이 北韓地城올 당연히 포함한 全韓半島에

미친다는 命題는 우려 魔法의 效力와 範圍블 宣言한 法的 ·意味룹 가진 憲

法原理라기보며는 全韓半島에 그 正統合法性올 주장송넓 政治的 宣룹이라

고 보는 것도 가능하따고 믿는다.3l ) 아우도 否認할 수 없는 愛國志士인

李承曉博士， 三‘一運動 이래의 正統性의 때변자띤 上海臨時政府指導협， 그

밖의 많운 民族指導者블이 南韓地城에 운집하였따는 챔， 南韓地域에서만

이 우리 民族의 명由스려운 政쉰的 흉;思決定에의 옳&與7} 가능하였다는

접， 世界的 普遍性올 지년 國際平和機構로서의 UN~ 權威下에 :*:.韓~國

政府가 수립되었따는 점，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北韓地域에는 그곳 住民

의 意思와는 상관없이 民族主義者는 불폼 園內外의 혁혁한 m±會主義者‘共

塵主義者까지포 다 제쳐놓고 縣聯0] 앞장세운 金日成율 中心으로허란 蘇

聯 健{앓 政府룹 수렵하였다는 사실풍 大韓民國이 全韓半島에 결쳐 그 正

統合法性올 主張할 수 있논 道德的 •政治的 根據룹 총분히 지냐고 있었따

고 말활 수 있다. 그리하여 領士條項의 의미를 이같이 解繹할 때 西獨基

本法 제23조， 제 146조 빛 前文에서 보는 것참은 明)(은 없으나 해석상 이

와 유사한 結果에 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떠

라도 憲法제 3조 領土條項온 (196앙션와 憲法 附則 8條와 함께 )홍시에 비

확 197앙션의 憲法 이래 도업펀 平和的 統-條項플 (現行憲法제4조， 제 66

31) 前揚 崔大權， 統‘의 法的 問題， 26‘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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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항， 제 69조， 제 72조， 제 92조 풍)이 없떠라도 國民에게 그려고 륙히 大

統領동 政府指導훔룹에게 南北統一올 實現시켜야할 憲法的 義務흘 분명하

게 J:課한 規定이라고 믿는따.

그려하여 우리 憲法온 적극적요로는 大韓民國憲法이 全韓半島에 그 效

力을 미치게 하여야할 義務-이러한 義務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東西獨

에서처렴 北韓이 南韓에 合流하여 오늪 統-융 이·룩한다고 할 때에 實現

쩔 수 있윷 것야뉴-륨 규정하고 있으냐 소극책으로는 全韓半옳에 컬천

憲法制定權力와 形ltX;빛 行使가 可能토확 만플어 統一된 憲法練l향가 創設

되고 이 憲法縣!훈에 따라 統-政府가 수렵되어 大韓民園이 명예롭게 發展

的 o로 解消되게 할 義務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범는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강이 우려 魔法01 i섬源的jζ로 그 效力01 엄벌히는 南韓地城얘l 국한

되논 것이기 때문에 全韓半島에 걸쳐 統一薰法의 制定윷 뷔한 憲法制定權

力이 形成회고 이 魔法制定權力와 行使에 의하여 統-憲法이 힘iJ5E퇴었융

때에는 部分的 또는 下位的 練1추의 表現5L풍서의 大韓民國憲法의 發展的

解消에 찍헌’ 統* ‘용1것은 平和的 統一엄올 당연히 前提로 한다·← 實現

의 義鏡에 냄由民主的 基本~序에 反흉}는 內容의 統-01 아널 것올 要求

흩}는 限界가 포함펴어 있옴은 이며 언급한 바이다.

이상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우려 憲法의 領土條項(제 3조)파 平和的

統‘條項(제 4조용)에 때하여 좀 더 說律力았고 現實的 (re빼istic)인 解釋

을 시도함으로써 領土條項파 rp:和的 統-條項은 서로 :J-價되거나 衝突하

는 것이 아녀며， 領土條項운 결￡ 平和的 統-의 결렴폴이 아낼 뿐더려，

平和的 統」一윷 위하여 領土條項윷 改正廢棄하여야 할 理由는 더욱이 없따

늪 점이따. 백번올 양보하여 領土條項이 平和的 統i에 캘램폴이 원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全韓半島에 절쳐 자71측이 正統合法性올 가진다고 주장

하기로는 南韓의 憲法반이 그려한 것이 아념융 주의활 훨요가 있다. 이미

지척한 바와 장은 北韓憲法온 現居住地에 상환없이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헬려」에 의하여 구생되는 A民이 主體가 되논 A民主權올 표방함으

로써 北韓政權의 全韓半島에 결천 正統合法性윷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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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하여 ￥和的 統〕에 철렵볼이 되는 것이녀 廢棄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하려면 北韓憲法와 關係條項(여l캠데 제 1조， 제 5 조， 제 7조 등) 및 勞動

黨規約에 때하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따. 北韓憲法의 關係條項(픔히

제5조) 및 勞動黨規約에 의하면 “平和的”이라는 수식어에포 불구하고 「南

朝蘇의 解放」만이 要求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려한만픔 우려 憲法찍 領土

條項의 廢棄률 분제삼요려면 統一이나 한민쪽공용체 形않을 위한 南北韓

間의 *찢結의 一環으로서 北韓憲法의 關係條項(예컨데 제5조， 제7조 동)

과 함께 改JE 또는 빼除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現寶的으로 우려의

최초(1948)의 憲法에서부터 지나고 있던 領土條項외 빼除提案흘 자기의

政鋼政策외 하나로 파감히 뜰고나올 政黨01나 政治勢力이 과연 있올 지도

의품이지만 이 領土條項의 改正則除 主張온 南韓政!휴와 正統性 主張의 一

方的 빼棄에 불파하게 된다. 나아가 民主主義의 前提條件띤 JL憲호義에

비추어 憲法은 守護되어야 한다는 것이 美德이다. 그리고 領土條項이라고

하여 딸려 취급하여야 함 理由는 없다.

V. 國家保安法과 統-→

國家保安法이 統一흘 願하는 愛國A士흘의 업윷 툴어막파 그룹윷 投微

하며 彈壓할F는 i홉具에 지나지 않논다고 하면서 機會있융 때마다 國家保安

法와 澈廢룹 주장 ·요구하는 것이 北韓當f협의 입버릇 같이 되어 있다. 그

려한 北韓에 國家保安法과논 비교도 안되게 우려의 상상올 초월하는 惡法

언 新페法이 1975년 이래 존채하여 왔다논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져앓) 우

리흉 놀라게 하고 있다. 北韓이 우려의 國家保安法을 플벽일만한 立樓01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치껏 숨겨온 新뻐法에 확정적요로 도러나있기 때문

이따. 반E시 國家保安法에 관한 北韓의 立場에 同調하여 主張흩}는 것은

32) 朝廳日報， 1990년 8월 11얼자 :東亞日報， 1990년 9월 14앨자 ; 朝廳日報， 1990
년 9월 15얼자의 社說과 解說記事 “北韓「新*IJ法」 구체내용 알아보변”챔조.



150

아낼지라도 國家保安法의 澈廢올 主張하논 목소려가 南韓社會에 많다. 그

런가하면 憲法載뻐j所는 최근찍 소위 限定合憲決定을 풍하여 國家保安法

제7조의 讀揚 · 鼓舞 • 同調 등 罪가 體制願覆 등의 「明白한 危險性」이 있

는 경우에 適用봐는 한 合憲이라논 決定윷 내련 바 있따. 이제 國會가 國

家保安法을 改正함 것이냐， 아예 廢棄할 것이냐，않) 아니면 그대로 불 것이

냐 하는 문제만 담은 셈이따. 그려한만콤 이러한 狀況下에 있는 國家保安

法용 어떻게 評價활 켓언가， 파연 統一論議의 결험똘인가， 과연 改正 또는

廢棄되어야 하느냐， 가랭 &lEo]나 廢棄立法이 提案회었을 때 이룹 指導

할 原理는 무엇이어야 송}용가. 그려고 國家保安法에 때한 憲法載뼈j所왜

限定合憲決定의 의미는 푸엇인가.

國家保安法에 판한 이러한 問題點플을 고려함에 었어서야말로 우려는

感性的 論議에서 벗어냐 現寶的 · 理性的언 對話륜 나누어야 한다고 믿는

다. 솔직히 말하변 國家保安法이 過去의 獨載政權 밑에서 政治的 彈壓의

道具쿄‘서 灌用되었떤 것도 사실이따. 그려나 통시에 우려가 標橫하논 自

由民主的 基:t>::rt序냐 合法政府를 그 破壞냐 願覆活動으로부터 守護흩F논데

寄與하여 왔다는 사설도 우리가 송언하지 않음 수 없는 것이다. 그려한만

륨 國家保安法어l 때하여 우려가 하여야 할 일은 解釋作用이냐 立法(法改

正)作用올 풍하여 國家保安速이 짧用되는 얼이 없이 오로지 政府나 體制

찍 守護흘 위하여서만 쓰이도록 하논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나라나

社會라도 자기자 신봉하는 離IJ나 合法的요로 성렵된 政府릅 그 顯覆勢力

요로부터 守護하려고 하지 아니흩}는 나라나 社會쓴 없다. 다만 소위 社會

:t議國家에 있어서와 社會:E義(共塵主義)體制와 딸려 냄由民主主義體制는

담己와 따른 政治的 信;용:에 대한 寬容옳 쪽 相對主義흘 그 特徵으로 한

따. 이것이 政治的 多元主驚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려하여 엽由民

主主義體制논 (政府에 때한)反對의 엄由블 또한 特徵으로 한다. 그려나

33) 廢棄하자는 主張으로 前揚 張明奉， 「한번쪽공동쳐l 統一方案， 그 法的 體系化

iiJf究 J， 77-90면 ;前揚 權寧星， “國家保安法， 왜 改廢롤 미루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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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由民主호義體制라고 하여 反對의 自벼의 바랑이 되고 있논 엄由民主主

義體뽑I] 자체외 願覆을 꾀하는 엽由에까지 寬容윷 버l푸는 것은 아니다. 즙

體制의 敵에 때하여까지 寬容을 베풀어야 종뚱 것은 아나다. 여기에서 소

위 敵과 同志의 區別에 必要하게 혜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소위 社會主

義體뿜IJ는 자가 體힘J~ 優越性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 體制률 支持 · 擁護하

높 이외의 政治的 信;설:에 때한 寬容을 모표는 것이 그 特徵이다. 그려하

여 社會主義體뼈j는 總對主義 .-元主義로 호프게 된다. 社슐主義體制는

反對의 법 E8플 .5!.:룹 뿐만 아니라 反對의 自 E8를 體制願覆과 同，←i視한다.

國家保安法에 때하여 우려가 솔척히 긍정하여야 하는 것온 西洋의 民主

主議와 비교하면 아직도 취약할 수 밖에 없논 우려나라에 있어서의 엽由

民主主義體制j릅 집요한 願覆勢力뜰로부터 守護하는데 寄與하여 왔다란 事

實이다. 다만 파거에 國家保安法이 自由民主主義體制下에서 당연히 {똥護

혜어야 할 言論의 엄由， 反對와 법由률 1IJ壓흩운 데에도 쓰여왔떤 것이

사실이며 아직도 찮用의 여지가 있는 것도 事實이마 그려나 過去찍 灌用

의 事實에 집착하여 國家保安法의 肯定的앤 存在意義까지 저버려야 한따

는 論理는 나오지 아니한다. 國家保安法찍 엽由民主主義體制 守護機能은

우리 憲法에 의하여 正當化펼 수 있음은 불론이다. 解釋作用윷 홍하여 國

家保安法찍 合憲性융 肯定하면서 다만 그것이 짧用될 여지가 없게 한 것

이 이번 憲法載뼈j所와 國家保安法에 대한 限定合憲決定외 취지라고 믿는

따， 만약 國家保安法의 改iE作業에 플어깐다면 國會는 國家保安法이 업 由

民主主義體制 · 合法政府와 願覆을 다스려는 얼어1만 限定하여 適用되도룩

分明하게 規定하여야 하며 이 限界륜 념어 適用되는 얼이 없도확 ξ넓더l

주의릎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國家保安法윷 廢棄하기로 決定한

다고 하는 갱우에는 후숭하는 바와 같이 쩌法上의 內亂 맺 外愚의 罪가

體힘I顧覆行罵도 따스렬 수 있거l 規定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分明히 한 다

융에 廢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따.

그러면 國家保횟法은 우리 憲法上 어떻게 正當化펼 수 있논가? 결론적

요로 이야기하변 國民의 엽由나 權利의 f룻害흘 팀的이냐 內容으로 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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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은 어뇨 것이나 그것이 憲法 제37촉 2항의 테스효플 i밟過하지 못하면

合憲얼 수 없다. 그려한 의미에서 國家保安法의 根據논 憲法 제37조 2항

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위의 領土條項윷 國家保安法왜 根據로 보는 見

解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領土와 守讓률 위해 흩F는 것01더라

도 基本權외 f훌害풀 텀的이나 內容으로 하는 立法이라변 憲法 제37조 2 향

에 의하여 正當化펼 때에 憲法에 合擬F는 法律01 훨 수 있쓴 것이지 領

土條項으로부터 合憲性와 根據가 도출펼 수 있논 것온 아녀다. 나아가 國

家保安法온 領土의 연t護률 텀的으로 흩}는 立法°1 아념읍 주와할 훨요가

있다. 이려한 캠은 國家保安法 저I 2조의 「反國家團體」의 定義풀 보변 分

明하다 r政府를 {합稱하거나 國家흘 難L할 것올 텀的으로 하는 國內外와

結社 또는 集團」이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國家{없安法온 엽由民主主

義體制와 合法政府의 守護릅 뷔한 立않이며 그 限에서만 合憲앨 수 있따

는 것이 憲法載꿰所외 決定찍 춰지이다. 北韓政權이 北韓에 세워천 政權

이기 때문에 -무조건 國家保安法上와 反政府團體가 되는 것이 아니고 過去

의 實續(南韓와 合法政府와 體휩l를 願覆하고 소위 南朝離解放을 實現하기

위하여 벌인 6·25南慢， 南減閒讓， 각총의 對南터l려， 폭파 및 願홈i좀動， 땅

굴굴착， 宣博비방 빛 방해꽁작 용)에 의하여 보여·춘 바와 北韓魔法찍 關

係條項 및 勞動黨規約이 宣협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분명혜진 南韓의 政

府 및 體制의 願覆올 아직도 꾀하고 있는 團體야기 때문에 反國家團體인

것°1따.않) 南韓파의 總理會談올 행홈}는 °1 마땅에서까지도 南韓政府의 實

體룹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하떤지 南朝雖解放을 워하여 機會률 利用

하여 보려는 뜻윷 北韓읍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大韓民國政府냐 그 體制

흘 願覆하려고 企圖하릎 團體라면 國內外찍 어떠한 團體이더라도 우려에

게 反國家團體일 수 있으며 비확 北轉政權이라고 하더라도 진쟁으훌 f和

34) 前揚 張明奉， 한빈쪽공동체 *1t-方案 -그 홉的 體系化 lilf究， 60, 82, 89면 ;前
婚 樓행g星， “國家保安法， 왜 改廢률 미루윤:7~: 188면 동.

35) 崔大權， ‘페法와 解釋과 憲法의 效力，” 서울대학교 「않學J， 31권 1·2호，212

213변 (199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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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存을 追求한다툰지 하여 大韓民國政府나 그 體制의 lQ짧을 꾀하지 아냐

하논 組織임을 寶績01나 宣言흥을 용하여 확실하게 보여준다변 이활 國家

保安法上획 「反國家團體」라고 할 理由가 없윷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南

北韓閒에 진갱으로 信賴關係가 구축되고 한빈쪽공동체 統一方案에 따론

南北(體制)聯合을 形成하기에 이‘룬다면 北韓寶局윷 「反關家團體」라고 하

여야 할 理由는 더꾼다나 없윷 것이다.

憲法 제37죠 2향에 의하면 園家安全保障 .~序維持 또는 公共福利플 위

하여 팍 必要한 경우에는 부튜이한 最少限찍 基本權의 홉害률 法律로 規

定할 수 있오며 그 경우에도 업由나 權利외 本質的 內容온 優害활 수 없

다고 宣혈하고 있다. 大韓民國政府나 그 體힘l를 願覆活動으로부터 f똥議하

여야 활 必要性이 國家安全保障 . ~F환維持 또는 公共福利의 必要性에 포

섭되논 것임은 의분위 여지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용 아무려 基本權制限

의 必要性01 있더라도 부욕이한 最少限에 그쳐야지 그 以上이어서는 안펀

다는 것이다. 이것온 말할 것도 없이 國民의 基계;樓윷 最大限으로 保훌훌하

려는 法理흉 宣홉한 것임은 물론이따. 그려한반흠 憲法· 제37::t. 2항윷 適

用함에 있어서는 國家安全保障 •軟序維持 !E논 公共福利라고 하는 利짧3!f

基本權保護라고 하는 利益사야의 比較衝훌훌의 품제가 介在되어 있논 것이

다. 즉 어뎌에서 線을 긋는 것이 적절한 兩利益의 比較짧量이냐 하는 것

이 품제이다. 園家保安法 제 7조와 환련하여 이야기하면 너그렵게 이해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買 또는 指令윷 받은 者의 i홈動윷 續揚 •鼓舞 또는

이에 同調하는 -切의 行짧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랩 •

안전윷 위태홉게 하거나 자유민주척 기봄철서에 危뽑블 줄 「明白한 危險

性」이 있는 경우에반 그려하마는 것이 憲t용載*，J所의 見解이따. 이 見解에

때하여 휩자가 뺨繹올 행한 다혼 글36 )에서 °l1Jl 지책한 바와 강이 「明白

한 危觸性」이라는 基準 자체도 막연한 表現이어서 恐意的 解繹을 가능케

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보면 좀 더 莫體的인 基違윷 제시함 必要性이 있

36) 前揚 崔大樓， ‘뻐j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209‘221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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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려하여 펼자논 反國家團體의 大韓!\';國政府나 휩由짧主主義體빼 j 願

覆活動의 ”一環으로서의 또는 이에 呼應하여 행하는 讀揚 · 鼓舞 또는 同調

등 行짧가 國家保安法 제 7조의 禁止對象이 된다고 보고 있다 37 ) 이려한

解釋은 言論외 엽由를 포함한 基本權은 最大限으호 保障봐어야 한다는 憲

法上의 命題， 그려고 페法은 原則的으로 行짧를 對象으로 한다논 命題에

모두 맞는 解釋이라고 믿논다. 이려하여 北韓政府當局과 1값議 포는 接觸

하논 行짧 모두가 그려고 北韓fiR과 만나 協議하고 혹은 接觸하는 行篇

모두가 國家保安法 제 7조의 構成要件에 해당종F논 것0] 아니고 反國家團

體인 北韓政權찍 政府 · 體制願覆活動찍 }一環으로서찍 또는 이에 呼應하여

행 ill는 同調 등와 行짧 危l檢性이 아니라 行짧 가 이에 해향}는 것이라

고보는것이다.

國家保安法에 때하여 憲法의 뜻에 맞는 이강온 嚴格解釋융 행하는 한

國家保安法온 合憲法律얼 뿐만 아니라 엄由民主主義體制흘 守護하기 워하

여 必要한 'sf.法0]기도 하다. 그려~효 이려한 嚴格한 解釋에 총실하는 한

國家保安法온 결5i 統 論議의 2셜렴폴 0] 아니다. 그리고 南北찢流協力에

판한 法律( 1990년 8월 l앨 )이 璥定하고 있논 北韓과의 交流 • 協力 풍의

行짧는 이 法律에 의하여 園家保安法이 失效된 것이나 따츰없기 때문이

아니고 처융부터 國象保安法上의 構成要件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빼푼에

犯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변 關家保安法온 反國家團體의 體制

· 政府願覆活動의 一環꿇서 또블 0]에 n總하여 흩}는 接觸 동 行罵를

금지하는 法律이라고 하여야 하기 때푼이따. 만약 改正與論에 따라 團家

保安法흘 改正한다고 흉}는 경우에는 3칭意的 解釋이 불가능하포혹 0]곳에

서 밝힌 原則 내지 基遭에 따라 法條文흘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려고 이려한 改JE作業에 있어서는 뻐j法上의 內亂 · 外愚罪와 國家保安法{燦

項파의 相효關係률 分明하게 짚고 념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뻐法上의 內

짧L罪 •外愚罪의 構成要件이 憲法合致的으훌 解釋한 關家保安法의 構成寶

37) 前揚 崔大權， “뻐j法의 解繹과 憲法의 效力，" 212-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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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올 모두 포섭하여 國家保安法 없이포 大韓民國政府 빛 體밟IJ블 그 顧慶

活動으로부터 守護할 수 있다면 國家保安法은 참요로 不必要한 立法이라

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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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많이 논란이 회는 볍적 문제중의 하나는 韓國休戰協定體制찍

볍척 해석과 그에 때한 법적 정비문제다. 예컨때 현재와 休戰協定體힘l가

전쟁융 아직 종결짓지 못한 비정상적 상태이므로 야플 정상화하기 위하여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 담북간에 평화훌 볍척으로 정착시키기

워하여 不可慢協定을 체결해야 한뎌란 주장， 남북운 두개외 국가가 아니

므로 不可慢宣줍을 해야 하다는 견해， 休戰協定의 설젤 당사자끼혜 먼져

회땀을 하여 정상화시켜야 한다논 견해 등 많온 것이 韓國休戰協定體힘 l의

법척 견해와 연결되어 었다. 그려모로 좋든 싫든 한국휴전협챙와 볍척 생

격과 그 당사자 문제플 간딴히 정리'8"}논 것온 념북한 교류와 모픈 법척

푼제블 다루기 위한 선결문제다.

밤북한 교류와 판련펀 법척 문제훌서의 韓國休戰協定問題는 때체로 두

가지여서 하냐는 韓國休戰協定과 韓國戰爭의 종료문제이꾀 다륜 하냐는

한국휴전협정과 한국와 법적 관계문제， 따시딸해서 헌국은 한국휴전협챙

의 당사자안가， 아나면 무엇언가 홉F논 문제이다. 그려묘로 여기서는 당북

교뷰를 뷔 한 法·的 基本關 iff;의 定立융 위하여 이 우까지 문제플 간딴히 챙

려하여 보겠다.

나. 韓團休搬協定과 韓國戰爭의 終了

(1) 休嚴協定 性格의 時代的 慶홈

원래 休戰協定의 고첸척 견해에 의하띤 戰爭行罵의 일시적 중딴윷 내용

으로 종}는 軍事1값定이따. 어원척으로도 休戰協定이라는 armistice는 랴탠

어 arma(무기 ) 와 interstitum(톰， 사이) 와 합성어로 절때척인 武力行

짧의 一時的 中斷융 의미하였다.1) 실제보 제2차때전 이전와 國際法이나

1) M. Sibert, “I새rmis tice '’ ， Revue General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VII, Paris, 1933, p. 657: S. Levie, “Nature and Scope of the Ar
mistice Agreement," AJIL, vol. 5Q, No.4, October 1956, p. 881 : Lyou,
Byung-Hwa,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
casional Paper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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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 군때의 戰時規範도 이려한 고전적 休戰th1定 개볍에 기초하여 규

챙되어 있었다. 구체적으포 1907년 육전볍규 및 환습에 관한 Hague협약

(N) 부속규척 36조에 외하변 休戰協定이란 교전 당사자뜰 사이와 상호합

의에 의하여 군사작전융 중단하는 것이며 기간이 규챙되지 않은 경우에논

휴전협정에 따라 상때방에 예고송}는 조건하에서 언제냐 憲事作戰을 재개

항 수 있다. (An armistice suspends military operation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 parties, and that if its duration

is not defined, the belligerent parties may resume operations at any

time, provided always that the enemy is warned within the time

agreed upon, in accordance with terms of the armistice)2)

01려한 .Jl전척 休戰協j定 개념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요로는 전쟁이 종료

흩보 것01 아니고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블 별도로 규1;fU 1J값定융 체결하

여 ξF는 것 o로 되어 있었다. 빽띠縣 (Treaty of Peace) 내지 명화협정

온 합의어l 외하여 전쟁원인윷 헤결，함요로써 전챙올 볍책으로냐 사설척으

로나 모두 종료시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古典的 懶~에 의하면 휴전

협청은 전쟁원언융 해결하지 않는다는‘ 챔과 전쟁올 볍적으후 종료시키지

않고 딴지 줌딴한다논 점에서 平和條約과 따르다. 과거에는 休戰協定윷

체결하고 나서 보홍 가챔 기간내에 平和條約을 체결하여 전쟁을 볍책으

로나 사실적으로나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그려나 제2차때전후 國際社쩔의 與件變化에 따라 휴전협정찍 법척 성격

도 본첼적으로 변천하였다. 국제사회의 여건변천이란 국제사회가 미국·소

련 양때진영으로 분열되어 때부분 國際紹爭에 이플 강대국플이 개업휩에

따라 교전당사자중 어느쪽도 상대방윷 완전히 압도종}논 경우가 별로 없게

퇴었다. 그러므호 戰爭原因의 합찍어l 의한 해결은 거의 기때할 수 없게

회고 결국은 오랜기간 해결없논 전쟁에 시당려다 지쳐서 교전당사자툴01

2) A. Roberts and R. Guelff,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55.

3) 柳炳華， 國際法 II , 진생사， 1990, pp. 7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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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行罵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2차때전 후에는 휴전협정이 딴

순한 전쟁의 임시 중단이 아녀라 전쟁행위 자체의 영구척 포기이다. 다만

平和條約과 당라서 전쟁원인 그 자체흘 합의에 와하여 해결하지 뭇했따는

챔에서 평화조약파는 다로다. 실제로 현때척 休戰協定에는 전쟁의 재발융

막기위한 非武裝地帶 (demili tarized zone)설치 ， 군비제한과 그 감시제도풍

여려가지 장치률 마련하고 있다. 이와장이 현때척 의 u]의 휴전협챙온 전

쟁원인의 해결없이 전쟁의 포기에 따라 戰爭行篇릅 영구히 포기함으로써

전쟁윷 종효시킨따.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혹별한 뿌和條

約없이도 교전당사자플 사이에 正常關係가 회복펀다. 구체적 셜례흘 보o}

도 제2차대전후， 休戰協定이 체결되고 나서 平和條約이 체결되는 예는 극

히 예외에 속한다. 1979년 이스라옐파 이집료간의 명화협챙풍 몇가지 경

우만이 있윷 뿐이다. 그러E로 이려한 현싶에 기초하여 현때척 의미와 休

戰協定운 平和1쩌定없이도 실제로 전쟁융 종료시킨다환 것야 대부분 국제

법학자불의 견해다.4)

(2) 韓園休戰熾定과 戰爭의 終了間題

앞에서 현대적 휴전협챙의 법적 생격에 의하변 {木戰協定으로 그 전쟁은

戰爭原因의 해결없이 실제로 종료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1953년 한국휴전

협챙은 어떠한가홈 한국휴전협정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분석하여 볼 펼요

가 있따.

195젠션 한국휴전협정은 전문(preamble )， 5개조운(63개 항복)파 2개의

附屬文書로 구성되어 있다. 변져 韓國休戰協定의 전푼에 와하면 그 복쩍

에서 한국전쟁와 종료훌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쌍방의 막대한 고풍과

유혈융 초래한 한국(무력) 충폴올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언 명화척 해

결이 활성펼 때까지 한국에서 척때행위와 일체의 푸력행위의 싼천한 종료

4) Ibid., p. 718 : Levie, supra note 1, p. 135: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and London, 1973, p. 644 : J.G. Sta
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1984, p.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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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보장히는 휴전을 확렵할 목적요로 …~ (the Commanders of both

sides··· in the interest of the Korean conflict…and with the object

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 •

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armed forces in Korea··· do indi

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 )5) 그 다옴

에 1953년 韓國休戰協定 제1조에서는 전갱의 종료와 함께 그 채발윷 방지

하기 뷔한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demili t ar ized zone)폴 규정한다. 이

러한 군사분계선은 휴전당시의 양측 군때의 접촉션옳 기초로 설정하였고

비푸장지때는 군사분계선에서 양측이 2km씩 물러서서 설정하였따. 그려고

이려한 非武裝地帶에서냐 그플 향해서는 어떠한 적때행위도 할 수 없고，

또한 軍事停戰委員會의 허가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

도 이지역에 풀어 올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제2조에서논 휴전을 시행하고

우력충볼씩 재발윷 악기위한 구체척 조치플융 퓨정하고 있따. 다시 말해

서 休戰熾定이 제대로 시행되고 준수려는지에 때한 藍祝制度， 천챙윷 설

제로 억제하기 위한 單備制限推置등0] 때우 상세하고 실제책으호 규정되

어 었다 6)

물론， 韓國休戰協定 제4조에서 전쟁원인윷 합외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

는 政治會談율 규정하고 있고， 이 규챙에 의하여 실제로 1954. 4. 26-6.

15간 Geneva 챙치회당이 개최되었으나 전쟁원인의 해결전망은 전혀 없이

셜꽤로 끌나고 말았으며 그후 40년 가까이 지냈따. 실제로 休戰協定만으

로 챙화률 보장하려는 의도흘 가지고 있었다 7)

결론척요로 현때 休戰ti定의 法的 性格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으품 전쟁

은 종료한다는 것이 국제볍학자찍 이론이며 국제관행이고 한국의 휴전협

5) 195젠션 한국휴전협정 前文.

6) 한국휴전협쟁 제1조，

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XV, Korea and China, part one, p.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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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흑히 이려한 休戰協定의 대표적 예로서 휴전협정 규정에서 전쟁의

포기와 종료률 규정한 다음 비무장지대나 군비제한 기따 전챙왜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가지 조치릅 셰멸하게 마련하였다. 또한 그후 4땐 가까운

세월이 본 무력의 채발없이 지나갔다. 이제 전챙이 다시 얼어날 가능생온

점점 회박해지지만 만일 전쟁이 다시 옐어난다면 195아션 전쟁의 계속이라

고 생각흩}논 사람은 없다. 그것온 툴렴없이 새로운 전쟁이 I짜. 볍이란 항상

현실에 적용힐F는 것이지， 시때에 뒤진 볍에 현실이 척용하는 일용 없다.

그려묘로 1950년 韓國戰爭온 195:9션 韓園休戰協定으훌 종료하였고 한국휴

전협정은 무력행위의 재벌융 방지효넓 충요한 법척 도구이다.

다. 韓園休戰協定과 韓團으| 法的 關係

(1) 韓園休戰協定의 外見上 間題點 빛 韓園와 同寬와 흉與

195:9건 韓國休戰協定의 표제나 전문에 보변 UN군 사령관을 한쭉 당사

자로 하고1 인민군사령관과 중꽁군 사랭환흘 따론 당사자효 하여 休戰協

定윤 체결하였으며， 또한 휴챙협정 끌에는 UN군 사령관과 언민군 및 중

공군 사랭관의 서명만이 있다. 그려묘로 휴천협정의 현때적 체결방식이나

그 법적 조예가 없는 사렴플온 일견하여 한국은 韓國休戰없定와 當事者가

아니라고 하며 설제로 북한온 한국이 휴전협정와 당사자가 아녀라면서 미

국과 전쟁을 마우려짓기 위하여 平和協定윷 체결하고 한국과논 不可慢協

定 내지 不可優宣릅올 하겠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휴

전협쟁이 전쟁윷 실제로 종료시킨다는 휴전협챙의 현대적 법적 성격에서

보아포 E}땅하지 않고 또한 한국의 참여없이 韓國休戰協定의 체결이나 이

행이 어렵다는 현실성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다.

韓國分斷에 때하여 한국인 모두는 매우 거부적이었고 휴히 박대한 회생

을 치품 보람도 없이 UN군측이 공산측과 휴전올 추진하자 한국민이나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였융에도 불구하고 UN군핵 휴전의도가 확고

하고 미국풍와 군사척， 경제척 지원을 약속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자 결

국 한국이 이에 동의하고 셜제로 휴천에 참여하여 온 것도 또한 확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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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마 그러변 휴전협쟁의 와견상 당사자와 이려한 현실을 어떻게 법

척으로 조화시컬 것인가? 이려한 문제는 休戰協定의 現代的 縮結方式에

따라 한국 휴전협정의 체결과정옳 분석하여 올바른 볍척 해석쓸 하변 해

결훨 것으료보인다.

(2) 休戰協定의 現代的 總結方式 : 聯合軍理옮

두개의 世界大戰은 거의 모든 국가-플이 직접， 간접으로 전쟁에 관련회

었다논 챔에서 과거의 전쟁과 따른 복성을 보인다. 이와감이 많온 국가·플

이 전쟁에 참여하여도 전쟁의 성격상 자연헤 두개왜 그줍요로 갈려어 전

쟁행위풀 전개하게 원다. 그려묘로 戰爭行寫를 종료효}논 休戰協定윷 교섭，

체결'8}논 과정에서도 푸개의 그줍￡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려한 교섭，

체결을 포든 國家代表가 다 참여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복

잡하가 때문에 실제로 대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각 그줍외 내부외견은

별포의 교섭과 회함황 풍하여 조청하여 가논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찍 교전X뚫어 두개의 그룹으로 냐거해， 각 그룹깐와 내부척인

합의 (internal agreement)홉 통해 대표롤 션정하고 때표자보 하여금 休

戰協定읍 交涉縮結흩F는 것이 휴전협정체결빽 현때척 방식이다. 그려고 聯

合軍 (coalition army)올 행챙낸 대표가 內部的 合;흉에 따라 휴전협정

융 체결하변 ζI 연합군을 구성흉}는 모든 국가플온 당연히 그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펀다. 이러한 휴전협정 체결의 聯合軍 原理 (principle of co

alition army) 는 두개의 세계대전 이후 보편책으로 확산되었다. 구체척

으로 제1차때전을 종결t~는 여러 休戰協定률이 이러한 연합꾼 이혼에 따

라 체결되었다. 예컨대 1981. 11. 3 연합군파 오스트려아 · 헝가려 휴전협

정온 연합꾼휴 대표인 01-탕리아의 Badoglio 사령관과 오스트려아·헝가려

와 Webnau 사령관간에 체결려었으나 이탤려아 뿐 아니라 미국， 프량수

영국등 모픈 연합군 구성국플이 당사자가 되였다. 또한 제2차때전윷 종결

하는 여려 休戰1쩌定플도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예컨대 연합꾼과 01

함려아찍 휴전협정은 연합꾼쭉의 Eisenhower 사랭판과 이딸려야의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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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lio 사령판이 서명하였으나 연합꾼올 구생하는 미국， 영국동°1 모두 당

사자가 되었다.8)

(3) 轉圖休戰協定과 聯合軍理論의 i훌用

한국휴전협정의 체결도 위에서 말한 聯合軍 (coali tion army)理論올 척

용할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에 참여한 여러 교전자플온 UN궁 사랭부측

과 꽁산측이라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훤다. 共塵剛온 북한군과 중공군요

로 구생되고， UN군 사령부측온 UN군과 한국군으로 구생펀따. 한국전쟁

에 참여한 한국군온 챙확히 말해서 UN군의 일원이라가 보다논 UN군과

연합꾼올 이루고 있었다. 첫째 한국은 UN군이 결성되기 천에 이미 북한

의 공격옳 막기 위하여 첸쟁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은 UN安保理事會

決議에 의하여 창여한 것이 아니다. 한국온 UN의 회원국도 아니며， UN

안보이사회결의가 있기 전부터 북한의 不法價略에 때향하여 그 생존읍 워

하여 전쟁윷 하였다. 다몫 나라블이 UN안보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북한외

불법챔략윷 막고 명화롤 회복하71 워하여 그 군대와 얼부흘 보내，UN군윷

결성하자， 한국의 때홍령온 작전의 효융용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作

戰指揮權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 딴일지휘체제블 마련한 것이따. 그려

므로 UN군파 한국군온 연합군을 형성하였다고 보논 것이 청확하다 9)

이와같이 한국군과 UN군이 연합군올 형생한 다음， 休戰協定을 교섭하

여 체결하였다. 한국정부와 한푹국민플용 막때한 희생용 치훈 보람도 없

이 분딴용 해결함이 없이 다시 휴전흉}는 것에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그려나 얼반척￡로 한국이 休戰에 반때한 사실윷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나종에 한국정부가 휴전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실을 간과하논 경향이 었

다. 그려나 이것은 매우 잘못이다. 그당시 진행샤설흘 챙확히 분석하면 한

8) U.S. Department of State,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s.A., 1776-1949 vol. 2, Charles Bevans, pp‘ 1-8, 769-784 : Cli
ve Parry, Consolidated Treaties Series 1918-1919,VOL. 224, New York:
Oceana, pp. 169-171, 286- 299‘

9) Lyoll, Byung-Hwa, supra note 1, pp.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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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미국정부외 끈질긴 셜득에 따라 군사 및 경제적 지원등율 조건요로

휴전에 동의하고 휴전에 참여하였으며 그후 40년 가까이 休戰協定융 수행

하는 책임용 분댐하여 온 것운 너푸나 잘 딸려진 사실이다. 종더 구체적으

로 195맨션 6월 며국은 Robertson 차관보활 대홍랭 특사로 파견하여 2주

간이나 한국정부활 설득하였따. 미국운 韓業防衛條約의 체결， 군사척 지

원， 갱제척 지원 동윷 져l량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휴전에 홍외하고

이에 참여하도혹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한국은 마침내 동의하고 이에 참여

하였다. 이려한 사실은 1953. 7. 11 한국의 이승만 대풍령과 미국의 Rob

ertson 혹사간에 교셉， 합의훤 한미 공동성맹에 잘 나타나 있다 : “Dur

ing the past two weeks we have had many frank and cordial exc

hanges of views which have emphasized the deep friendship existing be

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have gone

far toward achieving mutual understanding of the troubled que

stions which have arisen in connection with arrangements for an
aImistice--- ” lO)

여러한 한국과 미국간의 휴선어l 때한 합외는 그후 여려 분서에 나따나

았다. 예컨때 1953. 7. 24 이송만 때홍령이 미국 국푸장관에 보낸 서한，

1953. 7. 27 이송만 때홍령이 Eisenhower 미국 대홍랭에게 보댄 서한에운

배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촬어 있다 11 ) 더구나 북한측도 한국의 반공포

로 석방이후 한국의 홍의나 참여없이는 休戰協定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요며， 1953. 7. 11 한미 공동성명내용융 미국찍 교섭실무대표인

Harrison이 공산측 대표인 담얼에게 알려주고 한국의 동와 보장윷 확인

시킨 다쯤에야 休戰1찌定의 체결첼차가 다시 진행되었다.12 )

이와갇01 韓團休戰j쩌定의 체결과챙융 환석하여 보면 분병히 한국파

10)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s on Korea-United States
1943-1971, p. 85.

11)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 XV, pp. 1368-1373.

12) Ibid., p.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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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군온 연합군윷 형생하였고 한국파 UN군측의 내부 합의에 따라 UN군

촉 대표가 한국휴전협정을 교섭， 서명하였따. 그려므로 한국운 제1차대전

이나 제2차째전시 체결원 연합군 판계 휴전협챙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합군의 구성국으효 연합군의 때표인 Mark Clark 사령환올 통하여 한국

휴전협정 체결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연합군판계 이론에 따라 한국온

당연히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이다.13)

2. 韓國 UN軍司令部의 解體에 관한 南北韓으| 見解와 올바

릎法的解釋

가. UN軍 司令部외 現況과 南~t交流와의 法的 關係

(1) UN軍 회令部의 現3l과 間題點

1950. 6.25 북한의 不法南慢오로 한국이 위기를 맞자， 미국찍 주포하에

UN 안보이사회는 결의 83파 84롭 채핵하여 북한을 용갱하교 이 지역의

뺑화와 안전윷‘ 회북하기 위하여 UN군 사령부훌 셜치， 운영하였다. 그려

므로 UN꾼 사랭부의 기놓은 불법첨략애 때한 푸혁척 강제조치률 취한

군사작전이었다. 그려고 이러한 UN군 사령부는 167»국 군때로 구성되었

으며 병력이 가장 많을 때논 70여 반명이나 되었따.

그려나 1953. 7. 27 韓國休戰協定이 생렵하자 UN군온 팔 첼수하기 시

작하여 핸이내에 병력의 2/3가 한국을 떠나， 본국요로 볼아갔다. 이려한

첼수는 그 후에도 계속혜어 이미 197아션때 초에 거의 완료하였다. 1975년

UN총회에서 미국 때표인 Moynihan운 UN군 사령부가 사설상 해체되었

음올 공식척으혹 시인하였다 : “오쓸낳 UN군 사령부는 UN꾼 사랭부의

休戰tbh定 이행올 뷔하여 직접 판련된 군병력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언

이 아년)외국언은 300명 미만이 있올 뿔이다. 이틀중 때부분은 UN군 사

령부 자체의 간부로 배속펀 미군뜰이며 나머지는 행사률 위한 사랭부의

의장때 (honor guards)이다. 한국에 주푼하논 미군운 1954년 한띠상호방

13) Lyoll, Byung-Hwa, supra note I, pp.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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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조약에 따라 근무흩F는 것으로 UN군 사랭부의 소속야 아녀다.” 14)

이와찰이 195땐 安保理事會決議 83, 84에 의하여 셜렵훤 전푸부대로서

의 UN굽 사령부논 사셜상 존재하지 않운다. 미군이 겸엄하논 사령부 간

부와 와장때블 포함해서 모두 300명밖에 안되는 비전푸병랙윷 가지고

UN군 사령부를 논와흩}늠 것 째l가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따. 그려면

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척 UN군 사령부의 존재를 놓고 무엇때문에

그 解體問題블 심각하게 생끽하고 논란올 전개한 것언가? 그것은 休戰i쩌

定찍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릇펀 해석융 전제로 UN군 사랭쭈의 존

재가 휴전파 안보체제 유지의 펼수적 요언 o로 생각하기 때문이따. 또한

이려한 해석용 전제로 南北交流와 南北基本關係외 수렵융 논와함에 있어

서 UN군 사령부의 존랩올 놓고 담북한간에 심각한 외견때렵융 보여 온

것도 컴뚱해 활 얼이다. 그려묘효 여기서는 먼저 남북교류의 法的 制度활

수렵함에 있어서 UN꾼 사령부 해체문제가 어떠한 법척 환계가 있는지

쌀펴보고 이어서 UN군 사령부 해체에 판한 南北間의 見解폴 비교 캠토

하고 마지막으훌 올바환 견해률 정렵하여 보겠따.

(2) UN軍 司令部와 南北交流의 法的 R홈佛

韓國f木戰協定와 당사자 문제와 관련，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

는 북한온 동시에 UN군 사령부흘 며군사령부의 워장펀 형태로 생각하면

서 변져 미국과의 훤和條約읍 풍혜 쟁상화하고 당북간의 불가챔협청 내지

선언융 홍해 전쟁상태활 쟁상상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

운 UN군 사령부찍 법척 지위에 관한 명확한 견해플 표시하지 않고 척어도

{木戰協定올 유지하고 그 운영을 위빼는 훨수척 수단￡풍 생싹하논 것 찰다.

그려묘중 休戰과 安保體힘l의 維持를 위하여 적당한 기구로 대체합 것용

주장하여 왔따. 담북한운 이려한 견해률 가지고 있기 째운에 담북.jjl류냐

二l 기본판계풀 갱상화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환 견해활 보이고 있다. 북

한온 UN군 사령부와 해체와 함께， 북한파 u]국간와 關係1£常化률 위한

14) UN Document A/C. 1 PV1065, October 2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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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빛 명화조약의 체결음 요구하고 냥한에 때하여는 불가첨협쟁 내지

불가침선언의 .ill.섭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므로 당북교류의 法的 體뼈l흉

연구함에 있어서 UN군 사랭부의 법적 문제도 아옳려 검토해야 할 운제

이다.

나. UN軍 司令部 및 그 解體에 관한 南北韓의 見解

(1) 北韓의 見解

UN군 사령부와 그 해체가 볍척￡로 어떠한 의이활 가지는가에 판한

北韓의 견해는 북한이 남북한푼제에 관련하여 UN에 제춤한 각종 문헌에

나따나 었다. 예컨때 1975년 제 30차 UN총회에 북한이 韓關問題와 판련하

여 제출한 Memorandum에서 북한은 UN군 사령부가 한국 휴전협정의

서명자야기 때문에 UN군 사령부가 해체되면 휴전협정도 더 이쌍 종채하

지 않는따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의하변 休戰械定윤 푸 교전자간의 불딴

청한 상태인 참챙척 챙전이기 때운애 정상화를 위하여는 平和協定요로 때

체하여야 한다. 특허 북한에 찍하변 현재 한국에 었논 UN군용 실제로 미

l 꾼이기 때문에 휴전협챙뷔 실절 당사지눈 미국과 북한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15)

이려한 북한찍 견해논 여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우선 쭉한은 휴전협

정의 現代的 *양廠;장:용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형화쪼약이 체결되어야

전쟁이 총료하는 것3로 찰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UN군 사랭부는 w
안보이사회 산하에 있는 補助機關 (subsidiary organ)에 볼과하고 법인격

이 없기 때분에 조약이나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3쉴 수 없따. 그러E로 w
군 사령부가 해처}되면 휴전협정이 소멸되는 것요로 보논 견해는 매우

잘봇원 것이대 특히 암에서 연합군이론에 의하면 한국이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는 것이 확실하기 때푼에 이려한 북한의 주장용 여러가지 관챔에

서 그훗훤 견해이다.

15)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야r 2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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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園의 見解

UN군 사랭부찍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찍 업장은 요호하다. 한국 빛 지

지국풀이 UN에 제출한 여려 문서에 의하면 한국은 UN군 사령부가 적어

포 1953년 휴전협정융 이행하기 위한 펼수척 도딴념 생각하는 것 감다.

또한 한국도 스스로가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가 아니라고 생각하블 것 갈

다. 한국의 정확한 업장온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의 업장온 한국 외무장관

의 생명이나 UN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대체로 확인원다.lR)

그려나 한국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앞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와

강이 한국은 분명히 聯삽軍理論에 따라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UN

군 사령부는 UN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푼에 해체봐어도 韓國休戰協

定 維持에 흔 영향이 없따. 또한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UN군 사령

부는 사설상 해체되었으며 UN도 사실상 한국 문제에서 손을 벤지 오래

기 때문에 이려한 한국의 견해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려가 있다17)

(3) UNCURK씌 解體와 UN軍 피令部 問題

한국통일 빛 부홍옳? 위한 u;-.; 기구띤 CK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는

1950. 9. 15 인천상륙작전의 성꽁이후 한국의 통일이 가시화하자 한국의

홍일 및 천후복구흘 구체적요로 추진하기 위하여 1950‘ 10. 7에 설렵한

UN補助機關이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업으로 이러한 낙관과는 탈려 전세

가 악화하여 결국 한국의 통일없이 휴전이 성렵하였다. 그후 UNCURK

는 한국의 戰後復훌훌블 워하여 많은 기여흉 하였으나 統一間題논 1954년

Geneva정 치회땀이 설꽤로 끔난 다음 논의조차 이후어 지치 않았다. 더구

나 북한흑은 전쟁이 끝나자바자 VNCURK의 해체릎 주장하여 왔다. 처

융에논 이려한 주장이 거의 외미가 없였으냐 196앤대 이후 수많온 신생

16) UN Document 8/11737. 27 June 1975: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

airs, The Question of Korea at the 30th Session of the U.N. Gener삶

Assembly, vol. 1. pp. 198-200
17) 柳炳華， 國際法 II . 찬성샤， 1990. pp. 59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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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나오교， 70년때에 중국이 UN에서 대만흘 대처l

함에 따라 UNo] 구조적 변천올 겪게 되자. UN에 때한 미국와 영향력

감소와 제해l계의 부상에 따라 UN온 더이상 韓國間題릅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그랩 여건모 아니었다. 한국운 이려한 UN의 구조변천에 대응하

여 UNCURK 해체에 동의하였￡며 UN총회는 1973. 11. 28 표결없이 총

의 (Consensus)에 의한 생명 (Statement)융 채택. UNCURK룹 해체하

고 한국문제 해결음 직접 당사자촬에게 밥겼다.l8)

이와같은 UNCURK외 해체논 UNCURK의 목책파 기농에 비추어 활

훨요가 있다. UNCURK의 目的과 機能용 한국의 홍일과 전후복구인더l

전후복구논 한국갱제외 발전요로 더이상 훨요없게 되었고， 한국외 홍얼온

UN의 구조변천요로 UN에서 다풀 능력과 여컨율 갖추지 못하였다. 그려

묘로 UNCURK홀 해체한 Consensus Statement 에 잘 나따나 있는 것처

랩， 결국 UN이 한국푼제의 해결은 그 당사자플에게 맡기고 손윷 땐 것으

로 보는 것이 거-장 적청하다 19)

그러면 UN이 UNCURK흘 해체하고 한국문제 해결올 그 당사자블에

게 맡겼따변 UN군 사령부 문제는 어떻게 퇴는가? UN야 한국문제에서

손을 떼면서 UN군 사령부플 유지한다는 것도 법이론상 일관성이 없다.

흑히 韓國休戰協定의 유지 운영과 관련하여 UN군 사랭부의 가놓온 어떻

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항윷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다. UN軍 司令部의 解體와 休戰協定의 維持

북한운 UNCURK풀 해체하고 나서도 한국의 合法性 내지 正統性과

UN을 단첼시키고 미군철수에 압랙쓸 가하려는 속셉오로 UN군 사랭푸의

해체플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려한 주장온 1974년 제 29차 UN총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때하여 한국측온 韓國休戰協定의 유지 운영

올 위하여 UN군 사령부의 기놓이 펼수척이랴면서 변져 척청한 대안올

18) UN Document AI C. 1/L661 : A/9030 : A/9341.
19) Lyou Byung-Hwa, supra note 1, pp.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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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행히도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늪

이 푸가지 상반훤 주장이 모두 채택되어 UN의 권위륜 실추하고 UN의

결의률 어떻게 실현해야 하느냐에 판하여 혼션을 가져왔따. 구체적으로

제30차 UN총회는 한국측이 제의한 결의 3390A와 북한쭉이 제안한 결의

3390B륨 모두 채택하였던 것이다.

어쨌릎 이러한 UN총회결의로 한국에 있떤 UN군 사령부의 해체는 현

실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韓國休戰協定와 維持풍 관련왼 법적 푼제를

캠포할 펼요가 있다. 이러한 휴전협정의 유지운영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상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UN군 사령관 명의로 되어 있고

휴전협정와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休戰(停戰)쫓員會의 구성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한 북한촉의 업장올 보변 UN군 사랭부가 韓國1*戰協

定의 서명자이기 때문에 UN군 사랭부가 해체회면 휴전협정도 더이상 존

재함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 ) 또한 한국에 있는 UN군이라는 것온 설제로

미국군여기 때문에 미국이 실질 탱사자라고 하기도 한다，21 )

이에 관한 한국휴의 입장은 UN꾼 사랭부가 척어도 韓國休戰協定의 시

행파 운영을 위하여 펼수적이Ej료 해체전에 적절한 대체조치릅 마련하여

야 한다는 것이따. 구체적요로 휴전협정 17항에 규정된 사랭부의 계송올

워하여 미국 및 한국군장교를 임명할 준비가 되어 었다고 한다 22 )

그려나 우션 UN군 사령부는 UN의 補助機關에 불파하며 볍인격이 없

기 때문에 그것이 해체펀다 하여도 휴전협정의 당사X까 소별ξ}논 일은

없기 때문에 休戰協定의 消滅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1973년 UNC

URK의 해체로 UN이 한국문제해결을 그 당자자블에게 맡기고 손융 떼

었기 때푼에 UN이 계속 관련당사자로 담아 있다는 켓도 현실파 상반된

20) UN Document A/C. 1/1054, 1975, p. 12.
21)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22) UN Document S/11737, 27 June 1975 ; Lyou, Byung-Hwa, supra note 1,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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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려변 UN이 말한 당사자풀은 누구인가? 그것은 가장 직접척요로는

남북한융 의미한다는 것이 Consensus Statement 에서도 간접척으로 표시

되어 있다. 또한 韓國戰의 판련이나 휴전협정의 교섭체결파 그후 운영관

계룹 보아도 미국과 중국율 보조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려므로 UN군

사랭부의 기능은 법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송계하였따고 보면 푸리가 없을

것이다. 이련 것이 북한의 주장이나 한국의 주장에 간캡척으훌 표시되어

있용윷 위에서 설명하였다.찌)

3. 分斷韓團으| 法的 地位

가. 分斷團의 地位와 그 쫓樣性

(1) 分斷圖의 憐옳

일반책요로 分斷國이란 역사척， 사회적， 인종척， 정치적요로 보아 원래

는 하나외 국7l이떤 것이 순전히 청치척， 이념척 이유등으로 그 주민 따

수의 왜사에 변하여 두개외 국가척 실체로 나뉘어 활동하며 두개와 分斷

實體중 척어도 하나논 통엘이 퇴어야 한다고 주장흩}는 갱우이다. 국민 때

따수가 좁얼윷 원하지 않는다거나 두개의 分斷實體중 어느 쪽도 홍일되어

야 한따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분단국이라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당

위적요로 (Sollen )논 하냐의 국가인데 현실책으로 (Sein)논 푸개의 국가

척 실체로 활동하고 있쓴 경우이따. 현재 전형척인 分斷國어l논 한국과 독

일융 플 수 있다. 중국파 대만포 때체로 분단국이라 하지만 역사척， 인종

척￡로 대만 주민의 때다수는 대만언이라논 확성을 간칙하고 있어서 한국

과 쭉일와 경우와는 성격 °1 좀 다료다.찌)

(2) 分홉園외 多樣性

分斷國014 하여도 구체척으료 분단와 배챙 내지 이유나 분단의 현황，

두 분단 설체흘왜 규모풍 현황이 매우 다양하따. 예컴대 폭일은 챔략으로

셰계전쟁올 얼으킨 다옴 때전과 .'2 01후 청치척 상황에 따라 분딴이 되었

23) Lyou Byung-Hwa, supra note 1, pp. 93-98.
24) Ibid.,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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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은 침략회 회생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강때국쓸찍 찰못o로 분딴

01 강요되었으며， 중국과 때만의 갱우는 중국본토에서 띨려난 앨부 세력

이 때만을 주도하여 중국과 대립하여 분딴이 되었기 때문에 대만 원주민

블의 때도에 따따 분딴의 성격 자체간 모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분단국이라 하여도 그 실상은 매우 다0햄}기 때문에 分斷國와

法的 地tt흘 웹률척으훌 다루기는 어려운 면이 있따. 그려므로 분단국외

대체책 개념융 워에서와 같이 정랩하고 그 구체적 볍적 지워눈 개볍적으

훌 파악t}논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본다. 한국， 중국， 복앨융 똑갇이 다

루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는 분단 한국의 고유한 법척 지위

륜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보겠다.잉)

나. 分斷韓園외 法的 地位와 南北交流2. 1 法的 意戰

(1) 韓園分斷의 法的 性格

앞에서 젤병한 것처렴 韓國의 分斷은 한국띤외 의사나 그 행동 또는

그 쌀못과는 아무 괜제없이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우선 웰본외

침략으훌 1905년에 회생이 펀 한국은 제2차 대전외 패망파 일환융 무장해

제시키는 파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政治的 交;핑파 對]Z으호 분단01 회고

말았다. 구체척오로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훌 투하하고 나서 일환의 항복

01 거의 확설해지자 소련이 참전하꾀 이어서 기때 보다도 쉽게 무너지는

일붐군흘 벌어내며 소련이 급속히 남하하였따. 당황한 미국은 한반도의

짧선올 미국·소련간찍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일본군옳 무장해제 시키자고

제의하였고 소련이 01플 수확하였다. 이와감이 일본군올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제안펀 미국·소련간의 軍事分界線이 그후외 미소대렵과 정치척 상

황에 왜하여 한반도의 환단을 가져왔따.m)

25) Ibid., p. 140.
26)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IV,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p. 1039: Lyou
Byung-Hwa, Supra note 1, p. 141 : John Gunther, The Riddle of Mac
Arthur, New York, 1950,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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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북한의 담침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이어서 휴전이 생렵하자 38

선온 휴전선으로 바뀌었따. 이 휴전선온 휴전땅시 양촉 군때의 접촉션

(contact line)융 기초로 만픈 것인데 그 법적 성격은 軍事的 分界線이다.

불혼 휴전션은 비무장지때와 셜치풍 전쟁의 재발율 방지하기 위한 여려가

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國境線온 아녀며 군사적 성격의 분계선염은

1953년 한국휴전협정이나 그 교섭문헌에 잘 나따나 있다 Z7)

이 모든 것융 종합하여 보면 답북한은 당연히 홍일되어야 할 하냐의 국

가업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政治的 狀況에 외하여 현실적으로 붙합리하게

푸개의 정치척 실체로 분단펴어 활통하고 있는 국가이다.

(2) 南韓과 北韓의 法的 뼈til

한국온 당위적으로 보야 하나의 국가로 홍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체는 푸개와 정치척 실체로 나뷔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동구웬을 포함

하여 전세계외 때따수 국가와 外췄關係촬 갖고 있따. 또한 햄은 처-홉부

터 UN의 후원아래 정부활 수쉽하였으며 1948. 12. 12 UN총회 결회 195

( lIf ) 에 의하여 그 合法性흘 공식 안정받았다. 1948년 UN총회 결의에 와

하면 한국정부는 UN의 감시하에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하여 구생된 합볍

정부01며 이려한 정부가 한반도에는 하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외는 회원국플로 하여금 한국과 外交關係활 수렵하도혹 권장하였다.

따른 한편 북한도 한국에는 뒤지지만 100여개 국가와 외교관계올 수렵

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척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초기에

UN에서 부챙적 대우플 발았으며 한국에 대한 침략￡로 용갱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후 4땐 가까운 세월이 흐료는 동안 북한도 國際社會에서

그 법적 지위블 확렵송}는더l 노혁하였다. 그려하여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國際法主體효서 손색없이 활용하고 있다.갱)

2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얘， pp. 598-600 : 744-846.

28) Lyou Byung-Hwa, supra note 1,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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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北韓 交流의 法的 性格

위에서 상서l허 고찰한 것처렴 한국은 당위적으로 하나의 統--國家이어

야 함에도 현실척으로 국제사회에서 푸개의 國際法主體로서 활동하고 있

다. 다시말해서 담한과 북한은 서로 합쳐서 하나의 홍일원 국가촬 형성해

야 함에도 념한과 북한 각각이 국제사회에서 國際法主體로서 활동하고 있

다. 그려면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는 볍적으훌 어떤 생격을 갖는가? 우선

한반모 주민의 대다수는 하나와 국가로 통얼하기를 염원하고 있따. 또한

남한과 북한의 정부툴도 각각 홍일을 강력히 주장하나 각각 자신왜 주도

하에 용얼을 이루가툴 원하는 것으호 보인다. 그려묘로 통일읍 해야한다

논 當짧性01나 그 H標에논 모두가 얼치한다‘ 다만 그 방볍에 있어서 시

장경제체제하의 통일융 하느냐， 북한체제하의 뽕일올 하느냐와 방법상 문

제가 있다. 다행히 동구권의 와해로 北韓體制가 언제 우너지느냐가 결국

운 시간푼제효 보이는 현실에서 한국의 통일온 그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

다. 이려한 현황하에서 념북한의 교류흉 볍적으뭉 어떻게 보oto~ 하는가‘?

분딴한국은· 當짧的 f則面 ( Sollen )과 現賣的 jP.ij面 ( Sein )의 두가지로 구분‘

되며 °1 푸가지릅 연환하여 볍적으로 규명해야 한뎌. 반복하여 말하지만

當짧的 測面에서 한반도논 분명히 하나와 統-國家흉 형성해야 한다. 현

실적 측면에서 보면 두개외 국가적 실체로서 황동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統~國家흘 주장하고 이·룹 당성하기 워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한국은 현실척인 두개찍 정치적 국가적 실체에서 하나의 통일국가로 발전

하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온 分斷韓國의 고유한 특성이따， 국제사

회의 다른 국7뚫온 이려한 분딴한국의 노력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펀다. UN총회도 1973년 UNCURK를 해체하논 Consensus Statement 에

서 한국의 홍일은 외부의 간섭없야 한국인 스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윷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29 )

南北交流엔 담북한 상호간의 관계는 1낭북한 각각이 대외적으로 갖는 국

29) U.N. Document A/9341 : A/9030 Novembe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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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져l와는 구별해야 한따. 分斷韓國의 고유한 성격상 현실와 두개와 설

체에서 하나외 국가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밤북한 상호관계

블 國際關係로 볼 수는 없다. 남북한이 그훔안 공식적으로 1£명한 것흘

보아도 답북한올 두개의 국가로 표시한 적은 없다. 1972. 7. 4 南北共l회聲

明에서는 푸나라 정부라고 표시하지 않고 분명히 “쌍방” 이라는 용어홉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정부플 부로는 갱우￡ 책임있는 당국자 풍

오보 표시하고 있다. 이려한 배정에는 남북한이 캘국 하냐의 홍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교류나 통일운 한국의 內部問題이지 國際關係가

아니라는 것이다.뻐)

또한 남북한이 각각 국제사회에서 갖는 대와판계와 남북상호간의 내부

판계는 배우 유홍척인 상관관계훌 갖고 있다. 南北韓씩 內部關係가 발전

하여 홍일로 접근하면 할수혹 남북한 각각이 대외척으로 갖는 때와관계는

약혜져서 퇴색되어 갈 것이다. 반때로 남북 내부판계가 취약하고 대외환

계가 강화되어 가변 결국 두개와 국가로 발전하여 갈 것°1다. 그러므품

남북교휴흘 쟁책척요홀- 추진함에 있어서 "1려한 법적 판계풀 고려하여 장

기척 정책용 확렵하여 신중하게 추진흉}는 것01 매우 중요하따.

다. 南北交流와 統i目標의 推進

(1) 統一指向的 南北交?itt의 法原則

밤한파 북한온 따 찰이 풍얼율 적극척요로 추진하고 있￡묘로 홍일 목

표에 있어서는 異論이 없따. 따반 위에서 셜명한 것처렴 한국이 시장갱제

척 체제하에서 홍얼을 추구하려는 데 반하여 북한측은 공산체제하에서 자

신와 주도하에 홍일하려기 때문에 쉽게 진전이 되지 않논다. 그려나 동구

권 자체가 이며 황펴되어 체질변화률 급속히 전개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려

한 政策이 붕펴되는 것도 결국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시

장경제척 체제하에서의 홍앨01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벌이 펼 수 밖에 없는

30) Lyou Byung-Hwa. supra note 1. pp. 14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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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려한 통얼옳 추구하기 위하여는 그 법적 0]론형성과 아울려 법원칙율

확렵하고 0]블 기초로 하여 統一政複올 수랩， 추진하여야 항 것이다.

그려면 남북한이 홍일윷 추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봉 법원칙운

무엇인가? 다시말해서 統‘一指向的 南北交流의 주요 볍원척은 무엇인가?

이러한 볍원칙온 1972. 7. 4 답북공동성명에서 찾올 수 있다. 7. 4 꽁폼성

명온 한국통일의 3가지 기본원척올 천명하였다:

홍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올 받지 않고 자주척으로 한다.

풍일은 武力行使툴 지양하고 평화척으혹 한다.

홍일외 전 단체로 하나찍 民族的 團結윷 도요한다.31 )

이려한 통얼지향척 남북교휴찍 기본 법원칙온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쟁을 받고 지지릎 받았다. 예컨때 1973년 UNCURK흘 해체하는 Con

sensus Statement 에서도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외세의 간셉없이 해

결해야 하며 이플 국제사회에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

다.

그려E호 현실사회에 존재흉F는 두개의 국가척 실체에서 하나찍 흉엘국

가로 발전해 나가는 켓이 分斷國의 特性이고 이떠한 현실에서 당위로씩

벨전윷 다흔 국가풀이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분단국와 특성， 7. 4 공동성명

파 갚아 남북한이 확렵한 법원칙， 그려고 이륨 공인한 197엔건 UN총회의

Consensus Statement릅 종합하여 보면 외세의 간섭없이 한국인 스스로

統-指向的 南·北交流률 추진하여 결국 統-업標를 딸성장}는 것온 분반한

국찍 기·본척인 고유권한이다. 이려한 홍일지향적 남북교휴찍 기본원칙에

기초한 기본적 統-政策은 하나의 한국흘 지행}는 정책 (one Korea

policy) 이다. 그려므로 볍적￡로 하나의 韓國政策에 어긋나는 것은 지양하

고 모픔 統-政策온 0]러한 하나의 한국정책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

다.앙)

31) 외푸부， 한국와교3Q1션， 1979, p. 362.
32) Lyou Byung-Hwa, supra note I,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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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一指向的 南北짧빼의 具體的 施行閒題

홍앨지향척 담북.Ji!..류의 기본 법원칙온 와세의 간섭없야 한국인 스스릎

담북교휴릅 통하여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이고， 이에 기초한 기본 풍일정

책용 하나의 韓國政策 (one Korea policy)라고 하였따. 이려한 챙책흘 구

체척으로 시행흉}논더l 있어서 논의되는 몇가지 문쩨률 검포하여 볼 펼요가

있다.

그 하나는 이환바 交又承認問題이다. 교~t송인이환 공산권의 소련과 중

국이 한국올 승인함과 홍시에 미국， 얼본 풍 시장경제체제의 국가풀이 북

한융 송언한다쓴 것이다. 한국이 01려한 교~t송인용 주장한다논 것온 챙

책적으로 미숙하며 법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블 느낌이 든다. 우선 한국

이 소련이나 중국의 송인용 받는다는 발상자체가 시대에 뭐떨어진 생각이

며 統一指向的 南北交流의 기봉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다. 솔직히 한국운

소련과 중국의 송언훌 받올 펼요논 없으며 경제적， 챙치적 상호 펼요성이

있요면 상호 외교관계륜 수협하변 꾀는 것이따. 어느 국가가 남의 송언을

밤아야 성렵한다는 이룬바 國家.承짧의 창설척 효과설용 매우 시때에 뷔떨

어진 것요로 요쯤에는 그련 껏올 주장하는 주요 국제법학';A~논 볍:£ 없다.

국가는 국가의 요건율 갖추면 성렵하논 것이고 숭인운 국제관체를 원활

히 수행ξ}는떼 포함1 펴논 것이다. 그려므로 소련과 중국이 경제적￡로

나 정치척으로 펼요하면 한국과 외교관계룰 수렵하고 경제적 정치적 관계

흘 중진시켜 나갈 것이다. 承認問題논 솔칙헤 형식적인 켓에 지냐지 않는

다. 한국이 소련이냐 줌국파 외교관계률 수렵하고 상호관계릅 발전시켜

냐가면， 결파척 o로 미국이나 앨본포 북한과 외교판제흘 수렵하고 상호관

계블 발전시켜 나갈 7}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어 교.*}송언을

주장흩않 것은 별로 의미없는 일이따. 북한올 국제사회에서 개방하포혹

유포하고자 한다변， 交又承짧이라는 용어플 펴하고 차라려 북한과 서방세

계와의 관계개선융 반때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휩}송인이려환 용어가 시

대에 뷔떨어진 용어얼뽕 아니라， 그련 것융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이 개방

할 것도 아니고 고마워 할 것도 아녀다. 한국g로서는 그져 소련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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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外交關係 樹立을 추진흩땐서 북한이 다환 국가와 관껴}를 개선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개방을 옵한 것이.꾀 統-指向的 南北交流의 기

본원칙이나 그 정책에도 어풋나지 않는 것이다. 統一指向的 南北찢流획

기몫정책온 하나의 한국쟁책인데 이른바 교차승인올 쭈장홉}는 것운 모양

도 좋지 않고 시때에도 뒤떨어진 생각야며 푸개의 한국흘 쭈장한다는 북

한에 비난의 구실융 주기도 한다.

한국은 그저 휩요한 나랴와 外훗關係플 추진하면서 북한융 개방으로 유

도하고 꾸준히 냄북jR.휴흘 통하여 북한사회촬 개혁하여 나가면 훤따. 홍

구권 국7]-플의 다양한 개혁형태릅 통하여 황 수 있붓이， 북한이 스스로

합려적씬 개혁흘 추구하든지 아니면 개방찍 불결에 갑자l 무너지툴지 불

중찍 하나다. 어노 경우에도 시장경제체제하에서 韓國統一운 한국 주포하

에서 추진되어 갈 것이다. 이 경우에 외셰의 간성올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고 그려한 간섭을 막윷 수 있는 볍척 무기가 바로 하나의 한국쟁책이

따. 다시말해서 南北졌流나 韓國統一은 한국 내부품져IJ ，.!응 한국인 스스료

혜결하여야 하고 혜부 국가툴온 이를 지훤하고 도와주는 것용 E}당하나

이훌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폭얼이 홍옐윷 추진하변서 당면흩}논 때

와척인 푼제블을 참고함 훨요가 있다. 한국파 독일온 다르다. 쪽얼온 과거

에 두번씩이나 주변국가을올 침략하였고 그 결과로 분딴원 것이다. 獨遺

이 풍얼훤다고 할 갱우 다륜 국가블은 독얼이 위협야 펴지 않율 보장올

원하는 것이며 이논 당연하다. 그려나 한국온 한국인의 불법행위없이 일

본와 활법행위의 회생이었고 미국·소련의 대랩으로 인한 희생이었다. 그

려묘로 볍척으로 이러한 회생원 지위의 회복을 주창활 권려가 있으며， 한

국의 풍일을 다혼 나라가 방해하는 것은 야중으로 不法行~홀 하는 것이

훤다.

이른바 UN同時加入問題도 비슷하따. 한궁이 UN에 가업옳 추진하면

그만이다. 꺼댄도 가업하지 못했으면서 북한의 가업까지 거론함 펼요가

없다. 한국의 UN가업이 실현되면 북한도 가업할 것이다. 그려변 결과척

￡로 툴 다 가입하게 되붙 것이지만 한국 스스로 통시가업율 주짧}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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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나의 한국정책에도 모양이 좋지 않고 또한 북한이 반대함 경우 소련

이나 중국의 업장이 더 어볍다. 한국이 UN가업을 주장하챈 소련과 중국

이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면 실현된다. 그것이 오히 려 볍률책으로나 챙책

척으로"4땅한 결이다

4. 統-指r6J的 南北交流를 위한 基本協定요| 定立 및 南北

韓9.1 法令聲備

가. 統-指向的 南北쫓流와 法的 制度

(1) 統一指向的 南北交流와 法的 制度의 ~、要性

남북한이 각각 강력히 통일을 주장하고 또한 그 냐홈때로 추진하고 있

으냐 꺼댄의 주도하에서 추구하거나 꺼낸의 방식대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

에 판한 南北交涉이나 交流냐 푼진전이 아칙운 없다. 1972. 7. 4 남북공똥

생명이 발표되고 냐서 얼마간 흉얼지향책 냄북교류가 추진되기촬 기때하

였으나 이러한 공동노력은 앨바 안되어 중딴펴고 그후는 남북한의 때렵훤

주장이 별호 해소회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발부터 시작펀 東歐뽑찍 體質變化7} 급속히 진행협에

따라 한국파 홍구권 여려나라의 관계가 급휴히 개선되자 압북교류와 좁엘

에 대한 전망은 새홉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셰사회가 하나의 생활권으

로 조직되어 가자 국제사회와 모픈 구생원툴간외 相互依存關係논 매우 긴

벌화하고 있다. 이려한 동구권의 변화 및 국제화 현상으로 북한의 체젤변

화는 강력한 압웹올 받고 있다. 현재는 주로 와쭈에서 압력윷 받고 있으

나 홍구권의 변혁이 북한사회에 침투되면 北韓hit會와 改單에 대한 내부척

요구가 강력히 분쫓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려므로 북한은 현명하게

때처하여 스스로 개방과 개혁흘 딴행흩댄;(1， 아니면 내외척 압력에 따라

현체제가 붕펴회픈지 두가지 가능생이 었다. 어떤 경우봐도 북한의 개l합과

개혁은 불가며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얼어나느냐 흩}는 시간척 문제

만야 당야 였다. 환국측으로서는 물혼 북한샤화흘 7W방으훌 °1쯤에 l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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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놓한한 빠른 시일내에， 그려고 비교적 합려적이고 평화적요보 북한사회

가 개혁되도록 지원해야 한따. 어떻든 北韓社會의 開放과 變옳은 그 전망

이 거찍 확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통얼지향적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블

여려 분야에서 치벌하게 마련해야 한따.

첫째， 당북한의 기본관계， 안전과 평화 유지， 교류의 법적 끈거와 기환

방향 흥을 규쟁하는 南北韓의 基本協定이 펼요하다. 다만 휴전협정이 있

기 때문에 안전파 평화유지에 판한 법규정은 상당히 마련되어 있는 셈이

다. 홍앨원에서 마련중인 民族共同體憲뿔과 깥은 켓이 이러한 담북 기본

협챙와 때표적 여l다.

풀째， 統-指向的 南北交流의 시행올 위한 구체적 법규정을 담은 協定

이 펼요하다. 이려한 볍규정에는 사람의 왕래플 위한 춤입국판려， 념북한

간의 교역을 위한 여러가지 볍규칙， 당북한간의 푸자관계흘 규율하는 법

규척， 담북한간의 서비스시장 상호개방을 위한 각종 볍규척， 남북한간와

방송판려， 남북한간의 우편 및 홍선교류흘 규융하는 협정 뚱 그 내용이다.

셋째， 풍일지향적 남북교류흘 시행하기 뷔하여 위에서 말한 기본협정

및 구체적 시행협챙에 기초하여 답북한외 각각의 國內法規 ~IJ 마랜 벚 챙

비가 펼요하다. 톰히 북한의 경우는 이려한 담북교류흘 왼활히 발전시키

기 뷔하여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펼요하며 많은 법령외 개혁과 정비가 훨

요하따 1캄한의 경우는 최근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施行令이 마

련펴었으며 이울려 보안법 등 일정한 법랭외 정비흉 요구하는 의견이 었

다.

넷째， 통일지 향책 당북..ll!.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는 담북한간외 분쟁

혜결에 관한 法制度블 마련해야 한다. 모픈 사회활동을 위하여는 각종 행

위릅 규휩}는 법규정도 중요하나 동시에 그려한 법규정울 유지하고 수호

하기 위한 볍에 기초한 紹爭解決制度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깐씩 판계도 마찬가지여서 객관척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어

야한다.

풍일지향적 남북교류플 위한 위의 여려 법적 제도의 내용중 분쟁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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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논 제2장에서 상셰히 셜맹하고 基本協定과 념북한찍 볍령마련 맺 챙비

는 항목융 바꾸어 아래서 젤명하기로 한다.

(2) 南北交뼈와 關聯하여 論議되는 여러 協定의 檢합

당북한외 기본협정이나 볍랭챙1:1]활 셜명하기 전에 홍얼지향척 답북교류

에 횡요한 볍제도률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協定의 性格과 問題點윷 검토하여 볼 펼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196땐대와 1970년대에 주장한 것은 평화협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平和

協定도 시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1963년에서 1970년때 초까지는 남북한

명화협정올 주장하였다. 01려한 명화협챙제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찍，

UN총회에 제출한 한국통얼방안 동 여러 기회 빛 방법융 흉하여 표시되

었따，앓) 이려한 제의의 구쳐}척 내용은 며군철수， 군비제한， 무력행사포기

등을 함고 있다. 예컨때 1973. 4. 5 최고인민회의 제571 2차회의에서 체의

된 내용율 보면 낭북한의 軍事的 對ill흉狀願와 緊張을 완화하기 위허·여 꾼

벼풀 제한하고 때꾼윷 캡수하며 남북한의 병력융 10만 이하료 감축하고

우력불행사툴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한 평화협정음 체결한다는 것이다. 그

려나 이려한 표면척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5땐 불법담첨을 잡행

한 데다가 특공때씩 답파 풍 기회있는대로 무력윷 도발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으며 설제로 답챔용 땅굴의 굴착등이 발견되

면서 이려한 불신은 매우 근거있는 것으로 나따놨다. 이려한 상황에서 북

한외 주장을 그대로 받아 플일 수는 없었3며 결국 별다론 효과풀 엠지

못하였다‘ 또한 1974년 이후 북한와 平和協定 제의에도 변화가 생겨， 한국

을 그 협정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대신 미국윷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예컨때 1974. 3. 25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외에 의하면 우선

미꾼읍 한국에서 첼수하고 띠국파 북한간의 :if和協定옳 체결하자면서 이

흘 위한 교섭회의릅 열자고 주장하였다.찌)

33) 국토풍얼웬， 당북한 풍일대화 제의비교 1945-1987, pp. 77-89.
34) Ibid.,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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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와강야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

하논 형식척 명분은 한국이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아니고 미국이 실첼 당

사자라는 그릇원 전제에서 춤발한데다가， 휴전협정용 전쟁의 일시적 중단

이묘로 천쟁상때활 종료하려면 평화협정윷 쳐l캡해야 한다는 현때척 휴전

협정에 대한 잘못왼 인식에 었다. 앞에서 설명한때로 휴전협청찍 현때적

개냄에 의하면 휴전협챙으로 전쟁이 종료한다. 또한 당북분딴이랴는 전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평화조약의 체결은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고

형식적요로 체겹되어도 그 싶효성이 의문시원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대로

한국은 聯合軍 (coalition army)理論에 따라 연합꾼 사령관의 서명으로

당연히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도 이미 셀명하였다. 그려므로 북

한이 주햄}는 평화협정이냐 그 형식적 명분윤 매우 잘못완 지식어l 기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와깥이 미국과 평화협정율 제의하고 냐~2.A} 한국운 1974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南北不可↑훗協定융 제의하였따. 한국은 이러한

당북불가침협정융 제의하변서 북한의 평화협챙 제의의 속，생이 딴떼 있다

고 비난하였따. 구체척으로 북한의 속셈용 pI군첼수 빛 한국의 병력감축

읍 실현한 후 武力南f쫓올 하려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은 담북불가

침협정의 구체책 내용으로 념북한이 철대로 武力떨犯을 하지 않는다고 때

와적으로 서약하자는 것과， 담북한 상호간에 內政규涉율 하지 말자는 것，

현행 休戰協定을 그때로 유지해 나가자는 것외 3가지 주요 내용으보 되어

있따，￡) 이려한 제의는 그후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한국찍 61러한 주장은 우션 분단한국의 현실위에서 휴전협정체제흘 기

초로 형화룰 정착시키면서 답북교류흉 추진하여 가자는 점에셔 척절하다‘

그려나 휴전협정의 법척 체제를 유치하면서도 南北不可f쫓協定윷 따시 체

결하자고 한 것은 휴전협정의 법척 생격이나 한국의 당사자 문셰어l 관하

여 무연가 불완전한 요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냐 휴전협정의 현대

35) 국토총앨원， 담북한의 용얼대화관계 주요제외， 1970. 1-1988. 1. pp.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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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성격에 의하면 전쟁을 종효시키며， 한국윤 聯合軍理論에 따라 한국휴

전협챙의 당사자이다. 그러므풍 휴전협정이외에 불가침협정올 다시 제의

하는 것온 휴전협챙에 규챙훤 푸력행사의 금지릅 다시 확언하는 의며 밖

에 없다.

1988년에 개최펀 담북 국회회당 준비접촉에서는 북한이 不可優宣즙율

하자고 제의하고 남한촉은 不可홉臨定융 추진하자고 주장하여 때렵한 척

이 었다. 북한휴 주장에 의하면 협정이란 국가깐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려한 협쟁윷 체결하면 2개외 국가로 인챙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켈하지 않다변서 不可慢宣릅윷 주장하였다.$) 그려나 념한촉의 주장이

나 북한휴와 주창이 나 불다 법적 지식이 부쭉하다고 생각펀다. 우션 1969
년 조약법에 판한 Vienna 쪼약 2조1향이나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

약볍에 관한 Vienna협약 2조l항에 의하변 조약이란 어떤 명챙용 사용하

든 쌍판없다. 다시 딸해서 條約이라고 하픈. 1歸이라고 하툰， 寶롭이라고

핸 그 내용야 조약씌 요건윷 갖추면 종약61 되고 조약왜 요건융 갖추지

못하면 조약이 되지 못홉}는 것이다. 그려많. 중요한 것은 명챙여 아녀라

二l 내용 및 요건이따. 또한 북한흑이 쪼약올 국가간에만 체결펴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때우 시대에 뭐떨어진 생각이다. 조약은 園際法主體間에

체결되는 것이며 남북한이 국제법주체려란 것은 부언활 수 없다. 다만 북

한이 제의하J찌 하는 것온 그 주장융 겹토하여 보변 담북한 국회에서 공

용으훌 선언윷 채택하자는 것￡로 행챙수반이 체결하도룩 되어 있논 조약

체결젤차와는 상당히 다호따. 1969년 및 1986년 조약볍에 관한 Vienna협

약에 규정원 條約練結節 'IX를 보면 챙부수반이 :J.. 자신 또논 때표흘 업명

하여 조약체결을 교섭하고 조약푼올 인준한 다음， 구촉을 받겠다는 동의

흘 표시하는데 이 과쟁에서 국회의 동찍즐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따. 국제기구의 경우는 셜렵헌장에 규챙펀 條約總結機關

이 조약올 체결한다. UN의 경우논 보흉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

36) 국토통얼원， 남북 국회회당 제2차 준비챔촉 회의혹. 1988. 8.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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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수행하고， 전문기구흘 셜렵하는 경우에는 經濟社會理事會가 수행하

며， 국제형화와 안전의 경우는 安全保障理事會가 수행한다. 또한 유럽공홍

체의 갱우는 위원회 (Commission)가 교섭하고 이사회 (Council)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봉의플 표시한다.%) 그려묘로 담북한외 국회가 딴순히

선언한 것온 쪼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南北韓 基*協定

(1) 南北韓 基本協定의 盧훌훌

남북한운 분딴이 제도화훤 이후 주로 때렵과 긴장속에서 대치하여 왔지

일반척인 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72. 7. 4 蘭北共同聲
明 이후 01산가쪽의 모임이냐 고향방문딴홍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척인 교

휴가 있었으나 촬혹정 따수인간의 얼반적인 교류순 천혀 이루어진 척이

없다. 그려나 앞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특히 東歐團의 開故파 變훨에 따라

북한온 스쇼룹 개방읍 홉}든， 개방윷 강요당하릎 결국 체채의 변혁파 개방

윷 하지 않흉 수 없다는 것은 허에서 셜명하였따. 이i석한 천제하에서 앞

으로 북한사회의 앨반척 변혁파 개방이 이루어 진따고 보고， 이에따라 남

북교류도 일반화한따고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南北交流에 판한 法倒l度의

마련 벚 챙비다. 그중에서도 우션 여려분야 남북교류의 얼반척언 근거가

되는 南北韓의 基本關係協定이 이루어져야 한따. 이려한 기본협정의 명챙

온 여려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요하지 짧t. 가랭 정부에서

구상흉}논째로 民族共|훼體憲章이라고 해도 좋고 또한 직접적으로 南北韓

基本協定이라고 해도 좋다.

(2) 南北障 基本協定의 內容

명청이 어떻든 南北韓 基本協定이 근본척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운 따음

으로요약함 수 있따.

37) 柳炳華， 國際法 I , 진생사， 1990,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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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담북한이 서로 상때방와 實體활 認!定하는 것이다. 그것올 반도시

국가라고 부료픈 안부료릎 당북한이 각각 현실 국제사회에서 國際法主體

풍 활동하고 있는 현설을 인챙하고， 여기서 춤발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윷

종전하도폭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때방올 국가라 부료는 것은 우샘 북

한에서 2개와 국가흘 획책한다논 버난씩 구설윷 좋 뿐 아니라 앞으로 자

주적요로 통일을 주도하여 나갈 갱우 와세와 간섭올 배제하기 위하여서도

현명하지는 못한 방볍이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 펼 갱우 생각보다

뻐떤 가깐내에 統←一目標가 7씨화할 수도 있으며 이련 갱우 南北韓의 內

部關係가 강화되논 만쯤 북한의 대외판계논 반비례척으로 쭉소하여 갈 것

이다. 그려묘로 밤북한 환계흘 동척으로 생각하여 상때방용 國際法主體로

인정하고 펼요에 따라 당국， 북한챙I츄라고 불려도 우방할 것이다.

풀째， 南北交流를 추진헬 共l폐機構룹 마련하는 것이다. 공통기구찍 명

챙온 상관없다‘ 중요한 것온 공통기구찍 기농파 조칙이따， 당북한 꽁풍기

구뉴 얼반책언 당북ji!..휴-의 수행융 밥당헬 기구로서 그 7]놓은 南北췄流，

統一텀標의 推j훌 참 변족적 과업훌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논

홍앨국가의 기능올 수행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E로 그 구생은 고정척이

기 보다는 딴력었고 융똥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그 기판에는 펼요

에 따라 챙상회의， 일반각료회의， 전문분야별 각료회의， 실우륨 밤휩F는

공홍사무국， 또한 양쪽 국회를 때변종}는 자운젝 기환 등융 모두 두어 펼

요에 따라， 사항에 따라 융풍성었고 한력생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유랩共同體의 理事會 (Council )즐 참고하면 매우 도움01 휩다.

유렵공홍체 01사회 ( Council)는 우선 頂上會議인 유랩이사회 (European

Counci l)와 각효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가 있다. 유랩이사회는 국

가 및 챙부수반블이 외상윷 수반하여 요이며 EC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하

여 위원회 의장도 참석한다. 유랩이사회는 1년에 3회이상 모이며 펼요하

면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다. 開條理事會는 따시 一般理事寶 (Gener떠

Council Meetings) 와 專門理事會 (Specialized Council Meetings) 로 구

분펀다. 얼반이사회는 회웬국 외상불로 구성되고 전뭄이사회논 관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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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블이 포인다.%) 밤북교류릅 땀당할 남북한 共同機構블 구생함에 있어

서도 ￡랜 경험이 축적펀 유럽공홍체와 이사회흘 참고하여， 탄력생있는

조직읍 풍해 운영의 효율융 활생활 수 있융 것이따.

셋째， 基本協定에논 무엇보다도 답북교류와 협력의 기본웬칙윷 포함해

야 한따. 담북한의 공동번영파 통일의 기반윷 조생하기 위하여， 또한 남북

한간찍 緊張羅和와 f룹賴構藥을 위하여， 또한 냥북한의 동질성회복과 경제

발전윷 워하여 요픈 분야에서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읍 추진한다는 밤북

교류의 목척파 원척흘 표명해야 한다.

넷째， 기본협챙온 상호 우력행사의 금지와 분쟁찍 平和的 解決윷 규쟁

해야 한다. 물론 무력행사와 규정은 휴전협정에 상셰히 규정되어 있으냐

휴전협정에는 남북한 0]와의 요소.£ 있으묘로 담북한반와 기본관계협정에

서 이흘 퓨정흩}는 것은 외의가 있요며 또한 분쟁의 챙화척 해결올 규정하

는 전체규정으풍서도 무력행사의 급지는 펼요하따.

다섯째， 담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때외적 활홈잘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협쪼 및 조챙과 共!OJ協力의 原則윷 표명해야 한따. 구체책으로 냥북한야

언젠가 홍얼윌‘ 지稱념 이에 도땅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기 빼문

에 우선 홍일에 역행하는 활동온 지양하도혹 협력해야 하고 통시에 共同

利益융 위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당북한이 상때방의 실체불 인정하고 종중한다고 하여도 하나의

민촉￡로서 공동와 동질성윷 발전시켜 나가고 언젠가는 統-國家흘 당성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불척인 A間의 尊嚴性파 基本權은 보장하도혹 해야

한다. 이려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없이논 궁극척으로 답북교류와 수행이

성공할 수 없다.

다. 統-指I희的 南~t횟流와 北韓의 法令整鷹

(1) 統-指向的 南北交施와 北韓 i~令씌 整備 必、要性

38) Ibid., pp. 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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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法治主義의 確立 必要

홍얼지향척 남북교류룹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션 남북한의 법치주의가

확렵펼 펼요가 있다. 불혼 南北交流는 남북한의 현재 셜체흘 상호 인챙하

는 더l서 춤발하며 교류률 홍하여 同質性용 觸化하여 나가는 것이따. 그려

묘로 현격히 따른 상대방와 현재 체제를 일방척으풍 바꾸포혹 前提{劇#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려나 우려가 현실적으로 교류블 수행하려면 따음과

감운 것블이 천제되어야 한다.

첫째， 최소한의 法制度활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려한 최소한 법제

도가 존재하고 시행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예측기끊생윷 기초로 지

속성있논 .ill:류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이나 푸자의 교휴가 수행되려

면 그려한 홍상이나 쭈자가 이루어철 수 있는 최소한의 t양힘l度的 裝置가

선행되어야한다.

폴째， 홍일지향적 교류란 남북한 홍일을 점차 수행하여 가논 것윷 폭척

3ξ로 t}논 교류로서 統-외 搬念;윷 정렵할 펼요가 있다. 여기서 통웰이싼

한순헤 분반원 국토의 불려적 흉합반올 9.]미흩}는 것은 아녀다. 여기서 통

일이란 체제와 이엽을 떠나서 최소한외 基本權흘 보장해주고 市樓輕爾體

힘j훌 갖춘 국가로의 홍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소한꽤 기본권과 시장경

제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풍합운 앨반척￡로 생각하고 바라는 통일이 아녀

라 억압에포의 홍합일 뿐이다. 챙상척인 사렴이라면 그려한 엑압￡로와

통협흘 바라지는 않올 것이다.

셋째， 홍일지향척 남북교류란 담북.ill:휴·룰 흉하여 통젤생흘 강화하범서

점차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논 것을 의미한다. 그련떼 01려한 同質性9.J 輝

化와 觸展이란 결국 껴관척인 제도와 똥철회를 의미흩댄 것이며 책판척언

제도란 볍적 제도를 와미홉1는 것이따. 그려묘로 당북한이 이려한 제도척

똥철화흘 추구하려면 맙북한 각각빽 홍치구조나 그 시행， 최소한 기본권

보장 용이 법에 기초할 것을 천제로 한다. 만앨 어느 쪽이 이려한 法治主

義가 아니라 풍치자 개언의 생각이나 감청에 따라 좌우훤따면 껴판척 신

뢰가 없어서 제포척 동철화가 진행되기 어볍고 따랴서 홍일지향척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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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척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려g로 統-指向的 南北交流를 생꽁척으로 수행하려면 남북.ill:휴활 수

행하면서 상대방와 법치주찍 확렵융 점차책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 이

려한 제도척 개선이 없으면 制慶의 同質化쓴 이루어지지 않올 것이다.

(나) 交流와 統一에 障짧가 되는 法令의 整備 必、要

풍얼지향적 남북교류플 발전시켜 나가려변 이려한 교류와 통엘에 장애

가 되는 南北韓 速令을 점차적으로 청비하여야 한다. 구체척오로 담북교

휴가 발전하여 가려변 최소한의 여행의 자유， 언론찍 자유， 집회 및 결사

의 자유， 종교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통상이나 투~t7t 시행훨

수 있는 法制度的 保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갈이 사람외 교류， 물자

의 교류， 서비스의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장애가 려는 南北韓의 法令

온 점차 챙비회어야 한따. 이려한 법랭의 정비가 없으변 답북.ill:류논 구호

에 불과하거나 얼시적으로 시행되어도 꼼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흥 여꺼서는 統 一指!폐的 南北交流흘 발전시키기 뛰하여 훨요한

북한외 법치주의 생-태와 분야별 법령의 문제정융 간단히 검토하여 보겠

다’

(2) 統一指向的 南北交빼에 障뽑가 혜는 北韓法令의 內容파 繼備方覆

(가) 北韓의 法治主義 狀態

북한의 법치주의 상태흘 정확히 검토할 구체적인 자료블윤 구하기가 매

우 어렵다.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주요 볍랭이

나 북한당국이 발표한 公式資料 이외에는 이에 관한 최근 연구자.，li가 별

로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주로 북한융 방문한 사람

툴이 저술한 것이나 외국의 정보기판흘이 수집한 각종 정보롭 기초보 만

분 자료툴.0 1다. 이려한 자료에 따라 북한찍 사회훌 캠토하면 t용治主義찍

基本的 요건을 갖추지 봇하고 있따. 낌일성 個A累拜룹 기초로 전국민을

군사적 또는 준군사책 요원으로 교육하고 조직하고 있￡며 사회전체폴 꽁

산쭈와 홍제하에 집단화하고 기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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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척으로 북한사회는 매우 젤서있고 챙교동 사회와 버솟하다. 단순

하고 근검철약하며 정부에 첼저히 복종하고 끈면이 사함플의 복갱적 생활

양식이다. 사람줍은 매우 부지렌하여 주당 6일 노동하며 휴엘에도 혼히

무보수로 국가에 노동음 바친다. 이른 봄에는 오전 7시에 일윷 시작하여

51-1 30분까지 쳐l숙한다. 바쁜 계철언 5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5시에서 오

후 7시 내지 8시까지 노동윷 한다. 요전과 ￡후에 한번씩 휴식시간이 있

으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다. 모문 노통자플이 낮잠을 자는

지는 모르냐 꽁무원흘은 대체로 요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윷 자고 져녁

9시 내지 1찌까지 일한다. 또한 효뺨에 우번 학습시간이 있어서 한번은

노통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한번온 저역에 있다. 17-45세의 답자와

17-35세의 여자는 하루에 10-12시간씩， 한딸애 10번 강제 군사훈련을

받는다. 노동자 농빈온 적위때에 속한다. 매우 엄격한 보안관계가 유지되

며， 첼조망올 치고 겸문죠:7} 도처에 었다. 어련이플도 등교， 하교시간에

군인처렴 줄옳 서서 행진한다.---”떼

。1려한 案團社會플 유지혜 나가기 위하여 여려가지 앓視制l度와 혹별한

敎育뻐II쫓7r 펼요하다. 국민과 군인에 대한 꽁식척 홍재 및 감시기관은 社

會安全部와 국가보위부다. 社짧-安全部는 갱찰， 민방위， 교도소운앵， 교홍행

챙， 소방， 간챔작천동융 운영한다. 이에 때하여 國家保衛部는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캠얼성에 직접 보따한다.때)

또한 효파적 o로 국민을 감시하기 워하여 전체국민을 그 정치적 성분에

따라 517~ :J..줍요로 분류하고 다시 3개와 문 그룹요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t，tI G、그줍으로 죠션노동당 당원， 혁명가 및 이른바 애국Al플찍 자

손이다.

물셰， 의심스램 그줍으로 월남한 사람률의 친척， 상인풍이따.

39) Andrew c. Nahm, North Korea: Her Past, Reality, and Impress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8, pp.
100-‘101.

40) U.S. Department of the Army,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
hington, GPO, 1981,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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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주의 인뿔로 반동분자， 쟁치적 빛 경제범， 종교 신봉자쏠이다 41 )

위에서 언굽한 여려 公3;\藍視機構 이외에￡ 사회홍제를 감화하지 워하

여 여려가지 사회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3로 사회주의 노동챙년통

뱅， 조선민주여성동맹， 노동조합， 노동자 농민적위때 등 각종 社會組織을

풍하여 모푼 쳐l총와 국면에 때한 감시체제풀 유지하고 있다 42 )

또한 야t寶生活윷 완전히 홍제하기 워하여 국내여행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행자플환 미려 廠行許可플 신청하여 허가·올 받고 동시에 식료품

배굽융 신청하여 쿠폰윷 받o싸 한다. 또한 여행일정온 허가풀 방아야 하

며 여행자플은 도로와 호텔， 여관에서 검푼융 받는따. 여행자줍운 이에 따

라 여러가지 신분충과 각종 종명서룹 휴대하여야 한다. 구체척으로 거주

에 판한 신분증， 식료품 배급카드， 당 !E논 노동조합 관계증명서， 고용관

겨l증명서， 군때판계 증명서등이 그 예다 43 )

1974년에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앤 Andrew Nahm교수는 北韓社會

2J 特性윤 야렇게 표현하였다.

북한에서 가단한 사함둡의 불질척 생활윷 향상하고. 사회복지혈‘ 쯤진헨

컷은 사설이 r+. 그려냐 에줍은 인간의 暴本的 엄 住I와 權利블 완전히 박활

땅하였으며 개인적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 지식인뜰은 그플 고유의 사

고률 갖고 있지 않은 것 갇은 방식으로 셰뇌봐어 왔으며 개인의견융 표시

하지 않도확 훈련려어 왔다. 사람플은 그들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학생룹은 학교흘 선택할 차유가 없으며， 소수 륙권총을 제외하고는 가족

이 함께 살 권려마저 없다. 사람블은 그블 자신이 되는 켓이 아녀라 집딴

적 전체와 부품01 되도록 되어 있다.얘)

북한의 法治主義룹 가장 저해장F는 요인중의 하냐는 검엘성 개인숭배다.

북한사회에서 캠일성은 사회와 상갱인 동시에 모문 권한의 끈원이다. 김

41) Ibid., pp. 76-77.
42) Ibid., p. 214.
43) Ibid., p. 215.
44) Andrew Nahm, supra note35,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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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성에 때한 복종은 2셀때적이며 우조건척이다. 낌일성와 말은 팔 법령이

며 북한앤둡에 대한 지상명행이다. 모은 정부 빛 행정기관은 모든 국민틀

이 김일생의 뜻과 말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확보하는 것이 첫쩨 기놓이다.

그백로 01려한 여건속에서 김얼성와 말과 다른 찍견윷 제시흩}는 것은

불가놓하다. 01려한 철저한 全體主義， 獨載主義下에서 효윷척 행쟁은 기대

할 수 없따. 확히 김일성와 개인숭배는 놀라올 정도여서 그풀 신격화하고

있다. 포픈 言論媒體룹은 김일생의 이러한 이미지릅 대중의 P뿜속에 심

어주는데 가장 환 노력융 하고 있따. 모툰 文化行事￡ 김얼성의 숭배가

지배척 요인이다. 김일생의 엽적융 과장하거냐 허위로 만플어서까지 그를

숭배하도폭 강요한다. 그 출생지는 매년 수백만명이 방푼하는 얼총의 생

지다. 전국에 37，9507»의 낌얼생도서환이 었으며 그의 홍상온 35，000개가

념는다. 캠앨성와 個A，累拜활 조장하기 워하여 한국의 近代史흉 왜곡하였

다. 캠일성의 배경율 과장하기 뷔하여 김앨성의 부모， 쪼부모풍 조상에 대

하여 해위포 전셜흘 만플어 내는 뚱 곤대사활 크게 왜똑하였다. 구체척으

효 킴일성일가의 모픈 구생원은 反日愛國者 01며 反帝國主義 X}포지였다는

것이다. 예컨때 캠일성와 종조부 캠웅우쉰 반111투쟁의 상쟁으로 1886년

Gener해 Sherma n.:호룹 격파하였따고 왜곡하였다. 또한 김일생찍 장담인

검정일의 우J..}화도 추진하고 있따.%) 이러한 검일성일가에 대한 팡신척

숭배는 개인의 창의척 기능윷 막고 정상척인 南北交流를 m害한따.

념북한교류가 발전하고 북한사회와 개방과 성숙율 신속히 활생하기 뷔

하여는 무엿보다도 01려한 비챙상적인 社會體힘l흘 벗어나서 볍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전사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南北交流가 북한사회에 촬그r:~류 파

고블어 合理的 原則과 效率性융 체고하기 위하여는 이려한 발전흘 북한사

회 스스로 소화하고 밥전시킬 수 있는 체첼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려

한 체질개선없이 담북교휴가 추진되면， 폐쇄속에서 며상적 교류가 진행되

거냐 북한사회외 쿠데따와 칼은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섬한 진홍을

45) Ibid., p. 36: North Korea, supra note 36, p. 96: Naewoe Press, Some
Facts about North Korea, Seoil, 1984,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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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휠 가농성이 높다.

(나) 憲法· 分野

南北交流가 자발척이고 자연스럽게 추진되어 남북의 同質化와 信賴回復

올 가져오기 워하여는 무엣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인간적 지위흘

보장해주는 基本權찍 保障이 션행되어야 한다. 이려한 의미에서 북한사회

의 기본권 보장현황쏠 보변 얘우 한심스럽따. 물혼 북한헌법도 제4장인

49-72조에서 국민의 基本權利와 義藉블 규정하고 었다. 그려나 전체주의

내지 집딴주의의 원칙에 기;초빼 개인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거부땅하고 있다.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초척인 宗敎의 엽由률 보면 매우 한심하따.

1948년 북한헌볍 14조에서 공민은 종교척 신앙와 자유와 종교의식거행와

자유흘 갖논다고 규쟁하였다. 197깐션에 개정원 북한헌법 54조에 의하변

공띤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흘 갖는다. 이러한 변화논 북한

의 宗敎活動이 이미 무기력화하여 더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챙

권유지룹 위하여 더 이상 취햄L 宗敎團體의 支援。1 펠요없다는 뜻이 원

'*, 륙허 공산챙권하에서 딴압을 받떤 .::l.려스노파 선자블이 1950년 한국

전쟁이후 다}량요포 한국요로. 념어오고 난 q웅， 북한에서는 북한의 宗敎

政策에 저항올 할만한 세력의 그려스도교선자플이 담아 있지 않따. 물론

북한에도 조션불교연맹， 기폭교연맹， 천도교 조직풍이 있어서 국제총교회

의에도 참여하나 거의 때와선전융 위한 관제조직일 뿐 북한사회내부에 종

교적 뿌려촬 굳게 내려지 못하고 있다.뼈) 한마뎌호 북한사회에서 진정한

宗敎活動이 낌일성의 偶像累拜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기본권도 형식적으로는 북한헌법에 명시퇴어 있다. 51조는 平

等權융 규정하고， 52조는 數政權음 규쟁하고 있다. 그려나 북한의 대의원

선거흘 예로 플변 션거구마다 1명의 후보흘 놓고 션활}는 짧후보져l라

는 점， 노풍당이 단일후보흘 지명하게 되었다는 챔， 1962년 선거 이후 모

두 100% 푸표율에 100% 찬성이라는 불가능한 결고뽑 놓고 볼 때 i뚫짧휩j

46) North Korea, supra note 36,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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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나 國民의 參政權이 순전히 허구에 불파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47 )

또한 53조는 언롱， 출판， 집회， 철사 및 시위의 자유가 있으나 북한에 관

영언혼 이외에 아우련 언론가판￡ 없요며 집회결사도 관제조직 이와에 아

우련 자발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논다. 56조는 노동의 권려와 직엽션택의

자유룹 규정하고 있으며， 60조는 과학과 문화예술활용의 자유흉 갖는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려나 북한과 같은 예쐐척이고 전체주의사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올 수 없으며 김일생 개인숭배와 국가션전에 훗점올 푼 문화예술활홍용

문화예술01랴J1. 부흉 수 있는 지가 찍푼이다. 創意性읍 생명 o로 하는 文

化藝術活動이 북한과 창은 전체주의사회에서 가놓하지 않온 것온 당연하

따. 또한 북한에서는 居住移輪의 엄由룡 규정하고 있지 않요며 앞에서 셜

명한대로 국내여행도 극도로 통제되논 매우 독흡한 사회다.뼈) 북한현볍은

껴본권조항 이외에도 주권조항이나 청치체제룹 선언한 조항중 진정한 南

北췄流올 섬하게 저해하는· 규정이 많다. 우선 북한헌법 7조에 찍하변 북

한찍 주원은 노동자， 농만， 병사， 근로인테려에 있다. 그려냐 주권온 모끈

국빈에게 있어야 하며 어떤 계충이나 직업인도 배제되어서는 안훤다. 이

려한 규청은 南北췄流흘 심각하게 저해한다. 국가의 주권융 북정한 계총

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다론 져}총을 근본적￡로 적때시한뎌는 것이며 01려

한 척대감속에서 相互發展올 위한 交流를 추진한다란 것온 앞뷔가 맞지

않는 것이다. 노통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중 끈j료인테리가 정확히 우엇

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인， 기업언， 스포츠인， 순수한 학자，

순수한 예술가， 푼학연， 종교언， 그려고 변호사냐 의사와 갇은 자유직업인

풍 개방사회에서 가능한 많온 직업그룹이 배제되어 있거냐 적때시되논 것

은 진정한 교류활 저해합 수 밖에 없다.49)

북한헌법 10조에서 북한온 프로퍼l따려아 복채률 실시하며 階級路線과

47) 볍무부， 북한법 연구 I , 1985, p. 24.
48) Andrew Nahm, Supra note 35, pp. 103-215.
49) 북한법 연구 I , supra note 48,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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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覆路線읍 관철한다고 되어 였다. 군중노선율 환챙한따는 것이 푸엇인지

는 모료나 표로례따려아 목재를 실시하며 계급노선을 관첼한다는 것용 표

로레따려아 져l급의 독재활 시행하고 다륜 계‘급융 적대시하며 푸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교류룹 홍하여 福社흘 指向하고 상호발전에 기여

하려면 우션 북한에 모든 사함와 권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그 목

표로 추구되어야 한따. 기업인이나 상인 또는 자유직업인 풍윷 적대시하

고 그 關爭對象으로 삼￡면서 한국와 기업언이나 상인동과 협랙용 하자는

것온 이율배반이다. 진정한 南北交流흘 추진하려면 표로례따리아 목재흘

포기하고 폭정계층을 적때시하는 기본제도풀 수청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헌볍 14조에서 북한군때가 끈로띤민의 이익윷 보호하며 혁명의 전취붙을

보위한다고 규정한 것도 갈은 배경에서 개정펴어야 한다.에)

(다) 民事法 分野

남북한와 원활한 교뷰를 위하여 장애가 되는 주요 분.o~가 민볍분야다，

우선 북한헨법 18조에 씩하면 북한에서 生塵手段은 국가 빛 협똥딴처l왜

소유·이다. 또한 북한헌법 4조에서는 Marx-Lenin쭈와 룹 북-한현설에 수용

한 이흔바 主體思想용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따. Man:에 의

하변 현설사회의 발전은 생산관제 제도의 변증볍척인 발전을 통하여 실현

된다. 生塵關係가 기본적으로 사회구조륜 형성하는 下部構造 (Unterbau )

이다. 그 이외에 정치， 볍， 종교동온 경제구조외 부산물인 上部構造(Ub e

rbau) 이다. 따시 말해서 Marx에 의하변 법이란 현존하는 물질관계와 상

부구조중 하나이며 그 생산판계를 반영할 뿐이다. 법은 지배제굽이 자신

블와 이익윷 보호하기 위한 支配階級의 支配手段이다. 그러묘로 이상사회

인 소위 꽁산사회자 충분히 설현펴변 딴압과 착취의 도구인 國家와 法은

사라져 버련다는 것이다 51 )

그려냐 생산판겨l 와 법， 정치등 다른 환겨l논 상호와존척이지 경제관

50) Ibid., p. 76.
51) 柳炳華， 法哲學， 박앵사， 1978, pp. 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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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만이 모은 것윷 좌우하고 나머지는 부산불이라논 것은 현설과 매우 다

르다. 經濟構造가 중요한 것은 사설이나 동시에 법이나 정책에 의하여 경

제구조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Marx와 주장은 처융쭈터 비현

실척이따. 또한 Marx는 理想社會의 5E義플 “각자는 놓랙에 따라 일하고

펼요에 따라 충쪽되는 사회” 라고 하였요냐 결국 이것운 매우 비현실적이

다. 각자가 일한 때가와 관계없이 펼요에 따라 가져간다변 이러한 사회가

유지펼 수 없옵온 인간사회에 판한 간단한 판찰윷 통해서포 명백해진다.

오블낳 동구권의 볼락은 共塵主義體뼈l의 間題點올 가장 분명히 종거하는

것이따 52 )

어떻돈 북한은 Marx의 이혼율 받아즐여 生塵手段의 個A所有플 배제하

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유판계블 기초로 "B'r논 民法01 제대로 확렵되

어 있올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유촬 전제로 하는 계약이나 부황산

외 불권관계가 없고 모픈 것이 공볍화되어 있다. 물론 소비블 위한 얘우

한정현 개인획 소유가 안정원다。 그려나 韓國~法에서 중요시 며후어지는

것이 생산수단의 ↑閒人 所有關係훌 중십요효 01루써지는 것이고 보변 이러

한 소비흘 위한 개인 소유관계는 법척 의미가 미미하다. 많한 개인의 생

산수딴의 소유가 배제되기 때뭄에 모문 재회란 配給制度에 의하여 환배되

지， 상거래행위가 홍용되지 않는다. 그려묘로 商法分野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그려므로 앞으풍 냥북한이 經濟交流률 추진하는 경

우 이러한 법제도의 결여때문에 많은 장애가 예상원다. 북한은 이려한 미

비된 분φ태 法的 힘l度룹 보완하여야 무리없이 경제교류가 시행펼 것이

다. 담북한 경제교류가 추진되면 한국촉에서는 주로 민간기업이 .iR류의

상때자가 되고 市場經濟體制j풀 바탱으로 하는 거래관행에 따라 경제교류

률 추진할 것이기 때붐에 계약으로부터 대금결제에 이책까지 많은 문제

가 제기펼 것이다 53)

52) Ibid., pp. 410-413.
53) 법우부， 북한볍연구N， 1986, pp.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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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뻐事法 分野

북한행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罪에法定主義가 제대로 시행

되지 않는 점이다. 북한의 형법은 75. 2. 1 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앨

반에 콩개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확칭이다. 1990년에 북한연구소

가 편접한 북한행볍외 실상이 발행되면서 한국언론에 널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북한형볍은 우선 類推解釋을 허용하고 罪빼法定主義를 준수하지

않으며 체제풀 유지하기 위한 복척에서 이에 반하는 행위플 매우 광범위

해l 사형 빛 재산몰수 등 극행에 처홉댄 것이 휴색이다. 구체척으로 멜

해서 북한형볍 15조에 의하면 형사법에 직접 해당하늪 죠향이 없는 범죄

행위에 때하여는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비슷한 행위흘 규쟁한 조항에

따라 형벌을 챙한따고 하여 類推解釋올 정면으로 인챙하고 있<'>며 띤쭈주

찍 국가에서 보변화되어 있는 罪쩌法定후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51-63조의 반혁명최 처벌규챙온 우선 형량이 사행 및 전재산 몰수

인데다가 그 처별법위가 매우 짱범위하여 심지어 다륜 나라나 척찍 편으

로 도망치는 행위， 척에게 체포훤 다음 푸항， 변젤흰}논 행위， 척이나 반대

하는 사밤에게 길안내， 홍역， 불질척 지원융 송}논 행위도 모.무 사형 빛 전

재산 올수에 처한다. 또한 그 뱀죄구성에 관한 형법 규정이 혁명척 인띤

읍 적대시하는 행위， 맡겨진 사업올 죠잡하게 하는 행뷔， 반동척 사상을

조작 유포송}논 행위와 갈이 매우 모호하따. 이러한 모후한 규쟁에 類推解

繹까지 허용하면 행법의 남용은 무한정하다고 할 수 있따. 심지어 149조

에서는 불손하고 유치한 발언， 행홍도 처밸하며 놓청지륜 묵힌 죄， 노력종

직융 함부로 해 국가에 손실율 끼천 최 동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재딴판계

자플<'> 1 사설플 왜쭉하거나 양형을 그풋되게 송F듭 경우도 부당채판최로 5

년이하의 칭역에 처할 수 있게 하여 사법제도의 폭렵을 실제로 부정하고

있다.M) 이려한 형볍올 가지고는 國民基本權의 최소한 保障도 기때할 수

없다.

54)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1990 :조선일보 1990. 9‘ 15 :한국일보 199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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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南北韓 級爭解決짧Ij度와 마련과 運響

1. 南北韓 給爭解決制度요| 確1L

가， 給爭解決制度외 훌要性

法的 공동체가 원시사회와 다혼 것온 첫해， 法律빼l度가 매우 정비되어

있고 풀째， 구성원플이 반표시 법올 지키.포혹 하는 장치가 완비되어 있으

며 셋째， 구생원간에 분쟁이 있올 경우 개인의 푸력이 아년 紹爭解決制度

에 의하여 해결려도록 되어 있논 것이다. 흡히 개인이 무력용 사용하여

분쟁올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만큼 紹爭解決制度가 찰회어 있고

또한 창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 발해서 개인흘이 무혁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분쟁융 개언간의 우력요로 해결할 펼요

가 없용만츰 객관척으로 공팽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활 마련종}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간에 거혼되는 형챙올 보면 주로 不可覆路定， 궈i和條約， 木可陽宣

룹 풍 주j강 남북한의 개별척 무력사용흘 억제를}는 것에 치중되어 었다.

그려냐 담북한간에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法的 裝置는 195핸 한국휴천협

정이 마련펴어 있다. 특히 韓國休戰tb1定온 비우장지때의 셜챙， 꽁격척 군

버종강외 억제흥 :If-핵분쟁의 발생읍 억제하는 규챙이 잘 챙비되어 있고

또한 이려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챙전위원회을 셉치， 운영흩}는 등 문

제가 없다. 그려나 당북한이 교류없이 상호 대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청

도의 볍척 제도만으로포 그 운영에 륜 문제즐 야기하지 않을 수포 있다.

그련떼 담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사회척교류

퉁 다방면의 교류가 급속히 추진되면 級爭解決制j度가 전혀 마련회어 있지

않아서 매우 흔 혼란과 긴장이 야기펼 수 있따. 그뿐 아니라 원활한 남북

교류 자체가 불가능혈 수도 었다. 문제는 담북한아 무력읍 행사하지 않도

혹 규챙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쪽하다. 남북한간찍 분쟁융 객관적으로 꽁

명하게 해절함 수 있는 제도만 마련훤다면 무력분쟁의 발생원인이 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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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융 껴판책으로 해결하여 쭈는 ~爭解決빼j度외 마련이 떠 중요하다.

국내법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여 주는 매우 정비되고

구체척인 司法制度촬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얼마나 많용 볍원이 셜치

되어 있거나 옐마나 많은 법관물이 활동송뽀 지흘 검토하면 *융爭解決이

옐마나 복잡하고 펼요한 지룹 쉽게 이해한다.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에 비

하여 매우 부쪽하기는 하지만 접차 紹爭解決뿜Ij度룹 정벼하여 가고 있으며

혹히 많온 국제기구의 홍장파 유럽공동체와 같은 地域共同體의 동장으로

커다란 발전용 하고 있다.

밤북한간에 교뷰률 추진하려면 이려한 紹爭解決制度플 새홉게 만줍어야

할 형변이다. 현재까지는 휴전협정와 분쟁을 위하여 停戰委員寶가 운영되

는 것 이씩에는 制度的 裝置가 거의 없논 실정이다. 밤북한의 분쟁해결제

도는 국내사회의 분쟁해결제도풀 모방하여 밤북한 분쟁해결제도흘 운영하

는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자연히 분쟁해결제도도 유

렵꽁통체의 분쟁해결제도처렴 정);11되어 ;살 것이다‘

나. 給爭解決制度외 |져容

(1) 交涉외 制度化

국제사회에서 분쟁해결윷 뷔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효파적인 방법

은 당사자블간의 i흉接交涉(띠reet negotiation)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플

은 자신의 권한용 제한받71 싫어하고 동시에 담의 간섭을 꺼려하기 때문

에 당사자풀이 직접 만나서 교섭윷 흉하여 혜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

가수반 또는 정부수반이 직접 교섭에 냐설 수도 있고 때사나 외무장관 또

는 때표를 내세워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려한 교섭이 성꽁하면 가장 간단

하고 변려한 紹爭解決 방볍임에 블렴없다.끊)

직접교섭이 이와같이 편려하고 간편한 장챔은 었으냐 반대로 당사자플

찍 대렵이 심하고 상호감정야 악화되어 있는 갱우에눈 서로 자신의 주장

55) 柳炳華， 國際法 II. 진성 샤. 1990.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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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세워 진행이 어려운 갱우가 있다. 이려한 점을 보완하기 뷔하여 01
려한 國際交涉도 제3자가 창석한 국제회의블 흉하여 진행하F는 방식이 사

용되기도 한다. 제3자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추션과 비슷하나， 주선온 분쟁

당사국불의 ;섭쪽읍 성렵시키는더l 장점이 었으나， 국제회와흘 풍한 교섭은

교섭의 꽁개라는 점에 장점이 있다. 또한 교섭의 진행이 체3자와 분쟁당

사자플간에 會議形式으로 진행펀따는 점에서 그 확성 01 있다. 이 방볍의

장점은 논쟁의 종개척 성격이 국제여론의 압력하에서 상호 양보의 요인오

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國際會議륜 통한 교섭의 예로논 1954년，

1962년 Indochina 문제에 관한 Geneva회의가 대표척이다 56)

남북한간의 분쟁이 제기훤 경우에도 이러한 直接交涉이 가장 많이 이용

펼 것온 확실하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매우 폭휴하고 며묘하여 제3국의

개업이 소망스렵지 못하기 때문이마 그려므로 남북한 환갱와 완활한 해

결쓸 위하여논 이러한 교섭윷 미려 제도화홉}는 것이 중요하고 !£.한 펼요

하따. 가장 바람직한 것온 紹爭解決의 交涉윷 전람하란 委員會룹 설치하

여 운영하는 것이따. 말하자면 분쟁이 발생하논 경우 자동젝요로 분쟁해

결올 다쏠 전문척인 交涉委員會의 設置가 펼요하다. 교섭위웬도 청치척

언물보다는 법률지식용 전문지식융 갖춘 전문가·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

칙하다. 교섭위원은 한쪽 2-3명씩 복수훌 하고 그중 한명챙도는 분쟁의

내용에 따라 관계분야외 첸문7t률 포함시키포혹 "8}는 것이 좋다. 나머지

워원룹은 미려 챙해져 있어서 푼쟁이 발생하변 자동척으훌 만냐서 교섭율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효파척이다.!£.한 南北交流가 활발해지변 그만홈

환쟁도 많아지기 때문에 交涉쫓質會도 여i객개 젤치하여 분쟁혜결윷 신속

히 다부도혹 해야 한다.

(2) 周廳 빛 公關

주션 ( good office)이란 국제사회에서 紹爭解決윷 위하여 제3자가 개업

하여 분쟁당사At들의 접촉이 생렵하표록 노력하고 협력을 제휩댄 것이

56) Ibid.,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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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紹爭當事者블의 때렵이 섬하여 접촉 자체가 어려운 갱우 제3자가 당

사자촬윷 셜특하여 우선 만나도폭 알선하는 것이 주션이다. 원칙적으로

주션은 분쟁당써뚫흘 접촉송}논떼 그치고 교섭 내용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논다. 이에 비하여 뼈介(mediati on)는 제3꺼까 뺑당사자플을 만나게

활뿐 아니라 교섭의 기초흘 제공하고 또한 交涉內容어l 짧與하여 당사꺼}블

이 서로 양보하도혹 셜득한다. 그려묘로 제3자외 개업정도가 주션에 비하

여 강하며 척극적이다. 주션이냐 종개논 다창이 제3자가 개입하여도 분쟁

당사국풀의 업장용 존중하여 그툴에게 외무룹 셜챙하지 않는다. 따시말해

서 분쟁당사자플은 주션이나 중개률 하는 제3자의 의견이나 권유툴 거젤

합 수 있다. 예외척으로 a옳힘1Jr.영族이나 觸制↑뿌介，£ 있으나 이 갱우에도 쭈

션이나 중개블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당;.}자플이 반드시 제3자와 의견올

수락해야 한다는 것은 아나다.%) 주션이냐 중개논 함께 사용혜거나 주션

으로 시작하여 중개로 끝냐는 경우포 많다.

남북한간의 분쟁플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떠한 국제사회의 주션이나 중

개촬 이용할 자치가 있다. 그려나 南北韓찍 法的 地位나 그 생격이 폭폭

하여 제3A}흉 션챙합}란데 문제가 있다. 당북한의 교류가 변변하지 않고

분쟁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늪 주션이나 중개를 하는 제3자도 국제척으

포 비중이 있고 껴판척요로 공명한 인풀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UN사무총

장이나 국제사볍위원장， 교황 용 여러 인불올 생각할 수도 있다.!f..한 스

위씌렴 중렵국의 대통령을 고려할 수모 있다. 그려나 南北韓 交流가 빈

번하여 그 분쟁이 매우 많아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분쟁올 해결종}는 방볍

을 마련해야 한다. 이려 으}미에서 주선이나 중개름 할 후보자훌 제3국이

나 교포중에서 상당수 선챙하여 두는 것끊 고려해 볼만하따.

(3) 事寶審훌 (園際審養)

남북한간의 분쟁해결융 워하여 가장 효과적으훌 이용휠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國際審훌 !f...는 事實審養( internation빼 inquiry)이따. 국제심사 또

57) Ibid., pp. 48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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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심사란 분쟁당사자률이 미리 션챙한 國際審養委員會라는 공정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펀 사실내용을 분명히 밝히므로써 당사자플간

에 얽힌 오해볼 풀고 감정을 완화하여 분쟁의 원인올 제거하고 분쟁윷 자

연스렵게 해결흩F는 방법이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해결이 참 안되는 것

은 사실관계에 관한 당써}블간의 오혜가 커서 사실판계룹 보는 시각이냐

견해가 때렵봐어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따. 그려표로 級

爭當事者룹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명한 國際機關이 개업하여 사실관계와 내

용올 껴관척으로 분명히 밝혀내면 당사X뚫도 이에 수긍하고 분쟁이 해쩔

되는 것이다. 節次內容이 사전에 예챙되어 있는 꽁팽한 국제기관에 의하

여 분쟁울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션이나 중개와는 다효고 또한 분쟁의 원

인이원 사실의 내용만을 분명히 한따는 점에서 해결의 내용 자체룹 제시

ξ}논 國際調停파는 다르다. 국제심사 내지 사실심사는 국제사회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꿇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볍이다. 때표척인 것은 1899년

및 1907년 Hague협약에 의하여 창셜원 國際審찮委員會가 있고 그밖에도

1911년 pj국， 영국， 포랑스가 체결한 Knox조약， 미국이 따환 나라촬펴

1914-1915년에 체결한 Bryan조약 풍이 있고 끈래와 것으로한 194쐐

Geneva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90조에서 젤챙한 국제심사위웬

회가 있다 58)

國際審養쫓흡짧의 構成과 運營을 보면 보통 5명으품 구성훤다. 분쟁당

시국이 각각 2명외 위원을 션정효똥떼 보통 그중 1명온 지국인으로 하고 나

머지 1인은 외국인￡로 한다. 이플 4명이 모여 제3국인중에서 委員長옳

i짧任한다. 위원장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위원장

이나 UN사푸총장풍에 부탁~l논 방법올 사용한다.

밤북한간와 푼쟁해결과 판련하여 가장 효파적인 방볍중 하나가 事實審

養制度이따. 밤북교류가 활발해점에 따라 남북한간에 많온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쌍되는떼 톡히 운제가 되논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설판계를

58) Ibid‘, pp. 4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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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껴관적이고 꽁명하게 밝혀 내느냐이다. 밤북한 관계가 매우 미묘

하고 그 볍척 생격이 복잡하기 때푼에 톡히 껴관척인 紹爭解決制度률 마

련해야 하고 혹히 사실관계톨 규맹하는 사실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매

우 중요하따. 南北韓 ‘事實審흉委員會는 껴환생， 신뢰성， 효융성융 위하여

정치척 인물보다는 법률가품 전푼가훌 구성되어야 한다. 밤북교류가 다양

하고 빈번해캠에 따라 분쟁도 복잡다양하고 빈번해질 것이묘로 우선 분야

별로 事實魔養쫓員쩔옳 구생하고 판계전문가릅 참여시켜야 한따. 여l컨때

홍상판쳐I]， J츄자관계 ， 어업관계， 흥행판계， 가쪽법판져I] , 형사관계 동 여려분

야촬 생각활 수 었다. 구체적으로 예블 줍변 南北關係가 크게 진전되는

경우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이 활벨해질 것이며 여러가지 投짧紹爭이 발생

할 수 있따. 이려한 경우 북한당국에 의존할 수도 없고 한국의 기관이 해

결할 수도 없다. 결국 사실문제를 객관적으뭉 밝히기 워하여는 관계 투자

당사자플과， 담북한 당국， 그려고 공명한 중렵적 전문가플로 구성훤 投資

關係 事實審3훌委員會흘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당북판계가 진천되어

어엽협력이 이루어지고 한극찍 어션이 북한수역 가까이서 조업을 하제 혜

는 경우 어업관할원을 옳려싼 여러가지 분쟁。l 예상된따. 이련 환쟁윷 혜

캘하기 위하여는 어엽판계， 해양법관계 천문가률 포함한 懶業關係 事實審

짧委貝督볼 이용하면 효파척오로 분쟁을 해결활 수 있다.

당북한깐와 事實審훌委員會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온 중렵

척 사설심사위원장올 어떻게 선임하냐이다. 한국과 북한휴 인사반으홍 구

성하떤 서.모 자신찍 쭈장올 반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올 가능성이 있

따. 그려묘로 중렵척 위원장이 펼요한데 그 션임홈}는 방볍파 어떤 종휴의

인사호 선임하느냐가 중요하다. 몇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온 미국， 소

련， 일본， 중국등 인접국 외국인 전문가·중에서 션발하는 경우， 스위스중

중렵국 전푼7t중에서 션임하는 경우， 일본， 중국， 미국， 소련에 거주하는

교포 천문가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UN사무총장이나 국제사볍위웬장동 국

제척 인붐에게 선임윷 부탁흘}는 방볍 등 다양하다. 우선 공쟁하고 효율척

으로 분쟁융 해결하기 위하여논 쟁치적 인물이 아년 專門家로 구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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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융으로는 름語問題풍을 생각하면 교포플윷

활용하란 것도 생각활 수 있다. UN사무총장등 국제적 인풀에게 부딱하는

것은 책관적 앤뿔올 선임할수 있요나 문제해결에 구체척으로 적합한 사람

윷 선발한따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밤북한이 션업한 4명의 위웬플이

모여서 합의촬 홍하여 그 전문분야어l 적합한 외국인이나 교포를 선청하는

것이 따탕하려라 본다. 불혼 01러 한 선임은 사전에 보수로 선임하여 놓는

것이 효과척이다.

(4) 調 4훌

國際調{훔 (international conciliation) 이란 紹爭當事國블이 조약에 의

하여 미리 설정한 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발기고， 이 기관에 제시하는 분

쟁해결 내용에 따라 분쟁을 평화척으로 해결하논 제도이다. 級爭의 事實

問題만이 아니라 볍률적 쟁점까지도 다환다는 점에서 國際審養와는 다료

다. 조쟁은 조약에 의하여 미려 셜챙훤다. 해양볍 협약이나 쪼‘약볍에 판한

협약처련 어떤 쪼약을 체결하면서 부촉서로 調停制度을 마련하여 그 조약

외 해석， 적용펴- 관련하여 환갱이 생기는 경우 그 푼쟁을 해결홈F는 경우

도 있고， 처읍부터 {매載힘l度와 함쩨 앨반척 분쟁해결융 위하여 별도외 조

약￡로 마련해 놓는 방볍도 었다. 밤북한간에 RtJt爭解決制度로 조정제도릅

마련하는 경우에도 두가지가 따 가농하나 여기서는 일반척 분쟁해결제도

로서의 조청제도릅 캠토하겠다 59)

조정융 시행하기 위하여는 미려 조약에 외하여 調停힘j度줍 마련해야 한

다. 調{흉委員會의 構成온 사설심사위원회의 구생과 비슷하따. 그러나 조정

위원회와 권한온 사실 내용올 조사함에 그치지 않고 분쟁찍 내용까지 포

함해서 모픈 측면에서 개입한따. 그려나 調停節 iX블 사법척 성격윷 갖지

않고 정치척 분쟁해결의 성격읍 지년따. 다시멜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제시

한 해결이 분쟁당사국에 때하여 법률적 강제력융 갖논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해결도 볍규정에 기초한 옳고 :J..홈보다는 상호절총융 통한 해결에 중

59) Ibid.• pp. 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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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푼 것이 특성이다. 참고로 1969t건 조약볍에 관한 Vienna 협약66조

4향파 198&션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66조 4항에

의하여 :l 부속서에 마련된 調停委員會의 構成節Ik룹 검토한다. Vienna 협

약 당사국블용 각각 2명의 조정위웬을 선임하여 UN사무국에 홍보하고

UN사무총장혼 그 목혹융 작성， 유지한다. 위원씩 임기는 5년이고 연엠펼

수 있다. 紹爭當事國플은 분쟁이 발생하면 자기 나라의 조정위원 1명파

따른 냐라 출신 조정위원 1명올 각각 조정위원 목혹에서 임명한다. 조정

위원의 업명은 UN사무총장이 분쟁해결읍 위임받온 때로부터 60일 이내

에 임명해야 한다. 4명외 위원은 그블이 모두 임명된 때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조정위원 목록에서 調{홍委員長올 엄맹한다. 위의 기간내에 죠정위

훤이냐 위원창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기간 종효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한

다. UN사무총장이 위원장윷 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장은 조정위원 목혹이

나 국제법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정철

~t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委員會는 그 구성윷 완료힌- 때로부터 12

개웰 이내에 보파서활 작성하여 UN사무총장에게 제총하고 사뚜총장윤

당사국에 전닿한4. 보고서논 당사햄을 법률~~뜨보 구속하지 않요나 분

쟁해결올 뷔한 권JL의 성격흘 갖고 國際興論의 압력윷 받게 판다 60)

1982년 UN해양법 협약상의 調停節(k도 이와 비슷하다. 부속서 V에 마

련펀 이 조챙젤차에 외하면 쪼쟁위원 임명기한01 당사자졸은 21얼， 사무

총장은 30엘로 딴축되어 있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플의 동의플 받아 땅

사국에 구무나 서변으품 진술을 요챙할 수 있다. 보교서 작성기한은 역시

12개월이다 61)

당북한의 분쟁해결을 위하여서도 조정제도가 매우 효과책이라고 환딴펀

따. 남북관계가 미묘하게 때문에 당사자흘이 참여하는 紹爭解決制度플 선

호하므로 사법제도보다는 젤치에 합의하기가 쉽따. 다반 事寶審養委員會

60) Ibid., pp. 492-494.
61) 1982 UN해랩협약부속서 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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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위원회 구성문제가 쉽지 않다. 우선 념북한이

2명씩 선임하되 그 중 1명은 교포중에서 조정위원장융 선엽송댄 방법이나

밤북한이 2명씩 선임하되 그 중 1명온 교포중에서 선임하고 그 4명이 모

여 교!1.나 외국인 중에서 調{흉委員長윷 선임흩}는 방볍 등융 생각할 수 있

다. 많은 환쟁윷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國際

調停委員會플 그때로 척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따. 국제사회에서논 어쩌다

생기는 분쟁을 해결송F는 것인데 담북한 교류가 제때로 추진회변 각종의

분쟁이 끊엄없이 발생하려라논 것이 쉽게 짐작이 간다. 그려므로 밤북한

의 환챙윷 해결하는 調停쫓員會는 많은 분쟁을 신속히 처려하는떼 중챔율

두어야 한다. 그려므로 분야별로 여러가지 조챙위훤회블 푸어서 전문화활

펼요가 있고 또한 한국어흉 사용씀}는 전문가률 調停委貝흉으로 션임하여

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보다는 교포플 활용하는 방볍윷 고려할 수 있다.

사설심사위원의 갱우처렴 통상관계， 푸자관셰， 어업판계， 가쪽볍판져I] , 행사

관계 풍 각종 전문푼야별 조정위원회률 구성종F는 것이 좋따. 調{훔委質長와

경우 남북한ψ1 표.두 신뢰할 수 있논 교포볼 그렇게 많이 찾아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션펴면 우선 상호신뢰가 개선되므로 현재의

여건과는 딸라질 것으로 보인다.

(5) 빼載載判
국제사회에서 {鐵載꿰 ( arbitration)이란 당사자뜰이 선청한 법관야 당

사자뜰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법에 끈거하여 재판하고 당사자풀에게 법책

구속력을 갖는 판결윷 내램으로써 분쟁용 해끽혐F는 제도이다. 법에 근거

하여 당사자플에게 法的 抱束力올 갖는 판결을 션앤한다논 점에서 재판에

의한 해결이고 챙치척 해결과논 구별원다.!f.한 당써}불이 직접 법판윷

선정하고 재판철차도 합의한다는 점에서 땅사자플의 의사와 판계없이 사

전에 객관책으보 확랩펀 절차와 제도에 따라 며려 구성되어 있는 볍판플

이 재딴하는 좁옴 와미와 司法鍵뼈j과는 구별펀따.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사

회와 비교하여 렬 조직판 사회야기 빼문에 국내사회와는 딸려 이렇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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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뼈載載￥IJ All ]度가 더 많이 이용왼다.없)

↑뿌載載￥IJ힘j度흘 셀정하려면 중재기관올 u] 려 설정하여야 한다. ↑뿌載機

關온 여러가지 형태이나 가장 발전왼 것은 합의체기관인 중재법정 (arbi
tr따 tribuna l)내지 f며載法院이다. 중재볍원이라고 하여 사법볍원처렘 상설

거구가 아니다. 가장 보변적인 것은 보통 중재관명부촬 미려 작생하여 사

무국에 보관하는 것이다. 각 당사국이 2명씩 중재관윷 션임하여 사무국에

홍보하면 사우국온 국별명부흘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플의 임기듭 보홍 6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건이 뼈載法院에 제가되변 각 당사국온 2명씩

중재볍관융 선임하는떼 그 중 1명은 다륜 국가 명부에서 선임해야 한다.

이와찰이 선엄펀 4명이 모여서 중재재판장융 션임한따. 중재재판첼차높

당사자 합의에서 정하나 보통 관례화되어 있 o며 司法制度활 모방하여 가

는것이 얼반적 추세따. 섬와절차논 서류릅 심사하는 예심과 구두변론의

두딴계로 혜어 있다. 또한 交잣辯論힘l慶를 도업하여 활용흘}는 것이 근래

의 추세다r 그려나 당사자플외 의견올 촌중하묘효 결석재판절차는 인정하

지 않는다. 판결왈 성언하는 절차나 그 효력 ( 7]판력) 뚱은 사뱅재판과- 비

슷하따.떠)

맙북한의 紹爭解決 방법중 가장 제도화한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매載載

￥IJ이다. 밤북한이 현재와 같이 갈라져 있논 동안 좁은 찍미왜 사법재판찍

셜치 훈영온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남북한 땅국의 의사릅 존중해

주며 재판윷 하는 빼載載뻐j올 JL안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합직하다.

남북한이 종채재판윷 설치 운영한다면 판분챔풍 경계션에 상셀하여 운영

흉}는 켓도 생각함 수 있다. 밤북한외 교휴가 많고 분쟁이 많울수록， 당북

한의 관계가 긴멸하고 상호선획가 커켈수확 이려한 제도화는 용이하고 또

한 펼요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의 ~爭올 해결하기 위한 빼載載웹j 制度플

설치 운영하려변， 각 분야별로 전푼화하는 것이 바땀직하다. 調{후빼l度의

62) 柳炳華， supra note 56, pp ‘ 518~519.

63) Ibid., pp. 5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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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처렴 통상관계， 푸자관계， 가쪽법판계， 어업관계， 행사관계， 일반 민사

관계 등 밤북한 관계의 중진에 따라 점차 세분화하여 갈 훨요가 있다.

밤북한의 級爭解決을 위한 중채젤차 마련운 國際{뿌載밟Ij度냐 商事f뿌載힘j

度가 보현화하여 있요므로 이례한 보편적 제도률 도업하고 남북한 줍생윷

고려하여 휩요한 수청을 가하면 륜 문제는 없올 것이다 가창 어려운 것

은 빼載機關찍 構成이다. 한가지 예시척 의견옳 제시한다면， 우선 담북한

당국이 각 분야별로 각각 4맹씩 중재법판올 선임한다. 그중 2명씩훈 천문

지식윷 갖춘 교포로 한다. 이플 8명이 모여 따시 4명씩 중렵척 중재법판

용 교포줌에서 합의 선엄하여 중렵 중재법판명부흘 구생한따. 사건이 제

기되변 남북한용 각각 자신의 중재볍관 명부중에서 2명씩 션엄하되 그중

1명온 교포로 한따. 4맹이 모여서 중렵중재볍관 맹부에서 1명윷 합의 선

임하여 중재볍원장으로 한다. 이와깥이 구성훤 5명의 合讓體的 f뿌載法院

에서 재판을 수행하면 원다. 만앨 중렵 중재볍환 명부 작성이나 중렵 중

채법원장 선임에 관하여 남북한쪽이 합의활 하지 못하댐 어떻게 할 것인

가? 중렵 중재법환 명부 작성에l 합의흘 하지 못하면 교포출신 4명만이 모

여서 합와를 하도혹 하고 그래도 합의률 하지 못하면 UN사무총장의 도

움윷 받는 방볍흘 생각할 수 었다. 중재볍웬장 션엄에 합의룰 하지 봇하

는 경우에도 교포춤신만으로 선엄올 하포혹 하고 그래도 안되논 경우에는

역시 UN사무총장의 도움을 받도혹 종운 방안올 생각할 수 있다.

2. 南北韓 統爭解決制度요| 運營

가. 南北韓 給爭解決憐*홉의 設置

(1) 南北韓 ~爭解決樓構設置륭 위한 熾定總結

앞에서 남북한외 교휴가 본격적요포 추진되면 다양하고 많윤 환쟁이 발

생할 전망이고 南北훗流콜 웬활히 하려변 0]려한 분쟁윷 해결하기 뷔한

다양한 紹爭解決制度흘 마련해야 함윷 검토하였다. 그 구체척 방얀으로

칙접Ji!:섭， 주선， 중개， 사설십사， 조쟁， 중재재판융 제시하였따. 이러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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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紹爭解決뿜 IJ慶는 그 하나 하나흘 워하여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여도

펴나 보다 효과척인 제도흘 마련하기 워하여는 담북한의 모든 級爭解決制

度룹 총팔하여 설치하는 종합척인 ffi爭解決에 관한 1那定을 처l 결흉}논 것이

적절하다. 이려한 담북한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은 남북교류가 본격척￡로

추진펴기 전에 바련되어야 한다. 그려므로 담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젤 갱

우에 생겨날 각종 분쟁윷 분야별로 예상하여， 그에 알맞는 분야별 전문척

분쟁해결제도와 기구롭 마련하여야 한다. 紹爭解決方法에 판하여는 앞에

서 셜명하였요므로 여기서는 구체척 분쟁해결 방법올 수행해 나갈 분야

별， 방법별 기구의 셉치 운영에 환하여 검토하겠다.

(2) 蘭北韓 뻐爭解않機構의 樞要

남북한의 분쟁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기구는 우선 방법별로 교섭위웬회，

주선 빛 중개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 조청위웬회， 중재볍원으로 구생된다.

담북한 관계의 성격상 주선 및 중개는 그려 A과적이 아니라변 제외하여

도 륜 문제가 없쏠 것01다. 그려묘로 여기서는 교섭， λ댐심사， 조정， 중채

재판윷 중심으로 紹爭解決機構롤 구상하여 보겠다. 또한 각뷔웬회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활 푸는 것이 좋다. 예컨때 ‘짧涉委뚫寶는 통상‘환과위

원회， 투자분파위웬회， 어엽분과위원회， 가쪽법분과위원회， 형사분과위원

회， 일반 민사분과위원회용 분쟁윷 효과척으로 처려할 수 있는 천푼푼야

흉 세분하여가변 펀다. 마찬가지로 사실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도 펼요

어} 따라 전문분야별로 훈쐐웬회블 설치 운영종F는 것이 척절하다. 11며載

法院포 분야별로 재환부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밤북한 綠合紹爭解決機構는 우선 판문점에 본부룡 두고 펼요에 따라 휴

전션윷 따라 여려개 지부플 셀치하여 운영할 수 있올 것이다. 답북판계가

더욱 진전훤다변 이려한 紹爭解決機構외 支部흘 서울， 명양동 남북한 zf
내부 주요 도시에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밤북한 廳合級爭解決機構찍 運營體뼈l늪 답북한 국가수반 직족으로 셜치

운영하는 것이 기구의 성격상 적절하다. 또한 紹爭解決이 종펑하고 쪽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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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각종 위원이나 법판찍 신분보장음 확실히 하고

풍시에 따흔 7]관와 간섭을 받지 않포혹 해야 한다. 각종 위원 및 볍관과

칙웬의 보수를 포함하여 분쟁해결기구의 운영갱비논 당북한의 분당금으포

총당한따. 남북한 縣合紹爭解決機構찍 事務處는 그 예산윷 변생하여 운영

하며 담북한 당국이 공똥요효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감사릅 받는다. 또한

교섭위원회， 사설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법원간외 유기적 협조관계

는 유지하되 각 분쟁해결방법상의 욕성을 살려고 효촬척 운영올 워하여

너우 획일척언 행챙운영체제는 펴해야 한따. 분챙기구에 사무처흘 푸어

분쟁기환 운영올 위한 지웬행청업쭈촬 수행하논 동시에 분쟁해결기관간의

조정 및 협조흘 유지해 나간다. 事務處長운 장관급으로 하고 법판풍 전문

인융 임명하여 분쟁해결의 전푼생파 공명성훌 강조한다. 사푸처장은 밤북

한이 각각 엠명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여 운영하도확 한다，

나g 南北韓 給爭解決機構외 具體的 運營

(1) 쳤涉委員홉

남북한 종합분쟁해결기구중 가장 간뻔하고 중요한 기관은 交涉委員會

다. 답북한 교류에서 각종 분쟁 0] 발생'B"}는 경우 제3자의 개업없이 간편

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볍0]기 때문에 K9t爭解決機關중 가장 많

이 활용펼 것으로 보인다. 交涉委員會는 밤북한 각각 별도 워원회흘 두고

위원회별로 행정위원장은 법판이냐 국제볍 학자품 전문가로 하고 그 밑

에 전문분야별로 풍상， 푸자， 어합 가쪽볍관계， 앨반면사관계， 행사관계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풀 푸고 분파위원회에는 다시 분과위웬장을 툰

다. 담북한 교류가 발전되어 분쟁이 많이 제기혜면 분과위원회에 따시 여

려개외 부홉 옳 수도 있으나 당장에는 그렬 펼요가 없고 앞요로 진전상황

을 보아 확때하여 나가변 훤다. 交涉委質會는 각 분과위웬회별로 교성와

개시， 진행， 합의플 효파척으로 수행하여 나가기 위하여 교섭에 관한 업반

규칙올 마련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하면 。1려한 규칙융 척용하여 비

교적 신속하고 효과척으로 훈쟁해결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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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회 행정위원장 벚 워원임명은 남북한 땅푹이 각각 임명하되 다

만 임명이나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상때방에 홍보하도확 한따. 교

섭워원이 상대방의 내부릅 풍행하거나 체류흩}는 경우에는 와교환에 준하

는 特權과 免除률 부여한다.

(2)事寶審養委員會

사실심사위원회는 國際審養委員會흘 .£방한 것이나 당북한간와 심사위

원회룹 국제심사위원회라고논 할 수 없요므로 담북한 사설심사위원회라고

한다. 事寶審養委員會는 남북한 별로 각각 행정위원장을 엄명하여 공동위

원장을 두jl 합의하여 운영하에 한다. 담북 事實審養委員曾에는 사무국을

푸고 사무국온 사실심사위원블이 효슐척으로 그 직무플 수행하도확 지원행

정업우활 수행한다. 사실심사위원은 홍상， 푸자， 어업， 엘반민사판계， 가쪽

볍환계， 행사관계풍 분야별로 분과위원윷 두고 분파위원회별로 다시 한국

측위원， 북한촉위원， 중렵위원융 유지한다. 중렵측위원은 교포중에서 임명

한다. 事實讓養委員은 ::l. 엽무훼 꽁청과 폭‘랩생율 유지하기 워하여 특별

한 신붉보작을 한따. 구체척으로 심사워원뜬 6년 임기동안 근쭈하며 연임

할 수 있다. 審養委뽑 와교관에 준훌F눈 特權파 免除릅 누려며 직무상

행위에 판하여 처벌융 받지 않는다.

(3) 調停委員홈
南北調停委員會도 사실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풍행정위원장읍 두고

합의하여 운영하게 한다. 또한 共I폐行政委員長 밑에 사무국윷 두어 지웬

행정엽무를 땅당하게 한따. 그려고 調停委員도 통상， 투자， 어업， 일반면사

관계， 가쭉법관계， 형사관계 분과위원을 두고 분과위원은 다시 한국휴위

원， 북한촉위원， 중렵위원을 푼다. 중렵위원은 담북한 위원이 모여서 선임

하되 합의에 이료지 못뺀 UN사우총장의 도웅을 받는따. 南北調停쫓員

플은 분과위웬회벌로 운영규칙이나 분쟁해결의 구체척 절차블 마련한다.

조정위원은 6년찍 임기로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은 외

교판에 합운 特權과 免除블 누려며 직무상 행위에 관한 처벌윷 받지 않



212

는다.

(4) 빼載法院

↑뿌載法院行政局長은 밤북한이 각각 임명하며 합의하여 공용으로 운영하

게 한다. 법원에논 사무국올 두며 볍원의 지원행정업무촬 땀당하게 한다.

사무국에는 중채법관의 명부를 유지한다. 중재법관의 명부는 홍상， 푸자，

어업， 일반민사관계， 가쪽볍환계， 형사판계 풍 전푼환.¢~별 분파흘 푸고 분

과별로 다시 한국측 중재법관， 북한촉 총재법관， 중렵중재법판의 명부를

유지한다. 중랩중재법판 명부는 남북한 중채법판 명부에 있는 사람흘이

모여 합의하여 교포중에서 챙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UNλ뷰총

장의 협쪼를 받논다.

사건이 f뿌錢法院 事務局에 제기되면 우선 전푼분야별로 분류한다. 그다

음 때觀法院行政局長은 밤북한 각각빽 중재법판올 2명씩 엄명하퇴 그총 1

명온 중랩위원명부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을 4명이 보여 중채볍훤창을 중

렵법판명부중에서 합의하여 선엄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오면 4명의

중렵법관이 합의하여 선임하교 그래，포 함의를 못하면 4명중에서 추-챔에

의한다.

째載法院찍 재판절차 및 판결에 환한 규칙용 중채볍원 명부에 있는 볍

관룹이 모여서 분파별로 쟁한다. 1뿌觀法官은 당북한 당국에서 폭렵하여

직무촬 수행하며 직우중의 행위에 판하여 처벌올 받지 않는따. 중재볍판

은 재판기간중에는 외교환에 준하는 륙권과 면제릅 누련다. 빼載法官의

엽기는 6년으품 하고 연엄할 수 있다.

중재법웬의 판결은 法的 狗束力을 가지며 남북한 당국운 그 판결의 집

행올 수행하여야 한따. 중재볍원의 판결은 남북한 땅국의 사법기관에 의

뢰하여 집행한다. 딴결의 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채볍웬행정국장

운 협의하여 해결한다.



獨透統·과 南北關係£1 聽展方靈 操索

-法制度的 次7L에서 -

李 훌 熙

(外國語大 敎授)

1. 序 論 !II. 韓半島統-을 워한 法的 代案

II. 統獨에 寄與한 代表的 法的 文書 lY. 結 論

I. 序 論

지난 10月 38로 분딴 41변만에 게표만 民族용 平和的으로하나로 되었

다. 戰學責仔의 땅연한 융쟁으로 분단원 東西獨온 統一되고， 輝大國의 훌§

權 싸융에 회생퇴어 분딴펀 韓半島는 이 지구총의 마지막 남은 分斷團家

로 輪落되었다. 그려면 무엇이 우려보다 周邊與件上 어려웠떤 東西獨와

統-윷 가능케 하였으며， 우려 韓半島에는 어떤 시사점융 주는가?

풀혼 統獨의 자장 륜 계기는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와「풍라스

노스료」政策이었다.그려나 °1 t플界史的 好機룹 統獨에 적절하게 연결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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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었떤 것은 게르만 ~族이 그통안 축척해 놓온 主體的인 統一力量

에 힘입온 것이다.

그 구체적 統-力量에논 西獨의 강한 뺑濟力， 內部改華을 풍한 議寶民

主主義의 定훨과 풍정한 分配릅 통한 西獨 國家體힘l의 道德性 提高， A的

· 뺑的 交流룹 홍한 民族同質性 回復의 노력， 성꽁척인 統-外잦 똥이 속

한다.

그려나 우려는 또한 서목와 統‘←一政策이 원훨히 수행퇴도폭 한 國內的 •

民族的 • 多者間 {k:Ji;에서의 民族멈決原則에 기초한 法制度的 뒷받챔흘 간

과활 수 없다. 西獨와 統一過程운 주지하따시펴 國內外 法的 文書에 한치

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어， 과도기찍 콘 混옮L윷 텔고 있따. 이러한 立樓

에서 本鎬논 統g原則으로서의 ~族법決原則 쭉， A的 交流의 制度化에

기여한 東西獨의 代表的 文畵릅 살혜보고* 韓半島 統‘융 위한 法制度化

찍 方向윷 據索해 보고자 한따.

n. 統獨에 寄與한 代表的 法的 Jt書

西獨와 統-政策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民族댐決原則에 基廳한다.

동서독은 이 民族얹決에 기초해 統一力量 확히 A的 交流의 확때륜 國內

的 {k元， 民族的 次元 그려고 國際的 {k:Ji;에서 制度化룹 풍해 다져나갔다.

우선 국내척차원의 統-努力의 볍척 기초논 西獨의 경우 基本法이다. 다

음묘로 먼족적 차원에서논 兩獨基本關係플 正常化시켜 相효實體룹 認定하

여 켰流 •廠力의 法的 윗받챔이 환 基本條約이다. 끝으로 統一의 周邊與

件이 어려운 홍서목01 二l플의 周邊國용 안섬시키고， 그블파와 協力용 힘j

度化하는 한현， A的 찢流의 확대릅 람보발운 것이 유렵安{용協力會議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決意

이다. 이는 西獨의 統一外交의 개1혈척 노력율 CSCE풀 홍해 多者間 ti力

次:Ji;에서 制度化시킨 것이다. 물폰 이외에 많은 法的 文書가 있지딴 本論

文의 복척상 대표척으로 3가지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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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基本法

가. 名 稱

基本法은 名稱에서부터 西獨國民의 統一;상:願옳 담고 있다. 西獨온 魔法

(Verfassung) 이란 말 때신에 基껴X法( Grundgesetz) 이라논 용어를，!t 이

基本法올 만돈 議寶률 짧IJ驚議會 ( Verfassungsgebende Versammlung) 라는

발대선에 議會評議會(D er Parlamentarischer Rat)라고 용어플 사용했

다. 이 용어사용운 戰後 政府樹立過程에서 永久分斷윷 막아보려는 西獨와

노력에서 비훗됐다. 이풀 통해 西獨의 憲法起草委員會는 그플왜 임무가

완전한 의미와 國家룹 創設"6~는더l 있는 것이 아니고， 國家로서i 의 어떤 요

소릅 결여한 團體룹 만드는데 있다는 것， 全獨遭國家의 成立時까지 時間

的， 地城的요로 임시적인 생격의 暫定制度 ( ein zeitliche und raumliche

만ovi sorium )릅 만도논떼 황과하다는 점윷 강조했다. 그래서 이 基本法

은 完全憲法 (Vollverfassung )야 아q라， 暫定憲法와 성격융 띄고 있다. 이

는 4大國 려領期라는 혹수한 시간적 • 지려책 상황으로 全獨速國家에 관한

根本問題흘 獨進A 스스호 명由로이 決l£할 수 없기 때푼에 暫定的인 國

家倒j度왈 업시적￡로 만뜰기는 하지딴， 언젠가논 반도시 全獨i짧A외 댐由

로운 自決로 民族的 · 國家的 統-율 이루고야 말겠다는 獨遊A의 意志vt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다.

나. 前文£1 再統-命題

獨遭A의 民族없決찍 原則에 의한 再統-어!l ~ 옐망은 基本法 前文어}포

찰 나."4나 있따. 前文은 「神과 A類에 對한 賣任윷 없鷹하.Jl， ~族的 •

짧家的 練二율 維持하며， 統合펀 유렵의 동등한 權利률 가진 構成貴으로

서 世界平和에 기여하려는 決意에 차서， 바덴， 바이에룡， 브레멘 풍

諸싸l와 獨遊國民은 i휩廳期의 國家生t폼에 써호훈 청셔흘 顧與하기 위해

憲法뼈l定權力융 행사하여 01 獨進聯햄共和圍 基本法윷 제끼생했다. 前記

各州의 獨遭國民은 또한 覆與를 거부당한 獨it園民을 때신하여 행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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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獨進國民 (Das gesamte Deutsche Volk)은 벼벼j료훈 良族립 tkj높

獨邊의 緣二과 립벼릅 옮없할 것이 효청 (au혐e“rdert) 되고 있다.J라고

규정했다.

이 前文은 우선 民族的 • 國家的 統-융 維持하려는 決意에 차서 이 基

本法율 制定했다고 함으로써 ~族的 · 國家的 統一維持義務릅 강조한 다

음， 統‘方式에 때한 최소한 憲法的 {없輝으로 「全獨j짧國民에게는 담由로

운 民族당決로 獨遭의 統〕과 엽由훌 완성할 것이 요챙펀다.J고 함으로써

獨遭再統一의 命題(Wieder vereingungsgebot)률 명백히 하고 있다. 또

統一維持句節은 獨j훌帝國이 法的으로는 별방하지 않'J1.，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쭉， 1945년 01천의 民族的 • 國家的 統一이 戰後 중딴원 것

뿐이며， 法的으로는 존속하고 있다논 것이다. 國家的 統一(外的 統一)이

현재 消滅되어 있는 갱우라도， 內的 交流흘 홍한 R:族的 統一(內的 統i一 )

은 최소한 유:AI려어야 한다는 켓용 뜻한다.

過癡期(뻐ergangs zeit )의 國家生活이란 基本法외 時間的 限界플 나q.낸

다. 이 i웰癡期는 基4:的 第146·條에 의해 全獨遭憲法01 發效펴는 말이나，

第23條에 의해 全獨邊찍 殘餘地域이 西獨聯햄에 가입펴는 날 종료펀다.

새로운 族序 (eine neue Ordnung)릅 부여한다함은 하나의 完~國家룹 건

셜하는 것이 아니고1 西獨地域內에 聯휴8國家릅 새로 조직함을 뜻한다. 바

로 이 句節은 基本法의 暫定性윷 강조흉}는 것이따.

또 再統…命題에서 統一主體논 全獨適國.IX: (Das gesamte Deutsche

Volk)이어야 하고， 그 方式은 많由로운 民族自決權외 行使이다. 이 再統

-命題의 法的 效力에 때해 논란이 있지만， 政治的 意義뿐만 아니라， 法的

效力까지 인청하고 있다. 따라서 西獨의 어떤 憲法機關표 정치목척으로

國家統一외 再生윷 포기해서는 안되며， 모툰 憲法機關온 그블와 정책에서

이 목척올 완성시키는떼 협력효F는 동시에 再統一용 화절시키논 어떤 일도

삼가해야 할 議務흘 진다. 이처렴 統一용 向한 東西獨의 A的 交流를 끝

없이 추구해야 할 法的 根據가 바로 이 再統-삶題에서 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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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基本法요| 領土的 效力範圖에 관한 第23條

基本法 第2.1條는 「이 基本法은 당분간( zuniichst ) 바덴， 바이에른·

등 諸州의 領城에 效)]윷 가진다. 獨遺의 다혼 부분에 있어서는 加入

(Beitritt) 에 의해 效力을 발생한다.J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基本法의

地理的 效力範圍플 西獨聯해외 領土안으로 限定한 것이다. 그려고 이 第

2왜像와 「당분간」이랴논 말은 前文과 더불어 西獨領±의 任時性융 지척한

것이며， 加入용 엽由意思에 발김으로써 法的으로 문호흘 개방하여 平和的

統-와 方法을 추구하도확 했따. 西獨聯훼에 지n入하기 위해서는 基本法

第2어짧가 규청한 共和的 · 民主的 · 社會的 法治國家일 것이 요구펀다. 그

래서 현상태로의 東獨의 加入온 사실상 불가능했따. 그려나 이 條項온 基

本法의 臨時性읍 명백히 밝히는 쪼향이기도 하다.

지난 3月 18 日 東獨의 댐由總選에 의해 집권한 保守聯合勢力은 바로 第

2페簽上의 東獨외 F혔獨에찍 편입방식에 의해 10져 3 日 獨i옐統一의 질윷 밟

았다. 봉폭이 셔폭에 편입원 후 基本法은 統 一條約이 효력윷 밥생함과 홍

시에 東獨와 領域까지 適用화게 되었다. 따Zt서 서쭉의 蘇本法온 독앨.의

憲法이 원다. 실제로 10月 38 統一條約 제1조 「기본볍 第2페榮에 따라 동

쪽이 서복에 가업흉F는 효과로써 브란벤부료그， 메촬렌부료그…포폼머른，

작젠， 작센 …안활프와 휘랭엔 혔뚫은 서폭와 .5[.됐으로 환다.판고 했다.

라. 훌本法의 時間的 效力에 관한 第 1 46條

基本法 第 146條는 「全獨適民族이 법決權윷 행사하여 憲法올 뼈j定할 경

우， 基本法은 效力융 상실한다.J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獨遭의 民族的

•國家的 統』一이 이루어지고 년 후에야 비로소 全獨適에 有效한 完全憲法

융 蘭J5E하겠따는 再統』一에의 g옳한 意志와 基本法의 시간적 잠청생올 말해

주는 것이다. 그때서 獨i짧統-은 民族엽決權의 行使로서i 憲法制定行鷹에

입각한 再統一에의 方法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규챙에 따룹 갱우

統i獨適융 위한 새로운 憲法은 憲法制定國民會議에 외해 섬의， 외결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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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혹은 憲法審議會議 審讓룹 거친 연후에 國民投票에 부쳐져야 한따. 基

本法 제 146조는 獨j짧全國家의 共I허의 前進이라는 복척을 위해 兩獨이 자

발적으로 참여한따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려나 第2쩌傑와 第14에緣는 상

호 배Et적이지 않으며， 基本法은 이 강}지 方式에 와해 全體獨遭憲法으로

완성휩다.

全體獨適憲法은 基本法이 規定하는 改正節'lk ， 쪽 基本法 第7911榮에 따르

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獨立， 獨創的3로 엽由로01 制定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때 중요한 것이 東西獨에 있는 全獨j흉國民에게 엽決權찍 행사가 보

창되어야 한따는 것이다. 그래서 西獨 基本法과는 따르더라도 업뾰民主￡

義憲法이 東西獨 國民의 업由選짧에 의해 제챙되어야 한다. 1990年 10月

38 統i一條約後， 第23條에 의한 기종 基本法의 繼續性과 第146條에 의한

新薰法의 힘j定 사이에서 어떤 방볍을 선핵할 것인가플 놓고 두 그줍의 학

자촬 사야에 풍개척으로 論爭이 현재 진행중이1짜.

2. 基本條約 (1972. 12. 21)

基本條約은 현재 東西獨基本關係 正常化의 母體가 되는 像約이다. 여

條約용 R族問題를 포함하놓 根本問題에 대해 慶方의 相異한 見解에도 활

구하고 우 獨遭國家間의 판져l에 관한 基本原則윷 셜챙하고 있다. 西獨용

이 條約에서 비록 獨速內에 2個의 國家가 존재한다는 사실윷 부인하지논

않지만， 이 兩者외 환계는 國際法上 獨立훤 國家間왜 관제가 아니고， 「확

별한 판계 (besondere Beziehungen)J라는 챔융 분명히 했다.

확히 條約前文은 兩獨住民의 福행11:向.l융 위해-확히 西獨의 경우에는

A間的 고통찍 갱감올 위해-역사척 현실올 연쟁하여 兩獨의 환계률 正常

化 한다고 했다.

혹히 前文의 무력포기， 경계선와 不可慢， 主權 벚 領±高權와 尊童온 東

獨의 요구좁 수용한 것이나， 兩獨住民플의 福빼t向上용 뷔한 인도척 문제

에 대한 協力온 서북와 입장올 反映한 것이다.

이려한 上記의 前:t의 基本趣홉는 本:t에서 1어固項 덤으로 보다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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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따 : 相互|허等權 빛 1E常的 善購關係 (§ 1), UN憲章의 텀的 및 原則

의 尊重 ( § 2), 武力빼棄와 境界線尊童 ( §3), 單獨代表權의 #빼棄 ( § 4) ,

CSCE(유렵안보협력회의 ) 精神尊重 및 軍備縮小( §5), 領城限定의 原則

및 獨rI· 범主性의 尊童( §6), 協力 빛 社會開放( § 7) , 常’嚴代表部와 設

置 및 交換( §8), 짧縮結條約와 相互尊童( § 9) , 效力짧生( § 10)

基本條約은 兩獨의 核心主張이 각각 부분적으로 受容 · 찢協되였다. 쪽

西獨의 民族同一性 3:張은 前文에서 일딴 유보혜어 東獨의 입장이 反映된

생이고， 東獨01 JL접한 國際法的 承認은 常顧代表部 設置( §7)로 西獨의

엽장이 부분책으로 수용펀 션에서 따결되었다. 基本條約의 法的 性格올

놓고， 東獨은 分斷條約으로 해석하고， 西獨은 잠정협정， 상호 協力와 方法

(modus vivend i)요로 해석했다. 嚴格한 의미에서 條約의 形式올 보아서

는 國際法的 條約이고， 條約의 特珠內容으로 보아서논 內部關係(inter ‘

sebeziehungen) 룹 規徵}는 二重的 性格올 지냐고 있따고 하겠다.

얼핏보면. 이 基本條힘!은 l民族 2國家흘 지향해， 엘변 分斷윷 합법화하

는 것처렵 보인다. 그러나 西獨은 이 基本條杓야 결코 分斷올 合法化흉F는

것이 아니라늪 점쏠 밝히기 위해 對外的으료는 兩獨。l 外國이되， 對內的

으로는 그블이 外國이 아니라는 그플의 特別한 관계폴 각 條約文와 作成

時마다 反映토폭 세심하게 노력하였다. 또한 基本條約 縮結時 東獨政府에

전딸한 「獨適統一을 위한 書輪， Brief zur deutschen EinheitJ에서도 獨

進온 이 基本條約이 西獨基本法上찍 「全獨遭國民와 업由로운 덤決에 찍한

民族統一」 이라는 政治的 목척과 *眉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따. 이는 聯햄

憲法載웹j所외 웹j例 (1973. 7. 31) 에 찍해 再確認펴 였다.

3. 유럽安保協力會議 (Con feren ce on Security and Coop
eration in Europe: CSCE)으| 決議

東西獨이 10月 38 하나로 되자， 統獨에 대한 CSCE의 역할이 재조명

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975年 CSCE의 헬싱키션언은 소련의 國

境不iiH훌의 原則흘 수딱한 것이므로 西方測의 -方的언 敗北이자 東 · 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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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의 永久分斷율 劃策한 것으로 인식되었따. 그련데 그포부터 15년이 지

난 지금 오히려 이 헬성키선언온 오늘날 東歐의 大했혹§과 東西獨의 統

올 가져온 으폼 꽁신으로 지복되고 있따. 작년 11 月 9B Berlin~훌뿔을 개

방하는 歷史的 惜置룰 단행하변서， 願뭘외 에곤 묘렌츠 서기장윤 그 개방

이유흘 CSCE決議上의 旅行엽由化規定융 遺守하기 위해서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려고 최근 북한방품후 판문챔융 거쳐 南韓융 젊間한 서독하

원 외교위원장도 統獨에 CSCE가 決定的 投뽑j융 했음융 역셀했다.

그려면 CSCE외 무엇이 統獨에 기여했는가? 이 CSCE의 결의블 제2차

세계때전이후 유렵의 冷戰國際縣序훌 緊張繼和의 새로운 시대로 바꾼 분

기점으로， 알바니아룹 제외한 35個 東 •西유럽국가플이 1975年 8月 l 日

헬성키에서 모푼 분야에서 東西間에 화해와 協力올 다짐한 會議이다. 西

獨온 얼명 헬생키協5E이랴높 이 CSCE흘 풍한 국제적 보장속에서 東方政

策의 결실인 1972年 基本條約에서 합의된 雙方交流協力을 東西獨 國內的

政治氣流에 동요웹 01 없이 꾸훈히 진전시켜 나갔다，

본해 01 CSCE는 獨邊의 統一을 푸려워한 소램이 2차때전후에 얻은 기

특권， 쭉， 東歐關찍 社督主義體制와 2개의 獨進을 西方으로부터 인챙빵기

위해 1954년부터 추진해 온 작품이다. 소련운 CSCE를 홍해 유렵에서 業

國의 세력윷 축출함으로써 유렵의 변란드화흘 기도했다. 따라서 1975년

행생키협정이 調印봐었윷 때 많은 사람즐온 이톨 “獨j훌分斷와 회생위에

엠어진 유렵얀정”이라고 혹뺑했다. 그려나 西歐， 확히 西獨은 CSCE의

rA權規定 및 A道的 協力規定」을 통해 東歐에 범 I±J化의 바람옳 불어 넣

고자했다.

행생키協定은 총4부로 이루어져 었다. 제1부는 國境不可優과 A權尊重

윷 포함한 107~ 의 基本原則을， 제2부는 經濟 빛 技術1짧力， 제3부는 Ai훌的

分野協力， 제4쭈는 정기척인 再檢討會議률 다루고 있따. 소련온 이 1協定에

서 그플찍 東歐團體힘l률 인챙받고， 그틀의 經濟開魔읍 포보하기 위해， 제 1

부의 國境不nr~훌 原則實現과 제2부의 經濟 빛 技術協力에 중점을 둔 반

변， 西方測온 제1부와 사상， 양심， 종교 신냄의 자유활 다폼 基本的 A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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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J]l 揮入과 제3부의 Ai홉的 |쩌 1J의 實現읍 똥한 사람과 情報외 ~流의

상송척 효과에 중점올 두었다.

또 蘇聯과 西獨이 가장 신갱전윤 벌였던 것온 CSCE 제 1부 10個 原則

中 「國橫不可慢」과 I I] 決權와 認定」이 었다. 소랜01 CSCE볼 통해 2차대

전이후 ::L휩 얻은 성과， 쪽 東歐8월외 jfd:會:f義體illl ]와 그플외 국경， 폭히

2개의 獨~윷 인정받으려늪 속셈은 未來의 統一을 꿈꾸는 西獨와 意思와

相反펀 것이다. 그래서 西獨온 國i월의 平fO로.운 變짧융 자져올 수 있다환

文句를 결의서에 떻을 켓을 주장했다. 다론 d엠方國家플도 西獨의 이러한

때도에 상당히 동정적이였다. 소련은 이러한 文句가 國境不可優 }願 IJ안에

揮入되는 것읍 한사코 反對하였으나， 결국 「參nil國플온 ::L블의 國境0 1 協

約과 平和的 手段에 의해 國際法에 -It하는 갱우에만 變更펼 수 있다는

챔읍 考慮‘한다 oj는 文句활 넣는데 통의하고 말았다. 이보써 西獨용 국제볍

척으로 未來의 統一의 깊윷 세심하게 마련한 것이다.

蘇聯은 또한 A權 벚 Ai헐的 協力의 揮入을 처옴분터 “판.£라상자" !E.‘는

‘효꿇이~] 목마”라고 비난히면서 완강히 저항했다. 그려나 결국 西方測이

공훨서명툴웅협정에 불러셔고 딴았다. 이와강c 1 A權條項이 東탬間에 챔예

한 대립융 벚으변서 揮入되었기 때문에 그 실현모 헬싱키再檢討會議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제2차 마드려도 재검토회의 (1981)에서

는 A權(human rights) 과 A的 交流 (human contacts) 가 구별되어 취급

되었으며， A權分野에서는 별성과가 없었으나 A的 交流에서는 큰 진전을

보았다. 그 具體的 例로， 東獨은 81年 마드려드회의 決議이후 그뜰 國民과

外關A間의 結婚과 이산가족의 채결합용 인정송F는 法令용 즉시 공포하고，

!f. CSCE결의 어l 부옹하여 연적 교류와 관련된 많은 國內法읍 제;생했다.

서복온 바로 0] A的 交流에 經濟交流를 결부시컴 o보써 東西獨間와 交流

흘 확때， 民族意識윷 鼓吹시키는더1 중점융 푸였다. 그래서 CSCE속에서

交流 · 協力외 國際的 保障온 東西獨關係發展융 가속화시켰따. 그 결과

1986年 文化協定등 많은 東西獨閒의 交流協定의 前文은 한결같이 CSCE
정선에서 출발하고 있음윷 분명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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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한 1989年 1 뎌 15 日 빈에서 閔幕훤 제3차 헬생키 재캡풍회의에서 뼈

方{빼온· 東歐로부터 A的 交流플 념어 A權分野에서도 廣範圍한 보장， 특

히 A權의 相표籃視機構設置 약속을 받아냈따. 또 1989年 3月 68 Wien
에서 최초료 재래식무기의 減縮會談이 개박펀 것도 CSCE의 륜 ~果이

며， 이젓이 오늘날 美 · 蘇 軍備減縮의 기초가 원 것이따，

바보 이러한 A權分野 빛 軍備統制分野에서 東 • 西間외 국제적 합와가

오늘낼 東歐의 變혹울을 가져온 기폭제가 원 것이따.

A權 빛 A的 交流 條項융 홍해 東歐團에 8由의 바땀융 넣고자 했떤

西方剛와 당초기때는 그때로 척중했다. 헝가려의 國樓開放으로 촉발된 東

歐와 엄由와 民主化찍 바함은 20세기의 역사책 기적으로 불려우는 東西獨

統‘一올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모두 西獨이 CSCE라한 국제척 보장속에

서 A權尊童， AS7 交流의 공감때폴 확대하며 周邊國의 협랙올 얻은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상씌 커l로만 민쪽의 國內的 •民族的 · 多者閒 i'kiG외 人的 交流으l 빼j

度化의 노력왜 펙분으E. 마침내 1990年 9月138 모스표바에서 r2+4條

約」이 서명되였다， 이 {짧約왜 核ι、언 제7쪼1항온 戰勝 4個國이 ‘전체보서

獨iie과 베릅련에 관한 자신와 權利와 責if을 終結한다.”고 했다. 이로써

獨進온 자신의 主權올 다시 獲得하고， 하나가 훤 것이다.

ill. 韓半島統--융 위한 法的 代案

위에서 살펴본 때로 東西獨온 그 동안 A的 交流올 國內的， 民族的， 多

者間 i'k元에서 制度化함으로써 民族엄決에 의한 平和的 統一의 바방윷 다

졌다.

이에 반해 우려의 경우에는 國內法 沈元에서쪼차 지단해 용n~tA土·處理

基準쏠 불러싸고 일판되게 척용되지 못합}는 現行法體系로 말u]암아 법반

국띤에게 統--搬;운:에 대한 일대 혼환파 볼선을 增m몹시켜왔다

그려고 民族的 i'k:iG에서는 1971年 최두선 총채의 이산가쭉제외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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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원 우려의 南北對話 노력온 벌써 20여년이나 흘렀지만， 7.4꽁동생명윷

제외하고는 담북교류협력을 위해 南北間에 합외된 갯;書가 짧無한 상태이

따-

한편 국제책 차원에서도 우려의 北方外交가 아직은 쌍푸척 차원에 머물

려 있는 까닭에 최근 日 •北韓閒의 판겨l밤전을 우려의 南·北對話에 척젤히

연결시키지 못해， 이것이 南北對話에 도려어 점 0 1 펼지，도 모륜다논 우려

릅 낳게 하고 있다.

이려한 각도에서 다옴에서는 그려변 우리가 90年代 統一指向的 平和共

存體빼j흘 지휩F는 지금 南北韓間의 훨발한 A的 · 物的 · 文化的 交流룹

위해 대비해야 하는 法的 代案은 무엇인가룹 國內的， 民族的， 國際的 Ikjf;
에서 살펴보고자한다.

1. 國內法的 次JC

주지하다시펴 우려워 現{丁法體系는 아직 ;잠戰論理에서 못 벗어냐고 있

다. 그려E로 이 法體系보는 90년대 통연 "1향적 평화꽁촌시대 쭉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옐어니잘 수 없따. 따라서 교류협력음 때비해 우려의 國內

法體系， 폭히 憲法파 국가보안법이 많이 수정 · 보완되어야 한다.

가. 憲 法

民族統一에 판해 제6공화국핸볍온 前文에 平和的 統一， 大韓國民이 임

시 정부의 法統承繼者임과 統-土體가 7:.韓國R:임옳 명시하고， 第3條 領

土條1월에서 失地回復융， 第4條에서 「自由民主的 基本秋序에 업각한 平和

的 統一」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憲法 § 66(3), § 69, § 92에서도 3j7.和

的 統一융， § 72에서 統- 에 판한 國民投票[[1]附룹 규정하고있다.

그련떼 失地回復은 北韓을 反國家團體효 보는 것이고， 乎和的 統…온

北韓의 설체를 인정흩F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충원따.!f..한 憲法 第411歡}

「멈由民主的， 平和的 統"-J의 지나친 강조는 「홉수식풍일」을 지향하는 풍

시에 反엽由主讓國家와와 E}협연 平和共存體빼1에 입각한 生活團와 統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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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모순된다. 이러한 상충윤 國家保安法의 j훌憲是非룹 불려 일요킬 뿐

만 아니라 실제로 統一指向的 平和共存體밟Ij의 政策을 구핸}는데 있어 륜

장애가 훤다. 혹자는 規範相互間 가치우선순위 01폰올 줄어 「팎和的 統

-J의 憲法 第 4條가 「失地回復」찍 第 3條보다 憲法全體로 보아 우션하묘

로， 사실상 第 3條는 死文化되어 規範力융 잃어자고 있어 상호 모순펴지

않는다고 한다. :E B 本平和憲法과 자위때관계홉 예로 블어 憲法變遭

(Verfassungswanderung)이론으로 합려화하기도 한다. 여기서 헌법변천이

란 헌법규정을 改正하지 않고 그 해석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장}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主張은 현행 國家保安法이 유효한 한 '4당성이 없다.

또 現行憲法의 統-條項용 너우 추상척이어서 統-方法의 짧體的 明示

가 없따. 쭉， 헌법온 딱연히 平和的 統一이라고 言及했윷 뿐 統·方法의

기본원칙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憲法은 統一以後의 本法

의 效力등 구체적 언급이 없다. 즉 統i一後에포 현행 헌법이 계속 效力윷

발생동}는 것인지， 統一後에는 ;本法운 效力흘 잃고 새 憲法이 制定되논지

외푼이다. 따시 딸해 統一指I혀的 ¥和共存體$1)룹 위해 현행 헌볍이 完成

憲法에서 잠챙헌법으로의 신중한 改正융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흑히 감은 분딴국인 西獨의 基本法은 앞서 보았풋이 前文에서 統一主體

포서 全體獨進Et族을， 統一方法으로서 Ei:族댐決의 原則을 明示하고 있다.

또 基本法은 前文， 第23條， 第 146條에서 잠정헌볍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東西獨의 A的 · 物的 交流에 法的 기초흘 저l짱하여 오블과 같은 륜 成果

활 가져온 것올 주목해야 한다.:E 前文에서 大韓民國만이 임시정부의 딴

폭 法統承繼者라논 규정도 平和共存을 지향하는 우려의 北方政策과 상충

된다. 01논 西獨 基本條約上 딴쪽대표포기권과 판련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함것이다‘

나. 團豪保安法

위에서 언굽한 것과 감이， 우려 憲法온 失地回復과 平和的 統…이라논

상호 모순되는 條項이 共存한다. 이와 관련하여 國家保安法의 j훌憲是非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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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超되고 있다. 合績論者는 憲法· 第 3條찍 失地때復論에 입각하여 적어도

法的으로는 北韓은 아직도 反國家l행體이며， 따라서 園家保安法은 合憲이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違憲論者플은 憲法前Jt과 第 4條와 平和的 統

‘4論0 1 北韓올 國際法上 國家호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政治的 實

體로서 認定한 것이EJ료 敵對關係를 前提로 한 國家保安法은 違憲이며 땅

연히 改廢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남북교류협력법」도 바로 이려한

保安法의 헛정옳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견해는 각기 }面의

타당성융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論爭왜 前提가 되는 상호 모순퇴논 憲

法條項의 改正없이는 해결펼 수 없는 문제이다，

園家保安法이 현실적으호 問題가 펀 것온 1988年 7·7션언으로 인한

「北韓에 대한 인식전환」과 「統“ ‘ 外交 政策의 基調轉換」이라논 北方政策

의 설현과 판련원다. 그련데 이 획기적 政策輪換에 부융하논 신속한 法的

• 없IJ度的 후속조치가 결여되어 國內法士 • 國際法上 統一懶;웅:에 많흘 논쟁

이 제기꾀었다. 다시말해 여야는 「國家保安품」씩 適用을 배제하는 「南北

交流協力特뭉Ij法」을 이 유야 어떠하륜 신속히 제정하지 못한 책염읍 면i쌀

수 없다. 한편 청부는 南北交1m協力에 판한 特~Ij法 ιit選延에 따른 업시

조치로 1989年 6月 12 日 'i휩北交流協力에 관한 71본지침 」융 마련하여 법

적용상 논란이 있옴에도 불구하고-어쩔 수 없이 南北接觸에 때처하여 왔

다.

그러나 1990年 8月에 여당딴목풍과이기는 하지만 「담북교류협력에판한

법률J이 풍과펀 것은 다행이다. 그려나 이 法의 시행으로 모픔 法的 間題

가 해결원 것은 아냐며， 후속 관련볍규와 조치가 있어야 합 것이따.

二l 例로 지난 1990年 4月 2 日 憲法載뼈j所와 國家保安法 第 7條 1 項과

5項에 대한 限定合憲뼈IJ5)치는 國家保安法 適用에 새로운 변화활 가져왔다.

휴， 憲法載判所는 「國家安保와 엄由民主練序릅 破壞 또는 破壞함려는 예

비행위가 아년 이상 國家保安法에 저촉되지 않는다.J고 판시했다. 이런 限

界속에 北韓調問容의 北韓A‘t와 홍일문제 등 자유로운 정치토론이 보장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北韓A十즐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政府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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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南輪옳 방문하여 憲法載워j所의 판시에 위반되논 행위 (政治페事

犯)활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답북교류협력볍반으로 0]것은 해결활 수

없는 것이다. 西獨의 갱우 페訴法에 소추 !E는 수사중지 규정으효 해결하

고 있음올 참고해야 한다. 一般뻐事犯의 갱우도 우려 제法 第 3條(內國A

찍 國外犯)， 第 7條(外國에서 받은 페의 執行)의 適用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2. 民族的 次元

이와 찰이 國內法을 90年代 평화공존체제와 활발한 A的， 物的 交流에

때비해 수정 · 보완하는 한편 민족척 lJI.元에서는 이 A的 · 物的 · 文化的

交流의 확때룹 윗받챔해 주는 文書가 南北韓間에 合;홉;되어야 한다. 즉， 東

西獨間의 基本條約에 해당되는 것인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1982)에서

는 「南北韓基本關係 햄定1쩌定」에 한민쪽공동체 똥일방안에서논 「民族共同

體憲章」와 성격에 해당되논 것01다. 그러변 이 民族的 IXJC쐐 合意Jt書써l

는 역떠한 내용야 19含회어야 함 켓엔가?

우선은 南北韓 法的 狀應의 회복에 때힌‘ 언급이 있어야 한다. 南北韓온

東西獨과 활려 戰爭올 치룬 관계이다. 따라서 休戰協定으로 代辯되논 南

北韓間의 法的 狀態는 전통국제법에 따료면 嚴然히 戰時狀態이며， 또한

수시로 일어냐는 터l려와 休戰線의 緊張은 현때 休戰의 搬;옆에 따료떠라도

현재의 南北間 法的 狀態룹 캘3l.ljZ時로 볼 수 없거l 하고 있다. 그려E로

이 民族的 IX元찍 합와문서에는 최소한 南北關係의 平時로의 法的 狀態回

復에 때한 合意가 어떤 형태로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南北韓이 상호 정치척 실체률 인정하여， 南北韓 法的 關係흘

正常化하는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채 南北韓은 최소한 法的 剛面에

서는 상호실체률 인쟁하지 않고 있다. 그려냐 우려의 統一政策面에서는

南北韓찍 관계가 적때관계→션의찍 購爭者關係( 1972年 7· 4 共同聲明과
1973年 6·23宣言 이후)→션찍찍 동반자관계 (1988年 7·7宣칩 이후)로

벌전되어 왔다. 이것온 줍 南北關係가 緊張 · 購爭 · 敵對의 관계에서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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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존， 쪽， 상호실체인쟁의 판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따. 이러한 善意의

통반자 관계는 1989年 9fJ 11 日 盧大統領이 발표한 한띤쪽꽁똥체 統一:쉰

案의 「南·北聯合」에 잘 나14나 있다， 이 南北聯合에서는 南北韓의 관계를

對內的으로는 상호 國際法的 國家는 아니냐， 對外的으로는 독자적 國家5i.

활동홉F는 특별한 관계의 끈원적인 法構i잃쩔 생청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혹 南韓의 일방척인 정책선언이가는 하지만， 남한이 北韓의 政治的 實

體， 쪽 일반적 사실상의 政府 ( general de facto Government) 흘 인청하겠

다는 論理이다.

그려므로 民族的 iX 7C에서 이려한 평시상태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平

和條約縮結이 어려우변 南北頂上間에 최소한 「戰爭狀態 終結宣言」으로 현

재의 봉확실한 남북한 볍척 상태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똥 현채 북한은

政策的으로표 南韓와 實體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단지 時間問

題뭉 보인다. 이상의 평시상태회복과 상호실체 인쟁의 픈 합의는 민족공

똥체현장에 반드시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2가지 륜 합의를 바땅요포 南北韓이 社會 •文化 · 經濟 , 政治共I폐

體촬 회복하끼 위해 념북연함의 때내적 원칙에 합외해야 한다 이 원칙은

東西獨基本條約윷 참작하회， 南北韓 特~I]關係흘 고려하여 一方의 他方不

代表의 原HI) 및 領域限定의 m:則동찍 션핵에는 신중올 要한따.

그려고 꽁동체헌장 Text 작성시에는 첫째， 헌장 本文은 개광적이고 아

주 짧게 한다. 그래서 本文에서는 상때방외 명분율 살려주고 實利는 부속

문서에서 상세히 다푼다. 물째， 담북관계의 二重性을 勳案해 명백히 규정

할 것과 불분명하게 규정할 것융 事前에 把握해 1쩌商에 임한다. 셋째， 條

約內容옳 가능한 ~括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해석방법을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옮명i밟性있게 i團應토복 한다‘

3. 國際的 次元

이와 같이 A的 交流의 據大률 위해 國內法 IX元에서의 캘랩폴올 除:t:

하고， 雙務的 1X:7t에서의 삼意흘 얻어댄 다음에는 끝으효 우려는 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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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플 國際的요보도 보장발포록 노력해야 한다. CSCE와 A權規定이 兩

獨閒의 A的 찢流의 據*룹 보장해 줌으로써 오늘날 民族담決에 의한 평

화척 통얼와 바탕이 됐음온 앞서 붐 바와 감다. 南北韓 雙方間의 合意에

만 외한 A的 交流는 南北韓間의 상호불신 o로 國內 정치기뷰에 따라 심

한 기복윷 보일 우려가 있다. 또한 우려는 이렇게 한반도릅 훌려싼 주변

국둡올 多者間뼈l力의 플에 묶어 놓음으로써 최끈 南北對話 분위기풀 흐리

는 돗한 日本의 독자적 행동같은 것￡ 제어-할 수 있윷 것이다.

N. 結 論

1990年代찍 한반도는 統一指向的 平和共存體制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제야말로 南北韓間에 어느 次元이은 法制度의 不備Ji:. A的 · 物的 · 文化的

交流에 결렴폴이 되는 일이 있어서릎 안펼 것이다. 이논 바로 冷戰的 t용

縣序와 파;강한 정비와 홍시에 交流 •協力의 制度化흘 f足求하논 젓이따.

이플 위혜 첫째， 國內的 iX 7G에서는 현행 國內法의 과감한 수정 •보완이

펼요하다. 즉， 헌법상 상호 모순펀 統i條項의 개정， 統一後왜 憲法性格

(잠정헌볍 또는 완생헌법)의 明示， 統一以後의 권력구조풀 의식한 홍치구

쪼개편， 국가보안법의 改正， 그려고 南北交流協力法施行에 따륜 후속조치，

統-올 대비한 法理論開發 장윷 「對北韓 인식전환」와 시각에서 檢討해야

할 것이다. 또 우려 헌볍상와 統‘一方法이 단송히 riJZ和的 統‘」만 강조하

는 등 너무 추상척이다. 따라서 우려 韓半島에 얽힌 주변국와 협력올 주

체척으로 수용키위해 民族엽決의 原則을 홍일방식으로 憲法에 明示활 펼

요가었다.

좋째. f핫族的 lk :iG에서는 南北韓基*關係블 쟁상화시키고， 交流協力올

法的으로 보장하는 南北韓基本關係協定에 합의해야 한따. 이는 추후 「민

쭉공통체헌장J으훌 수렴함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척 차원에서는 상기 南北雙方의 약속흘 국내챙치기류에 용요

휩이 없이 {룹賴性있게 실천해 나가고 주변국의 協力윷 우려의 홍일여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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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유려하게 制度化흩F는 多者間 볼의 마련에 책뮤 냐셔야 할 것이다.

이 多者間 흘로서 南北韓. 9J .蘇 . B . 美 6個國이 ~1￥되는 東~t5l:if￥n

會議 또는 東北亞經濟共同體 동융 생각해 볼 수 었다.

야제야말로 統一와 그날이 올 때 륜 혼환이 瓚想、펴묘로 y픈 分野에서

착실히 法制j度的 整備륨 갖추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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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過程으후서의 統 ~"~융 指|떠한

肯5EB~ 했化

II. 園際짧境 : 交잣承認과 韓半島化

m‘ 南韓環1jK : 담↑릎感과 攻勢

N‘ 北韓環境 : 守勢와 왔容

V‘ 南北韓關係 ’對決에서

協商時代로

I. 過程으로서의 統‘一올 指向한 肯定的 變1~

1990年 9月 30 日 韓國과 蘇聯이 국R룹 수렵한 뷔 韓半島으} 統一環境

용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긴 안목에서 이러한 國際 빛 南韓環境의 변

화는 담북때화와 합와릅 통하여 성취펼 하나의 過程으로서 統一에 궁챙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추세에 직면하여 아직도 北韓만이 變化

에 쭈저하고 있는 것이 부정척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야l↑‘다다

우려가 여기서 먼저 분명히 밝혀물 챔은 어떠한 성격의 통일윷 원하느

냐 흉댄 것이다. 지금까지 우려가 쪽격한 統一원購에는 셔1 까지가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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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에 의하여 武力統‘울 한 베효답이 그 하냐01고， 불째논 199Ql건 10월 3

일 서목이 동톡올 홉수한 통일이 있었고 그전에 북예벤과 답예벤이 대화

와 합의에 찍하여 종얼한 예가 있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설현7냥한 統一은 예벤의 갱우와 찰이 먼저 平和共存

윷 유지하다가 양측이 對話와 合意홉 거쳐서 다시 홍합훤 ~族國家활 형

성하는 걸이다. 이와 같온 풍얼은 반드시 平￥n 및 交流協力올 거쳐야만

딸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올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홍일이라 부른

다. 1990年末 현재 국제 빛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환갱은 바로 이려한

와미에 있어서 홍일융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따.

나중에 理解흘 몹기 위하여 여기서 統一環境에 대하여 몇가지 요챔율

정려해 물 펼요가 있따.

첫째， 한반도의 통일운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國際 및 南韓f좁勢에

전향척으로 적웅하여 남한과 때화와 합와률 위한 노력에 성의볼 l..~.따낼

때 하나의 점진적인 파쟁으로서 01북훨 것이I까.

줍째， 政治的 多7G主義와 經濟的 相互依存性윷 섬화하고 있는 국제환챙

은 한반도어| 있어서 남북한과 장때국잔에 「交잣承認」올 조장하고 남북한

간에 때화흘 자극하여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흘 촉진시키고 있다.

셋째， 당한에서는 현재 다소 어려운 문제와 정치척인 不確實性이 종재

하지만 정치 경제발천파 안쟁이 진전되고 있으며 이것온 남한￡로 하여금

對北關係에서 自{릅感올 갖게하여 보다 황세척언 자세륭 취할 수 있게 만

플고있다.

넷째， 북한에서논 外찢孤立파 經i齊沈滿가 계속회고 있요며 이것은 북한

으로 하여급 對南關係에서 수세척엔 입장융 취하게 하고 있고 마첨내 국

제변화에 적웅하며 나아가서 남한와 입장올 수용하게 만똘고 있따.

다섯째， 이와장은 환경에서 南北韓關係는 對話와 協商의 時代로 접어툴

고 있는데 이려한 전환윷 Al연시키고 있논 것온 南北의 國內狀況이 활확

실한 때문이다 상때척언 의미에 있어서 북한이 階級關爭에 때한 홈思考를

벼려지 못하고 있으며 때내챙치가 취약한 켓이 본격척인 協商時代의 到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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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l. 國際環境 : 交又承認파 韓半島化

오늘의 세계는 政治的으로는 혐의 분산을 經濟的으로는 국갱올 초월하

고 있는 하나와 市場율 보이고 있따. 이와 감01 정치책인 多元굶義와 경

제척 fOlL依存性옳 지향하고 있는 國際環境은 당북한의 「交又承認」파 「韓

半島 問題(홍일윷 포함한)의 韓半島化」활 촉구하고 있다.

0]러한 변화란 첨단기술과 즉각적인 통신외 발전파 社會變動의 결과로

초래되고 있따. 한반도 통일과 직결되논 환갱척인 변화중에 중요한 것 4

가지반 돈다변 마용과 같다. (1) 冷戰의 終總과 共魔主義의 E解， (2)美國

의 養縮파 日本의 復興 , (3)갱제척 相互依存性과 地城主義， (4)켰又承認

과韓半島化

’. 冷戰의 終t息과 共展主훌훌으lIt解

유럽에셔논 東西， 떠욱 구체적으풍 美蘇間에 냉전01 종식되고 있다- 동

구에서 共塵:E義體制 7]- 와해했고 동서독이 통일한 것온 냉전의 종식융 더

쭉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이려한 변화가 198앤션 홈부터 계촉되었는

더l 이것융 가능케 한 것은 역시 고르바초프가 階級I關爭 대선에 相互協力

음， 일방적인 安保 때선에 相互安保를， 「브려l~네프 목트련」 때선에 「시나

효라 폭프원」을 션택했고 西方과 협상하여 冷戰體힘l볼 종식하기로 결청했

기 때푼이다.

고르바초표가 이데올로기와 전쟁 때선에 經濟發展과 國民福麻흘 앞세워

서 국내에서는 혜레소트로이카와 글따스노스료흘 실시하고 국외에서는 共

同利益와 영역촬 지향한 「新思考」를 外交政策에 반영하자 군축뿐만이 아

니랴 東뼈間에 정치갱제적인 협상이 급진전융 보게 되었다. 홍구에서는 政

治的 多元主暴와 市樓機構7]- 부활되고 市民社會가 재생하여 민주주의플

실시하고 있다. 복얼은 풍얼되어 NATO속에 맙게 되었고， 바르사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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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유명푸실하게 되었다. 蘇聯온 심지어 美團과 UN에서 共l폐步調블

혜가면서 이라크에 대하여 制載와 聯잡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縮權와 시때는 지놨고 戰爭파 安{뽕흘 뷔하여 國家權威블 우션적으

로 강화흩}는 시때에서 개인과 집딴볼의 利益과 福社률 위하여 국7까 봉

사홉}는 시때가 오고 있따. 領土據張보다도 情報薰命과 技術童新을 홍한

경제발전파 경쟁을 더욱 중시하는 새로운 國際~序가 형성되고 있다. 共

塵主義體制는 이려한 파업에 때하여 척설생올 상실하고 멜았으나 례년쭈

찍 체제논 짧濟와 技術에 있어서 낙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확

갱이다.

2. 美園으| 相對的 豪遺와 日本요| 復興

상대책으로 美園온 천세계의 警察파 中央銀行의 역할올 땀당할 정도와

類權융 행사할 수 없깨 되었고 그대신 H本은 세계최때의 f홈權國으로 부

상했고 이처렴 막상한 經濟力윷 이용하여 政治的인 影響力올 츰대하고 있

따.

業國이 安保， 寶本 및 市樓을 무제한 o로 제공하여 우방으로 하여급 무

엄송차하게 한 시때는 끝났다. 이제 美國도 防衛費分擔파 癡濟的 相互主

훌훌플 내세우면서 f앓뽑j파 費用의 분밤윷 요구하고 있다. 륙히 동아시아에

서는 2000년까지 3딴계로 전진 배치한 軍緣블 감축할 계획윷 수렵해 놓고

199젠션까지 한국에서는 7，Q(삐명와 養軍윷 搬收하기로 美國은 이며 결정했

다.

藏聯파 中國은 國內問題에 몰두하고 있JI. 業國운 아시아에서 그 세력윷

챔진척으로 감축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논 日本￡로 하여금 더욱 척극

척인 챙치척 역할을 함당케 만블고 있다. 日本온 비반 經濟援助와 投賢

뿔만이 아니라 0씨아의 地城安保와 安定윷 보존훌운데도 척2셜한 역할율

밤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혼 周邊國家툴의 우려가 이것윷 제약하

고 있지만 盧事力의 t협觸온 물롬이고 韓半島問題어l 때해서도 더욱 척극척

인 개업올 H本은 시도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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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聯올 봉쐐하는 것 보다￡ 아시아에서 美國용 「均衛者， 정직한 료로커

빛 安保의 最終保障者」와 {!t:뽑j을 자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日 本외 再武

裝파 獨走흘 막융 수 있는 세력은 역시 美國뿐이다. 이렇게 회면 쫓國은

安保投뽑j읍 쭈로 맡고 日本운 經濟總l융 맡아 서로 협력종}는 美 B安保體

制가 불가펴하게 지속펼 수 밖에 없다.

3. 經濟的 相耳依存性과 地域主義

세계는 국갱없는 경제로서 하나와 市場을 형성하고 있따. 그려나 01 i!t
界體濟는 사실상 業國， 日 本 및 獨i짧團와 地域主義로 블록화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아시아에서는 1970년때부터 經i齊成長이 세계에서 가장 높온 비융흘 보

여 왔따. 최근에늪 日 本윷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으며 1989년 11월에 시작펀 「아시아 •太平洋經濟協力J (APE이과정이

127l]국사이에 성렵되고 있따. 이 기구에 中國， 台뺑 및 홍콩을 가입시키는

문제블 1991年 서움에서 엽혈 第31k회와에 韓國이 주도·하여 결정해야 한

다. 소련도 이 기구에 가담하기촬 웬하고 있다.

4. 交짖承짧과 韓半島化

이상과 같온 園際情勢논 地城紹爭의 局地化활 촉진해 왔다. 한반포에

존재하는 담북한 관계는 이제 강대국즐의 相互關係룹 직접 저해흉}논 요소

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觸大國블은 자기블의 이익을 종진하기 워하여

南北韓과 따로 國交 또는 關係改善을 함색하고 있어 그 결파 「交又承認」

이 公式化되고 있따. 統一과 같은 궁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틀은 南北當

事者플이 直接對話하여 결정할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현재 당북간에 總理

슐談이 진행되고 있다. 이려한 현상을 우리는 「韓半屬問題의 韓半島化」라

부른다.

소련이 한국과 修交한 것은 交잣承認을 법적요로 실현한 첫 갱우이다.

이것운 소련이 韓半島問題를 對美m..世界的인 셰력다품에서 분리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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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韓國을 對北韓同盟關係에서포 분려한 것융 의미한다. 이에 맞서

서 北韓도 가네마루를 초때하여 자진하여 ff짧하자고 제안했으니 이제 北

韓도 交又承認을 방Or뜰01고 있는 것이따.

사실 美 · 日 • 中 •蘇풍 4彈온 한반도에서 安定파 乎和흘 우션척으로 원

하며 01활 위해서는 南北間에 對話와 協力이 성꽁하기흘 기때하고 있따.

한편 풍얼이 되기까지 그플은 한반도에서 존재하고 었는 두국가와 각기

關係正常化를 하겠다는 태￡활 보이고 있따. 冷戰왜 終熺은 이블로 하여

금 더욱 적극척3로 R:~承짧파 韓半島化플 추구하게 만블고 있는 것이

다. 美國도 北韓이 核安全協定에 조인하고 南韓과의 對話에 성파륨 낸다

면 北韓올 承認활 수 있을 것이고 中國도 이블 따블 가능생이 다환히 었

다.

ill. 南‘韓環境 : 自信!態파 攻勢

한반도 똥힐환쟁의 또 4푼 것용 南韓의 情勢01다. 비교적인 사각에서

답한온 l爾際情勢의 효홈에 건설적으로 부용하여 民主化와 市樓機構활· 발

전시켜 왔고 그 결과 종전에 비하여 北韓에 대해서논 보다 자신감율 갖고

공세척인 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척으뭉 南韓情勢륜 따용과 캅이 (1)政治 및 經i齊體展 (2)北方政策의

成功 (3)政局再編 (4) 법信感파 攻勢로 냐누어 셀명할 수 있다.

1. 政治 및 細濟發展

한국외 政治經濟는 民主主義와 市構的 構i훌의 방향으로 밥전해 왔다.

國民同意에 의한 政治가 맨주주의며 담由企業과 購爭에 의한 체제가 市樓

機構라면 한국이 01 두방변에 쌓아온 업척은 빨복할만한 것이다.

1987년 6월 29옐 이후 선거와 창여에 의한 갱쟁책인 정치가 설시되어

왔다. 大統領파 國會가 그려한 경쟁의 산불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만，

청치지핑않이 자기블간에 반목윷 일삼고 권력욕에 사로 잡혀서 펼요한



韓'"條交以後의 "半島 統一lift 237

問題解決윷 풍한시 해온 것이 문제이다. 그려나 幕本權과 엽 EE륜 보장하

는 自由化s. 종전에 비하변 륜 발전올 나따내고 있다.

經i齊짧展s. 1988년에 올탬팩윷 치렀고 매년 8%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세계에서 11번째로 룬 交易國이 되었으며 중진국으로서 챔딴기술융

육성장}논 딴계에 s.딸하고 있따. 北韓에 비한다면 GNP는 北韓의 10배가

량이나 되고 교역온 20배블 념옳 정도료 韓國經濟는 規模와 內容에 있어

서 先進國에 진업하고 있는 것이야‘다다

세계갱제에 있어서 유가상송， 보호주의 및 블확화어l 直面하고 안으로는

寶金上昇 및 i뼈消費률 겪고 있논 韓國經濟는 現在 인활례와 輸出不進등

어려운 問題룹 안고 있다. 그러나 기타 開發途上國에 비한다면 韓國經濟

는 技術養積파 市場確保에서 여전히 륜 底力을 갖고 있으며 띨시책인 沈

滿를 克服활 수 있는 잠재혁도 갖고 있다. 2000년까지 韓國은 世界에서

10大經濟國의 一員01 펼 수 있는 展望을 갖고 있따.

2. 北方政策요| 成功

蘇聯， 中國 벚 東歐$J 變化는 韓國의 北方政策의 FiX: J:~융· 디J能케 한 環

境이 되었다. 앞에서 指觸한 바와 같이 韓國은 蘇聯과 修交했고 東歐에서

도 알바니아흘 除外한 모든 國家플과 修交했으며 中國과논 1990年 10月에

贊易事務所플 開設했다.

원래 北方政策은 安保와 對北韓影響力의 제고툴 뷔하여 推進되었으나

最)if에 와서 이플 共塵國家돌은 韓國의 第4大市場으룹 풍장하고 있다. 中

國01 지금까지 年間 30憶딸러 이상의 交易國이 되었으나 흙聯은 1990年에

1어훌탈러 이상와 핫易윷 할 것이고 合It등 投資의 對象이 되고 있다. 先

進園룹의 輪入힘j限惜處활 갑안한다변 北方政策의 5XJ:져용 韓國꿇;齊짧展에

있어서 새로운 需要를 創出하고 있따.

中國은 1990年 아시안게임에 韓國이 약 5천만딸려이상의 1:援올 한데

대하여 의려올 보였따. 쉴易事f흉所는 이륨이 jd훤館이 아널 뿐이지 領事

業務와 기따 法的인 事f흉룹 .施할 수 있융 정도로 賣質B~인 外交公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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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은 投뽑1을 擔當하게 되었다. 앞요로 韓中關係는 經濟 및 文化1값力에 있

어서 매우 活撥한 양상올 展開할 可能性올 갖고 있다.

3. 政局휩編

1990年 1져 22 日까지 韓國에서는 이른바 「與小野大」랴는 政局이 계속

되어 왔으나 이날 盧泰愚 大統領이 민주당 및 공화당과 三黨統合윷 01루

어 「與大野小」의 政局으로 再編했떤 것이다 원래 이 統合온 國會에서 安

定勢力올 형성하여 政治安定과 發展어l 기여할 답的으로 취해진 惜置였다.

그려나 새로 딴생한 與黨연 民自黨은 제따간에 끊업없는 內紹이 일어나

오히려 政治不安올 야기시켰다. 야것은 根本的으로 指導者플간의 權力關

爭과 指導力의 缺如로 언하여 따생한 現象이다. 그려나 南北韓 協商時代

에 對備하여 이 政局의 改編은 보수세력융 결합한 意味에 있어서 따소 肯

定的인 변도 갖는따. 따만 政爭의 探化는 韓園政治에 있어서 南北韓 關係

에 판한 合意룹 부너지게 만릎고 있다.

1990年末 現在 政f융은 不確寶·性윷 보이고 있지만 與野흘- 막론하고 國民

블로부터 .:it特，플 받기 위하여 政策織爭을 하지 않올 수 없논 상황이 展開

되고 있다. 進步勢力올 대표하는 民聚黨이 결성펀 것도 결국 議會民主主

義 안에서 國民뜰의 支持를 얻논 制度團內의 政治發展용 {몽求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政局이 再編훨 可能性온 었지만 그것은 民主化와 엽由化

륜 進展시컬 것이 確實하따.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韓關政治는 國民支持

와 問題解決에 根據한 鏡爭으로 發展되고 있논 것이다. 中塵層의 ~f흥과

國際化의 추세는 政治安定과 制度化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따，

4. 염信感파 攻勢

이러한 狀況에 처한 南韓은 北韓에 대하여 엽{릅感을 갖고 攻勢률 취하

고 있다. 北韓에서 기도하는 武力挑發과 경흉命努力온 억지하되 기따 要求

는 대폭 수용하논 A}，세로 임하고 있으며 나0까서 北韓에께도 改黨과 開

放흘 하라는 攻勢흘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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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貴性 있게 政治軍事問題-흘 변저 會談議題에 상정하자는 要求

흘 南輪은 풍容함으효써 1990年 9fl 에 歷史上 처음으로 南北總理會談을

開健하게 되었다. 10月에 平壞에서 열렸떤 第2ik會談에서 北輪이 「不可優

寫言」올 提議하자 南韓은 01 內容을 꽃容한 「和解와 때J力올 위한 共I회宣

룹」의 採擇을 提業했떤 것이다.

이와감이 南韓온 北韓이 집요하게 要求해 온 축구나 音樂家의 -v:流에

웅하변서 當局者間의 總理會談에서도 北韓이 對南單命企圖를 포기하고 自

由往來와 交流協力을 수락하라는 攻勞흘 취하고 있다. 北韓의 뻐法s.. 南

韓의 國家保安法 못지 않게 南韓體制흘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廢도

南韓용 짧論하고 있는 것이다 I南北關係에 대하여 南輪온 보다 正正堂堂

한 짧勢로 임하고 있논 것온 그 딴큼 버信感융 갖고 있다는 뜻도 펀다.

N. 北韓環境 : 守勢와 짧容

國際 빛 南韓f짧;境의 急激한 轉換어l 벨hii하여 北짧은 엽 G體옮IJ의 生存과

正統性흘 보호하기 위하여 용부-렴치고 있는 듯 보인따. 이러한 努力의 ‘]

環으호서 北韓은 l벼韓의 j[場에 대하여 守:熱in인 횟勢블 취하기 시작했으

며 그것용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혹히 이것은 總理會談에서만이 아니라

美國과 B ;4i:에 대하여 나따내고 있논 微笑外交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北韓의 처지는 (1) 外交的 孤立， (2)經i齊沈帶， (3) 內部整備，

(4) 交又承認 벚 對話찍 짧容으로 나누어서 설명함 수 있다.

1. 外交的 孤立

韓蘇修交와 그밖에 韓國北方l얹策의 ~J})은 북한의 外交的 孤SL옳 초래

하고 있다. 이제 北韓용 社會主義의 原塵地언 蘇聯으로부터 소외되고 있

다.

東歐國家뜰파 섬지어 중국， 베트남， 옹고 풍도 韓國에 더욱 接近하고 있

기 때푼이다. 옐마나 북한이 孤立感융 느끼고 있는 지는 평생동안 反 H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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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을 션전하여 「主體思想」을 鼓吹해온 金 B成이 日本파 國交흘 서푸르고

있는데서 찰 냐E}냐고 있는 것이다.

中國은 표면상으로 北韓의 업장올 두운하지만 南北對話와 安定 및 經濟

交流에 관해서논 韓國찍 시각파 칼은 입장읍 취하고 있다. 1990年 8月宋

셰바르푸나제外相과 錢其f똥外相은 한반도푼제에 때하여 공동보조흘 취하

기로 合意했던 것이다. UN에서도 北韓외 한 議席 o로 南北韓이 加入하자

는 案을 지지송넓 會員國룹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2. 經濟沈滿

食樓과 에너지찍 不足으로 언하여 北韓經濟는 심각한 침체룹 변하지 봇

하고 있다. 몹질유인의 缺如와 기간산엽와 未備논 I業發展올 HI.害하고

있으며 노력동원만으로 생산올 t뽑大효F는떼는 限界가 있따.

1991年 1 月부터 商業베이스에 根據하여 때환01 liJ能한 硬貨효 蘇聯과

~’來흘 해야 하늪데 ·우역의 젤반파 에너지의 60%이상웰 蘇聯에 f값存해

온 jk韓은 더욱 어려운 經濟難關에 逢홉하게 펼 것이다.

날로 깊어지는 相互依存훤 國際體濟에서 孤立되어 온 北韓은 「主體經

濟」만융 §옳調하고 「우리 식으로 살자」는 g號만￡로 解決策융 찾올 수는

없게 되었다. 外慣활 慣還할 수는 없는 처지에서 賢本윷 導入할 수는 없

고， 輸出할 수 있는 寶源°1냐 製品도 갖고 있지 짧t. 그렴에도 불구하고

GNP의 20%이상윷 軍費에 충당하고 있으묘로 消費財生塵온 落後性흘 면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펀다면 國民生活水準은 더욱 더 낯아지

고 政治不安마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3. 內部整備

밖으로는 共塵主義가 와해되고 안으로논 景氣沈滿가 뽑化회고 있는 이

때 北韓指導層은 第 9期 最高Jd룻會議에서 金正 日에게 權力을 正式으로.

移顯}는 計훌IJ을 유보하고 金 B nX:윷 그때로 지도자로 두고 黨의 權力올

鎭化δF는 작업에 훌手했다.



韓B條交以後의 韓of島 統…·覆境 241

엽 c 體制풀 橫f흉하지 않고 현재찍 金日成體制룹 維持하기 위한 內部整

備에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努力E1 얼환으로 統-熱氣블 高

i朝시켜서 南韓은 「현상고착」쏠 하지만 北韓은 統一블 위하여 일한다논 神

話률 構흉흉하고 있다‘

4. 쫓잣承認과 對뚫으| 受容

그려면서도 外홈~에서 오는 壓力융 감당하기 위하여 北韓온 쫓H과는 줬

짖承認읍 南韓과늄 對話률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가가 살아 남기 위

한 環境에 때한 j題應으로 활 수 있다.

명분이야 어떻돈간에 北韓은 사실상 業日파는 交잣承認윷， 그려고 南韓

과는 對話풀 추구하고 있으며 그려면서도 美國과 平和協定읍， 南韓과 不

可↑윷宣즙율 고접흩F는 앨관성올 유지하고 있다. 꽤나 이려한 형식상의

變化는 나중에 內容의 變化도 가져올 수 있는 可能性올 우려는 간파해서

는 안된다. 北韓도 이제는 變化하기 시작했‘으며 멈已 體制와 安保률 위하

여 모픈 편i段짜 方法올 가려지 않고 있는 것01따F

v. 南北韓關係 : 對決에서 協商時代로

結論的으로 對內外環境의 變化로 인하여 南北韓關係는 對決에서 協商時

代로 轉換하고 있따. 은멀히 따져 보변 과정으로서의 統-은 이미 시작되

었다고 하겠다. 이 과쟁을 지연시키고 있논 것이 北韓體힘l와 指導者와 不

했이다.

國際 및 南韓環境의 變化는 北韓이 宣傳하고 있는 結果로서의 統一， 政

黨 j社會團體連席會諸를 강조하는 統-‘戰線， 經濟thh力 보다는 政治軍事問

題의 解決융 先行하자는 주장， 그리고 軍縮에 때해서도 信賴構藥보따는

兵力減縮융 먼저 하자는 立場올 어볍게 만플고 있다.

한편 답한온 이와 찰은 주장의 얼부플 大福 受容하여 北韓와 變化를 기

도하고 있다. 결국 北韓포 變化하지 않윷 수 없게 훨 것이묘로 시간용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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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쪽에 있따.

우려는 統·環境의 變化룹 正確하게 把握하고 이 주어진 현실에서 우려

가 원하논 덤的에 대하여 결속해야 한다. 우려가 추구하는 平和， 交流協力

및 統一파 일관생을 가진 對話흉§勢와 戰略을 갖고 보다 당당하게 協商에

임활 必要가 있다. 그래야만 北韓이 평화롭고 질서있는 變化홉 選擇하여

우리와의 協商에서 성의활 나따댈 수 었쓸 것이야‘따따

國內에서 南北韓關係에 관한 한 超黨的이고 購國的인 合意률 이루고 답

的에 대한 結束융 보인다면 南北韓關係는 對決에서 協商으로 빼換될 것이

고 統一에로의 파챙도 短縮휠 수 있을 것이따. 統一環境이 변하면 변할수

혹 우리는 이와 갈이 戰略的언 思考와 의연한 자셔l릅 견지해 나71야 할

것。l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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